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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 지방의 최고 행정기관인 감영(監營)의 원림이 이루어진 배경과 전
개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그 역사적 함의와 미적 성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의 개국과 통치는 사상과 제도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도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관 주도 원림 실천은 그러한 변화와 밀접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전국 여덟 
개 도의 감영 원림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 전개를 살핌으로써 관영(官營) 원림이 조선 원
림의 특수성을 심화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의 원림은 동아시아 타국이나 한반도 내 이전 왕조의 원림에 비해 형식이 단순하
고 자연을 조작하는 데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다. 기존의 한국조경사 연구는 동아시아 문
화권에 통용되는 사상적 배경을 통해 조선 원림의 현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조선 원림의 
특수성이 발현된 원리와 과정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조선의 지배적 사상인 
신유학의 원림관이 조선 초기의 도성 원림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 본다. 중앙집권적 지
방제도를 따라 조성된 전국각지의 관영 원림이 이러한 원림관과 실천을 확산시켰고, 감
영 원림은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조경사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던 감영 원림을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권 내 조선 원림의 
특수성이 형성된 원리와 시기적, 지역적 전개 양상을 규명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조선 원림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성질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는 신유학
의 자연관에 기인한다. 신유학 자연관에서 자연 현상은 당연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인간
이 도덕 원리를 깨닫게 하는 비유적 도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유학의 원림
관은 도덕을 추구하고 본성을 탐구하며 나아가 개인의 깨달음을 세상의 이로움으로 확장
하려는 의지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한 까닭에 신유학적 원림관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
고 보거나 도덕적 깨달음을 주는 유비적 자연 현상을 간단명료한 형식으로 구현하고, 나
아가 활용과 감상, 교화와 같은 행위를 중시하였다. 조선에서 신유학 원림관은 개국 초에 
태종이 도성 원림을 건립하며 구체적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경회루 원림과 중앙관아 후
원을 비롯한 도성 원림은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며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문인관료가 
감상한 원림이라 할 수 있다. 신유학이 반영된 도성 원림은 관영 원림을 조성할 때 지향
이자 제약으로 작용함으로써 문헌 속 전거가 아니라 실재하는 원형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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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말선초에 지방 제도가 개편되며 관찰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제도는 조선시대 내
내 운용되며 주요 지방도시의 감영 원림 조성을 야기하였다. 감영의 체제는 17세기를 거
치며 이동형 관청[순영(巡營)]에서 고정형 관청[유영(留營)]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감영 원림의 전개 양상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 전기의 감영은 관찰사의 순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객사 원림을 발달시켰다. 객사 원림은 순행 중인 관찰사의 집무처이자 휴식, 행
사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좋은 정치의 표상으로 인식되어 여러 지방도시에 활발하게 조
성되었다. 조선 후기의 감영은 하나의 도시에 머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감영의 정착
에 따라 인구와 물자가 감영 소재지로 집중됨으로써 도시가 번성하고 기반 시설이 정비
되었는데, 이와 연계하여 성곽과 접목된 원림과 감영 본청의 후원(後園)이 발달하였다.

객사, 성곽, 감영 본청을 바탕삼아 발달한 감영 원림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전개 양상을 보인다. 객사 원림은 조선 전기에 전국 각지에서 부흥하여 관영 원림 문화
를 이끌다가 임란 이후 객사의 중요성이 약화되며 쇠퇴하였다. 군사 시설인 성곽은 높이
와 전망을 매개로 하여 원림과 접목되었다. 원림의 성격을 겸비한 장대(將臺)가 성곽 위
에 건립되었으며 성문의 상층부가 누정으로 인식되고 활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전기부터 확인되며 두 차례의 전란 이후 읍성의 보완과 함께 조선 후기에 더욱 강화되었
다. 감영 후원은 조선 후기에 감영이 정착하고 고유의 시설이 발달하면서 조성되기 시작
하였다. 감영 후원의 전개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역에 따라 발달 수준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평안, 함경, 강원감영의 후원은 넓고 화려한 구성을 갖추었으며 원(園)
으로서 확실한 영역을 갖추었다. 황해, 경기감영의 후원은 소규모로 조성되었다. 충청, 
전라, 경상감영에는 원림으로 볼만한 영역이 따로 발달하지 않았다.

중앙과 지방, 왕과 백성을 매개하는 기관의 원림답게 감영 원림은 중앙 권력을 표출하
는 동시에 지역성을 반영하였다. 감영 원림은 대중에게 노출된 도시 기반시설의 일부로
서 정형화된 경관 속에서 시선을 끌고 경관에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감영 원림이 지역성
을 반영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감영 원림은 입지의 물리적 상황, 도시의 문화적 전통과 
원림 자원, 지방세력의 특성과 연동하여 지역마다 다르게 발달하였다. 경관적 측면에서 
감영 원림은 조망으로써 주변 경치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지역성을 반영하였는데, 때로
는 가시권을 벗어난 지역정체성이 강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가령 수려한 자연경관으
로 이름난 강원도에 위치하지만 평이한 경관으로 문인관료의 아쉬움을 자아냈던 원주의 
강원감영에는 전국에서 가장 화려한 구성을 갖춘 인위 자연 위주의 후원이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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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영 원림이라는 유형이 갖는 원림사적 의의는 입지와 외향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감영 
원림은 도시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은폐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었다. 대지 경계 바깥
에서 바라보이고, 동시에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 감영 원림의 중요한 특징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전통적 원림관이 은일 관념, 즉 세속으로부터의 도피와 밀접하다는 점을 상기
할 때 감영 원림은 성시와 산림의 이분법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특징이 
감상의 차원에서 발동하게 하는 감영 원림의 핵심적 조경술은 조망이다. 조망은 신유학 
원림관과 연동하여 감영 원림 특유의 미적 성취를 발생시켰다. 감영 원림은 울타리 안에 
인위 자연을 꾸미기보다 원경의 조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감영 원림에서 
조망하는 광경에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광경은 문인 관료에게 
존재의 보편성을 고민하고 선정의 의지를 가다듬게 하였다.

감영 원림의 역사는 시기에 따른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지역의 상황과 밀접
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인위 자연
보다 원경을 선호하고 도덕적 성취를 강조하는 미적 취향은 시기, 지역과 무관하게 비교
적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신유학 사상이 변함없이 위상
을 유지하였으며, 국가적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사회적 반전이나 문화적 충격 없이 체
제 전반이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신유학 사상과 관영 원림의 실천을 
연계하여 조선 원림의 특수성이 이루어진 원리와 과정을 규명해보았다. 본 연구를 토대
로 조선 원림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심화, 활성화되고 궁궐, 주택, 서원, 구곡 등 다른 
유형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조선시대, 관찰사 제도, 감영 원림, 관영 원림, 객사 원림, 경회루, 조망,
        신유학 원림관, 한국조경사, 조선 원림의 특수성, 시기성과 지역성
학  번 : 2017-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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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조선시대 지방의 최고 행정기관인 감영(監營)의 원림이 이루어진 배경과 전
개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그 역사적 함의와 미적 성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의 개국과 통치는 사상과 제도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도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관 주도 원림 실천은 그러한 변화와 밀접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전국 여덟 
개 도의 감영 원림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 전개를 살핌으로써 관영(官營) 원림이 조선 원
림의 특수성을 심화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의 원림은 조선과 문화적 전통을 공유했던 동아시아 타국의 원림과 상당히 다르
다. 중국의 명‧청대 원림은 화려한 구성과 과감하고 직접적인 자연 모방술로 널리 알려
져 있다. 무로마치 시대에서 에도 시대에 이르는 일본의 원림도 중국 못지않게 다채로운 
지형과 경물 배치, 가레산스이(枯⼭⽔)라는 추상화된 양식으로 유명하다. 그에 반해 조선
의 원림은 단순하고 자연을 조작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식민지시기의 미학자 
고유섭은 조선 원림의 이러한 면모에 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 “(조선인은) 동양인
의 공통성에 벗지 아니하여 자연을 사랑할 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중화인과 같이 자연
을 요리하지 않는다. 일본인 모양으로 자연을 다듬지 않는다.”1)

조선의 원림은 한반도에 있었던 이전 왕조의 원림과도 다르다. 신라 동궁의 월지는 조
선보다 중국, 일본 원림과의 친연성을 상기시키며 백제의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는 구불
구불한 수로가 대규모로 발굴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조선 원림의 특징을 국토의 자연환
경이나 고대 이래의 민족성에서 끌어오려는 논리적 시도를 어렵게 한다. 방지(⽅池)와 화

1) 고유섭, 朝鮮建築美術史 草稿, ⼜⽞ ⾼裕燮 全集 6, 열화당, 2010, 155~157쪽. 인용문의 괄호 
안은 인용자; 유사한 견해로 주남철의 다음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원래 정원(庭苑)이란 동서
양을 막론하고 모두 인공적인 공간에 자연적인 공간을 재생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가
가상(道家思想), 불가사상(佛家思想), 유가사상(儒家思想), 음양오행론(陰陽五⾏論) 등을 기반으로 
한 인위적인 꾸밈이 있었다. 동양 삼국, 즉 한국, 중국, 일본은 정원을 자연스럽게 가꾸고 꾸미
고자 한 것에는 서로 통하나, 중국의 정원은 모든 구성 요소들이 인간적인 척도(尺度)를 넘어 광
대하고, 자연스러움을 잃은 반면, 일본의 정원은 인위적이고 작위적(作爲的)이다. 오직 한국의 
정원만이 인간적 척도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공간을 이루어, 사람과 자연이 하나[融合]되어 자
연의 순리가 자재(⾃在)하는 정원이다.” 주남철, 韓國의 庭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70~71쪽.



- 2 -

계(花階)로 대변되는 단순한 지형 조작과 누정(樓亭) 중심의 외향적이고 해석적인 조경 문
화는 역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조선에서 지배적으로 발달한 형식이다. 결국 이
러한 특징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고유한 정신 문화적 특성에 주목해야 설득력 있게 해석
할 수 있다.

조선의 원림에서 인위 자연을 조성할 때 복잡한 곡선으로 원시 자연을 모방하기보다 
직선을 활용한 단순명료한 형태를 쓴 까닭은 무엇인가. 바라보이는 대상으로서 자연을 
조작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에 집중한 까닭은 무엇인가. 자연에 
대한 관조와 추상의 공존은 어떻게 설명되며, 조선에서 그러한 양상이 자리 잡은 원인과 
과정은 무엇인가. 조선시대 조경 전반을 다룬 기존의 한국조경사 서술은 시대를 관통하
는 사상적 면모나 특징 해석보다는 유형별 현상에 주목하거나2) 동아시아 문화권이 공유
하는 다수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3) 이러한 경향은 동아시아 문화
권 내에서 조선 혹은 한국 원림을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의 관점에서 읽도록 안내한다.

조선 원림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그 특징과 원형의 문제를 다룬 기존 성과로 정동오4)

와 유병림‧황기원‧박종화5)의 저서를 꼽을 수 있다. 정동오는 저서의 말미에 “韓國庭園
의 특징”6)이라는 장을 두고 “직선적인 윤곽선 처리”, “園池의 형태와 구성의 단조로움” 

2) 다음의 저서들에서 사상의 측면은 간략한 지면으로 소개되거나 유형별‧사례별 서술 아래에 필
요에 따라 부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정재훈, 한국 전통의 원‧苑, 조경사, 1996; 홍광표‧
이상윤, 한국의 전통조경,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Hollym, 2007; 
한국전통조경학회 편, 최신 동양조경문화사, 대가, 2016.

3) 1992년 IFLA를 맞이해 출판된 한국 전통조경 관련 단행본의 서론에서 양병이는 ‘한국조경에 영
향을 끼친 사상’으로 은일(隱逸)사상, 신선사상, 음양 오행사상, 풍수지리사상, 불교사상, 유교사
상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92IFLA 한국조직위원회 편, 한국전통조경, 조경, 1992, 12~18
쪽; 신상섭은 조선시대 정원을 다룬 단행본에서 지형을 함부로 변형하지 않고 자연 요소에 과도
한 조작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게 하는 한국 정원의 관념적 속성을 “종교
와 사상(자연숭배사상, 음양오행사상, 신선사상, 도가적 은일사상, 유가적 은둔사상, 풍수지리사
상, 불교적 자연관 등)을 접합시켜 환경설계 원리로 승화시킨 자연관과 작정관”으로 제시하였다. 
신상섭, 선조들이 향유한 한국의 아름다운 옛 정원 10선, 문화와 역사를 담다 014, 민속원, 
2019, 293쪽.

4) 정동오, 한국의 정원: 韓國園林硏究,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20, 민음사, 1986.
5) 유병림‧황기원‧박종화, 朝鮮朝 庭園의 原型에 관한 硏究, 서울⼤學校 環境⼤學院 附設 環境計

劃硏究所, 1989.
6) 정동오의 저서는 본론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다루지만 결론에서 인용한 사례와 내용 전반

이 대부분 조선시대 원림을 겨냥하고 있다. 가령 세 번째 특징인 “園池의 형태와 구성의 단조로
움”에서는 “한국의 원지를 보면 경주의 임해전지를 제외한다면 整形池나 ⾮整形池나를 막론하고 
매우 단조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며 한국 고대를 대표하는 원림 유적인 신라 동궁의 월지
를 과감히 제외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론에서 인용하는 문헌과 실물 사례 대부분이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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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7) 형태적 단순성과 경계의 외향성을 그 특징으로 보
았다.8) 유병림‧황기원‧박종화의 연구는 사대부 주택 원림의 사례를 상세히 살피고 채
와 마당의 배치를 중심으로 유교적 가치관과 주택 원림의 관계를 해석하였다. 두 연구는 
개별적 사례로부터 보편적 현상을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이후 조
선의 지배적 사상인 유학(儒學)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시대 조경의 특성을 조명한 학술 논
문들이 제출되기 시작하였다.9) 해당 연구들은 천인합일(天⼈合⼀)이라는 자연 인식, 수양
(修養)이라는 조성 목적과 활용 방식, 예(禮)에 기반한 구성 원리 등을 조명하였으나 조선 
특유의 원림 형식이 자리 잡은 원인과 과정에 착목하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조선 조경사 연구는 사상이라는 배경(背景)과 사례라는 전경(前景)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둔 채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조경의 전모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관 주도의 원림, 
그중에서도 감영 원림에 주목한다. 감영 원림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은 신유학(新儒學)으
로, 조선 전기의 도성 원림은 신유학의 이념과 습성을 구체화한 실천적 전사(前史)로 볼 
수 있다. 조선의 지방제도 개편으로 인해 그러한 원림관과 실천이 지방도시로 전파되었
으며 감영 원림은 그 실천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를 통해 관 주도 
원림의 형성 과정을 살피고 조선 원림 특유의 미적 성취를 규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다.

조선의 공간 문화에서 관(官)이 차지하는 위상은 특별하다. 고려 전기에는 국가 자원이 

원림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 저서에서 결론 장의 성과를 조선시대에 한정된 것으로 본다.
7) 여섯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신선사상의 배경, 2.직선적인 윤곽선 처리, 3.園池의 형태와 구성

의 단조로움, 4. 修⼼養性의 場, 5.풍류생활의 場, 6. 자연과의 일체감 형성.
8) 가령 정동오는 “직선적인 윤곽선 처리”라는 항목 아래 “이러한 지형조건 같으면 중국인이나 일

본인 또는 18세기말의 영국인 같으면 원지이건, 원로이건, 화단이건, 축산이건 자연곡선에 의하
여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화계나 원지를 만들 때 지형조건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선적
이며 기하학적인 처리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썼으며, “자연과의 일체감 형성”이라는 항
목 아래 “jellicoe는 영국의 풍경식은 외향적이고 자기팽창형인데 대하여 일본은 내향적이고 자
기수축형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원림은 외향적이며 자연의 일부로서
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쓴 바 있다. 정동오, 한국의 정원: 韓國園林硏
究,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20, 민음사, 1986, 296; 318~319쪽.

9) 진상철, ｢思想體系로 본 朝鮮時代 宮闕의 造景樣式｣, 서울학연구 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
소, 1995, 239~278쪽; 진상철, ｢조선조 궁궐조경양식에 나타난 유가‧도가적 사상｣, 한국조경
학회지 22(4), 한국조경학회, 1995, 81~93쪽; 김영모, ｢한국의 전통조경 미의식에 관하여｣, 
東洋古典硏究 51, 동양고전학회, 2013, 247~278쪽; 이욱, ｢18,19세기 조선유학자의 정원 조
영과 성격｣, 南道⽂化硏究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243~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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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요 가문의 세습적 통제 아래 있었고 지방행정 체계가 복잡했던 반면, 조선 전기
에는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커졌으며 보다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갖추었
다.10) 이러한 체제 변화는 공간적 변화를 동반했다. 한양 천도 이후 궁궐, 종묘, 사직이 
건립됐고, 군현제 통폐합과 함께 모든 지방도시에 수령이 파견되며 객사, 동헌, 향교 등
의 관아가 지어졌다. 마을이나 주택, 서원, 사찰 건축이 사회상의 변화에 사후적으로 대
응한 결과물이라면 관영 건축은 사회상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과시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해진 정책성 건축 기획이었다.

이러한 관 주도의 공간 변화를 이끌어간 주체는 신유학 소양을 갖춘 문인 관료였다.11) 
지방 권력의 세습보다는 과거 제도를 바탕으로 권력장에 진입한 지식인 관료들은 제한된 
기간 동안 지방관을 역임하며 지방 행정을 경영하고 인문 환경을 개선해나갔다. 이들은 
중앙집권 구현이라는 책무에 충실하였으며, 주어진 여건에 따라 기성의 관영 건축을 실
현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도시의 획일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도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건립되어 있던 관아들이 하나의 체계 아래 정립되면서 유사한 형식
과 배치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12)

관영 원림은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정형화되었던 건축과 달리 제도화되지도 정형화되
지도 않았다. 원림은 필수 시설이라기에는 쓰임에 자유로움이 있었고, 입지와 주변 자연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역마다 다른 모습을 띠었다. 중앙집권의 구현 그 자체이던 
관영 건축의 존재와 달리 관영 원림은 지방도시에 따라 모습이 달랐고, 다르더라도 문제
가 없었다. 관영 건축이 제도를 직접 반영하는 동안 원림은 실행 주체의 내면과 호응하
며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관영 원림은 제도와 개인 사이에서, 정형화된 건축과 다채로운 
자연 사이에서 조성되었던 것이다. 지방관들은 신유학 소양에 따른 미적 취향을 만족시
키고 관료로서의 소임과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원림의 전범을 필요로 했다. 그러한 맥락

10) 존 B. 던컨 저, 김범 역, 조선 왕조의 기원: 고려-조선 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탐
구한 역작, 너머북스, 2013, 335쪽.

11) 조선의 개국으로 인해 불교 국가가 신유학 국가로 반전되었다고 보는 견해보다 주체의 계보나 
성향에 있어 연속성과 복잡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말선초의 
변화에서 신유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대략 합의를 이루었으며, 개국 이후의 정신사적 
전개에서 신유학의 높은 위상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논의는 다음 
문헌을 참고. 존 B. 던컨 저, 김범 역, 조선 왕조의 기원: 고려-조선 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탐구한 역작, 너머북스, 2013, 338~343쪽.

12) 김동욱, ｢획일화되는 지방도시｣,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한국의 탐구 8,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1999, 36~43쪽.



- 5 -

에서 조선 전기의 도성 원림은 관영 원림의 원형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감영(監營)은 현재의 도청(道廳)에 해당하는 관청으로 최고위 관료인 종2품 관찰사가 

지휘한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총괄 기관이다. 감영 제도는 여말선초에 확립된 이래로 조
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운영되었다. 감영은 조선 전기에 지방도시를 돌아다니는 이동형 
관청으로서[순영(巡營)], 조선 후기에 중심 도시에 정착하여 운영되는 고정형 관청으로서
[유영(留營)]13) 지방의 정치‧행정‧문화를 주도하였다. 감영 원림의 조성을 주도한 관찰
사는 약 500년간 총 4341명, 도별 평균 542명에 이른다.14) 왕과 직접 대면할 권한이 
있는 최상급 관리가 왕조 내내 대략 1년씩 돌아가며 감영을 지휘했던 것이다.

감영 원림은 관찰사의 주도로 조성되고 관리되었으며 관찰사와 예하 관원, 그들의 손
님이 주로 활용하였다. 감영은 고위 관원이 현직으로 근무하며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기
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과 사로 방문하였다. 감영 원림은 관찰사가 일상을 보내
는 업무‧휴식 공간인 동시에 접객과 연회, 백일장과 시사(試射) 등을 통해 관찰사와 사
람들이 교류하는 장소로써 폭넓게 쓰였다.

감영 원림은 이러한 특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조경사에서 별다른 주
목을 받지 못했다.15) 조경사학에서 궁궐, 주택 원림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것
에 비해 감영 원림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a) 남아있는 사례가 드물고, b) 건축과 긴밀하
게 결착되어 있으며, c) 조성 주체의 개성이 돋보이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감영 원림의 조경사적 연구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의 공백을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재고하고자 
한다.

a) 감영은 여느 관영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청, 학교 
등 근대 시설로 전용되며 실체를 알 수 없게 해체되었다. 선화당 등의 중심 건물 일부를 
제외하면 객사와 성곽을 포함하더라도 당시의 시설이 온전히 남아있는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공공기관이자 도시의 랜드마크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시설 관련 기록과 근대 초

13) 양계(兩界)지방, 즉 평안도와 함경도는 예외적으로 조선 전기부터 감영이 하나의 도시에 머물러 
운영되는 유영(留營) 체제로 운영되었다. 관련 내용은 Ⅲ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14) 이선희, ｢조선시대 8도 관찰사의 재임실태｣, 한국학논총 3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23쪽.
15) 본 논문의 연구사 검토 항목에서 기존의 연구를 다루었으나 다른 유형에 비해 충분한 수량으

로 보기 어렵고, 최신 동양조경문화사 등 유형론 중심의 통사류 단행본에서 관영 원림은 별
도의 항목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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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사진 자료가 다수 남아 있으며, 전용 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자료도 일부 남아 있다. 
실체가 사라진 사례이지만 조선 당시에서 식민지시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풍부한 사료
가 남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지자체와 지역 사학계에서 문화 자원으로서 감영에 
주목하고 발굴 조사와 복원을 통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 연구와 기획이 동인을 
얻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b)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감영 원림은 감영 본청 건물을 비롯해 객사와 성곽을 바탕삼아 
입지해 있다. 감영, 객사, 성곽은 건축사 분야에서 각각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며 
해당 연구에서 원림의 존재 또한 부속 누정으로서 다루어진 바 있다. 감영 원림이라는 
연구 주제는 기존의 건축사 연구 성과와 연계하는 한편, 기관으로서 감영이 읍치 시설을 
활용한 양상을 원림 중심으로 재조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건축과 조경이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조선시대 공간 문화의 특징을 논할 만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다.

c) 감영 원림은 특정 인물이나 가문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따라서 주체의 예술적 개성 
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궁궐이나 주택 원림에 비해 논할 여지가 적다. 그러나 대도시 한
가운데 입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시설이었던 까닭에 형식과 미학 측면에서 당시 
사대부의 원림 취향을 순도 높게 반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림을 다녀간 수많은 
문인들에게 시문과 기문을 쓰고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궁궐이나 주택 원림 이상으로 
많은 예술 창작을 발생시켰다.

실체가 남아있지 않으나 관련 자료가 풍부하고 현장의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상황, 여
러 유형의 관영 건축과 연계되는 입지 특성, 특정 가문에 종속되지 않고 장기간에 거쳐 
다양한 인물이 조성하고 감상‧활용했다는 점은 연구 대상으로서 차별화된 감영 원림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에 더하여 상당수의 관련 기록이 국내 기관에 소장되어 있어 남한과 
북한의 감영 원림을 비교적 고르게 고찰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본 연구가 감영 원
림을 통해 조선 원림의 시기적, 지역적 전개 양상을 살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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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검토

1) 조선시대 관영 원림 연구
기존 연구에서 관 주도의 원림은 관영원림(官衙園林), 관아원림(官衙園林), 관아정원(官

衙庭園)등의 범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중 시기가 앞선 것으로 이은창의 연구를 들 
수 있다.16) 이은창은 한국의 원림을 궁중의 궁원(宮苑), 관아의 원림, 민간의 원림, 사찰
의 원림, 서원의 원림, 사묘의 원림, 능묘의 원림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관아 원림을 하나
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영남과 호남의 6개 유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아 
원림의 특징을 입지, 조성 요소, 사상의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다른 유형과 구
분되는 관아 원림 고유의 특징에 집중하기보다는 관아 원림을 통해 조선시대 조경의 전
반적 특성을 겨냥하였다는 점에 그 한계와 의의가 있다.

관 주도 원림에 대한 조경학 분야의 연구는 전영옥에 의해 시작되었다.17) 전영옥은 석
사학위논문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관영 원림 기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18) 이 
연구는 조선 후기에 비해 자료가 부족한 임란 이전 관영 원림의 전국적 상황을 파악했다
는 점에서 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기초 연구라 할 수 있다. 전영옥과 같이 특정 사료
에 주목한 근래의 관영 원림 연구로 조선 후기 화첩인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를 다룬 
논문 두 편이 제출되었다.19) 각 논문은 화첩에 그려진 관아의 모습을 중앙관아와 읍치의 
관아로 나누어 살폈으며, 관영 원림의 실체를 당대의 인식이 담긴 회화 자료를 통해 조
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평양성도류 회화 자료에 기록된 경관에 주목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들에서 평양성 내외의 원림이 다루어진 바 있다.20)

16) 이은창, ｢朝鮮時代의 官衙園林硏究 : 領湖南地⽅의 官衙園林遺跡을 中⼼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
학교, 연구논문집 29(1), 1984, 185~256쪽.

17) 전영옥, ｢조선시대 官營園林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8) 전영옥은 이후에 박사학위논문에서 조선시대 관의 조경 생산조직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관영 

원림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공문서를 포함한 사료의 범위, 그리고 행위와 제도에 주목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시각에 시사점을 준다. 전영옥, ｢조선 후기 苑囿의 營繕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전영옥, 조선시대 도시조경론, 일지사, 2003.

19) 신상섭‧김현욱‧박영관, ｢‘숙천제아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 중앙관아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 
문화재 47(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42~59쪽; 신상섭‧이승연, ｢『숙천제아도(宿踐諸衙
圖)』를 통해 본 조선시대 읍치(⾢治)의 공간구조와 관아(官衙) 조경: 평안도 영유현과 황해도 신
천군을 중심으로｣, 문화재 49(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86~103쪽.

20) 권효주, ｢조선시대 평양도의 경관 요소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정‧소현수, ｢조
선후기 회화식 고지도를 통해 본 평양성의 인문경관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8(2), 한국
전통조경학회, 2020, 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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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료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다수의 사례를 폭넓게 다룬 시도로 황상돈의 연구
가 있다.21) 황상돈은 중앙과 지방으로 관아정원을 크게 분류하고 지방관아의 원림을 객
사, 동헌, 문루, 기타 공공시설의 원림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원림 조성의 전제가 
된 관아건축에 기반하여 유형을 나누고, 다수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관 주도 원림
의 상황 전반을 제시하였다.

관영 원림의 특정 유형에 대한 고찰은 객사 원림을 다룬 성재만의 연구로 시도되었
다.22) 성재만은 벽제관, 전주객사, 밀양객사, 여수객사를 사례로 삼아 입지와 배치를 검
토하고 누정, 지당, 수목 등의 조경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현장과 자료 수
집이 용이한 네 곳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구성 요소의 분석에서는 사례의 확장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여 객사 원림의 실체를 구체화하였다.

최근에는 감영 본청 터의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원림 유구의 발굴과 정비 계획과 연
계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상균의 강원감영 후원 연구는 각종 사료와 발굴 조사 결과에 
근거해 후원의 연혁과 시설별 특징, 상징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강원감영 후원이 ‘신선세
계’의 상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규명하였다.23) 강원감영은 남한에 위치한 다섯 감
영 중에서 원림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뚜렷하고 규모가 큰 후원을 갖추고 있었다. 강원감
영 후원은 조선시대 그림과 문헌, 일제강점기 사진, 최근의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복원되었다.

관아 연못의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한 오창희의 연구도 연장선상에서 주목할 만하다.24) 
오창희의 연구는 10개 관아의 지당(池塘) 발굴조사 결과를 모아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
에 경기감영과 강원감영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는 문헌 기반의 의미 해석보다 실물 
유구에 주목하여 그 형태와 조영 기술을 분석하였다.

21) 황상돈, ｢朝鮮時代 官衙庭園에 關한 硏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황상돈‧박찬용, ｢
조선시대 읍성의 관아정원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7(3), 한국정원학회, 1999, 
53~66쪽.

22) 성재만, ｢조선시대 객사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조경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최종희‧성재만, ｢조선시대 객사의 입지 및 배치, 조경적 특성: 
벽제관, 전주객사, 금성관, 진남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한국전통조경학
회, 2009, 74~83쪽.

23) 이상균, ｢조선후기 강원감영의 후원 조영(造營)과 신선세계｣, 문화재 49(3), 국립문화재연구
소, 2016, 12~31쪽.

24) 오창희, ｢조선시대 관아의 지당 조성기법 연구: 의정부터 지당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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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살핀 연구들은 관영 원림 연구가 진입해 있고 앞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연구의 
스펙트럼을 잘 보여준다. 관영 원림은 전영옥과 황상돈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 조선시대 
전국 각지에 폭넓게 분포해 있었으나 현존하는 실물 사례가 많지 않은 한편, 최근에 현
장의 발굴과 재조명이 이어지고 있다. 관영 원림 연구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숙
천제아도와 같이 연구 가치가 높은 문헌‧도상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그 전모
를 살피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과 자료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관영 
원림이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전국 각지에 분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특정 사료나 사례, 유형에 주목한 반면 시대성이나 지역성의 해석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양상은 연구 소재가 많고 흩어져 있는 관영 원림 연구의 난관을 방증하
는 동시에 나아갈 방향을 가리킨다.

2) 조선시대 관영 건축 연구
관영 건축에 대한 연구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촉발되어 2000년대 이후 비

약적으로 발전했다.25) 관영 건축 연구는 터의 발굴과 복원 정비를 비롯하여 문화재 지정
이나 활용 프로그램과 연계된 현실 수요와 연계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학술 
논문26) 외에도 발굴보고서, 실측조사보고서,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각종 학술자료집 등으
로 발표되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연구 성과로는 감영과 객사를 종합적으로 다룬 두 
편의 논문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최영철의 논문은 조선시대 감영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
구 성과이다.27) 이 연구는 ‘직제(職制)와 건축적 구성의 상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감영의 
공간 구성과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가령 관찰사를 비롯한 관원이 어떠한 품계와 인원수
로 구성되었는지, 그 구성원의 질적 양적 변화는 어떠했는지를 매개로 하여 감영의 변화 
양상을 해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조선 후기 감영의 영향력 확대가 시설의 확충과 밀접

25) 이연노, ｢2000년 이후 관아와 객사건축에 관한 연구성과 및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
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 287~288쪽.

26) 조영화, ｢19세기말 경상감영건축의 배치구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2), 한국건축역
사학회, 2000, 33~48쪽; 김기덕, ｢朝鮮後期 忠淸道 官衙建築의 配置體系｣, 청주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2; 홍성호, ｢江原監營의 建築的 特性에 관한 硏究｣, 삼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최장순, ｢강원감영의 공간구성과 구성요소의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 농촌건축 
7(2), 한국농촌건축학회, 2005, 31~47쪽.

27) 최영철,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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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중요한 양상의 하나로 관찰사가 전유하는 누정의 건립을 들고 있다. 또한 감영
의 중심 건물인 선화당 뒤편에 후원의 배치를 전형화함으로써 후원을 감영의 구성 요소
로 언급하였다[그림 1-1].

그림 1-1. 직제별 상관성에 따른 감영의 배치구성 개념도
(출처: 최영철,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42쪽)

객사를 다룬 여상진의 연구28)는 조선시대 사회 제도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던 
객사 건축의 의미와 구체적 양상을 폭넓게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 전기 객사의 특
징으로 “樓亭 및 別館의 발달”을 들고 있다. 지방도시 객사의 영건을 추동했던 수령 및 
관찰사 제도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감영 원림의 일부인 객사 원림의 조성 
배경과 건립 양상을 짚고 있어 본 연구에 중요한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리지
와 문집 내 기문을 적극 활용하고 한말에 객사가 소실된 과정을 근대 자료를 통해 검토
하고 있어 연구 자료의 측면에서도 참고가 된다. 여상진은 이후에 다수의 후속 연구를 
통해 일기 자료에 드러난 관찰사의 관영 시설 이용 양상을 고찰하였다.29)

28) 여상진, ｢朝鮮時代 客舍의 營建과 性格 變化｣,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9) 여상진, ｢18世紀 忠淸監司의 監營處 및 道內 ⾢治施設 利⽤: 交⿔, 巡歷 및 ⾏禮를 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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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시대 감영에 대한 사학 연구
감영에 주목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조경사학이나 건축사학 연구보다 지방 제도나 문

화를 다룬 사학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지방 제도 전반을 다룬 연구서30)에서 
감영은 빠짐없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며, 이 외에도 다수의 학술 연구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왔다. 감영 원림의 전개와 밀접한 사안인 순영에서 유영으로의 체
제 변화도 전라감영을 사례로 그 재정적 바탕을 고찰한 김태웅의 연구31)나 관찰사의 임
기를 두고 벌어진 논의와 그 적용을 검토한 설현지의 연구32)를 참고할 수 있다.

일기 자료를 바탕으로 관찰사의 일상을 조명한 연구도 본 연구의 중요한 참고 대상이
다. 가령 임란 이전의 일기 자료인 미암일기의 전라도 관찰사 순행을 다룬 김경숙의 
연구33)와 재영남일기의 경상도 도사의 순행을 다룬 이수환의 연구34)는 조선 전기 감
영 원림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감영의 유영화로 인
해 촉발되거나 활성화된 각종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지역별 수요와 맞물려 제출된 바 있
다.3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9(1),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 143~153쪽; 여상진, ｢完營⽇錄에 
나타난 19C초 전라감사의 집무와 전주부 관영시설 이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2),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658~665쪽; 여상진, ｢지방 ⾢治施設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조선시대 
지방관의 ⽇記類분석 기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7),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2676~2686쪽; 여상진, ｢18C末 황해감사 徐邁修의 집무와 해주목 관영시설의 이용: “海營⽇
記”(徐邁修)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9),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4244~4252쪽; 여상진, ｢18~19C초 황해도 관찰사의 순력(巡歷)과 도내 읍치시설 이용｣, 한
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9),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5835~5843쪽; 여상진, ｢18세기 함경
도 관찰사의 순력(巡歷) 노정과 주요 업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9), 한국산학기술학
회, 2017, 84~91쪽.

30)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이존희,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연구, 일지사, 
1990; 이희권,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구, 집문당, 1999; 김운태, 조선왕조 정치・행정
사, 박영사, 2002.

31) 김태웅, ｢朝鮮後期 監營 財政體系의 成⽴과 變化: 全羅監營 財政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89, 
역사교육연구회, 2004, 163~193쪽.

32) 설현지, ｢조선후기 감사 구임제(監司久任制) 논의와 시행｣,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설
현지, ｢조선 후기 監司 久任制 논의와 시행｣, 조선시대사학보 92, 조선시대사학회, 2020, 
223~251쪽.

33) 김경숙, ｢16세기 전라도 관찰사의 순행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2010, 
43~86쪽.

34) 이수환, ｢조선전기 慶尙監司와 都事의 巡歷과 통치기능: 在嶺南⽇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 3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513~541쪽.

35) 관련 연구의 동향은 Ⅲ장 2절의 ‘유영화에 따른 감영 도시의 변화’ 항목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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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대상과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감영 원림은 조선시대 여덟 개 도36)의 감영이 머물렀던 도시에서 
조성‧운영했던 관영 원림을 뜻한다. 용어의 정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감영 원림은 선화당 중심의 감영 본청 시설에 입지한 원림뿐 아니라 감영 소재지 내 객
사와 성곽 등에 입지하여 관찰사가 일상적으로 활용했던 원림을 포괄한다.

본 연구는 감영 제도가 운영되었던 조선시대 전 시기를 시간적 범위로 삼되, 감영 제
도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초점을 달리한다. 양계 지방을 제외한 감영이 이동형 관청으
로 운영되던 조선 전기에는 관찰사가 순행 일정에서 이용했던 여러 읍치의 원림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37) 그중에서 감영의 본거지[본영(本營)]로 인식되었던 읍치와 훗
날 감영 소재지로 지정되는 읍치의 원림은 보다 상세히 검토한다.38) 모든 감영이 고정형 
관청으로 운영되던 조선 후기에는 감영이 정착한 읍치인 감영 소재지에 집중하여 해당 
도시의 관영 원림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여덟 개의 조선시대 감영 소재지는 현재 기준으로 남한에 5곳39), 북한에 3곳40) 위치
한다. 남북한을 막론하고 감영 본청과 객사, 성곽의 터는 식민지시기에 근대 시설로 전용
되며 대부분 원형을 잃어버렸으나 선화당이나 성문과 같은 중심 건물이 일부 남아 있고, 
평양의 연광정이나 함흥의 구천각, 해주의 부용당, 공주의 공북루와 쌍수정처럼 이름난 
감영 원림 유적 또한 일부 남아있거나 복원되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표 1-1].

36) 감영은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 단위 중 등급이 가장 높고 넓은 단위인 도(道)를 총괄하는 기관
이었다. 1413년(태종 13) 전국을 여덟 개 도로 나누는 제도가 확립되었고, 이후로 도의 명칭
에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대체로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여덟 개 도의 명칭을 나열하는 순
서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감영 원림의 전개가 8도를 양계 지방(평안도, 함경
도), 중부 지방(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삼남 지방(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으로 묶어 나누는 
지리적 구분과 유관하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 순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한다. 해당 순서에 
따라 도를 나열하면 평안도(平安道), 함경도(咸鏡道), 황해도(⿈海道), 강원도(江原道), 경기도(京
畿道), 충청도(忠淸道),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이다. 8도제의 개관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7) Ⅲ장 1절의 내용에 해당한다.
38) Ⅳ장 1절과 2절의 내용에 해당한다.
39) 강원도의 원주, 경기도의 한성부(서대문 밖), 충청도의 공주, 전라도의 전주, 경상도의 대구에 

해당한다.
40) 평안도의 평양, 함경도의 함흥, 황해도의 해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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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등록명 등급 지정년 비고

평안

평양성(平壤城) 북한 국보유적(제1호) -
대동문(⼤同⾨) 북한 국보유적(제4호) -
칠성문(七星⾨) 북한 국보유적(제18호) -
보통문(普通⾨) 북한 국보유적(제3호) -
부벽루(浮碧樓) 북한 국보유적(제17호) -
연광정(練光亭) 북한 국보유적(제16호) -
을밀대(⼄密臺) 북한 국보유적(제19호) -
최승대(最勝臺) 북한 국보유적(제21호) -

함경
함흥 선화당(咸興 宣化堂) 북한 국보유적(제109호) - 관련 해제에 징청각도 남아있다고 서술됨
함흥성(咸興城) 북한 보존유적(제368호) -
구천각(九天閣) 북한 국보유적(제108호) -

황해 부용당(芙蓉堂) 북한 국보유적(제68호) - 한국전쟁시 소실, 2003년 복원

강원

원주 강원감영
(原州 江原監營) 사적(제439호) 2002 2011년 ‘원주강원감영지’에서 명칭 변경

원주 강원감영 선화당
(原州 江原監營 宣化堂) 보물(고시중) 2021 1971년 ‘포정루및선화당’으로 유형문화재 

지정, 2021년 선화당이 보물 승격
포정루및선화당 
(布政樓및宣化堂) 강원도 유형문화재(제3호) 1971 2004년 ‘강원감영(문루및선화당)’에서 

명칭 변경

충청

공주 선화당(公州 宣化堂)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제92호) 1980
포정사문루(布政司⾨樓)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제93호) 1980 2004년 ‘포정사 및 삼문’에서 명칭 변경
공주 공산성
(公州 公⼭城) 사적(제12호) 196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일부
공북루(拱北樓)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제37호) 1976
공산성쌍수정
(公⼭城雙樹亭) 충청남도 문화재자료(제49호) 1984 1970년 해체복원

전라

전라감영지(全羅監營址) 전라북도 기념물(제107호) 2000
전주 풍남문(全州豐南⾨) 보물(제308호) 1963
전주 풍패지관
(全州 豊沛之館) 보물(제583호) 1975

경상

대구 경상감영지
(⼤邱 慶尙監營址) 사적(제538호) 2017

대구 경상감영 선화당
(⼤邱 慶尙監營 宣化堂) 보물(고시중) 2021 1982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보물로 승격
징청각(澄淸閣)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제2호) 1982
관풍루(觀⾵樓)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제3호) 1982 1906년 대구읍성을 허물며 위치 이전

* 진한 글씨로 표시한 것은 감영 원림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
* 북한의 문화재 등록 현황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21년 발간한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

기에 수록된 목록에서 확인하였다.
* 북한의 감영 관련 시설 중에서 함경감영 선화당 곁에 남아 있다고 알려진 징청각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없고, 평안

감영 오순정은 1984년 통일부 국토통일원의 조사 내용에 보물급(제3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등급 체계가 달라진 
최근 목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표 1-1. 감영 관련 시설의 문화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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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감영은 국내에서 역사 연구의 대상이자 지역의 유력한 문화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감영 본청 시설 자리에 있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
며 발굴과 복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밀접하다. 문헌 자료나 일부 잔존 
건축물을 통해 알려져 있던 감영이 터의 복원 정비와 함께 역사의 현장이자 전통 문화의 
전승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감영을 들 수 있다. 강원감영은 2000년과 2012년에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41) 2018년에 후원을 포함하여 복원이 완료되었다. 전라감영은 발
굴조사 결과를 토대로42) 선화당 일대의 중심 영역에 대한 1차 복원이 완료되었으며, 선
화당 뒤편이자 내아의 곁에 위치하여 원림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별당인 연신
당도 복원되었다. 충청감영의 경우 감영 터에 공주사대부고가 위치하여 발굴 조사는 어
려운 상황이나, 선화당과 포정문 건물이 다른 위치에 이전되어 있고 포정문의 경우 
2018년 원위치에 복원되었다. 이 외에도 경기감영은 2017년에 발굴조사가 진행되어43) 
못을 포함한 원림 영역이 확인된 바 있으며,44) 경상감영 또한 발굴이 진행 중이고45) 지
자체에서 복원을 고려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감영은 아
니지만 Ⅱ장에서 다룬 육조거리 중앙관아 후원이 세종로의 의정부 터에서 발굴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46)

전국적으로 감영의 역사‧문화와 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감영이 경영했
던 원림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는 상황이다. 감영 터의 복원 정비에 있어서도 조경의 
시각에서 원형을 추정하고 특성을 해석하는 시도는 보기 어렵다. 감영 원림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례를 검토하고 교차 해석한 종합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41) 강원문화재연구소‧원주시, 江原監營: 원주 강원감영 원주우체국청사 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132책, 2014.

42)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라북도 기념물 제 107호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보고서, 전주문화유산
연구원 학술총서 제37책, 2018; 조선문화유산연구원, 全羅監營址 추정 내아·내삼문터 일대: 
전주 전라감영지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유적조사보고 제06책, 2020;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보고서: 추정 중삼문터‧외행랑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학
술총서 제70책, 2021.

43) 동북아문화재연구원, 서울 평동 222번지 유적: 서울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유적조사보고 제13책, 2019.

44) 재개발을 염두에 둔 구제발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기감영의 현장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45) 삼한문화재연구원, 대구 경상감영공원부지 내 ⼤邱 慶尙監營 試掘調査, 학술조사연구총서 제
78책, 2018.

4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의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학술조사보고서 제18책,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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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감영 원림의 현상 파악을 1차 목표로 설정하되, 현상의 해석을 위해 신유학 
이론을 동원하거나 감영 외 사례인 도성 원림을 끌어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확장적 
시도의 문제 의식이나 관점에 대해서는 서론의 다른 항목에서 설명되었다고 보고, 여기
서는 감영 원림의 현상 파악, 즉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고증 연구의 방법을 설명하고
자 한다.

감영 원림 연구는 검토할 자료가 많고 흩어져 있으며 유형 또한 다양하다. 본 연구는 
체계적 검토를 위해 자료를 세 종류로 구조화하여 접근하였다. 첫째는 감영 원림의 목록
과 기초연혁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리지에 해당한다. 둘째는 감영 원림에 대한 인
식‧활용과 보다 상세한 연혁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서 문집‧잡록류 문헌과 회화‧지도 
그리고 일기류 문헌에 해당한다. 앞선 두 가지 유형이 조선시대에 생산된 자료라면 마지
막 유형은 근현대에 생산된 자료이다. 셋째는 감영 원림의 실제 형상을 전하는 것으로서 
대한제국과 식민지시기에 기록된 사진과 실측 도면, 그리고 현대에 출판된 발굴조사보고
서이다. 다음 쪽부터는 자료 유형별 접근 방법과 주안점을 소개하겠다.

1 a) 지리지

감영 원림의 
목록과 기초연혁

감영 원림의 누정 목록과
공사 기록 및 당시 현황


2 b) 문집‧잡록

+
c) 회화‧지도

+
d) 일기

감영 원림의
인식‧활용과 
상세연혁

누정의 자세한 연혁과
조성 의도, 경관 특성

감영 원림의 위치와
주변 전경, 경관 인식 감영 원림의 활용 양상


3 e) 근대 사진

+
f) 근대 도면

+
g) 발굴조사보고서

감영 원림의
실제 형상

근대 초기 주요 건축물과
주변 경관의 실제 모습

주요 건축물의
구체적 형식과 배치

사료 속 원림의
실재와 조성 기법

그림 1-2. 자료의 유형과 검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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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리지: 감영 원림의 고증 작업에서 최우선으로 검토한 자료는 지리지이다. 조선시
대 지리지는 대개 일정한 조목 아래 해당하는 정보를 담는 체제로 편집되어 있다. 감영 
원림의 고증에서 중요한 조목은 성지(城池), 공해(公廨), 누정(樓亭)이다. 성지 조목은 성
곽, 성문, 장대 등 성의 주요 시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공해 조목은 객사와 감영 
본청 등 관아 건물에 대한 정보를, 누정 조목은 누정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감영 원림은 누정 조목에 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조목에 포함되거나 중복되기도 한
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누정 조목에 기록된 공간을 감영 원림으로 보되, 다른 조목에 
기록된 공간 중에서 원림의 성격이 확연한 경우 감영 원림에 포함시켰다.47) 각 조목에 
기록된 정보의 내용은 위치, 공사 시기와 주체, 특징 등이다. 지리지에는 기문이나 시문
이 실린 경우도 있어 상세 연혁과 미적 특성을 살피는 데도 중요한 자료이다.

지리지는 편찬 주체와 대상 지역 등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는 전국 관찬지리지인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과 여지도서(1760 추정)를 먼저 살폈다. 후대의 지리지는 감
영 소재지를 다룬 읍지 중에서 비교적 완전성이 있는 관찬 사료 위주로 선정하였다.

도 분류 서명 편찬년 수량 소장처 청구기호 번역본

전국 전국지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55권 25책 서울대 O
전국지 輿地圖書 (1760) 55책 교회 000.2 여79 O

평안

읍지 平壤志 1590 2책 265장 규장각 古 4790-2 O
읍지 平壤續志 1730 2책 211장 규장각 古 4790-1 O
읍지 平壤續志 1837 5권 4책 규장각 奎1601-v.1-4 -
읍지 平壤續志 1892 3권 3책 숭실대 915.1 윤22705평임 -

함경 영지 咸鏡監營誌 1787 1책 74장 규장각 想⽩古 915.19-H179 -
읍지 咸⼭誌通紀 1859 6권 3책 장서각 K2-4333 O

황해 도지 海西⾢誌 1871 7책 754장 규장각 奎 12171-V.1-7 -
읍지 海州誌 1899 1책 85장 규장각 奎 10892-v.1-2 -

강원 도지 關東誌 (1830) 15책 중도 古2780-1 O

충청 읍지 公州監營⾢誌 1790 1책 장서각 K2-4213 -
읍지 公⼭誌 1859 2책 156장 규장각 經古 915.132-Imlg O

전라 읍지 全州府⾢誌 (1760) 1책 12장 규장각 奎 17397 -
읍지 完⼭誌 (1905) 1책 92장 규장각 奎 12271 O

경상 읍지 ⼤邱⾢誌 1768 1책 계명대 귀167 O
읍지 ⼤邱府⾢誌 1899 1책 134장 규장각 奎 10838 O

* 소장처에서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교회’는 한국교회사연구소, ‘규장각’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중도’는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는 계명대학교 도서관.

* 편찬년에서 괄호친 숫자는 해제에서 제시한 추정연도를 간략히 적은 것.

표 1-2. 연구에서 활용한 조선시대 지리지 목록

47) 지리지 기록을 정리하여 각도의 감영별로 작성한 감영 원림 목록은 본 논문의 부록을 참조.

http://kyujanggak.snu.ac.kr/geo/insp/insp_view.jsp?setid=1&pos=3&total_df=6&uci=GE44133_00&c1=02&c2=C&c3=A06&fType=&sType=&sWord=&listc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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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집‧잡록: 지리지를 통해 감영 원림의 목록을 작성하고 기초 연혁을 파악한 다음
에는 지리지에서 추출한 누정명과 인명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문집과 잡록류 문헌 
자료를 검색한다.48) 이를 통해 관련 기문과 시문 등을 찾아내 감영 원림의 자세한 연혁
과 조성 의도, 경관 특성 등 보다 풍부한 정보를 수집한다.

c) 회화‧지도: 조선시대 회화 자료는 감영 원림의 당시 모습을 이미지로 확인하게 함
으로써 문자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회화를 통해 건축물의 형식
이나 못과 식재의 배치 등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경계 바깥의 조망을 중시했던 조선시
대 원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변 전경을 그려내는 방식에 주목하면 감영 원림에서 바라
보던 경관의 방향과 범위, 주요 감상점을 포착할 수 있다. 회화식 지도는 읍치 내 주요 
공간의 지칭어, 상대 위치, 형상, 자료 제작 당시의 존재 유무 등의 지리 정보를 전한다. 
실측 기반의 근대 지도와 비교할 때 정확도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인식 혹은 심상이 반영
된다는 면에서 실측 지도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감영 원림은 감영 도시의 대표 경
관이자 명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회화식 지도에 빠짐없이 기록된 편이다. 이러한 유형
의 자료는 주요 소장처인 규장각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원하는 
전국박물관 소장품 검색 웹사이트인 e뮤지엄 등을 통해 탐색하고 관련 연구와 해제를 활
용해 목록을 보완하고 소재를 파악하며 기본 정보를 확인한다.

d) 일기: 감영에 근무했던 관찰사나 그 보좌관에 해당하는 도사가 작성한 일기류 문헌
은 감영 원림을 비롯한 시설의 활용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지방관 일기의 자료 
현황을 고찰한 여상진의 연구49)를 바탕으로 일기를 선별하여 검토한다. 관원의 공무 일
기에 해당하는 사환(仕宦)일기류 문헌은 작성자마다 기록의 양상이 다르고, 조선 후기의 
일기에서 관원이 집무처를 매번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행사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장소를 기록하는 경우는 다수이다. 이를 통해 선화당, 관풍
각, 내아, 원림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이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감영 
원림의 경우 일기를 통해 접객이나 연회, 행사의 장소로 쓰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48) 문헌 검색에 활용한 대표적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
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고전종합DB(http
s://db.itkc.or.kr/), 디지털 장서각(http://jsg.aks.ac.kr/),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https://ky
udb.snu.ac.kr/index.jsp),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49) 여상진, ｢지방 ⾢治施設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조선시대 지방관의 ⽇記類분석 기초 연구｣, 한
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7),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2676~26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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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직책 서명 유형 작성자 해당 시기 소장처 번역본
평안 관찰사 關西⽇記 개별사환 이제(李濟, 1654~1714) 1710.12~1712.11 중도 -
황해 관찰사 海西⽇記 개별사환 이제(李濟, 1654~1714) 1709. 9~1710. 7 중도 -

충청
관찰사 湖西監營⽇記 개별사환 이제(李濟, 1654~1714) 1704. 6~1705. 2 중도 -
관찰사 錦營⽇記 개별사환 심이지(沈履之, 1720~1780) 1780. 4~10 장서각 O

전라
관찰사 眉巖⽇記 종합생활 유희춘(柳希春, 1513~1577) 1571. 3~10 개인소장 O
관찰사 湖南⽇記 개별사환 이상황(李相璜, 1763~1841) 1810. 7~1812. 3 중도 -

경상
도사 在嶺南⽇記 종합사환 황사우(⿈⼠祐, 1486~1536) 1518.11 ~1520. 2 규장각 O

관찰사 嶺營⽇記 개별사환 조재호(趙載浩, 1702~1762) 1751. 6~1752. 7 교토대 O
* 여상진의 연구에서 감영 관련 일기를 발췌한 후, 자료 접근성과 도별 분로를 고려해 목록 선정.
* 굵은 글씨로 표시한 문헌은 임란 이전의 일기.
* 유형에서 ‘개별사환’: 한가지 관직에 재임할 당시의 일기 / ‘종합사환’: 여러 관직에 재임할 당시의 일기 /
          ‘종합생활’: 관직에 재임하지 않을 때를 포함해 전반적인 생활을 기록한 일기.

표 1-3. 연구에서 활용한 조선시대 일기 목록

e) 근대 사진: 감영 원림이 훼손되기 전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사진 자료는 
감영 원림의 외관과 안에서 바라본 바깥 경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하는 자료이다. 사진 
도록과 e뮤지엄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최대한 수집한 후 논지 전개에 적합한 자료
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분석한다.

f) 근대 도면: 식민지시기에 감영 관련 시설의 터가 도청과 학교 등으로 전용되거나, 
성문 등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조사‧수리될 때 감영 원림과 관련된 실측 도면 자료가 생
산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근대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남아 있거나 철거될 예정인 건물로 
간략히 그려진 반면 후자의 경우 비교적 상세한 도면이 작성되었다. 예컨대 평양 대동문
과 부벽루, 연광정, 해주 부용당의 경우 북한에 소재하여 현황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근대 도면을 통해 구체적인 건축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식재나 지형 등 조경의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요소를 상세히 기록한 도면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
면 아카이브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한다.

g) 발굴조사보고서: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감영 본청 터의 발굴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발굴 자료는 사료에 드러난 감영의 과거상을 실재했던 현상으로 확
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
완할 수 있는 실물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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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논문의 구성

Ⅱ장에서는 감영 원림의 성립 배경을 이론과 실천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원림
의 본질이 자연과 인간을 엮는 실천이라는 점에 착안해 조선의 지배적 사상이었던 신유
학의 자연관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림의 조성 의도와 기법, 활용에 대해 논하였다. 
다음으로 관영 원림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실천으로서 도성의 원림을 살폈다. 태
종연간에 중국 사신의 접객을 명분으로 도성 내외에 건립되었던 원림과 육조거리 중앙관
아의 후원을 다루었다. 도성 원림을 통해 신유학 원림론이 조선 원림 특유의 간결한 형
식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이를 감영 원림의 원형이라는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Ⅲ장에서는 감영 제도의 도입과 변화가 감영 원림의 형성과 연결되는 양상을 살폈다. 
조선 전기에 관찰사의 순행 중심으로 운영되던 감영 제도는 지방도시에서 객사 중심의 
원림 발달을 추동하였다. 여기서 드러나는 감영 원림의 조성 목적과 관찰사의 역할을 검
토하는 한편, 일기 자료를 통해 관찰사의 원림 활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조선 후기에는 
감영이 유영화되며 감영 도시의 성격이 변화하고 감영 본청 시설이 지어졌다. 감영 원림
은 도시의 번성과 기반 시설 정비에 힘입어 성곽과 감영 후원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Ⅳ장에서는 전국 여덟 개 감영 소재지의 감영 원림이 전개된 양상을 객사, 성곽, 감영 
후원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조선 전기에 부흥했던 객사 원림은 임란 이후에 유영화
의 반작용과 객사의 기능 변화로 쇠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높이와 전망을 갖춘 읍치의 
성곽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원림과 접목함으로써 감영 원림 특유의 외향성과 통치성
을 발휘했던 중요한 사례이다. 성곽 위 누정은 장대와 성문 상층부에 조성됨으로써 군사 
시설이자 감상 시설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 후기 유영화와 함께 조성된 감영 후원은 지
역의 성격에 따라 대규모로 발달하기도, 건축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Ⅴ장에서는 감영 원림의 발생 과정과 형식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미적 특성과 원림사
적 의의를 제시하였다. 감영 원림은 감영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중앙 권력을 가시화하는 
한편, 경관 자원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였다. 감영 원림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원림관인 
출처와 은일, 성시-산림의 이분법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서 은폐되지 않은 원림으로서 의의가 있다. 자연과 도시를 함께 바라보는 감영 원림의 
조망 경관은 신유학자이자 통치자인 문인관료에게 존재의 보편성을 고민하고 선정의 의
지를 추구하는 장치로 작용함으로써 특유의 미적 성취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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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론에 앞서 논문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몇 가지를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감영(監營)이다. 감영은 “조선시대 각 도의 관찰사가 거처하는 관청”50) 또는 “조

선 시대 각도 관찰사가 집무하던 관청”51)으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
선이라는 시대, 관찰사라는 주체, 관청이라는 공간으로 이루어진 해당 정의를 준용하되 
이를 “조선시대 관찰사가 지휘하던 행정 기관 또는 그 관청 시설”로 수정하고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짚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관찰사의 집무처라는 의미로 ‘감영(監營)’이
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1593년(선조 26)52)이다.53) 그전까지 관찰사가 머무
는 곳, 즉 영(營)에 해당하는 곳은 본영(本營), 유영(留營), 순영(巡營) 등으로 가리켰으며 
특정한 시설이라기보다 평양, 전주와 같은 읍치를 가리키는 용어에 가까웠다. 조선 전기 
지리지인 윤두수의 평양지(1590)에도 관찰사의 관청은 감영이 아닌 ‘감사본아(監司本
衙)’로 표현되었다. 사전의 정의처럼 감영이라는 용어가 관찰사의 거처 혹은 집무처로 정
착한 시기는 양계 지방 외 여섯 개 도에도 감영 시설이 자리 잡아가던 17세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전국지리지나 법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54) 말하자면 감영
이라는 용어는 전국 감영의 유영화(留營化)에 따른 시설 구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기의 문제이다. 감영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임란 이전에도 감영이라는 용어를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범주의 문제이다. 감영이라는 용어가 a) 행정 기
관, b) 관청 시설, c) 관청이 위치한 관할 읍치라는 세 가지 범주로 모두 쓰였기 때문에 

5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5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감영｣,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52) “해서(海西)에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을 설치하는 일은, 형세상 해주(海州)에는 병영을, 연안(延

安)에는 감영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海西監、兵營設置事, 
若以形勢, 則海州當爲兵營; 延安當爲監營, 更無他議。]” 선조실록 권40, 선조 26년 7월 29일.

53)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선조 이전의 실록에도 ‘監營’
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뜻이 다르다. 선조 이전 실록의 용례에서 ‘營’은 ‘營造’나 ‘營繕’에서 사용
되듯 ‘짓다’라는 행위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監’은 짓는 행위를 감독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즉, 
선조 이전 실록에서 ‘監營’은 공사를 감독한다는 뜻으로 쓰였을 뿐 관찰사와는 무관하다.

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도 감영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으며 유형원(柳馨遠)의 전국 사
찬지리지인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1656)에는 관찰사영(觀察使營)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영조
연간 편찬된 전국 관찬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1760)에는 감영(監營)이란 말이 등장한
다. 법전에서 역시 경국대전(經國⼤典)(1485)에는 등장하지 않던 감영이 속대전(續⼤典)
(1746)부터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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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서술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감영의 체제 변화와 맞물려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다. 본 연구에서 감영의 기본 범주는 ‘행정 기관’으로 설정한다. 
관찰사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지방 최고위 관직 체제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유지되었
기 때문에, 행정 기관의 의미에서 시기를 나누지 않고 모두 감영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
리고 조선 후기를 다루는 서술에서 혼선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감영을 ‘관청 시설’의 의
미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끝으로 ‘관청이 위치한 읍치’의 의미는 단독으로서 사용하지 
않되 ‘감영 원림’이라는 용어와 관련해 짚을 부분이 있다. 이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하겠
다.

둘째, 원림(園林)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일련의 조경된 공간 유형을 가리키는 용어
에는 몇 가지 후보군이 있다. 영문으로 garden 혹은 landscape garden에 해당하는 이 
용어는 일본에서 널리 쓰는 정원(庭園)과 중국에서 널리 쓰는 원림(園林)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한때 제기되었던 정원(庭苑)55)이나 경원(景園)56)이라는 말도 참고할 수 있으며 
두 개의 한자를 붙이지 않고 원(園)과 같이 하나씩 떼어 쓰는 경우도 고려 대상이다. 말
뜻을 꼼꼼하게 따지고 제각기 차이를 부각해 경우에 따라 달리 쓸 수도 있겠지만, 논문
에서 혼선을 없애고 통일성을 주기 위해 원림(園林)을 통칭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 의
미는 “대상지 안팎의 경관을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감상 행위를 유발하는 인위 환경”
으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 원림을 사용한 이유를 소거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
원(庭園, 庭苑, 庭院)은 건축물이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해당하는 정(庭)이라는 배경
을 전제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감영 원림은 구조물로 둘러싸인 여지
에 조성되어 경계 내부의 조경에 집중하는 경향보다, 조망점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물을 
세우고 경계 바깥의 경관에 방점을 둠으로써 경계를 확장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
다.57) 정(庭) 자를 제외하고 남는 유력한 한자는 원(苑)과 원(園)이다. 원(苑)은 ‘나라동산’
이라는 뜻에서 보듯 궁궐과 관련이 깊고 짐승을 사냥하는 공간인 유(囿)와 접붙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너른 들판을 상기시키므로 적절치 않다. 따라서 건축 구조물로 특정되지 않
는 한정된 영역에 경관 요소를 배치한 형상으로 이루어진 원(園) 자를 쓰는 것이 비교적 

55) 한국전통조경학회의 개명 전 이름인 한국정원학회(韓國庭苑學會)에 쓰였다.
56) 정동오, 동양조경문화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6, 2~3쪽.
57) 후자의 경향을 반영한 용어가 정동오가 제시한 경원(景園)인데, 이 용어는 현재 학술 용어로서 

통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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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남은 문제는 원(園) 뒤에 림(林) 자를 붙이는 것이다. 원림(園林)에
서 림(林)은 인위 환경이라 볼 수 있는 원(園) 자를 상대하여 대체로 ‘자연’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그 자연성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명나라 조원가인 계성(計成)
의 원야(園冶)에 등장하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늘이 만든 것처럼 한다[雖有⼈作⾃作天
開]”라는 문구가 대변하는 자연의 철저한 모방에 해당한다.58) 다른 하나는 대상지에 이
미 존재해온 자연 조건에 해당한다.59) 후자에 의거하여 원(園)과 림(林)이 같이 쓰일 때 
림(林) 자가 원(園)의 인위성을 보완하거나 자연성을 강조한다고 보면 “원림(園林)은 원
(園)과 동일한 개념 내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60) 본 연구에서 다루
는 감영 원림은 경계 내부의 인위 자연보다 입지를 바탕으로 거리를 둔 관찰적 감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후자의 관점에 따라 원림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셋째, 감영 원림이다. 연구 대상을 가장 간명하게 함축하는 단어인 감영 원림에서 감
영은 첫째 항목에서 언급한 행정 기관의 의미와 관할 읍치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조
선 후기에 감영이 하나의 읍치에 정착하고 시설이 생기면서 관찰사는 해당 읍치의 수령 
역할을 겸하게 된다. 조선 전기의 순영 체제에서 관찰사는 관아 원림의 조성에 대해 수
령의 제안을 결재하는 결정권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조선 후기 유영 체제에서는 적극적
으로 계획에 개입하는 기획자의 입장으로 변모한다. 읍치에서 관찰사가 주도적으로 개입
한 누정 건립은 선화당 중심의 감영 본청 시설 외에도 객사와 성곽 등에 분포했는데, 모
두 관찰사의 일상 활동 반경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감영 원림
은 ‘감영이 감영 소재지인 읍치 내에서 관할하는 원림’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넷째, 신유학이다. 피터 볼에 따르면 신유학자(Neo-Confucian)는 “스스로 11세기 정
호‧정이 형제의 철학적 가르침에서 기원하는 지적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을 가리키며 신유학(Neo-Confucianism)은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본성 혹은 그
러한 토대로부터 발전해온 우주에 대한 교설들을 지칭하고, 또 그러한 견해들의 신봉자
들을 함께 묶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게끔 만들어 주는 사

58) 장지아지 저, 심우경‧이창호‧심현남 역, 중국의 전통조경문화, 문운당, 2008.
59) 근대기 만주공업전문학교에서 건축학을 강의하고 중국 원림 개론서를 서술한 강대로(岡⼤路)는 

성내에 위치하며 인위가 강조되는 것을 원(園), 성외에 위치하며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것
을 원림(園林)으로 구분하였다. 岡⼤路, 김영빈 역, 중국정원론,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87, 
191~193쪽.

60)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중･일 정원원형에 관한 기초연구, 2013,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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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활동”을 말한다.61) 본 연구에서 신유학은 이상의 정의를 따른다. 국내에서 조선시
대 이래의 유학은 일반적으로 성리학(性理學)으로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신유학이라는 현
대적 용어를 선택한 것은 유사 범주를 가리키는 도학(道學), 리학(理學), 심학(⼼學), 성리
학(性理學), 성학(聖學)이라는 말들이 각각 “신유학의 철학적 논의의 어느 한 부분을 강조
하면서 여타 부분을 희생한 것인데, ‘신유학’이라는 말을 쓰면 어느 부분을 특히 강조하
지 않고 모든 부분을 다 지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피터 볼의 견해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성리학이라는 말이 양명학(陽明學) 혹은 심학을 배제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조
선 신유학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본 연구가 다루는 자연관과 
원림론에서 다른 신유학 개념에 비해 성(性)과 리(理) 개념을 특별히 부각하지는 않기 때
문에 보다 폭넓은 범주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섯째, 도시, 군현(郡縣), 읍치(⾢治)이다. 도시는 인구가 밀집되고 정치, 경제, 문화가 
발달한 중심지를 가리키는 말로, 도시라는 용어 자체는 식민지 시기에 도입되었다고 알
려져 있다.62) 본 연구에서는 도시라는 용어의 넓은 쓰임과 조선시대 도시와 현대 도시 
간의 역사적 연속성 혹은 보편성을 담지하고자 도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다. 다만 조선시대의 고어(古語)와 관련하여 도시와 밀접한 두 가지 용례를 특기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에 도시를 가리키는 단어는 읍(⾢)이 대표적이며 우리말로는 고을에 해당
한다. 그런데 이 말은 경우에 따라 넓은 범위의 행정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행정의 중
심지를 가리키기도 한다.63) 본 연구는 읍과 고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되 전자의 의미가 
강조될 경우 군현(郡縣), 후자의 의미가 강조될 경우 읍치(⾢治)라는 말을 사용한다. 즉 a)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발달한 중심지라는 의미일 경우 도시, b) 비교적 넓은 범위로서 
행정 지역의 의미일 경우 군현, c) 행정 기관이 위치한 도시라는 의미일 경우 읍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1)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131쪽.
62) 고문헌에서 ‘都市’의 용례는 중국의 『한서(漢書)』부터 보이지만 오늘날의 도시라는 용어와 동일

한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는 일제강점기에 ‘도시계획’이란 개념이 들어오면서 
정립된 용어로 추정된다. 이용석, ｢전통적인 취락의 입지 원리와 풍수｣, 국사편찬위원회 편, 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한국문화사 33권, 경인문화사, 2010.

63) 사전에서 고을의 의미는 “1.조선 시대에,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 등을 두루 이르던 말; 
2.군아(郡衙)가 있던 곳” 두 가지가 함께 제시된다. ｢고을｣,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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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영 원림의 성립 배경

1. 신유학적 원림관

1.1. 신유학의 자연관

1) 조선 원림의 해석 기반으로서 신유학의 자연관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였다고 비판받는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과 달리, 동

아시아의 전통적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을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존재로 설정한다. 펑유란
은 중국에서는 주관과 객관, 또는 주체와 대상이 하나여서 서구와 달리 인식론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중국 문화가 자연에 대한 직관과 순응을 중시하는 농업에 기
반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한다.1)

서구의 자연관보다 동아시아의 자연관에서 자연/인간 사이의 빗금이 흐리다는 것은 멀
리서 볼 때 대체로 수긍이 가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양한 갈래가 있다. ‘자연을 직접 다루
는 예술’이라 할 수 있는 원림은 그 갈래의 다양성을 잘 보여준다. 서로 다른 형식을 지
닌 중국 각지의 역대 원림, 마찬가지로 침전조, 서원조, 고산수식 등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 일본의 원림, 고대에는 구불구불한 선과 지형 조작을 즐겨 쓰다 조선에 이르러 
누정과 못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이루어진 한국의 원림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룬 동
아시아 원림’으로 통칭하기에 너무나 다른 모습을 띤다.

즉 동아시아 내에서도 자연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랐으며 유사한 자연관이라도 사
회적, 환경적 현실에 따라 다른 형식의 원림을 낳았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원림
을 바라보는 사상적 배경으로서 개국과 함께 국가 이념으로 자리했던 신유학의 자연관을 
살펴볼 것이다. 조선은 신유학의 본고장인 중국보다도 신유학이 이루려던 문명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했고 실현한 문명으로,2) 주희의 주석을 바탕으로 경전 속 고
대 중국의 제도를 재창조하기 위해 동아시아 어느 곳보다 노력했던 국가로 평가받는다.3) 
신유학에서 설정한 자연과 인간의 범주와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자연관에 내재
한 양자 간의 동질성과 연속성이 조선식 원림과 연결되는 접점들을 밝히고자 한다.

1) 펑유란 저, 정인재 역, 간명한 중국철학사, 마루비, 2018, 46~51쪽.
2) 김용옥, ｢과학의 인식｣, 야마다 케이지 저, 김석근 역, 주자의 자연학, 통나무, 1991, 20쪽.
3) 마르티나 도이힐러 저,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4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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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과 인간의 동질성
신유학을 집대성한 인물인 주희(朱熹, 1130~1200)에게 물리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자연적인 영역과 자연적이지 않은 영역 사이의 명확한 구분은 없었다.4)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신유학의 대표적 개념으로 꼽히는 ‘리(理)’와 ‘기(氣)’에서 유래한다. ‘리’가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존재 원리, 사물의 본질과 규칙을 의미한다면, ‘기’는 모든 
사물을 구성하는 재료로서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현상적 질료를 의미한다.5)

먼저, ‘리’ 또는 ‘태극(太極)’은 세계를 관장하는 근본 원리로서 자연과 인간 모두에 반
영되어 있다.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신(神, 순수형상)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점은 개개의 사물에도 리 또는 태극이 내재한다는 점이다.6)

본래 단지 하나의 태극이지만 만물이 각각 내려받은 것이 있고, 또 스스로 각각 하나의 태극을 
온전히 갖추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달은 하늘에서는 단지 하나일 뿐이지만, 강과 호수에 흩어
져 있을 때는 곳곳에서 볼 수 있으니 달이 이미 나뉘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7)

주희의 위 언급에서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은 강과 호수에 ‘달들’의 모습으로 흩어
져 보일 뿐, 다르거나 분리된 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듯 주희의 자연관에서 ‘리’는 
물질이 아닌 원리로서, 자연과 인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존재에 동일하게 내재해 있다.

원리만으로는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리를 형상화하는 실체는 ‘기’이다. 주자에 
따르면 “리는 형이상, 기는 형이하”8)이다. 신유학 자연관에서 기는 눈에 보이든 안보이
든 세상에 가득하다. 말하자면 기는 물질과 에너지의 성질을 함께 지니며 연속적이고 흐
르는 개념인데, 기가 모여서 짙어지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고 흩어지면 보이지 않게 
된다.9) 기의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은 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질성의 논리로 설명되기도 
한다. 가령 하나의 기[⼀氣]라는 개념 하에 모든 형이학의 존재는 같은 연속적인 기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동질성과 연속성은 송대나 명대의 사상가들이 말하던 “만물이 모
두 한덩어리[萬物⼀體]”라는 사상의 근거이자 장횡거의 ｢서명(西銘)｣에서 “하늘과 땅에 가

4)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2005, 532~533쪽.
5) 김세정, 돌봄과 공생의 유가생태철학, 소나무, 2017, 226쪽.
6) 펑유란 저, 정인재 역, 간명한 중국철학사, 마루비, 2018, 468쪽.
7) 주희, 주자어류 권94. 번역문은 김세정, 앞의 책, 227쪽.
8) “理形⽽上者, 氣形⽽下者.” 주희, 주자어류 권95.
9) 이때의 기를 넓은 의미의 기라고 할 때, 이는 형상을 갖춘 질(質)과 형상이 없는 기(氣)로 다시 

나뉘기도 한다. 가령 주희는 “하늘은 기이고 땅은 질이다.”라고 했다. 김영식, 앞의 책,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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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찬 것은 모두 나의 몸[天地之塞, 吾其體]”이라는 말로 드러난다.10)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희 외에도 많은 견해가 있었으나11) 주희가 제시한 기본 
전제는 서로 섞일 수 없으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희에 따
르면 리가 기에 우선, 즉 리의 지배에 의해 기가 사물을 구성하는데, 어떠한 사물이라도 
일반과 개별, 추상과 구체, 절대와 상대, 무형과 유형인 리와 기로 통일되어 있다.12)

3) 자연과 인간의 차이
기 개념은 사물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논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주희는 인간과 자연은 

리의 측면에서 같지만 기의 측면에서 차이나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았다. 기의 측면에서 
바르고 시원한 것을 얻으면 인간이 되고,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으면 사물이 되는 것이
다.13) 이러한 관점에서 존재는 a) 혈기(⾎氣)와 지각을 지닌 인간과 동물, b) 혈기와 지각
은 없지만 생기(⽣氣)를 지닌 식물, c) 생기조차 없이 형질과 냄새와 맛만을 지닌 무생물
로 나뉜다. a)에서도 사람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성품을 갖추어 동물과 구분된다.14)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즉 인간과 자연이 똑같이 리를 가지고 있고 기라는 물질-에
너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성의 차이에 따라 특성과 우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존재간 경계를 구분짓기를 넘어 각각의 사물이나 개체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적용
되었다. 가령 주희는 기에서 가볍고 맑은 부분이 하늘이 되고 무겁고 흐린 부분이 땅이 
되고 땅 위의 산과 강을 기의 찌꺼기라고 말하기도 했으며15) 사람의 체력, 수명, 마음, 
지적 능력 등을 타고난 기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하였다.16)

10) 야마다 케이지 저, 김석근 역, 주자의 자연학, 통나무, 1991, 351쪽.
11) 주희는 정이(程頤)의 리 중심 철학과 장재(張載)의 기 중심 철학을 종합하여 리와 기의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 유학사의 유명한 철학 논쟁인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은 인간의 
마음이 발현될 때 리와 기의 움직임이 어떠한가를 두고 이루어진 논쟁이다.

12) 몽배원 저, 홍원식 외 역, 성리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8, 49쪽.
13) “⼈得其氣之正且通者, 物得其氣之偏且塞者” 주희, 주자어류 권1.
14) 이 내용은 주자대전 권59의 ｢答余⽅叔｣에 근거하며, 김세정의 책 242~243쪽을 참고하였다.
15)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2005, 68쪽 ; “땅 표면의 특성들에 대한 주희의 논의는 

산과 강에 집중되었다. 그는 땅이 물의 혼탁한 부분의 찌꺼기에서 형성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산도 역시 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에 대한 증거로 “높이 올라가서 둘러보면 
여러 산들이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물이 이와 같이 (찌꺼기들을) 떠올렸(기 때문이)
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조수(潮⽔)가 모래를 솟아오르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
야기에 동의했다. 또한 산은 바다 밑바닥의 상승에 의해서도 형성되었는데, 그는 산꼭대기에 존
재하는 조개껍질들이 이를 증명해 준다고 말했다.“ 김영식, 같은 책, 253쪽.

16)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2005,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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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유로서의 자연
리와 기로 설명되는 자연과 인간의 동질성과 차이로 인해, 신유학 세계관에서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독특한 지점을 차지한다. 먼저, 인간은 자연을 탐구함으로써 인
간사회를 비롯한 세상의 원리를 파헤칠 수 있다. “사물의 이치를 파고들어 앎에 이른다”
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관점이 이를 대변한다. 격물은 자연세계의 
밑바탕에 도덕적 질서가 존재하고 그 질서가 도덕에 대한 일종의 ‘우주적 기초(cosmic 
basis)’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관념과 연결된다.17) 말하자면 동물, 식물, 무생물 등 자연
은 스스로는 모르지만 자기 안에 세계의 도덕적 질서를 간직하고 있고, 고도의 지각과 
성품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자연을 통해 그 질서를 알아내는 것이 신유학에서 기본이 되
는 철학 실천이었던 것이다.

격물치지의 끝이 자연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도덕 원리를 가리키는 것은 격물치지가 실
질적으로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공부가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다.18) 주희가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도덕의 우주적 기초’로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천
도(天道)’나 ‘천지만물(天地萬物)’과 같은 커다란 관념들이었지 구체적인 자연의 물체나 현
상이 아니었다.19) 주희가 설명하는 격물의 방법은 독서나 이론적 탐구, 인물 비평 등을 
포함하며, 한 가지 사물에만 몰두하기보다 경험의 확대를 추구했다.20) 결과적으로 격물
치지의 자연 탐구는 인간 내면의 탐구와 다름 아니었다.

주희는 자연의 사물이나 현상을 더 이상의 설명이나 논의가 필요 없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며, 어렵고 복잡한 도덕적‧사회적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쉽고 명백해보이는 자연 
현상을 이용했다.21) 주역과 같이 인간과 자연의 유비적 설명이 견지되었던 셈이다.22) 

17) 이 관념은 고대부터 존재했으나 신유학 학파의 전환적 성취로 보기도 한다.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2005, 16~17쪽.

18) “니덤은 ‘왜 근대 과학이 중국에서 발전하지 못하였는가?’라는 문제에 많은 설명들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에서 근대 과학의 발전이 실패한 한 가지 원인을, 윤리적‧사회적인 문제에만 거의 전
적으로 몰두하는 신유학자들의 편향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견해에 동의한
다. 그는 주희가 물질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에 복속시켰고, 사물을 탐구하라[格物]는 그의 가르
침도 사실상 인간사와 관련한 탐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자연세계의 관찰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진영첩 저, 표정훈 역, 진영첩의 
주자 강의, 푸른역사, 2001, 154쪽.

19)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2005, 18쪽.
20) 안은수, 주희의 자연관 형성의 두 원천, 문사철, 2010, 54쪽.
21)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2005, 19쪽.
22) 안은수, 주희의 자연관 형성의 두 원천, 문사철, 2010,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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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주희의 제자 진순(陳淳, 1159~1223)이 성리학 개론서에 쓴 다음 글을 보자.

물이란 맑아서 사물을 비춰볼 수 있기에 지혜와 같으며, 또한 조화의 근본이기도 하다. 천지의 만
물은 모두 물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지하의 물줄기에 의해 만물이 윤택해지는 것을 본다면, 
어느 물건이든 물에 의해서 살아감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일에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
는 것과 같으니 확실하게 알았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 물은 만물의 처음과 끝을 이뤄 주며, 
지혜 또한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이뤄 주는 것이다.23)

이 글에서 물의 성질은 빛의 반사와 생장의 요소로 파악된다. 두 성질은 지혜와 조화
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다. 이 글을 통해 독자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조화의 자연스러움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고 방식은 주희 이하의 
송대 유학자들에게만 그치지 않으며, 같은 사물이라도 성찰하기에 따라서 결이 다른 덕
성을 포착하기도 한다. 다음은 조선의 문인 김일손(⾦馹孫, 1464~1498)의 글이다.

물의 본성은 두루 흘러서 머무르지 않지만 체(體)는 본래 허(虛)하다. 허한 까닭에 능히 물건의 그
림자를 머금는다. 그러나 고인 물의 탁한 흐름에 마른 풀과 나무토막 따위가 떠서, 흐르면서도 그 
본성을 흐리면, 어찌 능히 저같이 비치게 할 수 있으랴. 대개 사람의 마음도 용(⽤)은 움직여서 
다함이 없고, 체는 고요하여 본래 허하다. 허한 까닭에 오덕(五德)과 만물을 구비하여, 천지와 일
월이 모두 내 마음속의 물건이다. 한 번이라도 간사한 생각이 마음을 범하면 본체의 허함을 잃어
서 만사의 용에 어긋나니, 마음에 응하고 정사(政事)에 통하여 오하(汚下)하지 않는 것이 없다. 공
무의 여가에 아전들이 물러가고, 뭇 소란이 잠잠해졌을 때 두건을 높이 쓰고 정자에 오르면 바람
과 달이 함께 맑으니, 물이 하늘을 머금어 비치는 것인가, 하늘이 물을 머금어 비치는 것인가.24)

이 글에서 물의 본성은 비어있는 것이다. 물은 비어있기 때문에 하늘이 비칠 수 있고, 
외부의 자극이 있어도 흐려지지 않는다. 김일손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천지와 일월이 모두 내 마음 속의 물건이다.”

23) 진순 저, 박완식 역, (原⽂ 對譯)性理字義: 성리학의 이해, 여강출판사, 2005, 88~89쪽.
2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경상도, 김해도호부, 누정, ｢함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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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유학적 실천으로서 원림

1) 문이재도(⽂以載道)의 원림론
신유학자들은 예술을 예술 자체로 즐기기보다 도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성향이 

강했다. 주희에 앞서 송대 신유학의 기초를 닦았던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문이
재도(⽂以載道)’론, 즉 ‘문(⽂)이 도(道)를 실어나른다’라는 주장은 문학, 음악, 회화, 서예
를 막론하고 문화적 성과 모두에 적용되었다. 원림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미학자 장파
(張法)에 따르면 송나라 원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였다. 성리학자들은 “꽃을 보아도 일반인과는 달라 스스로 조화의 오묘함을 볼 수 
있었다(이정집(⼆程集)).” 창문 앞 섬돌 위에 돋아난 여린 풀에서도 “만물의 생동하는 
의지를 보려 했고”, 작은 연못의 물고기에서도 “만물이 저절로 득의하는 모습을 보려 했
다(횡포문집(橫浦⽂集)).”25) 이처럼 마음을 중시한 경향은 중당 이후의 ‘호중천지’라는 
원림 경계가 송나라로 접어들면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26)

조선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상업과 도시 문화가 성행한 송대
에서 신유학의 부흥과 함께 산수와 관련된 각종 예술이 성행했던 것과 달리, 조선에서는 
신유학 이념의 도입과 함께 물질문화가 다소 침체했다는 차이가 있다. 조선의 예술사에
서 이러한 경향은 ‘퇴행’이나 ‘부정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아쉬움을 동반하기도 하지
만27), 나름의 전개 양상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예컨대 홍선표는 조선 사대부
들의 회화관을 a) 도(道)를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것으로 보는 계서(階序)적 관점에 의한 
말기론(末技論), b) 인도를 나타내고 전파하면서 치인(治⼈)과 치도(治道)를 보조하는 매개
물로 보는 공리적 가치관, c) 천지의 도를 체득하고 심성을 기르거나 드러내는 도구로 보
는 수기(修⼰)적 가치관 셋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다.28) 어찌되었든 신유학 관념에서 모든 
예술은 문화권을 막론하고 예술이 도를 실어나르는, 문이재도의 자장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5) 장파 저, 백승도 역, 장파 교수의 중국미학사: 살펴보다 맛보다 깨닫다, 푸른숲, 2012, 536쪽.
26) 장파 저, 백승도 역, 장파 교수의 중국미학사: 살펴보다 맛보다 깨닫다, 푸른숲, 2012, 537쪽.
27) 박원재, ｢예술사상: 도덕주의적 심미의식의 발현｣,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실 편, 한국유학사

상대계Ⅰ: 총론편, 한국국학진흥원, 2010, 593~594쪽.
28) 홍선표, ｢조선전기 회화의 사상적 기반｣, 한국사상사대계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다

음에서 재인용. 조민환, ｢제1장 한국유학과 회화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 Ⅺ: 예술사상편, 한
국국학진흥원, 2009,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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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원림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양상은 주로 자연과의 일체감이나 자연 숭배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고, 원림을 ‘수심양성의 장’29)으로 보는 견해도 이와 관련이 있다. 
다만 전자는 도가나 토템 신앙과 밀접한 반면 (신)유학적 관점의 격물론과 연계되지 않으
며, 후자는 은일이나 안빈낙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원림을 구도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을 부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조선 전기의 문장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율곡 이이가 쓴 해주의 탁열정(濯熱亭) 기문이다. 이이는 건축 제도의 적절함과 
자연 경관의 수려함을 서술한 후 다음과 같은 구절을 덧붙인다.

산과 물은 사람의 정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정자에 오르는 사람이 산의 높은 것과 물의 맑
은 것을 보고 착한 본성을 자라게 하고 물욕을 씻어 버린다면 인(仁)이 더욱 두터워지고 지(知)가 
더욱 두루 미칠 것이다. 그러니 목사가 이 정자를 지은 것이 어찌 경치를 바라보는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겠는가?30)

이이의 관점에서 누정을 짓는 목적은 경치를 감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경치의 감
상을 경유하여 본성을 가꾸고 물욕을 씻는 것이 누정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다음은 
김일손의 ｢이요루기(⼆樂樓記)｣이다.

오직 어진 자인 연후에야 능히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인 연후에야 능히 물을 좋아하나니, 석 
달 동안을 어긋나지 않는 자라야 거의 인(仁)이 된 것이요, 백 세를 알 수 있어야 지(智)라고 할 
수 있다. 그 지경에 미치지 못하고 한갓 정을 산수에 달리면 스스로 속이는 것에 가깝지 않은가. 
대개 사람이 인과 지의 품성을 갖추지 않은 이가 없으나 능히 그 인과 지의 발단을 확충하는 이
는 적다. 능히 그 인과 지를 확충할 수 있음이 나의 분수를 넘는 일은 아니다. 산의 고요하여 옮
기지 않는 것을 본받고 물의 흘러서 막히지 않는 것을 본받아서 한 마음의 덕을 안정시키고 만물
의 변함을 두루한다면 두 가지의 참다운 즐거움을 내가 얻어 겸할 수 있을 것이다.31)

김일손의 관점도 이이와 유사하다. 그에 따르면 자연 경관을 감성적으로 즐기기만 하
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가깝다.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인과 지를 넓히는 것은 지
나친 일이 아닐뿐더러 참다운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29) 정동오, 한국의 정원, 민음사, 1986, 312~314쪽.
30) 해주, 누정, ｢탁열정기｣. (서종태 역주, 여지도서 23: 황해도 1, 디자인흐름, 2009, @@쪽)
3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 충청도, 단양군, 누정, ｢이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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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이황의 글에서도 위와 같이 감상의 층위를 나누는 사유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다
음은 ｢도산잡영(陶⼭雜詠) 병기(幷記)｣의 일부이다.

옛날 산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현허(⽞虛)를 사모하여 고상
(⾼尙)을 일삼아 즐기는 사람이요, 둘째는 도의(道義)를 즐기어 심성(⼼性) 기르기를 즐기는 사람이
다. 전자의 주장에 의하면, 몸을 더럽힐까 두려워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고, 심한 경우 새나 짐승과 
같이 살면서 그것을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후자의 주장에 의하면, 즐기는 것이 조박(糟粕)뿐이
어서 전할 수 없는 묘한 이치에 이르러서는 구할수록 더욱 얻지 못하게 되니, 즐거움이 어디에 있
겠는가. 그러나 차라리 후자를 위하여 힘쓸지언정 전자를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는 말아야 할 것이
니, 어느 여가에 이른바 세속의 명리(名利)를 좇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 알겠는가.32)

도산서원 일대에서 건축과 조경을 직접 진행했던 이황은 산림을 즐기는 사람을 두 가
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고상한 것을 즐기는 사람이고 둘째는 심성 기르기를 즐기는 사람
이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 도리에 어긋나기 쉽고 후자의 경우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황은 둘 중에서는 후자가 낫지만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황의 결론을 원림론으로 끌어와 재구성하면, 원림을 조성하고 경영하는 데 있
어 도의 추구를 우선하되 성취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적 취미를 즐길 필요도 있는 것
이다.

시선을 인위적 행위로 조금 더 옮겨보면, 신유학의 관점에서 원예론을 전개한 강희안
의 문장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은 양화소록(養花⼩錄) 서문의 일부이다.

화훼는 식물이다. 지식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기르고 보관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습하게 
하여야 할 것을 건조하게 하고 차게 해야 할 것을 따뜻하게 하여 그 천성과 본성을 다르게 한다
면 반드시 말라 죽고 말 것이다. 다시 무성해져 싹이 트고 꽃이 피어 본래의 자태를 드러내게 할 
수 있겠는가? 식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만물 중의 영장인 사람이 그 마음을 졸이고 몸을 피로하게 
하여 천성을 어기고 본성을 해쳐서야 되겠는가? 내가 이를 통하여 생물을 기르는 기술을 알게 되
었다. 이를 통하여 확충시켜 나간다면 어딜 가더라도 옳게 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33)

32) “觀古之有樂於⼭林者。亦有⼆焉。有慕⽞虛。事⾼尙⽽樂者。有悅道義。頤⼼性⽽樂者。由前之說。則恐或流於
潔⾝亂倫。⽽其甚則與⿃獸同群。不以爲⾮矣。由後之說。則所嗜者糟粕⽿。⾄其不可傳之妙。則愈求⽽愈不得。
於樂何有。雖然。寧爲此⽽⾃勉。不爲彼⽽⾃誣矣。⼜何暇知有所謂世俗之營營者。⽽⼊我之靈臺乎。” 李滉, 
退溪集 권3, ｢陶⼭雜詠幷記｣. 원문과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

33) 강희안 저, 이종묵 역, 양화소록: 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 아카넷, 2012, 32쪽.



- 32 -

누정의 건축은 감상의 대상인 자연을 직접 건드리지 않지만, 원림의 영역에서는 자연
을 직접 건드리는 일이 적지 않다. 강희안의 원예론은 식물을 기르는 행위가 본성을 기
르는 행위와 관계 맺는 지점을 짚는다. 원예는 꽃을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형태로 키워
내는 인위적 행위이다. 꽃이라는 식물의 생육 환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
이다. 강희안은 꽃의 천성과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그의 말을 빌면 ‘마음을 졸이지 않고 
몸을 피로하지 않게 함’으로써 본래의 자태를 드러내게 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인
간으로서의 도리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문이재도의 예술론은 이황이 경계했듯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빚기도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더라도 예술 창작보다는 도덕 함양에 
몰두하기 때문에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강희안과 같이 사물을 직접 조
작하는 행위를 본성의 함양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이재
도의 관념은 그러한 조작 행위를 장려하기보다는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생각
된다. 가령 이색은 상주 객사의 풍영루라는 누정의 기문을 지으며 ‘풍영(⾵詠)’에 담긴 뜻
을 길게 설명한 끝에 “담을 둘러서 동산을 만들고 물을 끌어서 못을 만들며 씨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둘러보고 바라보는데 탁 트이고, 여러 봉우리가 둘러 호위한 것 같은 따
위는 이 정자의 부분적인 사안[⽻翼]이니 생략하여도 좋을 것이다.”34)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문이재도를 중시하는 신유학적 원림론은 단지 원림 창작의 의지를 저해하기
만 했던 것일까. 기존의 원림 문화를 위축시켰다기보다, 기존과 다른 어떤 방향으로 이끌
어나갔던 것은 아닐까.

34) 이색, ｢풍영루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8, 경상도, 상주목, 누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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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원림술
문이재도의 원림론은 원예의 수준을 넘어서 원림을 조성하고 경영하는 방법에도 반영

되었다. 물론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주희가 자연을 바라보던 관점, 즉 자연이 세
계의 당연한 본성을 내재하고 있고 이를 정밀하게 파악해 인간 사회를 이해한다는 관점
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자연을 가능하면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원림이 다른 예술과 본질적
으로 다른 점은 자연을 직접 다룬다는 것이다. 문학은 글자, 회화는 먹과 물, 음악은 소
리로 자연을 재현한다. 때문에 쓰기와 그리기 같은 행위는 자연에 대한 해석을 보여줄 
뿐 실물 자연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신유학은 기본적으로 정(靜)적인 학문이다. 주돈이는 ‘정(靜)을 위주로 한다’는 주정(主
靜)의 수양론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a)고요하여 텅 비어서 감성적 욕망을 제거하고 청명
한 상태와 b)움직임이 곧아서 주체의 정신이 고요하게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뜻한다.35)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형을 다채롭게 조작하고 식물을 옮겨 심거나 걸음에 따라 바
뀌는 풍경을 즐기는 것은 학문적 수양보다는 감성적 욕망을 채우는 일에 가깝다. 강희안
처럼 식물의 생육 환경을 몸소 조절함으로써 그 본성을 탐구하는 시도는 가능하지만, 원
예가 아닌 원림으로 단위를 끌어올려서 거주 환경이나 미기후를 실험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가까운 곳에서 산수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자연을 탐구하기 
위해 뜰에 인위 자연을 만들기보다 느린 걸음으로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꼼꼼
하고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신유학적 수양에 보다 부합한다.36)

조선에서 이름짓기의 조경 문화가 성행하고 원(園)보다는 누정을 중심으로 조경 실천이 
전개되었던 것이 이러한 성향과 밀접하다. 팔경과 구곡으로 대변되는 문자 경관, 즉 관찰
과 해석 위주의 조경술은 자연을 직접 건드리기보다 바라보는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시킴
으로서 장소성을 만들어낸다.37) 누정 건축은 자연을 감상하기 좋은 입지를 선택하고 건

35) 몽배원 저, 홍원식 외 역, 성리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8, 832~834쪽.
36) 물론 신유학적 수양이 정적인 것과 무욕을 강조한다고 해서 동적인 것과 인욕을 완전히 배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일상 행위에서 동적인 것을 추구하고 인욕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는 관찰을 방증하며, 그러한 경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는 것에 가깝다. 문이재도의 관념이 완물상지(玩物喪志)라는 배타적 관념을 거쳐 완물적정(玩
物積精)의 경계를 낳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37) 자연물에 부여한 이름을 직접 새겨버리는 과감한 각자 문화가 발달한 것은 이러한 문자 중심
의 조경 문화가 조선후기에 과열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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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방향과 높이, 난간과 마루와 같은 구성 요소를 조정함으로써 객체를 건드리지 않고 
경관을 조성한다.

둘째, 도의 추구와 관련된 유비적 자연 현상을 인위로 구현한다. 이 경우, 경전이 모습
을 갖추었던 공자와 맹자 시대의 원시유학부터 북송오자를 비롯한 신유학 시대에 이르기
까지 문헌 속에 많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 원림에서 일명 ‘비유로서의 자연’을 구현하는 대표적 양식은 못이다. 못을 거울
처럼 맑은 마음에 비유하는 생각은 주희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이 원전과 같이 인식
되었다. 다음은 ｢관서유감｣의 첫 수이다.

반무(半畝)의 방당(⽅塘)에 한 거울이 열렸으니, 半畝⽅塘⼀鑑開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하네. 天光雲影共徘徊
묻노라, 어떻게 이리 맑을 수가 있는가? 問渠那得如許淸
원두(源頭)에서 활수(活⽔)가 나오기 때문이라네. 爲有源頭活⽔來

조선 유학의 대표 문인인 이황은 주희의 ｢관서유감｣에 대해 젊었을 때부터 많은 관심
을 갖고 관련 시를 지었으며 제자들과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광영당(光影塘)과 
천운대(天雲臺) 등에서 조경 실천으로 옮기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이황 이후의 
문인들에게 방당이 정원의 일부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문제로 인식되게 하였다.38) 못 외
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비유-자연은 연꽃이다. 다음은 주돈이의 ｢애련설｣이다.

수륙 초목의 꽃 가운데 사랑할 만한 것은 매우 많다. 진의 도연명은 홀로 국화를 사랑했고, 당 이
후로 세상 사람들은 모란을 매우 사랑했다. 나는 홀로 연꽃을 사랑한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
서 나왔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하면서 요염하지 않으며, 가운데는 비었고 외양은 
곧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니 아름다우며, 꼿꼿하니 깨끗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무람없이 희롱해서는 안 되는 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 국화는 꽃 중의 
은자요, 모란은 꽃 중의 부귀한 자이며, 연꽃은 꽃 중의 군자라고. 아아! 국화에 대한 사랑은 도
연명 이후 거의 없어졌고, 연꽃에 대한 사랑이 나와 같은 자는 그 누구인가? 모란을 사랑하는 것
이 뭇 사람들에겐 꼭 맞으리라.39)

38) 윤호진, ｢정원을 통해 본 영남선비의 思惟樣式과 價値志向: 연못을 중심으로｣ 영남학 18, 경
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199~203쪽.

39) 주돈이, ｢애련설(愛蓮說)｣. 번역문은 장파 저, 백승도 역, 장파 교수의 중국미학사: 살펴보다 
맛보다 깨닫다, 푸른숲, 2012, 6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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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돈이는 이 글에서 은자를 상징하는 국화,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에 이어 군자의 경지
를 상징하는 연꽃을 말했다. 연꽃은 성인이면서 동시에 평범한 자의 정신세계를 말한
다.40) 연꽃은 주희의 방당과 짝을 이루어 조선시대 문인들의 원림과 글 모두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로 자리잡는다.

방지(혹은 방당)와 연꽃을 예로 들긴 했지만, 당대인 모두가 알고 있는 알레고리를 가
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조선시대 문인의 사유 방식에서 자연은 인간이 깨우쳐야 하
는 도를 간직한 존재로서 전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림을 조성할 때 도입하는 조경 
요소는 도덕적 자연으로서 그 상징적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했다. 때문에 누정과 
원림의 조성과 감상에서 해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 목적이 창작에 있기보다
는 치지(致知)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던 것이다.

3) 수기치인(修⼰治⼈)의 원림 활용
격물치지의 원림술은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신

유학을 배우고 익혔던 당대인의 시각을 상상하면 당연하고 실천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
다. 신유학은 앎과 삶을 일치시키며, 그 올바름이 자신의 몸에 그치지 않고 세상으로 나
아가는 방법을 공부하는 학문이었다. 도달해야 할 경지가 이미 경전에 전해지는 바, 개성
을 추구하기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익히고 발휘하는 데 힘썼던 것이다.

주희에 의해 경전 중에서 중요도가 급상승한 대학의 핵심인 8조목은 ‘격물치지(格物
致知)’로 시작하여 ‘성의정심(誠意正⼼)’을 거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家治國平天下)’
로 이어진다. 이를 짧게 수기치인(修⼰治⼈)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사물 단위에서 얻어낸 
깨달음을 사적 성취로부터 공적 성취로 발돋움시킨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상 
앎과 삶의 전체 영역을 관장했는데, 원림의 활용으로 생각을 끌어와 그 실현 양상을 몇
가지 단계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림 주인의 덕성을 함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자연 
감상과 휴식을 통한 정신의 환기는 원림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다. 예컨대 ｢이섭정기(利
涉亭記)｣에 따르면 누정은 군자에게 번거로운 것을 간단하게 하고, 산만한 것을 안정되게 
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이를 사람들과 즐길 수 있도록 하므로 공공 기관인 관청에서도 

40) 장파 저, 백승도 역, 장파 교수의 중국미학사: 살펴보다 맛보다 깨닫다, 푸른숲, 2012, 
635~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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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쓰임을 논할 수 있다.41) 조선 전기의 문인인 성현(成俔, 1439~1504)이 벗인 홍귀달
(洪貴達, 1438~1504)이 한양의 남산에 지은 누정에 부친 ｢허백정기(虛⽩亭記)｣에는 수려
한 자연경관과 비어 있는 누정의 형태가 휴양에 머물지 않고 수기치인으로 이어지는 경
로를 보다 요약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예전에 비침(裨諶)은 야외에서 내는 계책은 훌륭하였지만 성읍에서 내는 계책은 그렇지 못하였습
니다. 그에 비해 지금 이 정자에 있는 그대는 육착(六鑿)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사(機事)에 골
머리를 앓지 않고서,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能定] 마음의 동요가 없고[能靜] 마음이 편안하고[能安] 
일에 대처하는 것이 정밀하고 자상하여[能慮] 마음이 머물러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知
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正其⼼] 그 몸을 닦아서[修其⾝] 집안을 질서 있게 하고[⿑家] 나라를 
다스리고[治國]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平天下] 궁극적인 목표를 실천할 수 있으니, 그 밝은 덕과 
길상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자가 어찌 한낱 술 단지를 가져다 놓고 소담(笑談)
이나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찌 뜻도 모른 채 글이나 외고 시가나 음영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능히 허백을 지켜서 끝내 천지자연의 위대한 경지에 이르는 것도 멀
지 않을 것입니다.42)

고사 속 인물인 비침(裨諶)은 환경이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거하지만 도시가 
아닌 곳이어야 좋은 계책을 낸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성현의 기문 속 인물은 경관
을 감상하되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며,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은 후 대학의 8조목을 인
용하며 그 다스림의 대상을 사회와 세계로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 여러 사람이 원림에 와서 감상을 통해 덕성을 함양하거나 감상을 매개로 서로를 
교화한다. 원림은 접객과 연회의 공간이다. 원림의 경치와 경물은 도덕을 내재한 자연으
로서 대화의 소재가 되며, 글이나 그림과 달리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경

41) “고을의 치소(治所)에 놀이 구경하는 장소를 두는 것은 진실로 논의할 일이 못 된다. 그러나 기
운이 번거롭고 정신이 산란하며 보는 것이 막히고 뜻이 걸릴 때를 당하면 군자는 반드시 놀고 
쉴 만한 물건과 높고 상쾌한 도구가 있어서, 군자로 하여금 이리저리 바라보고 거닐며 정신을 
맑히도록 한 뒤에야 번거로운 것이 간단해지고 산란한 것이 안정되며 막힌 것이 소통되고 걸린 
것이 트이게 되는 법이다. 또 더구나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고 하늘과 물이 아득한 데를 엿보아 
만물의 처음과 기운의 시초에 마음을 노닐어 나의 호연(浩然)한 기운을 기르고, 또 그것을 사람
들과 같이 하면 즐겁지 않겠는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경기, 강화도호부, 누정조, ｢이섭
정기｣.

42) “昔。裨諶謀於野則獲。在⾢則否。今君之在亭。不爲六鑑所攘。不爲機事所惱。能定靜安慮。能知所⽌。正其⼼
修其⾝。施之於⿑治平之極。其爲明德吉祥。豈不⼤歟。然則是亭也豈徒樽酒笑談云乎哉。佔畢諷詠云乎哉。能
守虛⽩。⽽終⾄於⼤全之域不遠矣。” 成俔, ｢虛⽩亭記｣, 虛⽩堂集 권4,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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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영향을 미친다. 정약용은 부용당기에서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데에는 좋은 경
치와 화기애애한 연회가 도움이 된다고 썼다.43) 원림의 감상이 늘 덕성을 깨우치는 방향
으로 작동하지는 않았겠지만, 정(情)을 건드림으로써 정제된 일상과는 다른, 마음에 어떤 
소통의 계기를 만들냈던 것이다.

셋째, 그 자체로 상징화하여 도시‧대중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원림은 세속과 단절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세속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동아시아 문헌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원림 기록으로서 시경(詩經) 대
아(⼤雅) 편에는 주나라 문왕의 대규모 원림인 영대(靈臺)‧영소(靈沼)가 등장한다. 이 
원림은 백성들이 문왕의 통치를 기념하기 위해 자진해서 만든 것이다. 규모가 크거
나 고지대에 위치한 원림은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야도 좋지만, 외부에서 바라보이는 
정도도 컸다. 원림이 공적 시설의 성격을 띨 경우 적절하게 관리된 원림의 모습은 
제대로된 정치를 뜻하기도 했으며,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적절하게 활용된다
고 여겨지기도 했다.44) 원림 내부에서 멀리 도시를 내다보는 경관은 정치적이고 도
덕적인 심상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럴 경우 원림과 도시는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으로 살폈듯, 신유학자에게 원림은 속세로부터의 도피나 개인적 수양에 그치지 않
고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만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원림은 수
기(修⼰)의 공간인 동시에 치인(治⼈)의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하고, 배우고, 
깨닫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기치인의 원림 활용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본 연구의 관심사인 관영 원림이라 할 수 있다.

43) 丁若鏞, ｢芙蓉堂記｣, 茶⼭詩⽂集 권14, 記.
44) 관련 내용은 Ⅲ장 1절 2항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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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치자의 원림에 대한 전거

1) 주 문왕의 영대(靈臺)‧영소(靈沼)
치인(治⼈)의 관념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원림은 흥미롭게도 동아시아 문헌상 최

고(最古)의 원림에 해당하는 주나라 문왕(⽂王)의 영대(靈臺)‧영소(靈沼)이다. 영대‧영소
가 등장하는 시는 공자가 편집한 경전의 하나인 시경(詩經)의 ｢대아(⼤雅)｣ 편에 실려 
있다. 사실상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모든 유학자가 글로 접한 원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대‧영소는 신유학에서 고대의 이상국가로 설정하는 주나라의 성인(聖
⼈)인 문왕의 원림이다. 시기와 인지의 측면을 넘어 전범(典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시 ｢영대(靈臺)｣에서 원림의 조성과 형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반부의 두 수이다.

영대 계획하여 經始靈臺
터 잡고 설계하니 經之營之
백성들 달려와 일하여 庶民攻之
하루도 못되어 완성하네 不⽇成之
서두르지 말라 하시나 經始勿亟
백성들 부모일 돕듯 하였네 庶民⼦來

왕께서 영유에 계시니 王在靈囿
암사슴 엎드려 있네 麀⿅攸伏
암사슴은 살쪄 윤기 나는데 麀⿅濯濯
백조는 깨끗하여 빛이 나네 ⽩⿃翯翯
왕께서 영소에 계시니 王在靈沼
아, 물고기들 가득 뛰어노네 於牣⿂躍

시 ｢영대｣에 드러난 원림의 특징을 구성 형식과 조성 과정으로 나누어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대‧영소 원림은 높이와 전망을 갖춘 대(臺)와 면적 수공간인 소(沼)가 대
응하는 단순한 구성을 띤다. 주희는 시경집전에서 인용문 첫 수의 아래에 “영유(靈囿)
는 대(臺)의 아래에 유(囿)가 있으니, 짐승을 기르는 구역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주
에서 “영소(靈沼)는 유(囿) 가운데 소(沼)가 있는 것이다.”45)라고 하였다. 즉 주희는 영대
와 영소가 영유(靈囿)를 매개로 배치되었다고 인식했다. 그런데 맹자의 제선왕 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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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문왕의 유(囿)가 사방 70리[⽂王之囿 ⽅七⼗⾥]”였다는 구절이 있다. 영유의 범위는 
영대, 영소와 달리 광역적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짐승을 기르고 사냥할 정도의 너른 
들판에 해당하는 영유의 범위를 영대와 영소를 아우르는 배경으로 본다면46) 시경 
｢영대｣에 나타난 원림의 형식은 대(臺)와 소(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성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대(臺)의 형식이 높이와 전망을 동반한다는 점은 통치자의 원림으로서 영대‧영소
의 특성을 나타낸다. 주자는 시경의 주에서 “나라에 대(臺)를 두는 것은 나쁜 기운과 
좋은 기운을 바라보아 재앙과 상서를 살피고, 때로 구경하고 놀아 수고로움을 조절하기 
위해서이다.”47)라고 썼다. 대(臺)의 건립 목적에 천문/풍속의 파악과 휴식이 복합되어 
있었다고 이해한 것이다. 

둘째, 영대‧영소 원림의 조성은 민심에 기반한 것이다. 이 원림의 특별함은 신령스럽
다는 뜻의 ‘영(靈)’자에 반영되어 있다. 주희는 “영(靈)이라 말한 것은 순식간에 완성되어 
마치 신령이 만든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48)라고 했다. 맹자가 영대‧영소를 언급하
며 강조했던 백성의 ‘자발성’과 왕-백성이 ‘함께하는 즐거움[與民偕樂]’은 문왕의 원림이 
민본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좋은 정치와 민심이 상응할 경우 원림의 규모
나 공역의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대의 건설에 반영된 민심의 교화는 조선을 
비롯한 후대 문인들이 시경의 ｢영대｣를 인용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관 주도의 공사와 
관련된 기록에서 이와 밀접한 인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시경에 기록된 영대‧영소 원림은 고대 이상국가의 가장 훌륭한 왕의 원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간을 갖춘 전망대라는 단순한 형식 외에 별다른 양식적 특징이 
없는 반면 선정(善政), 공역, 민심이 강조되는 전거이다. 문왕은 사치와 향락을 경계했던 
모범적 통치자로 인식되었다. 서경(書經) ｢무일(無逸)｣편에 따르면 문왕은 “관찰과 안일
과 유람과 사냥을 지나치게 하지 않으신 것”49)으로 후대 왕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문왕
은 다른 왕들처럼 원림을 가졌고 유람과 사냥을 했지만 결코 지나치지 않았을뿐더러 백

45) ｢대아 영대｣, 시경집전 중권, 전통문화연구회, 2019, 388쪽.
46) 시경집전의 ｢영대｣에서 여조겸은 위 인용문에 대해 “앞의 두 장은 문왕이 대지(臺池)와 조수

(⿃獸)의 즐거움을 지닌 것을 즐거워한 것이고”라고 주를 달았다. 이 주에서 영대와 영소는 ‘대
지(臺池)’로 접합되고 유(囿)의 존재는 ‘조수(⿃獸)’로 지칭된 것으로 볼 때, 영유는 원림 형식의 
측면보다는 기능이나 프로그램의 측면으로 이해된 것으로 보인다.

47) ｢대아 영대｣, 시경집전 중권, 전통문화연구회, 2019, 386쪽.
48) ｢대아 영대｣, 시경집전 중권, 전통문화연구회, 2019, 387쪽.
49) “其無淫于觀于逸于遊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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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인정과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시대 궁궐 원림에 관한 논의에서도 등장한다. 가령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성종이 창경궁에 신축한 환취정(環翠亭) 기문에서 왕이 대정지사(臺亭池
榭)와 원유(苑囿)를 경영하는 것을 비판하고 영대(靈臺)의 건립 목적이 시절을 점치고 재
변을 살핌으로써 백성을 위하는 것에 있었음을 역설했다.50) 태종은 문왕의 유(囿)를 언급
하며 백성을 위해 강무(講武)하는 곳을 없애고 사적인 사냥의 허가를 명했다.51) 문종은 
경연에서 맹자의 ｢양혜왕｣을 읽던 중 강무장을 제외한 원유(園囿)를 줄이자는 박팽년의 
간언에 미온적으로 답하기도 하였다.52) 성종연간에는 아차산의 벌목 금지와 사냥터조성
을 대신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왕의 유(囿)가 언급되고, 왕이 백성의 원유(苑囿) 이용
을 원안대로 금하겠다고 명하는 것으로 끝난다.53) 경전에 등장하는 고대 왕의 원림 기록
이 후대 왕의 원림 조성을 뒷받침하기보다 억제하고 경계하는 근거로 작용했던 것이다.

2) 범중엄의 ｢악양루기(岳陽樓記)｣
영대‧영소가 왕의 원림에 관해 가장 유력한 전거였다면, 북송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악양루기(岳陽樓記)｣는 관리의 원림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전거라고 할 수 있다. 범중엄은 주희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며54) ｢악양루기｣
는 송말 원초에 편집된 명문 선집인 고문진보(古⽂眞寶)에 수록되어 경전 못지않게 널
리 읽혔다.55) 범중엄은 문장으로도 이름이 났지만 ｢악양루기｣에서 풍경의 감상을 매개로 
이끌어낸 ‘선우후락(先憂後樂)’, 즉 ‘(사람들보다) 먼저 근심하고 늦게 즐거워 한다’라는 
정치사상적 태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은 고문진보에 실린 ｢악양루기｣ 전문이다.

50) 徐居正, ｢環翠亭記｣ 四佳集 권3, 記類.
51)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3월 22일.
52) 문종실록 권10, 문종 1년 11월 26일.
53) 성종실록 권97, 성종 9년 10월 23일.
54) 범중엄은 주희가 편집한 송명신언행록(宋名⾂⾔⾏錄)에 수록되었으며 주희에 의해 “제일류인

물(第⼀流⼈物)”로 평가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55) 고문진보는 고려 말에 수입되어 조선시대에 문장을 익히는 교과서로 널리 쓰였다. 가령 유몽

인(柳夢寅, 1559∼1623)은 “우리나라의 어린이가 공부할 때에는 모두 십구사략(⼗九史略)과 
고문진보를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 문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선조가 이이(李珥, 1536
∼1584)의 문장실력을 칭찬하며 이전에 배운 적이 있는지 물으니, “일찍이 고문진보와 시경
(詩經), 서경(書經)을 공부했다.”라고 답했다. 김시내, ｢한국에서 ｢古⽂眞寶｣의 유입과 간행: 
고려 말․조선 초 ｢諸儒箋解古⽂眞寶｣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80, 한국서지학회, 2019, 
79~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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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慶曆) 사년(四年) 봄에 등자경(⼦京)[등종량(宗諒)]이 좌천되어 파릉군(巴陵郡)을 맡았는데, 
명년(明年)에 정사가 소통되고 인민이 화하여 온갖 폐지되었던 것이 모두 일어났다. 이에 악양
루(岳陽樓)를 중수하여 옛 제도보다 더 크게 만들고 당나라의 현인(賢⼈)과 지금 사람들의 시부
(詩賦)를 그 위에 새기고는 나에게 부탁하여 기문(記⽂)을 지어 기록하게 하였다.

ⓑ 내가 보니, 파릉의 훌륭한 경치는 한 동정호(洞庭湖)에 있었다. 먼 산을 머금고 긴 강을 삼켜 
호호탕탕(浩浩蕩蕩)하여 비껴 끝이 없어 아침 햇볕과 저녁 황혼에 기상이 만 가지, 천 가지이
니, 이는 악양루(岳陽樓)의 큰 구경거리로 옛사람의 기술(記述)에 구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으
로 무협(巫峽)을 통하고 남으로 소상(瀟湘)을 다하여 죄천된 나그네와 소인(騷⼈)들이 이 곳에 
많이 모이니, 그들이 경물(景物)을 보는 심정이 다르지 않겠는가?

ⓒ 장마비가 계속되어 여러 달 동안 개이지 않는다. 음산한 바람이 성내어 부르짖는 듯하여 탁한 
물결이 공중을 치며 해와 별이 빛을 숨기고 산악이 형체를 감추며, 장사꾼과 나그네들이 다니
지 않아 돛대가 기울고 노가 부러지며, 박모(薄暮)에 날이 어루어짐에 범이 휘파람불고 원숭이
가 우니, 이러한 때에 이 누대(樓臺)에 오르면 서울을 떠나 고향을 그리워하개 되고, 참소하는 
말을 근심하고 비난하는 말을 두려워하게 되어 온갖 눈에 가득한 것들이 쓸쓸해져 감회가 지
극함에 슬퍼짐이 있을 것이다.

ⓓ 봄날이 화창하여 경치가 선명하며 파도가 일지 않아 상하(上下)의 하늘 빛이 한결같이 푸름으
로 만경(萬頃)이나 된다. 모래벌의 백구(⽩鷗)들은 날아와 모이고 비단 같은 물고기들은 헤엄치
며 강안(江岸)의 지초와 물가의 난초는 향기롭고[郁郁] 무성하며[⾭⾭], 혹은 긴 물안개가 한번 
개이고 밝은 달이 천리를 비춘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빛은 금빛처럼 출렁이고 고요한 달그
림자는 구슬이 잠긴 듯한데 어가(漁歌)를 서로 화답하니, 이 즐거움이 어찌 다할까. 이러한 때
에 이 누대에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정신이 화하여 영광과 욕됨을 모두 잊고는 술잔을 잡고 
풍광을 임하여 그 기쁨이 양양(洋洋)함이 있을 것이다.

ⓔ 슬프다! 내 일찍이 옛 인인(仁⼈)의 마음을 찾아보니, 혹 이 두 가지의 행위와 다름은 어째서인
가? 남의 일로 기뻐하지 않으며 자기의 일로 슬퍼하지 않아, 묘당(廟堂)의 높은 곳에 처하면 
백성들을 걱정하고 강호(江湖)에 먼 곳에 처하면 그 군주를 근심하니, 이는 나가도 또한 근심
하고 물러나도 또한 근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때에나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반드시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 한 뒤에 즐거워 할 것이다. 
아! 이러한 사람이 아니면 내 누구와 더불어 돌아가겠는가?

이 기문은 개혁을 지휘하다 보수 세력에 의해 지방으로 밀려난 만년의 범중엄이 악양
루의 중수를 기념하기 위해 의뢰받아 쓴 글이다[ⓐ]. 악양루는 동정호라는 호수가에 위치
하며 산과 강의 경치로 오래전부터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글을 남겨온 명소
였다[ⓑ]. 범중엄이 보기에 악양루의 경치를 감상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흐리면 음산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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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보며 그리움, 두려움, 쓸쓸함, 슬픔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날씨가 좋으면 아름다
운 풍경을 보며 통쾌하고 기쁜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범중엄은 상황에 얽매이는 감
상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조정에 복무하는 관리는 올곧은 마음가짐을 갖추어
야 하며, 개인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되 현재의 위치에 따라 올곧음이 발현되는 양상이 달
라질 뿐이다[ⓔ].

문왕의 영대‧영소와 범중엄의 악양루는 고전 속에 존재하는 원림의 여러 전거 중에서
도 유학, 그 중에서도 통치와 관련된 원림이 갖는 특수성을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를 제
공한다. 두 원림은 감상과 휴식을 바탕삼는 원림의 기본 기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상과 휴식을 잉여 행위로 설정할 때 발생하는 원림의 규모 확장이나 
의장 발달을 억제하는 근거를 내재하고 있다. 두 전거에서 통치자의 원림은 감상과 휴식
을 동반하되, 이를 아우르는 상위 기능으로서 도덕의 함양과 선정의 추구를 담고 있다. 
즉 통치자에게 원림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以載道], 감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른 차
원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며[格物致知] 깨달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修⼰治⼈] 
신유학의 교리를 실현하는 장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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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초기 도성의 원림

2.1. 태종연간 도성의 누각 원림

1) 도성 구조의 확립과 원림 조성
조선이 개국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이후, 도성의 도시 구조는 태조와 태종을 거치

며 기본 틀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에 이루어진 도성 시설은 태조연간의 경우 
종묘, 사직, 궁궐, 관청, 성곽, 도로가 꼽히고 태종연간의 경우 창덕궁, 문묘, 경회루, 개
천, 행랑이 꼽힌다. 말하자면 태조는 국가의 정통성과 기본 기능을 담아내기 위한 최소한
의 필수 공간을 마련했고, 태종은 수도의 생활 환경과 일상 경관, 문화 상징의 수준을 높
이기 위해 각종 공사를 전개했던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태종이 전개한 일련의 건설 공사에는 중국 사신의 
접객을 주목적으로 한 세 곳의 대규모 누각 원림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건립 순서를 
따라 나열하면 창덕궁 광연루, 돈의문 밖 모화루, 경복궁 경회루 원림이다. 두 곳은 법궁
과 이궁 안에, 한 곳은 도성문 밖 가까이에 위치했으며[그림 2-1] 모두에서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렸다. 세 원림은 동일인물이 유사한 시기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음에도 형식을 추적할 단서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다. 국가의 통치 제도를 확립했다고 평가받는 왕이 주도했으며, 후대 왕들도 많은 관료들
을 불러 원림을 함께 경험했다는 점도 영향력과 파급력의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그림 2-1. <도성도(都城圖)>에 표시한 태종연간 누각 원림의 위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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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이 1399년 개성으로 옮긴 수도를 태종이 한양으로 다시 옮긴 1405년부터 도성에
서는 다양한 공사가 지속되었다. 천도하기 한 해 전부터 밑작업을 시작한 창덕궁은 
1405년 10월에 완공되었고56) 태상왕인 태조를 위한 덕수궁도 1406년 4월에 완공하였
다.57) 관청 수리도 이루어졌으며58) 성균관 문묘는 1407년 3월에 완공되었다.59)

보다 가시적인 도시 구조의 변화는 개천(開川)과 장랑(⾧廊) 공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태종은 개천이라 불리던 현재의 청계천 공사를 진행하였다. 1406년에 한 차례 진행하였
고60), 1411년에 백성 5만 2천여명을 동원하여 본격화하였다.61) 1412년부터는 개천도감
을 행랑조성도감으로 바꾸어 시장이 들어설 긴 행랑을 건설하기 시작했다.62) 3차례에 걸
친 공사는 1413년에 완공되어 모두 1360칸으로 집계되었다.63)

도시의 인프라라 할 만한 기본 시설이 자리를 잡는 와중에 도성 안팎의 세 곳에서 대
규모 누각과 못으로 이루어진 원림 공사가 진행되었다. 창덕궁 광연루는 1406년 4월,64) 
그 앞의 못은 1409년 3월에 완공되었다.65) 돈의문 밖 모화루(慕華樓)는 1407년 8월,66) 
모화루 앞 연못은 1408년 5월에 완공되었다.67) 경복궁 경회루와 경회루를 둘러싼 못은 
1412년에 함께 완공되었다.

세 곳의 누각 원림은 형태상으로 단순했지만 규모가 컸다. 예컨대 단일 건축물로서 경
회루의 규모는 근정전을 넘어서며, 못의 면적은 행랑으로 둘러싸인 근정전 주변의 뜰과 
유사하다. 도성 안팎에 크고 작은 공사가 많아 기초 시설만으로도 많은 인력과 재원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원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 모로 부담이었을 것이다.

물리적 압박과 더불어 원림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감정적 압박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
고 일련의 공사를 진행한 데에는 어떤 목적 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태종에게는 자신이 
태조에 이어 도성의 틀을 갖추었다는 자의식이 있었다.68) 그러한 의식 속에는 흥미롭게

56)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10월 19일.
57)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28일.
58)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1월 16일.
59)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3월 21일.
60)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3월 28일.
61)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5월 27일.
62)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15일.
63)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5월 16일.
64)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1일.
65)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26일.
66)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8월 22일.
67)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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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능적 측면 외에도 이미지의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이 엿보이는데, 가령 행랑을 “지
어 놓고 보니 국가에 모양(模樣)이 있어 볼 만하다.”69)라는 언급에 주목할 만하다.70)

이미지의 측면으로 도성 공사를 고려한 부분이 있다면 그 수용자로 가늠되었을 인물은 
누구였을까. 도성의 경관은 새로운 국가를 기대와 우려 속에서 바라보던 백성부터 경영
자이자 신하의 입장으로 국가의 체면과 위엄을 생각했을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
람들에 의해 감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대상은 다른 국가의 사람, 즉 사신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신 중에서도 중국 사신은 황제의 대리자로서 높은 대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도 막강하였다. 사신의 마음에 따라 외교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
었다. 고려 때부터 사대하는 나라의 사신이 도성에 접근하면 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몸소 
나와 그들과 그들이 가지고 온 황제의 서찰을 맞이하였다. 이들은 도성의 정문, 궁성의 
정문을 잇달아 통과하여 궁궐의 정전에 도착한 후 황명을 전달하는 의례를 벌였다. 의례
가 끝나면 사신은 궁문을 나가 숙소로 향하고, 연향과 유람을 즐기다 본국으로 돌아갔다.

사신과 관련해 태종은 두 가지의 강렬한 체험을 했다. 첫째는 본인이 제후국 사신으로
서 명나라 남경에 다녀온 것이다. 태종은 고려 말인 1388~1389년과 개국 직후인 1394
년에 두 차례 사행을 다녀왔다. 전자는 목은 이색을 보좌하는 서장관, 후자는 명과의 관
계를 완화하려는 왕의 아들 자격이었다. 두 사행에서 태종의 위상과 신분은 달랐지만 일
촉즉발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대하는 나라에 방문했다는 점은 같았다. 특히 후
자에서는 명 태조인 주원장과 두세 차례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둘째는 태종이 즉위한 직후 첫 중국 사신이 가져온 황명을 궁궐이 아닌 관청에서 받았
던 것이다. 정종에 의해 개성으로 옮겨진 수도에서 지낼 당시인 1401년 2월, 궁궐로 쓰
던 수창궁(壽昌宮)에 화재가 나서 황제의 조서가 의정부에서 전달되었다.71) 신하의 공관
에서 사신과 조서를 맞이한 것은 왕자의 난 이후에 막 즉위식을 올려 왕의 자리에 오른 

68) “태조(太祖)께서 도읍을 세우고 제도를 창안(創案)하였는데, 무릇 궁궐‧창고‧조방(朝房)‧행랑
(⾏廊)의 토목의 역사(役事)가 내 때에 이르러 다 경영되었다. 기타 미비한 일은 내 자손에게 달
려 있다.”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 10월 19일.

69)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4월 3일.
70) 도심 가로변을 줄이은 행랑, 즉 장랑의 전통은 고려의 개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 역사건축기술연구소, 광화문 일대 역사콘텐츠 구상 및 문화재발굴(시굴)조사: 역
사콘텐츠 구상 분야, 서울특별시, 2019, 138~139쪽.

71)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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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에게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었을 것이다. 태종은 사신이 돌아간 직후 자신이 살았던 
잠저인 경덕궁의 정전을 넓혀 짓고 이름을 무일전(無逸殿)으로 하였으며 북쪽에 청화정
(淸和亭)이라는 정자를 지었다.72) 태종이 개성에 있던 시절 중국 사신의 연회는 주로 전
용 숙소인 태평관에서 열렸지만 무일전이나 청화정에서도 자주 열렸다.73)

불가피한 상황이긴 했지만 망국의 수도에 위치한 신하의 집무실에서 낮은 자세로 황제
의 명을 받아야만 했던 첫 조서의 경험은 명나라에서 겪었던 반대되는 체험을 상기시키
는 동시에 새로운 수도에서의 미래를 그리게 했을 것이다. 제후국으로서 예를 지키는 한
에서, 사대 외교를 하더라도 왕으로서 권위 있고 존중 받는 외교를 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상으로 살핀 경험과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태종의 공간 실천이 바로 세 곳의 누각 
원림이라 할 수 있다.

태종은 누각 원림의 조성 의도로서 사신 영접을 전면에 내세웠다. 가령 모화루의 못에 
대해 “내가 못을 파게 한 까닭은 조수(⿃獸)나 어별(⿂鼈)의 구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
직 상국(上國)의 사명(使命)을 위해서 한 것이다.”74)라고 하거나 경회루에 대해 “내가 이 
누각을 지은 것은 중국 사신에게 잔치하거나 위로하는 장소를 삼고자 한 것이요, 내가 
놀거나 편안히 하자는 곳이 아니다. 실로 모화루와 더불어 뜻이 같다.”75)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태종연간에는 중국 사신이 자주 한양에 오갔는데 본 연구에서 누각 원림이
라 가리키는 광연루, 모화루, 경회루 세 원림에 사신이 다녀간 기록이 상당수 확인된다.

사신 영접이 전면적 이유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누각 원림을 종친과 신하들이 이용하
고 감상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조선 원림사의 관점으로 볼 때 사신보다 조선 신하들의 
경관 체험으로 인한 파급력이 훨씬 컸음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태종은 모화루가 ‘국
가의 체면’과 ‘사대의 성의’를 보이기 위한 사신의 영접 공간이라면, 창덕궁의 못과 정자
는 휴식하기 위한 곳이라 언급한다.76) 또한 앞서 언급한 개성의 경덕궁과 한양의 창덕궁
은 거처하는 곳이지만 모화루와 경회루는 사신을 위한 곳이라고 구분 지어 말하기도 했

72)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윤3월 11일.
73) 무일전과 청화정에서 열린 사신 연회의 비율은 대략 유사하며, 때로는 태상왕인 태조가 자신의 

거처인 개성 덕수궁(德壽宮)에 사신을 초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74)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7일.
75)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5월 16일.
76) “모화루(慕華樓) 같은 것은 내가 놀고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조정 사신을 영접하는 곳이니, 하

나는 국가의 체면을 보인 것이고, 하나는 사대(事⼤)의 성의를 보인 것이다. 본궁(本宮)의 못과 
정자 같은 것은 다만 휴식하기 위한 곳이나, 준우(峻宇)‧조장(彫墻)에 비할 바는 아니다.” 태종
실록 권22, 태종 11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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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7) 여기서 세 누각 원림에 대해 태종이 가지고 있었던 조성 의도의 차이를 알 수 있
다. 도성 바깥에 있던 모화루는 전적으로 사신 접객의 목적이 크고, 경회루는 궁궐 안에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사신 접객을 주목적으로 만들었으며, 광연루는 태종이 머물렀던 창
덕궁 안에 위치함으로써 둘에 비하면 비교적 본인의 휴식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태종연간의 실록 기사를 보면 모화루, 광연루, 경회루 모두에서 사신의 연
회가 벌어졌고 광연루와 경회루에서는 태종과 함께 타국의 사신이나 종친, 신하가 등장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말하자면 누각 원림 전반의 조성 명분에서는 사신 접객이 우위
를 차지하고, 그 명분의 무게감은 입지에 따라 원림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태종의 의중이 더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누각 원림은 사신을 접객하는 곳이라 해서 신하들을 배제하는 성역화된 공간이 아니었
다. 오히려 태종이 몸과 마음의 상태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감각
적이고 환경적인 도구였던 것이다.

2) 누각 원림별 내력과 형식
(1) 창덕궁 광연루
1405년 10월, 창덕궁이 처음 완성될 때까지만 해도 창덕궁에는 별도의 누정으로 볼 

만한 건축물은 없었다.78) 그러던 중 1406년 4월이 되면 먼저 광연루(廣延樓)가 지어지
고,79) 다음으로 해온정(解慍亭)이 지어진다.80) 같은 달 태종은 중국 사신을 창덕궁으로 
불러 “해온정을 둘러보고 나와 광연루에서 술을 베풀었”81)는데, 정(亭)과 루(樓)라는 이름
과 이용 양상을 고려하면 광연루의 규모가 더 크고 대표성을 띠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년 후인 1409년 3월에는 그 앞에 못이 조성된다.82) 이 외에 태종연간에는 1414년 
장막을 마음대로 고친 하급 신하를 내치는 기사83)와 1417년 단청을 다시 칠했다는 기
사84)가 보일 뿐이다. 세종연간에는 태종연간보다는 적지만 실록에 틈틈이 광연루 관련 

77)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6월 1일.
78)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10월 19일.
79)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1일.
80)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9일.
81)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23일.
82)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26일.
83)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6월 20일.
84)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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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보이다가 1434년(세종 16)을 끝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종연간인 1453년에 ‘광연
루 옛터[廣延樓舊址]’에 별실을 세웠다는 기록으로 볼 때, 세종 즉위 후반기부터 단종이 
별실을 세우기 전까지는 광연루가 쓰이지 않았거나 무너졌던 것으로 판단된다.85)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후 단종은 상왕이 되어 한동안 궁궐에 머무는데, 세조실록에
서 노산군(魯⼭君)이라 지칭되는 단종이 광연정(廣延亭)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86) 세조가 
단종과 연회를 하는 기록이 있다.87) 이로써 볼 때 단종이 광연루 터에 세웠던 별실을 광
연정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으며, 세조가 훗날 “광연전 별실(廣延殿別室)을 구현전(求賢
殿)이라 칭하도록 하라."라고 명한 것으로 볼 때 단종이 지은 건물은 과거 광연루나 경회
루 같은 중층 누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85) 단종실록 권5, 단종 1년 1월 24일.
86) 세조실록 권1, 세조 1년 윤6월 27일; 세조실록 권1, 세조 1년 7월 6일.
87) 세조실록 권1, 세조 1년 7월 11일;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10월 5일.

그림 2-2.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궐도(東闕圖)>의 전체(위)와 광연루 추정 영역(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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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는 그 위치를 대략 창덕궁의 동쪽 치우친 곳으로 보고 있다.88) 이 추정
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궁궐지, 한경지략 등의 지리지류 사료에서 광연루나 광연
정, 광연전을 언급하며 해당 위치에 저승전(儲承殿)과 같은 세자의 생활공간인 동궁이 지
어졌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동궐도(東闕圖)>를 보면 이 위치에는 따로 이름이 남겨져 있
지 않은 네모난 못이 하나 있다[그림 2-2]. 동궁 건축과 함께 못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따로 확인되지 않는 걸로 볼 때, 이 못은 옛 광연루 앞의 못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태종이 짓고 즐겨 썼던 광연루는 아래층에 실내공간이 있는 중층 누각이었다. 광연루
를 배경으로 한 실록 기사에서 위치 표현은 광연루와 ‘광연루 아래[廣延樓下]’를 구분하여 
서술되었다. 따라서 ‘광연루’라고만 쓰였을 때는 누각 상층부를 중심으로 행위가 이루어
졌음을 뜻하며, ‘광연루 아래’라고 쓰였을 때는 하층부를 포함하여 광연루와 가까운 지표 
일대를 주요 배경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누각 위층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 세종이 즉위한 후 상왕으로 있던 태종이 과거 환관에게 광연
루의 난간을 자로 재게 하였다는 언급이 있어 당연하게도 난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을 뿐이다.89) 아래층에 실내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태조가 
승하할 즈음, 태종은 광연루 아래에서 자면서 직접 태조의 몸상태를 살폈다.90) 평양에서 
온 태조의 영정의 모사하기 위해 광연루에 봉안했다는 기록91)이나 세종 즉위 후 태종이 
광연루로 이어한 적이 있다는 기록92)도 참조할 만하다.

광연루 앞에 조성된 못 역시 구체적 형식을 알기는 어렵다. <동궐도>와 <동궐도형>에
서 옛 동궁 일곽에 그려져 있는 연못을 광연루 못의 윤곽으로 가정한다면 형태는 사각이
며 대략 긴 변은 7칸, 짧은 변은 6칸 정도의 규모로 볼 수 있다. 이 못에는 물고기가 있
었는데, 광연루와 해온정 앞 연못의 물고기를 경회루 아래 못으로 옮겼다는 기록에서 경
회루의 못을 특별히 ‘대지(⼤池)’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93) 확실히 그보다는 작았음을 
알 수 있다.

88) 박희용, ｢창덕궁 정전 영역의 구성과 운영｣,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6~47쪽; 
정우진, 권오만, 심우경, ｢고종 연간에 조성된 궁궐 후원 다용도 공지(空地)의 활용양상｣, 한국
조경학회지 41(3), 한국조경학회, 2013, 59쪽; 김버들, 조정식, ｢朴⼦⾭의 궁궐건축 감역 연구
｣, 건축역사연구 26(1), 한국건축역사학회, 2017, 97쪽.

89) 세종실록 권9, 세종 2년 9월 28일.
90)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24일.
91)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5월 25일.
92)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7월 4일.
93)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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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연루에서 활쏘기, 격구, 투호를 감상한 기록이 다수일 뿐 아니라 108명의 문신이 광
연루 아래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 기록94)으로 볼 때 앞에는 너른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꽃95), 모란96), 작약97)을 감상한 기록이 있어 낮은 높이의 관상용 초
목을 심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광연루에서는 타국 사신을 위한 연회와 접견을 비롯해 상왕, 종친, 관료와 함께 하는 
연회와 놀이, 시험과 기우제 같은 행사가 벌어졌다. 모화루나 경회루에 비해서는 명분이
나 비중이 떨어지나 광연루에서도 초기에는 사신 접객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1409년 
사신의 공식 청사인 태평관을 고쳐 지은98) 이후로 태종연간에 중국 사신의 접객은 드물
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왕이 된 태종이나 즉위한 세종이 중국 사신을 광연루
로 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세종이 대비의 빈소에 대해 대신들과 상의할 때 대신들
이 광연루가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라 좋지 않다고 하는 등99) 사신의 접객 장소라는 광
연루의 정체성은 유지되었다.

태종연간의 지배적인 활용은 사신보다는 자국 인물과의 연회와 놀이에 있었다. 태종
실록에 수록된 광연루 관련 기사를 조사해보면 총 133건의 이용 기록 중에 63퍼센트에 
해당하는 84건이 자국 인물과의 연회와 놀이에 해당한다[표 2-1]. 사신의 방문이나 친
시, 기우제와 같은 일들을 비일상적 사건이라 한다면 상왕이나 종친, 관료와의 연회나 왕
으로서 정사를 보는 것이 광연루의 일상적 이용이었던 셈이다. 태종은 광연루에 왕실 인
물과 신하들을 불러 중대사를 논의하고 위로와 상을 내렸는데, “지금부터 이후로는 정전
(正殿)의 조계(朝啓)를 제외하고 경연청(經筵廳)‧광연루(廣延樓) 같은 곳에는 사관(史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100)라는 어명으로 가늠해 볼 때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많았음은 
분명하다.

94)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4월 18일.
95)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14일.
96)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4월 1일.
97)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4월 12일.
98)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13일.
99)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7월 7일.
100)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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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국 인물 타국 사신

정사 기타 합계 비고
(기타 항목의 내역)연회 연회

+놀이
놀이 연회

(중국)
접견
(중국)

접견
(일본)

1406 5 1 - 5 - - 2 - 13
1407 7 1 7 - 1 3 2 21 기우제 1, 친시 1
1408 2 - - 3 3 - - 3 11 공녀 선발 2, 태조 승하 1
1409 - - 1 - - - 6 - 7
1410 1 - - - - - - - 1
1411 5 - - - - 1 - 3 9 기우제 2, 태조 영정 봉안 1
1412 3 1 1 - - - 1 - 6
1413 7 - 1 - - - 3 - 11
1414 11 3 2 - - 1 2 - 19
1415 5 7 - - - - - 1 13 기우제 1
1416 8 2 - - - - - 1 11 기우제 1
1417 6 3 - 1 - - - - 10
1418 1 - - - - - - - 1
합계
(%)

61
(45.8)

18
(13.5)

5
(3.8)

16
(12.0)

3
(2.3)

3
(2.3)

17
(12.8)

10
(7.5)

133
(100.0)

* 태종실록에서 광연루가 언급된 기사 141건 중 단순언급 9건 제외하면 132건. 여기에 정사와 연회가 모두 
등장한 기사가 1413년 한 번 등장해서 더하면 133건.

* 정사와 연회가 모두 등장하는 기사는 1413년 한 번. 복수 건으로 처리.

표 2-1. 태종실록에 등장하는 광연루의 이용 기록 분석

(2) 돈의문 밖 모화루
모화루(慕華樓)는 1407년에 개성의 연빈관(延賓館)을 모방하여 지었다고 기록되었

다.101) 이 최초의 기사에서 연빈관(延賓館)은 영빈관(迎賓館)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102) 
영빈관은 고려 현종 연간에 지어진 이래로103) 사신의 객관을 이르던 말이다. 태종이 서
대문 바깥에 모화루를 지은 뒤부터 사신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한양의 도성 밖 거점104)

은 반송정(蟠松亭)에서 모화루로 옮겨졌다.
모화루 앞 연못은 1408년 5월에 조성되었으며105) 조성 직후 개성으로부터 연꽃을 공

101)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8월 22일.
102) 연빈관(延賓館)은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 등의 고려시대 사료에 등장하지 않으나 영빈관(迎

賓館)을 검색하면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수의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103) 고려사 권4, 현종 2년 4월 24일.
104) 태종의 개성 시절에 사신을 맞이하던 곳은 선의문(宣義⾨) 밖, 서교(西郊), 서보통(西普通)으로 

기록되어 있다. 태종실록의 1403년 3월 13일 기사에 “임금은 영빈관(迎賓館)에서 전송하고, 
의정부(議政府)는 서보통(西普通)에서 전송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어, 서보통이 더 먼 곳임을 알 
수 있다. 돌아가는 사신을 배웅하던 곳은 역시 선의문 밖이나 서교로 기록되었으며, 맞이할 때
와 달리 영빈관(迎賓館)이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한양에서의 사신 영접은 돈의문 바깥에 위치한 
반송정에서 시작되었다. 개성 시절 서교와 유사한 위치와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05)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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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심었다.106) 연못은 1920년대 후반까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메워졌다. 위치는 현
재의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 해당한다.107)

모화루는 세종 즉위 초부터 기울어져 있었고108) 세종 12년인 1430년에 대대적으로 
수리했다.109) 세종은 모화루를 고쳐 짓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건물을 살펴본 후, 규모
가 낮고 어두우니 중층으로 개조하라고 명을 내렸으나110) 실제로 경회루나 광연루 같은 
중층으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경회루나 광연루와 달리 ‘누 아래[樓下]’의 활용을 특
정하는 원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후대에 여러 번 고쳐 지어졌음을 감안해야 
하나111) 18세기 회화[그림 2-3]와 19세기 말 사진[그림 2-4] 속 모화관112)은 높은 기
단을 둔 단층 건물이다.

그림 2-3. 아극돈, 《봉사도(奉使圖)》 제4폭, 1725년, 북경민족도서관 소장
(이미지 출처: 정은주, ｢조선전기 明使迎接과 記錄畵｣, 한국언어문화 43, 2010, 120쪽)

106)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19일.
107) 길지혜, ｢한성부 내 연지(蓮池) 연구: 동시,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22쪽.
108)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22일.
109)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19일.
110)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4월 15일.
111) 모화관은 연산군, 현종, 영조, 정조연간 등을 거치며 여러 차례 수리되었다. 김세민, ｢迎恩⾨, 

慕華館의 건립과 獨⽴⾨, 獨⽴館으로의 변천｣, 향토서울 82, 서울역사편찬원, 2012, 165쪽.
112) 세종연간의 1430년 수리 이후 모화루를 모화관으로 개칭하였다.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도 한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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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중 모화관의 모습
(왼쪽: <건판028473> 부분, 오른쪽: <건판028471> 부분)

 

모화루와 모화루 앞 연못은 150보 떨어져 있었고 못의 규격은 길이 380척
(115~118.6m), 너비 300척(91.4~93.6m), 깊이는 2장(6~6.2m)~3장(9.1~9.3m)이었으
며,113) 실록의 기록과 일제강점기 지적원도를 비교해볼 때 조성 당시와 소멸 당시에 남
북 길이는 비슷하되 동서 길이는 25~40m가량 짧아졌다.114) 평면 형태는 <경기감영도>
나 근대 지도로 볼 때 직사각형에 가깝다[그림 2-5, 6].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모화관의 
“남쪽에 네모진 못[⽅池]이 있는데, 낮은 담을 쌓고 버들을 심었다.”115)라는 기록이 있다.

그림 2-5.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 서지 부분, 
호암미술관 소장

 
그림 2-6. <경성시가도> 부분, 1927,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13)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7일.
114) 환산 규격과 지적원도 비교값은 다음에서 인용하였다. 길지혜, ｢한성부 내 연지(蓮池) 연구: 

동시,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66~67쪽.
115)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도 한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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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방지와 높은 기단의 건물로 이루어진 모화루 원림의 형식은 선화봉사고려도
경(宣和奉使⾼麗圖經)에 기록된 중국 사신의 객관인 순천관(順天館)과 비교하면 상당히 
단순하다. 서긍(徐兢)이 기록한 1123년(인종 1)의 개성 순천관은 건축 제도가 왕의 거처
보다 낫다고 평가되었으며, 정청 앞뒤로 여러 채의 누정과 음악을 연주하는 장막이 배치
되고 산 능선과 각종 수목, 흐르는 물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116) 서긍 당시의 고려 
순천관이 단순 접객소가 아니라 숙소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선의 태평관과 비교한다 해
도, 조선의 사신 객관 원림이 순천관 원림보다 단순했다는 결론은 같다. 조선 전기의 태
평관은 뒤편에 한 채의 누정을 갖추었으며 그곳에서는 내사산 등의 주변 경관과 벽화, 
병풍 그림이 감상되었을 뿐이다.117)

모화루 바로 앞에는 너른 공터가 펼쳐져 있었다. 모화루는 단순히 연회를 여는 공간이 
아니라 도성에 도착한 황제의 명을 조선 왕이 마중 나와 받드는 공식 의례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사신 일행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 이곳에는 장막 구조의 가설 건물인 장전(帳
殿)을 비롯해 장식한 문인 홍문(紅⾨), 왕의 소규모 장막인 악차(幄次), 칙서를 놓는 가마
인 용정(⿓亭)과 향을 놓는 가마인 향정(⾹亭) 등을 미리 준비해두었다.118) 너른 공터를 
포함한 모화루 일대는 무과 시험장으로 쓰이기도 하였으며 격구나 활쏘기를 감상하는 유
희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또한 모화루에서 중국 사신 외에 일본과 같은 타국 사신, 
한양을 오가는 조선의 사신을 접견하거나 연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광연루, 경회루와 다른 모화루 앞 연못의 가장 큰 특징은 인왕산과 성곽의 조망과 접
근성이다. <경기감영도>나 <한성원망도(漢城遠望圖)>[그림 2-7]119) 등의 그림과 근대 사
진[그림 2-8]을 살펴보면 한양의 내사산 중 하나인 인왕산과 도성의 서쪽 성곽이 한눈에 
들어오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왕실과 조정, 국가를 떠올릴 만한 상징 요소들이 
하나의 장면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위치는 궁궐 바깥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경치를 즐길 수 있었다. 문인들은 도성과 대로의 도시 경관을 읊기도 하고, 백악산과 인

116) 서긍,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麗圖經) 권27, 館舍, 順天館.
117) 김버들, 조정식, ｢실록에 나타나는 15세기 태평관‧모화관 건축과 관련 인물연구｣, 건축역사

연구 25(4), 한국건축역사학회, 2016, 20~22쪽.
118) 영접의의 채비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에 다수의 기사가 보이며, 다음 연구에서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김경록, ｢조선시대 서울의 외교활동 공간｣, 서울학연구 31, 서울시립
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8, 1~46쪽.

119) <한성원망도(漢城遠望圖)>는 1876년(고종 13)부터 1882년(고종 19)까지 일본공사관으로 쓰였
던 중영과 서지를 중심으로 일본 측에서 그린 그림이다. 이왕무, ｢「漢城遠望圖」에 묘사된 19세
기 후반 한양 도성 西郊의 풍경｣, 장서각 3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104~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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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경관을 노래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연못에 심긴 연꽃은 한
양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많은 시문에 등장한다.120) 또한 저수지의 물높이 조절법이나121) 
수차(⽔⾞)122)를 시험하는 등 공공적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림 2-7. <한성원망도(漢城遠望圖)>,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이미지 출처: 이왕무, ｢「漢城遠望圖」에 묘사된 19세기 후반 한양 도성 西郊의 풍경｣, 장서각 3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118쪽)

그림 2-8. 퍼시벌 로웰(Lawrence Lowell)이 촬영한 서지의 모습, 1884, 보스턴 미술관 소장

 

120) 길지혜, ｢한성부 내 연지(蓮池) 연구: 동시,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47~159쪽.

121)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6월 11일.
122) 명종실록 권3, 명종 1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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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복궁 경회루
경회루와 못의 형식은 사신 접객이라는 명분과 습기 통제라는 과제가 맞물려 있는 조

건 속에서 이루어진 조선의 역대급 원림 프로젝트이다. 하륜의 경회루기(慶會樓記)에 
따르면 태종이 경회루 이전에 있었던 누각의 수리를 명한 것은 1411년 2월이다.123) 태
종은 경복궁의 터를 나쁘다고 여겨 창덕궁을 짓고 살았으나 태조가 국가를 만들었던 역
사의 정통성이 경복궁에 있다고 여겨 특히나 사신 영접은 경복궁에서 행해야 한다고 여
겼다.124) 이러한 이유로 같은 해 5월, 태종은 경복궁의 수리를 명했다.125) 1411년에서 
1412년에 이르는 태종의 경복궁 공사에서 핵심은 단연 경회루의 중건이다.

경회루기에는 태종이 아끼던 공역 담당 대신인 박자청(朴⼦⾭)이 “땅이 습한 것을 염
려하여 누(樓)를 에워서 못을 팠다.”라고 하였고, 태종은 “수리만 하려고 했는데 과하지 
않냐”라며 우려를 표했다.126) 말하자면 못이 둘러싼 섬 위에 대규모로 지어진 경회루의 
배치 형식은 땅의 습기 처리와 뗄 수 없었던 것이다. 1411년 7월에 태종이 경복궁에 명
당수가 없으니 물길을 만들라고 한 것127), 8월에 ‘“북루(北樓)’ 아래에 못을 파라고 한 
것128), 9월에 궁성 서쪽 모퉁이를 파서 물을 끌어들이라고 한 것129)은 이미 태종이 누
각과 물길 조성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1412년 4월에는 “새로 큰 누각을 경복궁 서쪽 모퉁이에 지었다. 공조판서 박자청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였는데, 제도가 굉장하고 창활(敞豁) 하였다. 또 못을 파서 사방으로 
둘렀다. 궁궐의 서북쪽에 본래 작은 누각이 있었는데, 태조가 창건한 것이었다. 임금이 
협착하다고 하여 명하여 고쳐 지은 것이다.”130)라고 하여 경회루가 완공되었고, 그 형식
에 태종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못에는 물고기를 잡아넣었고131) 이름을 경
회루라고 지었으며132) 세자에게 편액을 쓰게 했다.133)

123) 東⽂選 권81, ｢慶會樓記｣.
124)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6월 28일.
125)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5월 7일.
126) 東⽂選 권81, ｢慶會樓記｣.
127)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7월 30일.
128)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8월 22일.
129)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9월 5일.
130)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4월 2일.
131)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5월 15일.
132)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5월 16일.
133)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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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경회루 전경(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태종의 중건 이후 경복궁은 세종과 성종연간을 거치며 크게 수리된다. 세종연간에는 
1429년(세종 11) 5월에 공사에 참여하는 군인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고134) 1433년(세
종 15)에는 처마 관련 부재인 보첨(補簷)을 수리하였으며135) 훗날 성종연간에는 수리 전
의 경회루가 세종연간 융성할 때에 지었던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136) 보다 본격적인 
수리 공사는 성종이 주도하였다. 1473년(성종 4)에는 공사를 위한 재료를 다듬어 놓았으
며137) 1474년(성종 5)에는 신하들이 지속적으로 공사를 정지하자고 청하지만 재료의 훼
손을 빌미로 성종이 공사를 강행하는 기사가 다수 보인다. 수리 공사는 1475년(성종 6)
에 이르면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기둥의 용 장식이 사치스러워 대신들이 이를 자주 언
급하는 기사를 볼 수 있다.138)

134)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5월 15일.
135)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21일;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26일.
136) 성종실록 권52, 성종 6년 2월 8일.
137) 성종실록 권37, 성종 4년 12월 13일.
138) 성종실록 권55, 성종 6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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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회루는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되어 있던 경복궁을 흥선대원군이 주도해 재건
하며 1867년(고종 4) 새로 지어진 것이다. 조선 전기 경회루의 규격을 직접 전하는 기록
은 없지만 18세기 그림인 <궁중행사도>에 현재와 유사한 못과 대지 배치가 나타나고[그
림 2-10] 한경지략(漢京之略)에는 남아있는 돌기둥의 높이가 3길(2.4m~3m)이며 48개 
중 8개가 부러져있다는 언급이 있다. 게다가 주역에 근거해 경회루의 조영 원리를 설명
한 중요 사료인 경회루전도(慶會樓全圖)가 남아있던 주초를 보고 세운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139) 7×5칸이라는 평면 규모와 전반적 배치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0. <궁중행사도(宮中⾏事圖)> 전체(왼쪽)와 경회루 부분(오른쪽), 115.7x44.5cm, 18세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위 그림으로 볼 때 임진왜란 전에도 경회루 서쪽의 못 위에 두 개의 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두 섬은 성종연간까지 없었다가 연산군의 사치 향락 때문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연산군 이전 시기에 작성된 기록 중에 섬의 존재를 언급하는 문헌
이 없다. 섬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문헌은 연산군일기이다. 왕의 명으로 경회루 못 서쪽
에 만세산을 만들고 산 위를 화려하게 꾸민 기록이다.140) 이외에도 배를 연결하고 위에 
판자를 깔아 만세산 등의 삼신산을 꾸몄다는 기록이 있어141) 연산군이 흙으로 섬을 만

139) 우종훈, ｢경회루전도(慶會樓全圖) 해제(解題) 및 역주(譯註)｣, 건축역사연구 26(3) 자료편, 한
국건축역사학회, 2017, 69~78쪽.

140) 연산군일기 권62, 연산 12년 4월 8일.
141) 연산군일기 권63, 연산 12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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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는지, 배를 이용해 임시 시설만 만들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두 섬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나는 실록 기사는 1537년(중종 32)에 등장한다. 두 명의 명나라 사신이 경회루에 올
라 경치를 구경하며 “두 섬[雙洲]이 사랑스럽다”라고 언급한 것이다.142) 이 기록만으로 
섬의 연원을 밝힐 수는 없으나 대략 연산군이나 중종연간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11. 북궐도형(北闕圖形), 442.5×276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경회루 원림 일곽에 필자가 꺽쇠 표시)

142)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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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회루와 못의 규모는 현존하는 국내 원림 중에서 가장 크다. 뿐만 아니라 건물 규모
는 정전인 근정전을 능가하며 못의 면적143)은 근정전 주변 뜰과 비견된다[그림 2-11]. 
이러한 규모의 선택을 중국 사신의 접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살폈듯 규모 설정과 배치에는 태종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신의 객관인 태평관을 
고칠 때 기존 건물의 부재를 헐어 비교적 소략하게 보완했던 것144)은 연결지어 볼만한 
사실이다. 고려도경에는 당시의 객관인 순천관(順天館)의 제도가 왕의 처소를 넘어섰다
고 쓰였다.145) 객관이 사신 중심의 공간이라면 궐내 누각은 왕 중심의 공간이다. 양자를 
오가는 사신과 왕은 자연스레 그 차이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태종이 태평관의 중수에 
소극적인 반면 경회루의 공역을 크게 일으킨 것은 주체적 입장에서의 사대 외교라는 관
점과, 새로운 국가의 통치자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태종은 경회루를 모화루와 더불어 중국 사신을 위해 지었음을 밝혔으나146) 1412년 
경회루가 완공된 이래 중국 사신은 한동안 방문하지 않았다. 1417년 중국 사신이 방문
하자 태종은 즉위기에 단 한 차례, 경회루에 올라 연회를 열었다.147) 이후 중국 사신의 
활동이 활발히 재개된 세종연간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대부분의 왕은 사신의 접객 장소로
서 경회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경회루는 광연루와 마찬가지로 사신 접객 외에도 국내 정치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
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경회루 관련 기사를 용도 기준으로 여덟 가지로 나누어 분석
한 기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그 용도를 빈도 순으로 나열하면 행행(⾏幸), 외교(外交), 
의식(儀式), 정사(政事), 시험(試驗), 연회(宴會), 종사(宗社), 군사(軍事)이다.148) 경회루 역
시 실질적 이용에 있어서는 왕이 주도하는 국내 정치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경회루의 형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간 활용의 여지
가 다양했다. 광연루와 마찬가지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해 썼던 양상이 확인된다. 실록 기

143) 경회루 연못의 규격은 동서 128미터, 남북 113미터이다.
144)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13일.
145) 서긍(徐兢)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麗圖經), 관사조(館舍條).
146)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5월 16일.
147)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 7월 16일.
148) 이 통계는 당시에 CD-Rom 버전의 조선왕조실록 국역본을 이용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통계

를 낸 기사의 총 수량이 현재의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의 검색 결과와 다르고, 분류 과정에 대
한 구체적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아 재론의 여지가 있지만, 사신 접객 이외의 다양한 용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 인용하였다. 김진균, 윤정현, 황정현, ｢경회루 
공간의 시각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4(1), 대한건축학회, 1998, 160~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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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경회루 뒤에 ‘下’자를 붙이는지 여부에 따라 그 양상이 잘 드러난다. 현재 볼 수 
있는 고종연간 중건 경복궁의 하층부도 대략 4~5미터의 누하고와 넓은 공간감을 보여준
다[그림 2-13]. 조선 전기 경회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하 구
분 외에 7×5칸의 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중심과 주변의 차이도 위계를 발생시킨다. 동서
남북 방위에 따라 상석을 구분하는 문화에 덧붙여 중앙에 가까울수록 격이 높아지는 구
성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경회루의 상층부를 보면 안쪽 칸으로 들어갈수록 
마루의 높이가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그림 2-12, 14]. 경회루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연회 공간인 동시에 상하와 내외를 통해 위계질서를 구현하는 적나라한 
정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그림 2-12. 경회루의 남측 입면도(왼쪽)와 어칸 종단면도(오른쪽)
(출처: 문화재청, 경회루 실측조사 및 수리공사보고서, 2000)

그림 2-13. 경회루 하층의 모습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림 2-14. 경회루 상층의 모습

(출처: 본인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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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광연루, 모화루, 경회루 세 누각 원림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이 단순하다. 핵심 요소인 누각과 못이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갖추고 있다. 

그밖에 꽃이나 섬 등의 요소들은 원림의 정체성을 이루기보다 기록에 간헐적으로 등장하
거나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누각과 못의 배치 관계는 못이 누각 주변을 둘러 싸
고 있거나(경회루), 바로 앞에 있거나(광연루),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는(모화루)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누각이 먼저 지어졌고 누각을 의식하여 인공 못이 만들어졌다
는 점은 모두 같다.

둘째, 구성 요소의 형태가 단순하다. 누각은 높이가 있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었다. 하층이 비워져 있거나(경회루), 하층에 실내공간을 갖추었거나(광연루), 하층이 
없다는(모화루)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나 각자 특기할 만한 평면 형식이나 실내 구성이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못은 모두 네모이다. 곡선, 못 사이의 연계, 지형 조작
을 통한 시선 조정과 동선 유도, 상징 교목이나 화단 등 원림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기법이나 구성 요소에 관련된 기록이 없다. 세 못의 면적은 128×113미터(경회루), 
115×91미터(모화루)149), 한 변에 대략 20미터(광연루)150) 정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광연루를 제외한 경회루와 모화루의 못은 관개‧저수용으로 조성된 못이 아닌 관상용 못
으로서는 국내에서 단연 독보적인 규모이다. 이러한 인공 못이 고밀도의 도성에서 오랜 
시간 유지되었다는 점은 두 못을 도성의 대표 경관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셋째, 조망의 시야를 갖추었다. 단층 건물이 대부분이던 당시에 내사산과 성곽, 시가지
를 도시의 요충지에 올라서서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는 강렬한 스펙타클이었을 것이
다. 여말선초의 뛰어난 문인인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이 1425년(세종 7)에 지은 시
가에서 “경회루 광연루가 높고도 넓게 트였으니, 안개 기운 흩어지고 맑은 공기 들어오
네, 하늘 밖으로 눈길을 둠에 강산 풍월 그 경관이 천태만상일세, 답답한 마음 활짝 펴지
니 아, 올라서 구경하는 광경 그 어떠한가”151)라고 노래한 것을 다만 미사여구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다. 경회루와 광연루의 경우에는 특히 누각 위에 올라서 못에 비친 하늘

149) 실록 기사를 기반으로 한 길지혜의 추정에서 최소 규모를 선택한 후 소수점 버림하였다.
150) <동궐도>와 <동궐도형>의 옛 동궁 영역의 연지를 기준으로 하여 경회루, 모화루 못과의 차이

를 보기 위해 대략 제시하였다.
151) “慶會樓廣延樓, 崔嵬敞豁, 軼烟氛納灝氣, 遊⽬天表, 江⼭⾵⽉, 景槩萬千, 宣暢鬱堙, 偉登覽景其何

如.” 卞季良, ｢華⼭曲｣, 春亭集, 春亭續集 권1, 樂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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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시야를 확장하는 효과가 더 강렬했을 것이다.
넷째, 감상과 이용에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았다. 관료의 입장에서 누각은 왕의 인정

과 위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은밀한 요구를 받거나 국가의 중대사에 관여하게 되
는 어려운 장소이기도 했다. 왕의 입장에서 누각은 홀로 쉬거나 가족, 신하와 마음을 나
누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찾아왔던 사람들과의 기억과 펼쳐진 산수, 도시 경관으로 인해 
정치 감각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부담의 장소이기도 했다. 이러한 얽힘이 고난으로 작용
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 지점에서 수양과 경계, 수기와 치인을 통합했던 신유학적 사유
를 다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 항에서는 세 누각 원림 중에서 실물과 관련 기
록이 가장 잘 남아있는 경회루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상의 특징들이 신유학적 원
림 미학과 관계 맺는 양상을 해석해보고자 한다.

3) 경회루의 원림 미학
(1) 하륜의 ｢경회루기｣
태종이 지은 경회루의 목적과 형식, 감상과 인식 등 전모를 가장 종합적으로 담고 있

는 문헌은 하륜(河崙, 1347~1416)이 쓴 ｢경회루기(慶會樓記)｣이다. 누정기(樓亭記)는 창
작의 측면 못지않게 사실의 기록 측면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학 장르이다.152) 같은 누
정에 대한 문헌이라도 문학성과 개성이 강조되는 시문보다는 사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태종은 하륜에게 일곱 개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
을 뿐 아니라153) 직접 기문을 짓기를 명하였다.154) 하륜이 지은 ｢경회루기｣는 성종의 
명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역대 문학작품 선집인 동문선(東⽂選)에 포함되었으며, 고
종연간 경복궁을 중건할 때의 기록인 경복궁영건일기(景福宮營建⽇記)에 수록155)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중요한 문헌으로 읽혔다.

하륜의 ｢경회루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요약하면 1) 경회루 공
사의 전말[A], 2) ‘경회’에 담긴 의미[B], 3) 경회루의 건축 형식과 경관 풀이[C]이다.   

152) 누정기의 장르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 김은미, ｢조선초기 누정기의 연구｣, 이
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안세현, 누정기를 통해 본 한국한문산문사, 고려대학교 민
족문화연구원, 2015.

153) 태종이 제시했던 이름의 후보는 “경회(慶會)‧납량(納涼)‧승운(乘雲)‧과학(跨鶴)‧소선(召仙)‧
척진(滌塵)‧기룡(騎⿓)”이다.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5월 16일.

154)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6월 4일.
155)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경복궁영건일기 2, 서울사료총서 16, 2019, 317~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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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회루기｣ 전문을 나누어 살펴보며 원림 미학의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검토하겠다.156)

A. 전하(태종) 즉위 13년 봄 2월에 뒷 대궐 서루(西樓)가 기울어지고 또 위태하므로, 경복궁(景福
宮) 제거사(提擧司)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전하께 아뢰니, 전하께서는 놀래어 탄식하며 이르시
기를, “우리 선고(先考)께서 창업하시고 처음으로 세우신 것인데, 이제 벌써 그렇게 되었단 말
이냐.” 하시고, 이내 공조 판서 박자청(朴⼦⾭) 등에게 하명하시기를, ⓐ-1 “농사 때가 가까웠
으니, 아무쪼록 놀고 먹는 자들을 부려서 빨리 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래서 박자청 등은 
지면(地⾯)을 헤아려서 살짝 서쪽으로 당기고, 그 터에 따라 약간 그 규모를 넓히어 새로 지었
으며, 또 ⓐ-2 그 땅이 습한 것을 염려하여 누(樓)를 에워서 못을 팠다. 완성이 되자 전하께서 
거동하여 올라 보시고 이르시기를, ⓐ-3 “나는 이전 형태를 그대로 두고 수리만 하려는 것이
었는데, 이전보다 과하지 않느냐.” 하시니, 박자청 등은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 등은 후일
에 또 기울어지고 위태하게 될까 두려워서 이와 같이 하였사옵니다.” 하였다. 이에 종친ㆍ훈신
ㆍ원로들을 불러 들여 함께 즐기시며 누의 이름을 경회(慶會)라 하고 인하여 신 하륜(河崙)에게 
명하여 기(記)를 지으라 하시기에 나는 글이 졸렬하지만 감히 사양을 못하였다.157)

기문에 따르면 태종은 백성의 농사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때와 수준으로 공사를 명하
였다[ⓐ-1, 3]. 이는 왕실의 공역을 사치의 발현이자 백성의 고통으로 연결 짓던 역사상
의 전거들을 의식한 것이다. 경회루의 규모는 현재의 눈으로 볼 때에도 상당하지만, 단층 
건물이 대부분이었으며 천도 초기 단계에 각종 공사가 이루지던 당시의 눈으로 볼 때에
는 더 대단해 보였을 것이다. ⓐ-2는 땅의 습기를 바로잡기 위해 못을 팠다고 기록한 부
분이다. 이는 C에서 다시 언급되며, 경회루 공사가 인공을 통해 자연을 보완하는 작업이
었음을 뜻한다.

B. 내가 일찍이 들으니, 공자께서 노나라 애공(哀公)의 물음에 대답하시기를, “정사를 잘하고 잘못
하는 것은 사람을 잘 얻고 잘못 얻는 데 있다.” 하셨다. 대개 인군(⼈君)의 정사는 사람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니, 사람을 얻은 뒤에라야 ‘경회(慶會)’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태조 강헌대왕께서 성신 문무(聖神⽂武)의 덕으로써 온 나라를 편안하게 하시

156) 하륜의 ｢경회루기｣ 번역문과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가져왔으며, 번역문은 원문을 검토
는 과정에서 다르게 해석한 부분은 수정하고 일부는 윤문하였다.

157) “殿下之⼗三年春⼆⽉。景福宮提擧司。以其後殿﻿西樓傾且危。報議政府以聞。 殿下驚嘆⽈。景福﻿宮。我 
先考創業之初所建。今遽若是歟。遂 幸﻿⽽觀之⽈。樓之傾。地潤⽽基不固也。乃 命⼯曹﻿判書⾂⼦⾭等⽈。農
時向近。宜役游⼿者。亟修之。﻿⼦⾭等度地。移之⼩西。因其基。稍廣其制⽽新之。﻿⼜慮其地潤。環樓⽽池焉。旣
成矣。乃 幸⽽登臨﻿之⽈。予欲仍舊⽽修⽿。無乃過於舊制乎。⼦⾭等。﻿府伏⽽對⽈。⾂等恐後⽇。⼜且傾危。故
⾄如此。於是。召集親勳耆舊。⽽與之爲樂。名樓⽈慶會。仍命⾂崙爲記。⾂不敢以⽂拙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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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천자는 ‘조선’이란 국호를 내렸기에 드디어 화산(華⼭)의 남쪽에 도읍을 정하여 궁실을 
세우고 대궐 이름을 근정(勤政)이라 하고, 또 그로써 문의 이름을 하였으니, 나라의 근본을 만
들어 놓으신 바가 지극하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능히 그 덕을 닮으시어 큰 업을 이어받으시
고 ⓑ-1 더욱 대국을 정성껏 섬기어, 천자는 고명(誥命)을 내렸으며, 정교(政敎)가 아름답고 국
내가 편안하며, 지금 누 하나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농사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염려하시어 놀고 먹는 자들만 부리게 하여, 빠른 시일에 낙성을 보게 되었고 또 ‘경회’라 이름
하였다. 대개 ⓑ-2 정무의 여가에 도덕이 있고 정치의 대체를 아는 신하를 인견(引⾒)하는 것
은 좋은 계획을 받아들이고 도의를 강론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근원을 바르게 하려는 것이니, 
이로써 더욱 전하께서 참으로 근정(勤政)의 근본을 알고 계심을 엿볼 수 있다.
   나는 적이 한 번 논해 보건대, ⓑ-3 ‘경회’라는 것은 군신간에 서로 덕으로써 만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니, 마치 주역(周易) 건괘(乾卦)의 구오(九五)가 그 대덕(⼤德)으로써 구이(九⼆)의 대
덕을 보고, 지기(志氣)가 서로 맞아서 그 도를 행하는 것과 같이 하면, 모든 어진 이가 부류대
로 나와서 국가가 창성하게 될 것이니, 이른바 구름이 용을 따르고 범이 바람을 따른다는 것
이다. 만약 덕으로써 만나지 않으면 뭇 소인이 끼리끼리 나와서 국가가 혼란하게 되는 것이며, 
간혹 덕 있는 이로서 나아온 자가 있더라도, 그 재주를 다 베풀지 못할 위치에 등용하고 또 
뭇 소인들 틈에 끼어 놓으면 역시 암흑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4 옛일을 상고하건대, 요
ㆍ순ㆍ우ㆍ탕ㆍ고종ㆍ문왕ㆍ무왕 같은 이가 임금이 되고 고요(皐陶)ㆍ기(夔)ㆍ백익(伯益)ㆍ이윤
(伊尹)ㆍ부열(傅說)ㆍ여상(呂尙)ㆍ주공(周公)ㆍ소공(召公) 같은 이가 보좌가 되면 참으로 경회라 
이를 것이다. 이를테면 한고조(漢⾼祖)의 소하(蕭何)ㆍ조참(曹參)이나, 당태종(唐太宗)의 방현령
(房⽞齡)ㆍ위징(魏徵)이나 송태조(宋太祖)의 조보(趙普)도 경회라 할 수 있으나, 덕에 순일(純⼀)
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능히 3대에 비견할 수 있겠는가. 한 나라 무제의 공손홍(公孫弘)이나 송
나라 신종(神宗)의 왕안석(王安⽯)에 있어서도 역시 서로 잘 만났다고 할 수 있으나, 거짓을 꾸
며서 이름을 얻었다는 기롱과 크게 간사한 것은 충성과 같다는 꾸지람을 오히려 면하지 못하
였으니, 어찌 경회라 할 수 있겠는가. 또 현종(⽞宗)의 송경(宋璟)ㆍ장구령(張九齡)이나 진종(眞
宗)의 구준 (寇準)같은 처지도 역시 서로 잘 만났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대리한 자가 이임보
(李林甫)요, 함께 일한 자가 왕흠약(王欽若)이었으니, 경(涇)ㆍ위(渭)의 구분과 훈(薰)ㆍ유(蕕)의 
분별도 오히려 감히 바랄 수 없었거늘, 하물며 경회라 이를 수 있겠는가. 이로 보면 군신간의 
경회는 자고로 실상 얻어 보기 어려웠으니, 다행히 천년 만에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 
즐거움이 과연 어떠하겠는가.158)

158) “⾂甞聞。 孔⼦對哀公之問⽈。 爲政在⼈。 蓋⼈君之政。 以得⼈爲本。 得⼈然後可謂之慶會矣。 恭惟太
祖康獻⼤王。 以聖⽂神武之德。 嘉靖⼀⽅。 天⼦賜國號朝鮮。 遂定都于華⼭之陽。 乃建宮室。 以勤政名
殿。 且以名⾨。 其所以爲有國之本者⾄矣。 今我殿下。 克肖其德。 纘承丕緖。 事⼤益虔。 天⼦錫之誥命。 
治敎休明。 境內⼜安。 今修⼀樓。 尙慮農時之近。 役以游⼿者。 不⽇有成。 且以慶會名之。 蓋欲以淸燕之
暇。 引⾒群⾂之有道德⽽識治體者。 察納謨猷。 講論道義。 以正出治之源。 尤有以⾒殿下眞知勤政之本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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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 접객은 소국이 천자의 나라인 대국을 섬김으로서 하늘의 뜻을 정성스럽게 받드는 
행위이며, 천자의 명을 받드는 것은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그 안정은 왕이 백
성을 배려하는 것으로 연계해 서술된다[ⓑ-1]. 중국 사신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짧고 나
머지는 왕과 신하의 조화에 대한 서술이라 볼 수 있다. 경회루의 기능은 쉬는 것과 신하
를 만나는 것으로 간단히 제시되며 모두 바른 정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 경회
루의 기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 후자인 신하와의 만남인데, 
그 뜻과 기운[志氣]이 합치하여 도를 행하듯 되면 절로 바른 정치가 행해진다고 서술된다
[ⓑ-3]. 왕과 신하의 조화는 ⓑ-4 이하에서 서술되듯 요순부터 시작해 중국의 역대 왕조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서술은 경회루의 기획을 역사의 흐름 위에서 읽으려는 시도인 
동시에 그 어려움과 소중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C. 우리 태조께서 이미 근정으로써 국가의 본을 삼아 다스리셨고 전하께서 또 경회로 근정의 본을 
삼아 힘쓰시니, 창업의 아름다움과 계술(繼述)의 선한 점이 아, 성대하도다. 능히 3대의 경회를 
따르고 3대의 정치를 이루어 그 모훈(謨訓)을 길이 세상에 끼치어 큰 복을 한없이 누리게 될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도다. 이를테면 ⓒ-1 산악은 수려하고 원지(園池)는 유심(幽深)하여 빙설
(氷雪)이 궤안(几案)에서 나는 듯하고 강호(江湖)가 난간에 접한 듯하며, 송백(松柏)이 무성하고 
화초가 우거지고 풍연운월(⾵烟雲⽉)과 조모음청(朝暮陰晴)의 경물들이 관람(觀覽)하는 사이에 있
는 것을 이루 다 형용할 수는 없지만, 그 ⓒ-2 누의 재건[興復]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
니, 기울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위태한 것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선세의 업적을 보존하는 것이
요, 터를 다지기를 튼튼히 하고 땅을 깊이 파서 습기를 뽑아낸 것은 큰 터를 견고하게 하는 것
이다. ⓒ-3 대들보와 주춧돌을 우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빈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공포[欂櫨]와 돌쩌귀[椳], 문설주[楔]를 갖춘 것은 작은 일을 맡은 자는 커서
는 안 되기 때문이고, 난간[軒楹]을 탁 트이게 하는 것은 총명을 넓히려는 것이고, 계단[階梯]을 
높이 쌓은 것은 등급을 엄하게 하려는 것이고, ⓒ-4 내려보면 반드시 아슬아슬한 것은 경외하
는 생각을 갖게 하려는 것이고, 사방이 빠짐 없이 다 보이게 한 것은 포용(包容)을 숭상한 것이
고, ⓒ-5 제비가 와서 하례하는 것은 서민이 기뻐하는 것이며, 파리가 붙지 않는 것은 간사한 

      ⾂竊甞論之。慶會者。君⾂之相遇以﻿德也。有若乾之九五。以其⼤德。利⾒九⼆之⼤德。﻿志同⽽氣合。以⾏
其道。則群賢類進。⽽國家明昌。﻿所謂雲從⿓⾵從虎者也。若不以其德。則群邪類﻿進。⽽國家晦冥矣。間有以德
⽽進者。⽤之不盡其﻿才。雜之以群邪。則亦於晦冥同歸矣。稽之前古。堯﻿舜禹湯⾼宗⽂武之爲治。皐，夔，
益，伊，傅，呂，周，召之﻿爲輔。則眞可謂慶會矣。若漢⾼之蕭，曹。唐宗之房，﻿魏。宋祖之趙普。亦可謂慶
會矣。然不純於德。可能肩於三代哉。⾄若武帝之公孫弘。神宗之王安⽯。﻿亦可謂相遇矣。飾詐釣名之譏。⼤姦
似忠之誚。尙﻿不能免矣。何有於慶會哉。⼜若⽞宗之於宋璟，張﻿九齡。眞宗之於寇準。亦不可謂不相遇矣。代
之者﻿林甫。⽽雜之者欽若。涇渭之分。薰蕕之辨。尙不敢﻿望。況以慶會⾔之哉。以是觀之。則君⾂之慶會。從﻿
古以來。實未易多⾒矣。幸⽽千載⼀遇焉。則其樂﻿爲如何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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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이 제거된 것이다. ⓒ-6 단청을 호화찬란하게 하지 않는 것은 제도 문물의 적당함을 얻기 
위함이며, ⓒ-7 유람의 즐거움을 때맞춰 하는 것은 문(⽂)ㆍ무(武)를 늦추고 조이는 적절한 방법
이니, 진실로 오르내리는 때에 이 생각을 갖고 그것으로써 정사에 베푼다면, 누의 유익됨이 진
실로 적지 않을 것이다. 감히 이 점을 들어 아울러 기록하는 바이다.159)

C는 경회루의 원림 미학을 함축한 부분이다. 먼저, 경회루의 경관 요소는 산악(⼭岳), 
원지(園池), 빙설(冰雪), 강호(江湖), 송백(松栢), 화훼(花卉)로 제시된다[ⓒ-1]. 여섯 가지의 
경관 요소는 두 개씩 끊어 읽을 수 있다. 산악과 원지는 바라보이는 자연경관과 누각을 
넓게 둘러싼 연못, 즉 입지와 배치를 가리킨다. 빙설과 강호는 각각 ‘궤안에서 나온다[⽣
乎几案]’와 ‘난간에 접한다[接乎軒墀]’는 표현을 봤을 때 누각 위에 앉거나 섰을 때 느껴
지는 계절감과 자연경관을 뜻한다. 송백과 화훼는 비교적 근경에 해당하는 원림 식재를 
말한다.

‘누의 재건[興復]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이하[ⓒ-2]는 누각 조성의 원리와 정치
의 원리를 나란히 두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습기를 통제하는 것은 터를 기반을 다지
는 일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업적을 보존하는 것에 비유된다. 마찬가지로 건축 부재인 
대들보, 주춧돌, 공포, 돌쩌귀, 문설주, 난간, 계단, 단청은 책임의 막중함, 권한의 적정
함, 총명함의 확장, 등급의 엄함, 제도의 적당함과 연결된다[ⓒ-3, 6].

좋은 정치의 덕목을 내재한 공간 구조는 몸가짐의 정돈과 경관 감상으로 이어진다. 경
회루의 건축은 높고 조경은 트여 있다. 높아서 위태한 느낌은 경외의 덕목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트인 시각은 포용의 덕목으로 이어진다[ⓒ-4]. 풍경을 적당히 즐기면 실무 
정치의 리듬을 조율하게 하며 누각을 오르내릴 때마다 이 생각을 떠올리면 실질적인 도
움이 될 것이다[ⓒ-7]. 그렇게 된다면 제비가 오듯 서민이 기뻐하며, 파리가 오지 않듯 
소인이 사라진다[ⓒ-5].

159) “惟我太祖。 旣以勤政。 爲有國之本⽽治之矣。 殿下⼜以慶會爲勤政之本⽽懋之。 剙業之美。 繼述之善。 
吁盛矣哉。 其能追三代之慶會。 致三代之治效。 以貽謀於永世。 享景福於無疆者。﻿端可知矣。 若夫⼭岳之
奇秀。 園池之窈深。 冰雪⽣乎几案。 江湖接乎軒墀。 松栢之薈欝。 花卉之敷榮。﻿⾵煙雲⽉。 朝暮陰晴之景
物。在乎觀覽之間者。﻿不敢形容之悉矣。 第其樓之興復。 有類於爲國焉。﻿傾者以正。 危者以安。 保先業也。
築⼟以密。 除潤以深。 固丕基也。 樑棟柱⽯之欲其壯。 負重者不可劣也。 欂櫨椳楔之取其備。 任⼩者。 不
可⼤也。 敞軒楹。﻿廣聦明也。 峻階梯。 嚴等威也。 下臨必悚。存敬畏也。﻿遐瞻不遺。尙包荒也。燕之相賀。庶
民悅也。蠅之不⽌。讒邪去也。繪畫不侈。制度⽂爲之得中也。觀游﻿以時。⽂武張弛之適宜也。苟於升降之際。有
是思﻿焉。⽽以之施焉。則樓之益。誠亦不少矣。敢以此幷﻿記云。” 東⽂選 권81, ｢慶會樓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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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충성의 ｢경회루기｣
왕명으로 지어진 공식 문건인 하륜의 기문과 달리 관직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 사적

으로 작성했던 기문이 한 편 더 전한다. 성종연간 최충성(崔忠成, 1458~1491)이 지은 ｢
경회루기｣는 지리지나 선집에도 실리지 않고 학계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채 개인문집으로
만 전할 뿐이지만 작성 시기나 내용으로 볼 때 하륜의 글 못지않은 함의가 있다고 판단
되어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최충성은 전라도 광주 일대에서 활동했으며 기호 사림의 
중요한 인물인 김굉필(⾦宏弼)에게 배웠다. 34세에 요절한 나머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문집에 수록된 글도 많지 않지만 나름의 학문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160)

최충성이 ｢경회루기｣를 쓴 구체적 사연은 알기 어렵다. 어릴 적에 한양에 유학한 적이 
있고 20대에 삼각산을 유람하는 등 한양에 다녀온 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161) 그러나 
관직이 없는 그가 경회루에 직접 방문하고 기문에 썼듯 왕이 기문을 쓰라고 명했을 가능
성은 희박하다. 성종연간에 경회루의 수리를 기념하여 지은 글이라는 견해가 있는데,162) 
내용에 수리 과정이나 지배적 화제였던 장주초의 용조각에 대한 언급은 없어 수리 당시
(1475년) 18세였던 최충성에게 글을 쓰게 하는 동인으로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충성의 ｢경회루기｣ 역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요약하면 1) 백성이 주도
한 경회루 공역 추진[A], 2) ‘경회’의 의미와 관리의 직무[B], 3) 경회루의 경관과 의미
[C]이다. 이제 최충성의 ｢경회루기｣ 전문을 나누어 살펴보며 원림 미학의 측면에서 중요
한 부분들을 검토하겠다.163)

A. 모년 모월 모일에 성주(聖主)께서 위에 임어(臨御)해 계시고 어진 신하들이 조정에 늘어서 있으
니, 호랑이가 울부짖자 바람이 불고 용이 일어나자 구름이 일어나는 형상이었다. 조정에는 간
사한 사람이 없고 선비에게는 부역의 고달픔이 없으니, ⓐ-1 신하들과 백성들이 서로 현명한 
군주와 어진 신하가 만난 때의 즐거움을 경하하였으나, 성상의 은덕에 보답하지 못함을 한스

160) 최충성의 생애와 문집 구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우재, ｢최충성(崔忠成)의 생
애와 《산당집(⼭堂集)》에 대하여｣, 최충성 저, 김남중‧김우재‧성창훈 역, 산당집, 한국고전번
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한국고전번역원, 2020, 11~27쪽.

161) 김우재, 앞의 글, 13~14쪽.
162) 조위‧최충성‧신용개 저, 이종묵‧장유승 편역, 안대회‧이종묵‧정민의 매일 읽는 우리 옛

글 28, 민음사, 2014.
163) 최충성의 ｢경회루기｣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로 출판된 국역 산당집에

서 가져왔으며, 원문을 검토하며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은 수정하고 일부는 윤문하였다.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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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워하였다. 이에 모두 조정에 나아와서 높은 누관(樓觀)을 지어 우리 왕께서 뭇 신하를 모아 
정사를 베푸는 곳으로 삼기를 원하였다. 왕께서는 “짓지 말라. 진(秦)나라 시황(始皇)은 아방궁
(阿房宮)을 짓는 부역을 지나치게 하다 망하였고, 한(漢)나라 문제(⽂帝)는 노대(露臺)를 짓는 비
용을 아껴 흥하였다. 띠풀로 만든 집에서도 교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낮은 궁궐이라도 정사를 
펴기에는 충분하다. 어찌 굳이 백성을 수고롭게 하면서까지 누관을 짓는단 말인가.”라고 하셨
다. ⓐ-2 여러 신하와 백성들이 찬탄하며 말하기를 “주(周)나라 문왕(⽂王)이 교화를 일으키자 
백성들이 그의 덕에 감복하여 70리 되는 동산도 오히려 작다고 여겼고, 영대(靈臺)를 짓는 부
역도 수고롭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상께서는 덕이 문왕과 짝하시는데, 도리어 
우리 소민(⼩民)들이 어찌 누관 하나 짓는 것을 수고롭다고 여기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공사(⼯師)는 나무를 구하고 장석(匠⽯)은 재목을 모으니, 왕께서는 “짓지 말라.”라고 하셨으나, 
백성들이 자식처럼 달려와서 경영하고, 왕께서 “서두르지 말라.”라고 하셨으나, 백성들이 와서 
일하는지라 하루도 못 되어 완공되었다. 왕도 백성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누관이 완성되
자, 신민(⾂民)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면서 낙성식을 하고는 마침내 신(⾂) 아무개에게 기문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기문은 다음과 같다.164)

하륜의 기문과 달리 이 글에서는 백성의 비중이 매우 크다. ‘군신백성(群⾂百姓)’이라 
해서 신하와 백성165)이 함께 서술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문의 많은 부분에서 민(民)이라
는 단어가 독립 주체로 자주 등장한다. 기문에 따르면 신하와 백성은 왕의 은덕에 보답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누각을 짓기를 원하며[ⓐ-1] 이를 경전에 등장하는 주나라 문왕의 
대규모 원림인 70리 동산과 영대(靈臺)에 빗댄다[ⓐ-2]. 왕은 수동적 입장에서 이를 거절
하거나 서두르지 말라고 타이를 뿐이다. 영대는 시경 ｢대아(⼤雅)｣편에 등장하며 세종 
5년에 중국 사신이 경회루에 올라 감탄하며 해당 구절을 언급한 적이 있다.166) 이 시는 
태평성대를 이루면 백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공역에 나서며, 그럴 경우 공역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행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대의 전거를 경유할 때 경회루의 규모는 사
치와 강압이 아니라 태평성대의 실현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164) “維年⽉⽇。 聖主臨御于上。 賢⾂布列于朝。 虎嘯⽽⾵。 ⿓興⽽雲。 朝無讒佞。 ⼠無役勞。 群⾂百姓。 
相與賀明良相遇之樂。 恨不得報聖上之德。 ⽽咸進於朝。 願營⾼樓。 以爲吾王會群⾂施政之所也。 王⽈
⽏。 秦皇疲阿房之役⽽亡。 漢⽂惜露臺之費⽽興。 茅茨可以興化。 卑宮⾜以宣政。 何必勞民以營樓觀哉。 
群⾂百姓。 咨嗟⽽⾔⽈。 周⽂興化。 民感其德。 七⼗之⾥。 猶以爲⼩。 靈臺之築。 不以爲勞。 況我聖上。 
德配⽂王。 顧余⼩民。 豈以⼀樓爲勞哉。 於是⼯師得⽊。 匠⽯鳩材。 王⽈勿營。 庶民⼦來。 經之營之。 王
⽈勿函。 庶民攻之。 不⽇成之。 王亦不能拂民之意⽽樓已成焉。 則會燕⽽落之。 遂命⾂某記之。”

165) 백성(百姓)이라는 말은 조선 전기에 지배계급으로서의 양반(兩班)과 구별되는 피지배계층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되어 있었다. ｢백성｣, 두피디아(www.doopedia.co.kr), 2021.9.16. 검색.

166)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 4월 19일. 관련 내용이 崔忠成, ｢慶會樓記｣, ⼭堂集 권3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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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 아무개는 삼가 살펴보니, ⓑ-1 남산(南⼭)이 우뚝 서 있고 북악(北岳)이 높이 솟은 것은 누
관의 앞쪽과 뒤쪽의 광경이요, 온갖 화초가 꽃을 피우고 수많은 나무가 울창한 것은 누관의 
왼쪽과 오른쪽 풍경입니다. 누관 아래에는 연못물이 찰랑찰랑하고, 누관 위에는 여러 신하가 
경사스럽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 신하가 경사스럽게 모여서 그 사실로 누관을 명명하니, 이는 
또한 백성의 요청을 따른 것입니다. 아, 위에서 옷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고 있으니 이미 요
순(堯舜) 같은 군주가 계시고, 아래에서 교화를 받드니 어찌 이윤(伊尹)과 주공(周公) 같은 신하
가 없겠습니까. 이곳에서 경사스럽게 모임에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며 음양(陰陽)을 조화
시켜 다스리는 자는 삼공(三公)이고, 삼공을 도와 천지의 조화를 넓히고 천지를 공경하여 밝히
는 자는 육경(六卿)입니다. 어진 이가 초야에 있거든 내가 장차 그를 등용해야겠다고 하고 부
역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을 내가 장차 시행해야겠다고 하며, 오품(五品)이 순
하지 않은 것은 나의 죄요 삼군(三軍)이 정돈되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하며, 간특한 사
람을 어떻게 벌줄까를 생각하고 백공(百⼯)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 
관리의 직무입니다.
   온유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예문관(藝⽂館)의 선비이고 씩씩하고 늠름한 장수는 우림위(⽻林
衛)의 장수이며, 군주의 노여움을 사는 이로는 사헌부의 관리가 있고 군주의 명령을 출납하는 
이로는 승정원의 사관이 있습니다. 위의(威儀)와 절도(節度)가 있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음양
(揖讓)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기쁘고 즐거우면서도 신하가 기둥을 치는 혼란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순 임금의 갱재가(賡載歌)를 여기에서 노래하고 주나라의 <녹명(⿅
鳴)>을 여기에서 읊을 것입니다. 또한 ⓑ-2 왕께서 혹 여기에서 유람하며 즐기시면 우리 백성
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 유람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쉴까.”라고 하고, 여기에
서 음악을 연주하시면 우리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는 행여 질병이 없으신가? 
어떻게 음악을 연주하시는가?”라고 할 것이니, 이는 연주하고 춤추면서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
하기 때문입니다. 군주는 군주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신하는 신하의 직분을 잘 수행하니, 경사스
럽게 모이는 즐거움이 또한 즐겁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어찌 그 즐거움을 즐거워할 뿐
이겠습니까.167)

167) “⾂某伏觀。 南⼭崔崔。 北岳嵬嵬者。 樓之前樓之後也。 百卉爭榮。 萬樹蔥⿓者。 樓之左樓之右也。 樓
之下則池⽔盈盈也。 樓之上則群⾂慶會也。 群⾂慶會⽽名之以實。 此亦因民之請也。 嗚呼。 垂拱於上。 旣
有堯舜之主。 承化於下。 豈無伊周之⾂哉。 其慶會於此。 則論道經邦。 燮理陰陽者。 三公也。 貳公弘化。 
寅亮天地者。 六卿也。 賢⼈在野。 我將進之。 輕徭薄賦。 我將⾏之。 五品不遜。 是余之咎。 三軍未整。 是
余之責。 奸慝思所詰之。 百⼯思所釐之者。 庶官之職也。  賢⼈在野。 我將進之。 輕徭薄賦。 我將⾏之。 
五品不遜。 是余之咎。 三軍未整。 是余之責。 奸慝思所詰之。 百⼯思所釐之者。 庶官之職也。  溫溫恭⼈
者。 藝苑之⼠也。 赳赳武夫者。 ⽻林之將也。 逆鱗⿓顏。 則有霜臺之吏。 出納君命。 則有銀臺之史。 躋躋
蹌蹌。 戰戰慄慄。 揖讓⽽有吁咈之聲。 歡娛⽽無擊柱之亂。 虞之賡歌。 歌之於此。 周之⿅鳴。 詠之於此。 
亦或遊豫於此則民皆⽈。 吾王不遊。 吾何以休也。 ⿎樂於此則民皆⽈。 吾王庶幾無疾病與。 何以能⿎樂
也。 ⿎之舞之。 與民同之。 君君⾂⾂。 慶會之樂。 不亦樂乎。 雖然。 豈徒樂其樂⽽已哉。”



- 71 -

기문의 본격적 내용은 누각의 경관 묘사로 시작된다. 누각의 앞뒤에는 남산과 북악산
이, 양옆에는 화초와 나무가 보인다. 아래에는 연못물이 있고 위에는 신하들이 모여 있다
[ⓑ-1]. 신하에 대한 서술은 관리의 직무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누각 위 신하가 참
여하는 정치가 제대로 이루질 때, 백성들은 왕의 유람과 음악 연주를 정당하고 건강하며 
더불어 즐겁게 여기게 된다[ⓑ-2].

C. ⓒ-1 우뚝하게 높이 솟은 남산이 멀리 바라다보이니, 태항산(太⾏⼭)의 험한 길이 수레를 부수
는 것을 경계하여 태산(太⼭)처럼 편안한 곳에 백성들을 살게 할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찰랑
찰랑 넘실대는 못물이 굽어보이니, 무협(巫峽)의 물이 배를 엎는 것을 두려워하여 민수(民⽔)를 
안정되게 해 줄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화초가 섬돌 위에서 꽃을 피우거든 화석(花
⽯)의 언덕에 이를까 두려우니 이에 경계하고, 못에 물고기가 가득 뛰어놀거든 물고기와 물이 
서로 만남을 상상할 수 있으니, ‘경회(慶會)’라는 이름이 진실로 구차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어질면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우면 물을 좋아하는 법이라 감회를 일으키는 바가 한 가지뿐만이 
아니겠지만, 또한 모두 백성에 관한 일이요, 백성 또한 성상의 즐거움을 경하하면서 스스로도 
또한 성상의 즐거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하니, ⓒ-3 어찌 꽃이나 감상하고 물고기나 낚으면
서 백성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말하기를 “만백성이 걱정하기에 앞서 걱정하고, 만백성
이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 이 누관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우
리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신 아무개는 기문을 씁니다.168)

기문의 핵심 내용이 포함된 결말 부분인 C는 경회루의 경관 감상이 말초적 쾌락에 그
치지 않고 도덕과 정치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기능을 한다는 해석을 그 필요성과 함께 역
설한다. 남산과 연못, 화초와 물고기는 동아시아의 문화 전통에서 유명한 고사들과 연결
됨으로써 불안한 현실을 경계하고 안정된 이상향을 추구하는 상징으로 해석된다[ⓒ-1]. 
여기서 자연경관의 상징화는 유가 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비덕(⽐德)설의 진앙
이라 할 수 있는 공자의 요산요수(樂⼭樂⽔) 언급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경회루의 경
관 해석을 보편 도덕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감회를 일으키는 바가 한 가지뿐만이 
아니겠지만 또한 모두 백성에 관한 일”이라며 그 아래 종속시킨다[●-2]. 나아가 경관을 

168) “瞻望南⼭之屹屹聳⽴。 則可以戒太⾏之摧⾞。 ⽽思措民於太⼭之安。 俯觀池⽔之淵淵湯湯。 則可以懼
巫峽之覆⾈。 ⽽思欲澄其民⽔也。 百卉爭榮於階上。 則恐⾄於花⽯之㟠。 ⽽於是乎戒焉。 於牣⿂躍於池
中。 則可以想夫⿂⽔之相得。 ⽽慶會之名。 信不苟矣。 仁⽽樂⼭。 智⽽樂⽔。 所感⾮⼀。 ⽽亦莫⾮民事
也。 民亦賀聖上之樂。 ⽽亦⾃樂其樂也。 豈可以賞花釣⿂。 ⽽忘其民哉。 其必⽈。 先萬民之憂⽽憂之。 後
萬民之樂⽽樂之。 噫。 微斯樓之作。 吾民其誰依乎。 ⾂某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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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다 백성을 잊지 않도록 경계하며, 백성이 즐거울 때만 즐거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
시한다. 그렇게 된다면 백성은 누각을 ‘의지할 수 있는 국가의 상징’으로 본다는 것이다
[ⓒ-3].

(3) 소결
하륜의 ｢경회루기｣와 최충성의 ｢경회루기｣는 신유학이 반영된 미적 감상의 원리를 유

사하게 보여주는 한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라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시키는 감상의 
간극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두 기문에서 제시된 경회루의 경관 감상은 감각보다는 생각의 힘으로, 특히 비유를 통
한 도덕의 추구로 이끌어진다는 점에서 같다. 하륜에게 경회루의 터를 견고하게 하고 건
축 구조를 장대하게 세우는 일은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이루는 일과 같았으며 누각의 높
이와 트인 시야는 경외와 포용을 뜻했다. 최충성에게 경회루에서 바라보이는 산수와 경
물은 이상향과 반면교사의 상징과 다름없었으며 왕의 모든 감상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동반할 것을 주문하였다. 감상이 도덕적 사유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은 원림의 감상 못지
않게 조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컨대 조선 제일의 폭군인 연산군의 실록인 
연산군일기에서 경회루 관련 기록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실천으로 점철되어 있다. 제대
로 된 왕이라면 두 편의 ｢경회루기｣에 등장하는 왕처럼 성대한 원림을 만드는 데 머뭇거
리고 때로는 거절해야 하는 것이다. 문이재도(⽂以載道)의 예술론이 주를 이루었던 신유
학 국가 조선의 원림은 ‘어떻게 만드는가’보다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었
던 것을 두 편의 경회루 기문에서 가늠할 수 있다.

두 기문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백성의 위상이다. 하륜의 기문에서 백성은 “농사 때가 
가까웠으니 아무쪼록 놀고 먹는 자들”로서 동원의 대상으로 한 번, 하례하는 제비처럼 
기뻐하는 것으로 한 번 등장한다. 반면 최충성의 기문에서 백성은 임금의 반대를 무릅쓰
고 공역을 완수하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체로 등장한다. 또한 백성은 왕의 유람과 연
주를 지켜보며 감사하고 걱정하고 즐거워하며, 왕은 원림을 통해 백성을 늘 생각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하륜의 기문에서 백성은 노동력이자 감상의 한 대상으로 인식되었지만 
최충성의 기문에서 백성은 원림의 조성 주체이자 존재 이유인 것이다. 원림은 없어선 안
될 필수 시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해석의 대상이 된다. 조선시대 관영 
원림의 실천과 해석은 언제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입장 차이를 수반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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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에 대한 지배계층의 인식이 원림의 구체적 조성 방식과 감상법에도 영향을 미쳤
을 것이다.

최충성의 표현을 빌리자면, 관영 원림의 조성과 감상법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어
느 것도 도덕과 정치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갈래를 제시
해 퍼뜨리는 기문이나 시문과 같은 문헌은 조선시대 조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다르
다. 하륜의 ｢경회루기｣가 가졌던 위상이 남달랐던 것은 사실이나 최충성의 ｢경회루기｣를 
읽었던 사람이라면, 공감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더라도, 관영 원림의 이해에 있어 배제되기 
쉬운 백성의 시선을 더이상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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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조거리 중앙관아의 후원169)

1) 육조거리의 형성과 중앙관아의 후원 조성
(1) 육조거리의 형성과 의미
육조거리는 경복궁의 창건과 더불어 처음으로 모습을 갖추었다. 새로운 수도인 한양에 

지은 종묘와 궁궐의 건축 구성을 설명하는 1395년(태조 4) 태조실록 기사는 종묘, 경
복궁 침전, 편전, 정전에 이어 궐내 부속 건물과 네 궁성문을 서술한 후 “문 남쪽 좌우에
는 의정부(議政府), 삼군부(三軍府), 육조(六曹), 사헌부(司憲府) 등의 각사(各司) 공청이 벌
여 있었다.”170)로 끝맺는다. 말하자면 이 기사에 드러나는 경복궁의 건축 기획은 고대의 
예법서인 주례(周禮) ｢고공기(考⼯記)｣의 삼문삼조(三⾨三朝)를 준수하는 전각 배치에 그
치지 않고, 정문 밖에 좌우로 늘어서 왕실을 보위하고 도성을 선도하는 관청가의 배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위 기사에 나열된 관청의 순서로 보면 동쪽에는 문반의 최고 관청인 의정부가, 서쪽에
는 무반의 최고 관청인 삼군부가 선두에서 마주 보도록 배치되었고, 다음으로 육조와 사
헌부 등의 최상급 관아가 연달아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궁궐과 의정부 및 삼군부, 이
하 관청이 서로를 직면하며 일곽을 이루는 배치는 왕실과 재상, 이하 관원들 사이에 일
상적 협력과 팽팽한 정쟁이 이루어지던 조선의 조정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

법전에 기록된 대로(⼤路)의 규격을 3배 이상 뛰어넘는171) 육조거리의 형태와 관청가
로서의 정체성은 조선시대 내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왕실과 재상, 이하 관원의 
관계가 시기에 따라 달랐듯 궁궐의 활용 상황이나 관청의 배치에는 변화가 있었다. 예컨
대 태종은 경복궁이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창덕궁을 새로 짓고 거처하였다. 왕권 강화와 
국정 운영의 효율을 목적으로 체제를 개편하며 육조(六曹)를 정3품에서 정2품아문으로 
승격시키고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켰으며,172) 당시 120여 개였던 중앙관아 중에서 장

169) 본 절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참여한 다음의 학술용역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
이다.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의정부(議政府) 터 정비 및 활용 방안 마련 종합학술연구, 서울특
별시, 2016, 148~163쪽; 역사건축기술연구소, 광화문 일대 역사콘텐츠 구상 및 문화재발굴(시
굴)조사: 역사콘텐츠 구상 분야, 서울특별시, 2019, 246~271쪽.

170)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9월 29일
171) 경국대전에 기록된 수도의 도로 폭은 대로 56척(17.48미터), 중로 16척(5미터), 소로 11척

(3.42미터)인데 육조거리의 도로 폭은 대략 58미터로 추정된다. 이상협, ｢조선시대 육조거리에 
대한 고찰｣, 향토서울 81, 2012, 91~94쪽.

172) 육조의 직급과 속아문을 관장하는 역할은 이후에도 유지된 반면, 의정부가 육조를 지휘하는 



- 75 -

관이 정3품 당상관 이하인 100여 개를 육조 아래에 종속시켰다.173) 태종이 이러한 개편
을 시행했던 1405년 1월은 개성에서 한양으로의 재천도를 준비하기 시작한 1404년 9월
과 재천도를 실행한 1405년 10월 사이에 해당한다. 태종은 어렵게 잡은 왕권을 흔들림 
없이 장악하고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포석으로서 비어 있던 관청가에 변화
된 체제를 담아내는 정치적‧공간적 시도를 기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5. 1884~1885년 남산에서 촬영한 한양 전경(위)과 육조거리 부분(아래)
(출처: 양상현‧유영미 편,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 윌리엄 그리피스｜럿거스대학교 도서관 특별 컬렉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근대 한국사진, 눈빛, 2019)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와 육조가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사이의 
교체는 조선 전기에도 반복되었다. 이러한 구도는 1555년(명종 10) 문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
한의 비대위라 할 수 있는 비변사(備邊司)가 상설기구화 된 이후로 더욱 불명확해졌다. 한국학중
앙연구원, ｢육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173) 한충희, 조선초기 관아연구, 국학자료원, 2007, 59~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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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관아의 후원 조성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일상과 격동의 정치 공간이었던 육조거리의 각 중앙관아에는 연

못을 중심으로 후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연못 또는 후원이 조성된 연원에 대해서는 명확
한 기록을 찾기 어렵지만 참고할만한 조선 전기의 기록이 몇 가지 있다. 다음은 가장 이
른 시기의 기록 중 하나인 이극감(李克堪, 1427~1465)의 시 ｢의정부연정(議政府蓮亭)｣ 
전문이다.

못에 가득한 연잎은 납작납작 덮였는데 滿池荷葉正⽥⽥
붉은 분 세 줄이 대모(玳瑁)의 자리일세 紅粉三⾏玳瑁筵
우습구나, 중서의 오랜 광객(狂客)이여 堪笑中書舊狂客
정취는 그대로인데 머리는 이미 세었구나174) ⾵情不減已華顚

이극감은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세종, 문종연간에 집현전에 발탁되고 사가독서
(賜暇讀書)를 지낸 문신이다. 1455년(세조 1) 세조가 즉위하자 정5품 의정부 검상(檢詳)이 
되었는데, ‘중서(中書)’로 표현된 의정부에 돌아온 감상을 쓴 시의 3~4행으로 본다면 이 
시는 검상으로 근무했던 1455년부터 몰년인 1465년(세조 11) 사이에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시의 제목에 등장하는 연(蓮), 정(亭)과 첫 행에 등장하는 지(池)는 의정부 후원의 
구성 요소를 대략 드러낸다. 이극감은 의정부 연정에서 바라본 풍경을 묘사하며 여전한 
아름다움과 세월의 흐름을 함께 떠올린다.

의정부 외에 다른 관아들에 있었던 연못에 대한 총괄적인 서술은 성현(成俔, 
1439~1504)이 쓴 잡록(雜錄)류 서적인 용재총화(慵齋叢話)에 등장한다.

ⓐ 경복궁 서쪽 가에 수맥(⽔脈)이 많은데, 경회루의 연못 물은 비록 옛날 중국의 곤명지(昆明池)
ㆍ태액지(太液池)라도 이보다 좋지 못할 것이다. 서문 밖에 샘이 있어 넘쳐 흐르니, 얼음과 같이 
맑고 차가워 사람들이 모두 쪽[藍]을 물들이기 때문에 쪽샘[藍井]이라 불렀다. 예조의 우물도 또한 
맑고 깨끗하고 마르지 않아 흘러서 큰 못을 이루니 비록 몹시 가물어도 한결같았다. ⓑ 못 남쪽
에 조그마한 땅이 중추부로 뻗어서, 수초가 우거지고 더럽더니 금상(今上) 기미년에 중추부에서 
아뢰기를, “개 이빨처럼 우리 관아에 들어오니, 마땅히 분할하여 우리 못으로 해야겠습니다.” 하
니, 예조가 이르기를, “외국 사람을 대접하는 곳을 좁게 해서는 안 된다.”하여 서로 다투었다. 임
금이 승지와 내관 등에게 물어서 쪼개어 나누어주니, ⓒ 중추부에서 그 땅을 파서 서지(西池)를 

174) 東⽂選 권22, 七⾔絶句, ｢議政府蓮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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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대청을 개축하고 대청에 연이어 서헌(西軒)을 만들고, 돌기둥을 물속에 세우니 아로새겨지
는 그림자가 물결 위에 떨어지고, 서쪽은 산봉우리가 높고 집들이 좋고 나무가 빽빽하여 풍경이 
서울에서 제일이었다. ⓓ 그 밑에 있는 사헌부와 옛 병조ㆍ형조ㆍ공조ㆍ장예원에도 모두 못이 있
어 연꽃을 심었고, 동쪽의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에는 비록 못이 있으나 서쪽 못보다는 훌륭
하지 못하였다.175)

ⓐ 이하는 육조거리 서쪽 중앙관아의 연못 물이 경회루 연못 물과 같은 수원으로 이루
어졌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습기가 많은 대지를 정비하기 위해 누각 주변에 물을 둘렀
다는 하륜의 ｢경회루기｣를 상기시킨다. 경복궁 서쪽과 마찬가지로 육조거리 서쪽에도 수
맥, 즉 지하수가 많아서 우물과 못에 물이 많았음을 전한다. ⓑ 이하에 등장하는 ‘금상
(今上) 기미년(⼰未年)’은 성현의 생몰년을 고려하면 1499년(연산군 5)이다. 이때 육조거
리 서쪽 선두에 지어졌던 삼군부의 청사를 전용하던 예조와 그 남쪽에 접한 중추부 사이
에 연못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예조 관아의 못이 중추부 관아의 대지를 
침범하였는데, 중추부 관원은 침범한 만
큼을 나누어 중추부의 못으로 삼고자 한 
반면 예조의 관원은 나누지 말자고 주장
했던 것이다. 결국 예조의 못은 중추부의 
주장대로 둘로 나뉘었다. 흥미롭게도 후
원의 배치를 다루며 본격적으로 살펴볼 
근대 도면인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
에서 육조거리 서쪽 첫 번째 관아와 두 
번째 관아의 못은 행각을 경계로 둘로 
나뉜듯한 모습이다[그림 2-16]. 즉, 예조
와 중추부의 못을 나누었다는 용재총화

175) “景福宮西邊多⽔脉。慶會樓池⽔。雖古之昆明太液不能過也。西⾨外有泉濫出。淸冷如氷。⼈皆染藍。故謂
之藍井。禮曹之井。亦澄澄不竭。流爲⼤池。雖盛旱如舊。池南尺地。⽃⼊中樞府。沮洳荒穢。今上⼰未年樞府啓
⽈。⽝⽛⼊吾司。宜割爲吾池。禮曹⽈。外夷接待之處。不可狹隘。相爭不已。上命承旨內豎等審之。割分與之。樞
府鑿其池爲西池。改搆⼤廳。連廳作西軒。樹⽯柱於⽔中。彫欄影落波上。西望峯巒崷崒。⼈家甲第。樹⽊蔥鬱。
⾵景甲於都中。其下司憲府古兵曹刑曹⼯曹掌隷院皆有池種蓮。東邊議政府吏曹漢城府⼾曹。雖有池。不如西
池之盛。” 성현, 용재총화 권10, 한국고전종합DB.

그림 2-16.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의 예조와 
중추부 부분(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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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은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에 기록된 못의 형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두 
사료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차가 있고 그간 전쟁과 흥선대원군에 의한 대대적 관아 보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료 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연관성은 근대 도면상의 
배치가 조선 전기의 중앙관아 배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안
이다.

ⓒ 이하는 중추부 후원의 공사 내용과 경관을 전한다. 못을 정비하고 대청 뒤편에 돌
기둥을 못에 걸친 누마루를 증축했음을 알 수 있다. 후원의 경관으로는 못에 비친 누의 
그림자와 서쪽 인왕산의 자연 경관이 꼽혔다. ⓓ 이하는 육조거리 서편에서 중추부 남쪽
으로 연달아 입지한 관청들, 즉 사헌부, 옛 병조, 형조, 공조, 장예원에도 모두 못이 있어 
연꽃을 심었다고 전한다. 대로 건너편인 육조거리 동편의 관아인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에도 모두 못이 있었는데 수량이 서쪽만큼 풍부하지는 못했다.

이상으로 살펴본 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조
거리 중앙관아 후원의 못은 경회루와 마찬가지로 지하수와 관계가 깊다. 지하수량은 육
조거리 서쪽이 동쪽보다 많았고 각 관아별로 산재해있던 못과 우물의 상태가 그러한 조
건을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내용은 용재총화에서 예조, 즉 의정부와 쌍을 이
루던 국초 삼군부 후원의 못 경계가 15세기 말에 확정되었던 부분이다. 못을 중추부와 
둘로 나눈 후 추가적인 정비 공사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후원의 못이 관아의 건설과 
함께 계획되었다기보다 입지 조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둘째, 1499년 이전에 모든 육조거리 중앙관아 후원에 못이 자리잡았으며, 의정부의 경우 
1455년 이전에 못과 누정이 조성되어 있었다. 도면 등을 통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
지만 의정부와 삼군부의 청사 규모와 형식, 후원의 구성은 육조거리 변의 다른 중앙관아
보다 격이 높았다. 따라서 등급이 높은 의정부와 삼군부의 못이 다른 중앙관아보다 늦게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육조거리 중앙관아 후원의 못은 지하수
가 풍부했던 서쪽 관아들에 경회루와 유사하게 못을 조성해야할 환경적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방화수 구비와 휴식공간 마련 같은 기능적 수요가 맞물려 의정부와 삼군부를 
필두로 산발적으로 못이 조성되다가, 결과적으로 동쪽 관아를 포함한 모든 중앙관아가 
유사한 후원 배치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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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관아 후원의 배치와 경관
(1) 중심건물 뒤편의 못 배치
1908년경 육조거리 중앙관아의 실측 도면인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光化⾨外諸官

衙實測平⾯圖)｣는 조선시대 중앙관아 후원의 배치가 실제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도면에 기록된 10개 관아의 부지 내부에는 장방형으로 구획된 실선 안에 
‘池’라고 쓰인 못이 각각 하나씩 있다. 사헌부를 제외하면 못의 위치는 모두 최고위 관원
의 근무처인 당상대청 뒤편이다[그림 2-17].

법전이나 관서지 등의 관찬 사료에 못에 관한 기록은 없거나 소략할 뿐이다. 상세한 
기록의 대상으로 인식되지는 않았지만 각 중앙관아에서 못들의 배치는 관청의 위계질서
를 체현하는 대문과 중문, 당상대청과 낭청대청 등의 주요 공간 못지않게 일관된 패턴을 
나타낸다. 영역 내에서 가장 지위가 높고 규모가 큰 건물의 바로 뒤편에 못을 두는 배치
는 관청 뿐 아니라 궁궐이나 주택에서도 드문 형식이다. 이러한 배치는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 한양의 중심지에 위치했으며, 감영과 달리 숙식 공간이 필요없었던 중앙관아의 입
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충분한 면적에 구색을 갖춘 후원이 자리잡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못을 갖추었던 까닭은 미적 감상을 동반하는 휴식 공간
의 필요성과 수맥의 처리, 방화수의 마련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측을 기반으로 작성된 도면인 동시에 관아를 이루었던 건물과 못이 해체되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는 육조거리 중앙관아 
후원의 배치 상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희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못의 배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76) 10개 못의 평균 면적은 약 226㎡이다. 
서쪽 첫머리에 위치한 삼군부(구 예조)의 못이 약 534㎡로 가장 넓고 동쪽 첫머리에 위
치한 의정부의 못이 약 344㎡로 다음을 차지하며, 사헌부의 못이 약 75㎡로 가장 좁다. 
육조거리 양변의 선두에 자리했던 1품아문인 삼군부와 의정부의 못이 가장 큰 것으로 볼 
때, 못의 규모와 관청의 위상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176)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의 수치 분석을 통한 못의 규격과 배치 관계 검토는 의정부(議政
府) 터 정비 및 활용 방안 마련 종합학술연구 150~152쪽에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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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에 기록된 육조거리 중앙관아의 ‘池’
(출처: 국가기록원, 池 부분에 빗금친 사각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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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의 평면 비례는 남북방향 너비가 동서방향 너비보다 긴 양상을 띤다.177) 육조거리 
변 관아의 당상대청이 대로를 바라보도록 동에서 서, 혹은 서에서 동으로 배치된 것을 
상기한다면 못의 평면 형태는 못과 마주한 당상대청에서 남북으로 놓인 도리 방향을 따
라 긴 장방형의 형태로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못과 당상대청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7.5m이다. 해당 수치가 약 16m인 의정부와 약 
25.7m인 사헌부를 예외로 하면,178) 나머지 8개 관아에서의 평균 거리는 약 4.1m이다. 
기단과 마루의 높이를 고려했을 때 평면상으로 4.1m 가량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당상대
청에 서거나 앉았을 때 못을 직접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건물과 못이 충분히 가깝게 놓
여 있었음을 뜻한다.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에 기록된 10개의 중앙관아 후원의 못 
중에서 최근 의정부 후원의 경우 발굴 조사를 통해 실물이 확인되었다[그림 2-18, 19].

그림 2-18. 의정부터에서 발굴된 연지 권역 전경
(출처: 서울시, ｢의정부터 발굴조사 

주간업무보고(2019.07.01.~ 2019.07.14.)｣)

 그림 2-19. 의정부터에서 발굴된 연지 남쪽 석축
(출처: 서울시, ｢의정부터 발굴조사 

주간업무보고(2019.05.13.~ 2019.05.19.)｣)

중심건물 뒤편 가까이에, 마주하는 건물 너비에 상응하는 폭을 갖춘 못이 육조거리 변
의 관아마다 유사한 배치로 자리했던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육조 관청과 동일하게 2
품 관아이자 인구 밀도가 높은 지방의 읍치에 건립되었던 감영과의 비교는 이러한 현상
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누정이나 못으로 구성된 조경 공간은 조선시대 관
아에서 중요한 공간 요소 중 하나였다.179) 휴식과 접객이라는 실질적 기능 외에도 여러 

177) 동서방향 너비가 더 긴 사헌부와 중추원은 예외이다.
178) 의정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사인사와 별도의 정자가 못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당상대청에 근접할 필요도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헌부의 경우 당상대청이 아닌 다른 건
축물과 인접해 있어 못의 배치가 예외적 양상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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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의미를 지녔던 조경 공간은 특히 고위급 당상관이 근무하는 2품 이상의 관아에서
는 그 중요도가 남달랐다.

종2품 관찰사가 관아를 비롯해 해당 읍치, 나아가 도의 통치권자였던 지방 감영의 경
우 조경 공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곳이 다양했다. 읍치 내외의 경승지를 전유할 수도 있
었으며, 감영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두어 비교적 넓은 영역을 조경 공간으로 쓰기도 하
였다. 가령 평안감영의 경우 평양성 내에 연광정이나 부벽루, 애련당 등이 있어 관찰사 
환영연과 같은 관영 행사에서 주요 무대로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감영의 중심건물인 
선화당 뒤편에 넓은 대지를 갖춘 후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원감영은 선화당 뒤편에 
자리했던 화려한 후원이 최근에 발굴・복원되어 주목받은 사례인데, 규모가 클 뿐 아니
라 도가적 심상을 도입한 상징체계를 갖추어 특기할만하다.

감영과 관찰사가 지방 읍치에서 갖는 위상에 비교해 볼 때, 육조거리 변 관청과 그 책
임자가 수도 한양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상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한양에는 왕실 인
인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기념 공간이 즐비했다. 또한 입지와 대지 경계의 설정에 있
어 궁궐과 주변 도시 조직으로 인한 제약이 컸다. 때문에 고위급 중앙관아의 조경 공간
은 관아 외부의 경승지를 전용하기도, 관아 내부에 충분한 영역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책임자가 근무하는 중심건물 바로 뒤편에 장방형의 못을 조성한 육조거리 변 중앙관아 
후원의 배치는 수도 한양의 ‘높은 밀도’라는 제한적 상황으로 요약되는 이상의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 조선후기에 쓰인 관서지류 문헌을 보면 육조거리 변 관아의 당상대청은 
네 면이나 앞뒤에 퇴를 갖추었고, 좌우에는 청(廳)과 구분되는 방(房)을 갖추었다.180) 회
의 시에 최고위 관원의 좌석으로 언급되는 주벽(主壁)에 어필 현판이나 봉안장이 있었다
는 탁지지의 기록으로 볼 때,181) 당상대청의 중앙부를 구성하는 청(廳)은 벽으로 인해 
앞뒤로 양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방의 경우 세부 구성을 직접 제시한 사료는 찾기 어
렵지만 현존하는 동헌의 방들과 마찬가지로 창과 머름 등을 갖추어 외부 경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서지에 기록된 당상대청의 건축 구성과 ｢광화

179) 관아에서 누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고의 ｢육조거리 변 관청 후원의 
상징적 의미｣를 참고.

180) 호조, 형조의 당상대청은 사면에 퇴를, 한성부의 당상대청은 전후에 퇴를 갖추었으며 세 건축
물은 모두 좌우에 방(아방/협방)을 갖추었다. 서울특별시, 의정부(議政府) 터 정비 및 활용 방안 
마련 종합학술연구, 2016, 121~140쪽 참고.

181) 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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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에 기록된 당상대청-못의 배치 관계를 종합해볼 때 당상대청 후면
의 퇴칸과 좌우 방의 입면은 못의 활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감영보다 높은 밀도를 지닌 육조거리 변 관청의 정치적・건축적 상황이 최고위 
관원의 근무처인 당상대청의 후면을 마치 누정처럼 변용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은 
다음 기록과도 유관하다. 용재총화의 인용문 중에서 중추원의 중심건물에 대해 “대청
을 개축하고 대청에 연이어 서헌(西軒)을 만들고, 돌기둥을 물속에 세우니 아로새겨지는 
그림자가 물결 위에 떨어지다.[改搆⼤廳。連廳作西軒。樹⽯柱於⽔中。]”라는 서술은 변용을 넘
어 실질적 변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말선초의 인물인 권우(權遇, 1363~1419)의 문
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혜민국 청사 뒤에 작은 못이 있어 연꽃이 심겼는데, 꽃
이 바야흐로 무성히 피었다. 벽에 주렴계의 애련설이 걸렸다. ... 창을 열고 앉아서 보니 
작은 못이 평온하였다. 바람이 연꽃을 움직이니 향이 더욱 푸르렀다.”182) 글에 등장하는 
혜민국의 실제는 알 수 없지만, 중앙관아의 중심건물에 부속된 방의 창을 통해 청사 뒤
의 못을 감상했던 장면만큼은 명확히 전한다.

(2) 경관
육조거리는 조선의 정치・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한양을 둘러싼 산을 조망하기에 

좋은 지리적 중심이기도 했다. 영조는 만년인 79세 때에 병조와 의정부를 연이어 방문한 
뒤 의정부 관아 후원의 정자에 ｢어제사인정기(御製舍⼈亭記)｣라는 기문을 남겼다. 이 글
에서 영조는 “이 정자의 앞은 남산에 임하고 뒤에는 북쪽 못이 있으며 몇 칸 되는 채색
된 건물이 나부끼는 듯 시원하니, 이는 실로 한양의 한 경승이라”183)라고 하였다. 육조
거리에서 찍은 옛 사진을 보면 남쪽으로는 가까이에 남산의 서쪽 능선이, 너머로는 관악
산의 봉우리가 보인다[그림 2-20]. 육조거리 북쪽을 향해 광화문이나 조선총독부를 찍은 
사진들은 모두 북악산의 웅장한 모습을 배경으로 삼았다[그림 2-21]. 이렇듯 육조거리 
변 관아의 후원은 남산과 북악산을 바라보기에 좋은 조망을 갖추었다.

182) “開窓坐⾒⼩池平。⾵動荷花⾹益淸。始信濂溪君⼦說。令⼈相對絶塵情。其⼆。漁村筆法世無倫。瀟灑⾵儀亦
出⼈。壁上忽看遺迹在。悵然難禁⼀傷神。” 權遇, ｢惠民局廳事後。有⼩池種蓮。花⽅盛開。壁上有周濂溪愛蓮
說。乃漁村孔伯拱所書也。悵然有懷。書⼆絶。｣, 梅軒集 권5, 七⾔絶句. 

183) “此亭前臨南⼭後有北塘⽽幾間彩閣飄然廣闊是漢都⼀勝景也” 御製中書堂述盛事, ｢御製舍⼈亭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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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광화문에서 남쪽을 바라본 육조거리 전경
(출처: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의정부(議政府) 터 정비 및 

활용 방안 마련 종합학술연구, 서울특별시, 2016, 210쪽)

그림 2-21.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본 광화문 전경
(출처: 독립기념관)

남쪽과 북쪽 외에도 서쪽의 인왕산도 후원의 경치를 이루는 주 요소였다. 앞서 살핀 
용재총화의 인용문 중에 “중추부에서 그 땅을 파서 서지(西池)를 만들고, 대청을 개축하
고 대청에 연이어 서헌(西軒)을 만들고, 돌기둥을 물속에 세우니 아로새겨지는 그림자가 
물결 위에 떨어지고, 서쪽은 산봉우리가 높고 집들이 좋고 나무가 빽빽하여 풍경이 서울
에서 제일이었다.”184)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산봉우리[峯巒]’란 바로 인왕산을 가리킨
다. 1901년경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사진에서 육조거리 서쪽 관아들 너머로 인왕산 자
락이 흰 암반을 드러내며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2-22]. 물론 남, 북, 서쪽의 
산경(⼭景)은 정자의 유무나 좌향, 주변 건축물이나 수목의 배치에 따라 다르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양의 대표적 자연 경관이자 도성의 상징 경관을 이루던 내사산의 광경
이 육조거리 주변 관아의 후원에서도 펼쳐졌음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림 2-22. 육조거리 전경 사진 부분, 루이 마랭 촬영, 1901(출처: 경기도박물관, 먼나라 꼬레, 337쪽)

184) “樞府鑿其池爲西池。改搆⼤廳。連廳作西軒。樹⽯柱於⽔中。彫欄影落波上。西望峯巒崷崒。⼈家甲第。樹⽊
蔥鬱。⾵景甲於都中” 成俔, 慵齋叢話 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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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아 후원 못에는 연꽃이 심겼다. “사헌부와 옛 병조‧형조‧공조‧장예원에도 모
두 못이 있어 연꽃을 심었고”라는 용재총화의 기록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도 
해당 관아들을 배경으로 하는 시문에서 연정(蓮亭), 연지(蓮池)와 같이 연꽃을 감상하기 
위한 정자나 연꽃이 심긴 못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연꽃 자체의 감상을 노래한 내용
도 다수 보인다. 숙천제아도와 추관계첩 등, 육조거리 변 관아의 건축물들을 구체적
으로 그린 그림에는 연꽃이 심긴 못이 빠짐없이 등장한다[그림 2-23].

연꽃은 앞에서 살폈듯 북송의 신유학자 주돈이(周敦頤)의 ｢애련설(愛蓮說)｣ 이후에 더러
운 연못에서 깨끗한 꽃을 피운다는 까닭으로 문인들에게 선호되는 심상을 갖추었다. 연
꽃은 전술한 상징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열매, 잎, 뿌리가 약재로 쓰이던 실용적 식물이
기도 했다. 왕실에서는 공조에 소속된 장원서(掌苑署)에게 도성 내외 네 곳의 연못을 관
리하여 연밥, 연잎, 연근을 수확하고 진상하도록 하였다.185)

a. 호조(숙천제아도) b. 형조(추관계첩)

c. 공조(숙천제아도) d. 사복시(숙천제아도)

그림 2-23. 그림에 담긴 육조거리 변 관아 후원의 연못

185) 전영옥, 양병이, ｢조선시대 조경행정기구로서 장원서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4), 한국조경학회, 1997,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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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의 후원의 연못에는 1744년(영조 20)에 따로 정자를 건립하여 불염정(不染亭)이라 
명명하였다. ‘불염(不染)’은 진흙에서 나오되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
렴계의 애련설과 직결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호조가 국가의 재정 담당 기관임을 고려한
다면, 그 이름에는 호조의 관원으로서 속된 유혹을 경계하고 청렴하게 본분을 다할 것을 
깨우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꽃 외에 문헌사료에서 확인된 식재의 수종은 버드나무, 배나무와 대추나무 등의 과
실수가 있다. 버드나무는 친수성 교목으로서 주로 못과 어울려 배식되었을 것으로 생각
되며, 도상사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연꽃과 함께 가장 일반적인 
관아 내 식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실수는 배나무와 대추나무가 사료에서 확인된다. 
용재총화에는 “뒤뜰의 모정(茅亭)에 나아가 옷도 벗고 누워서 쉬며 (중략) 혹 정원의 배
나 대추를 따서 각사로 돌려 팔기도 하는데, 포물(布物)을 얻으면 반드시 술과 먹을거리
의 비용에 충당한다”186)라는 구절이 있다. 과실수들은 관상의 용도와 더불어 관원들의 
연회 중에 직접 먹거나 팔아서 다른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용도로 쓰였던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의 후원에도 배나무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숙천제아도 등의 그림을 보면 의금부, 공조, 사복시의 경우 당상대청 뒤편 못의 양
쪽에 교목이 대칭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제용감의 경우 당상대청 앞마당에 교목이 대식되
어 있고, 형조의 경우 당상대청 뒤편 못과 앞마당 모두 양쪽에 교목이 대식되어 있다. 이
러한 식재 패턴은 각 관아의 최고위 관원이 근무하는 당상대청의 중심성이 교목의 대칭
적 배치로 표출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연꽃과 교목 외에도 관목‧초화류가 묘사된 그림이 상당수이다. 주로 못 주변에 배치
되어 교목과 상하의 조화를 이루거나 당상대청에서 바라보이는 못 뒤편 담장 밑에 심겨
져 배경 식재로서 배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하의 배식은 탁지지의 호조 못 주변, ｢
본영도형｣의 장용영 내 군기대청 앞 못, 숙천제아도의 사복시 내 당상대청 후원에서 
볼 수 있다. 의금부를 그린 도상자료들과 숙천제아도의 사복시 그림에서는 당상대청 
후원 뒤편 담장 아래로 낮은 관목‧초화류가 배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사복시의 
경우 당상대청 후원을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하고 못과 담장 사이에 화계를 두어 교목과 
관목‧초화류를 배식하여 적극적으로 조경 공간을 구성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186) “⼜就後苑茅亭。 脫⾐偃臥。 院中淸冷無物。 或⽤先⽣案。 或⽤豹⿅⽪。 或摘苑中梨棗。 循環賣於各司。 
如得布物。 必充酒⾷費。” 成俔, 慵齋叢話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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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정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 상의 모든 관아에 못이 있는 반면 못 근처에 연접한 건축

물은 일부에서만 보인다. 의정부와 삼군부, 호조의 당상대청 뒤편 못 가까이에만 작은 규
모의 건축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도면이 작성될 당시 세 관아의 못에만 별도의 정자
가 조성되어 있었음을 뜻한다.187)

의정부와 삼군부의 정자는 구체적 건립 연혁을 알기 어려우나, 의정부의 경우 조선 전
기부터 각종 시문에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이른 시기에 건립되었음이 분명하다. 삼군부
의 경우 조선 전기에 의정부와 동등한 수준의 청사를 갖추었음을 증언하는 기록188)이 
있으며, 앞서 살핀 용재총화의 인용문에서 삼군부의 청사를 전용한 예조에 못이 있었
다는 기록으로 볼 때 역시 조선 전기부터 정자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호조의 정자
는 탁지지와 문집의 기문에 그 연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듯이 1744년(영조 20)에 초
창되었다. 즉, 조선 전기에는 의정부와 삼군부에만 정자가 건립되어 있었고, 조선 후기 
영조연간에 호조에 정자가 추가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육조 관아와 달리 호조에만 정자가 있던 까닭은 호조가 재정과 물자를 다루는 관
청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의정부와 삼군부에 정자가 있었던 것은 양자
가 조선의 문무(⽂武)를 대표하는 최고위 관청이며, 육조거리의 여타 관청보다 상급인 1
품아문이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상의 맥락으로 본다면, 육조거리 변 관아 후원의 정자 
건립 여부는 관청의 등급이나 재정 여건을 반영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에서 의정부와 삼군부의 누정은 건축물 평면을 기단에서 
못 방향으로 약 1.8m 내민 상태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2-24a,b]. 못과 건축물 평면이 

187) 경성부사에 수록된 삼군부 정자 사진의 캡션에 ”광화문통 구 각 육조의 안쪽에 건립된 정
자. 각조에는 정자와 연못이 있었다[“光化⾨通舊各六曹の內⽅に建てるれた亭. 各曹には亭と池と
があつた]”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기록만으로 모든 육조 관아 연못 근처에 정자가 있었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절 말미에서 제시할 관아별 시문 모음에서 형조와 공조를 배
경으로 한 시 중에 ‘池閣’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를 ‘못에 건립된 누각’으로 읽을지 ‘못이 보
이는 누각’으로 읽을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며, 그 누각이 별도로 건립된 정자인지 당상대청 
뒷면을 누각으로 인식했던 것인지를 해당 시문만으로 알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의정부, 삼군
부, 호조 외 다른 관아의 못에 조선시대 전 시기 동안 정자가 없었다고 속단하지는 않고자 한
다. 다만 관아의 배치 상황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인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에 따
라 도면 작성 당시에 세 관아에만 정자가 있었다는 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188) “지금 예조는 바로 예전의 삼군부(三軍府)이다. 정삼봉(鄭三峯)이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을 맡
았을 때 의정부의 제도를 보고 말하기를, “정부와 군부는 일체이다.” 하고 드디어 그 제도에 의
하여 만드니 높다랗게 동서가 상대가 되어 그 청사가 굉장한 것이 다른 관부와 비할 바가 아니
었다.“ 成俔, 慵齋叢話 권10, 한국고전종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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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지 않으므로 내민 부분의 하부 기둥은 물이 아닌 지면 위에 세워졌을 것으로 보인
다. 의정부 누정이 장충단으로 이축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알려진 엽서 사진을 보면, 계단
이 설치된 진입면의 반대쪽 하부 구조는 도면 상의 평면 형태와 마찬가지로 기단 밖으로 
내밀어져 있고, 그 아래에 비교적 높은 주초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2-24c].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면과 사진 속 누정의 모습은 이축과 변형 이후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두 정자의 구체적 원형 파악과 비교는 어렵다. 다만 자료상의 단
서들과 두 관아의 동등한 위상을 고려할 때, 의정부와 삼군부 정자의 규모와 형식은 대
체로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상에서 두 정자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정면과 측면 모두 가운데 칸의 너비가 양측칸의 너비보다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
으로 용마루 양 끝에 용두가 올려져 있어 높은 격의 의장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a. 의정부 누정과 못의 도면 b. 삼군부 누정과 못의 도면

c. 의정부 누정 사진 d. 삼군부 누정 사진

그림 2-24. 의정부와 삼군부 후원 누정의 도면과 사진
(도면 출처: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 사진 출처: 일제강점기 엽서 사진(왼쪽), 경성부사(오른쪽))



- 89 -

비교적 후대에 건립된 호조의 정자는 규모와 형식면에서 두 정자와 상이하였다. 호조
의 관서지 탁지지에는 호조 정자의 규모가 3칸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같은 문헌에 
수록된 호조 관아의 전경 그림인 〈본아전도〉와 이를 모사해 그리고 채색한 숙천제아도
의 호조 그림에는 실제 형태를 추론하기에 난해한 형식으로 정자가 묘사되어 있다[그림 
2-25a]. 난간으로 둘러싸인 바닥 부분은 삼각형으로, 건물 상부에 올린 기와는 정(丁)자 
형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 상에서 같은 위치에 그려져 있
는 정자의 평면은 육각형이다[그림 2-25b]. 호조를 전신으로 하는 탁지부의 건축물 중, 
차관 관사로 쓰였던 공간 안쪽의 정자를 고친 모습을 담은 국가기록원 소장 ｢탁지부차관
공저내정모양체도(度⽀部次官公邸內亭摸樣替圖)｣는 육각 평면의 정자를 진입부에서 바라본 
입면도로서 동일한 정자의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25c].

18세기 당시의 정자 형태가 어떠했는지, 그 정자가 근대 도면에 기록된 정자와 같은 
건축물인지 여부는 추가 사료의 발굴을 통해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호조의 정자
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총 9칸 규모에 해당하는 의정부와 삼군부 정자보다 작은 규
모였으며, 방형 평면이 아닌 정(丁)자형이나 육각형 평면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관원의 
집무처나 다수의 관원이 참여했던 연회 장소로 활용된 의정부 정자와 달리, 호조의 정자
는 관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정자로 계획・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a. 숙천제아도 호조 부분 b.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 부분 c. ｢탁지부차관공저내정모양체도｣, 
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2-25. 호조 후원 정자의 그림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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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관아 후원의 활용과 의미
(1) 관원의 근무처
후원의 정자는 때에 따라서 관원이 일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

에 의정부에서 정4품 사인(舍⼈)의 벼슬을 지낸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은 문집에 수
록된 일기에 연정(蓮亭)에서 집무했던 기록을 다수 남겼다. 여름이었던 1568년 8월 12일
과 18일에는 연정에서 “좌기(坐起)”하였다거나 “본부의 공사를 처리하였다[治本府公事]”라
는 기록이 보이며,189) 가을에 해당하는 1570년 11월 2일에는 연정에서 역대 선현이 왕
에게 올린 글을 모아 편찬한 헌근록(獻芹錄)을 수정 보완하는 일을 하였다.190)

제시한 문헌 기록에서처럼 관원이 후원에 좌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활용 양상은 의정
부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좌기를 하려면 정자와 같은 건축물이 필요한데 
삼군부, 혹은 그 청사를 전용하였던 예조에서 정자의 활용에 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호조의 경우에는 정자의 규모가 작고 좌기하기에 적합한 형태라고 보기에 어
렵기 때문이다. 의정부 후원과 정자는 당상관이 전유했다기보다 실무 관원인 정4품 사인
이 주재했던 공간에 가까웠다. 외부 활동이 잦은 당상관보다 비교적 청사에 상주하는 실
무 관원이 정자를 전유했던 점도 후원이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유력한 이유였
을 것이다.

(2) 관원의 연회
육조거리 변 관아의 후원에서 가장 이름났던 연회는 단연 의정부 사인사의 연회였다. 

의정부 후원은 큰 규모의 못과 정자, 색과 문양을 새긴 화계, 길들인 학, 배나무 등을 갖
추어 육조거리 변 관아 중에서 가장 화려한 구성을 자랑했다. 이곳에서 열린 연회는 당
상관이 아닌 정4품 사인이 주관하는 것이었다. 의정부 소속 사인과 정5품 검상은 조선 
전기에 최단기간 정5품에서 종3품에 승진되는 등 동품의 여타 관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지위와 우대를 누렸다.191) 당시 의정부 후원의 정자에 부친 기문인 ｢사인사연정기(舍⼈
司蓮亭記)｣에는 후원에서 발휘되었던 사인의 위세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 아래는 
기문의 일부이다.

189) 柳希春, 眉巖集 권6, ⽇記, 刪節○上經筵⽇記別編, ｢戊⾠下｣.
190) 柳希春, 眉巖集 권8, ⽇記, 刪節○上經筵⽇記別編, ｢庚午｣.
191)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사인, 검상의 관인적 지위 : 사인 , 검상의 역관과 그 기능의 분석

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13‧14, 역사교육학회, 1990, 5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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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일이 마치고부터 관청 마당에 공사(公事)가 적어지면 사인이 술과 고기, 악기를 그 중에 
준비하여 손님을 즐겁게 하고 태평을 즐겼다. 손님 자리를 얻으면 육조의 판서가 아니더라도 은
대(銀臺)와 금규(⾦閨)에 있는 선비이며, 손님이 비록 지체 높더라도 떳떳하게 더불어 대등한 예를 
지키며 서로 높고 낮음이 없게 하였다. 대개 조정의 존경받는 삼공이었으니, 그러므로 또한 모두
가 그 동료 돕기를 중히 여긴다.192)

이 정자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주체는 사인이다. 사인은 당하관의 품계였으나, 조선 최
고의정책 결정 기관이었던 의정부 청사 내에서 손님의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에게 예를 
갖추는 연회를 주최한다는 기문의 내용은 당시 사인의 위세를 짐작케 한다. 또한 유몽인
(柳夢寅, 1559~1623)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는 이 연회에 사인으로 근무했던 전임자
가 아니면 참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으며,193)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의 견한잡
록에도 전임자들을 청하여 연회를 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194) 이로써 볼 때 사인사의 
정자에서 벌어졌던 연회는 사인 출신의 당상관들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사인의 위세가 막강했을 뿐 아니라, 사인들의 풍조가 사치스럽고 방자하게 되
었던 나머지 중종실록에는 신하들이 사인들의 행태를 우려하여 탄원한 내용이 담긴 기
사가 몇 편 보인다. 1507년(중종 2)의 한 기사에는 신하가 “사인과 검상이 직무는 돌보
지 않고 날마다 기녀를 끼고 풍악이나 일삼으며 술에 취해 있으면서 매양 고풍(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195)라고 하며 이를 타파할 것을 청하자, 다른 신하가 사인의 일은 “그 
유래가 오래되어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라고 응한다. 이외에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쓴 이행(李荇, 1478~1534)의 행장에 “구례(舊例)에 사인(舍⼈)은 도당 낭
청(都堂郞廳)을 맡아서 반드시 당시의 이름난 미색(美⾊)을 뽑아 연정회(蓮亭會)를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라는 구절도 보인다. 이처럼 조선전기와 중기의 사인들은 의정부 후원을 

192) “⾃署事罷。 府庭公事少。 舍⼈尊俎管絃於其中。 以娛賓客⽽樂太平。 得與客席者。 ⾮六卿。 卽銀臺⾦
閨之彥。 客雖尊。 常與抗禮。 不相⾼下。 蓋朝廷敬三公。 故亦皆重其僚佐也。” 洪貴達, 虛⽩先⽣續集 
권5, ｢舍⼈司蓮亭記｣.

193) “사인사의 고풍에 전임자[先⽣]가 아니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혹 
전임자가 아니면서도 무릅쓰고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아전이 길을 막고 들이지 않았다.” 柳夢
寅, 於于野談, 社會篇, 古⾵.

194) “사인사의 연정에는 연못과 누대(樓臺)의 좋은 경치가 있고, 사인(舍⼈)은 직무가 없으므로 매
양 선생(先⽣, 사인사의 전직자)들을 청하여 음악과 기녀들의 풍악을 울렸는데, 재상도 많이 오
므로 사람들은 이를 영주(瀛洲, 신선 있는 곳)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였다.” 沈守慶, 遣閑雜錄.

195) 중종실록 권4, 중종 2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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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의 장소로 이용하며 풍류를 즐겼을 뿐 아니라 고위 관직자들 간의 관계망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196)

사인사의 연회 외에도 중앙관아에서는 다양한 연회가 열렸다. 용재총화에는 삼관(三
館)으로 불렸던 예문관, 성균관, 교서관에서 계절별로 돌아가며 꽃과 나무를 즐기는 연회
를 열었던 전통을 소개하고 있다.

신은(新恩)은 방(榜)이 나는 대로 의정부ㆍ예조ㆍ승정원ㆍ사헌부ㆍ사간원ㆍ성균관ㆍ예문관ㆍ교서관
ㆍ홍문관ㆍ승문원 등 여러 관사의 선배를 배알하고, 포물(布物)을 많이 걷어 이것으로 연회를 위
한 음식을 만드는데, 봄에는 교서관이 먼저 행하되 홍도음(紅桃飮)이라 하고, 초여름에는 예문관이 
행하되 장미음(薔薇飮)이라 하였으며, 여름에는 성균관이 행하되, 이를 벽송음(碧松飮)이라 하였다.

이 글에 따르면 초봄이면 교서관에서 붉은 살구꽃 아래에서 홍도음(紅桃飮)을 가졌고 
초여름이면 예문관에서 초여름 장미가 필 때 장미음(薔薇飮)을 베풀었으며, 한여름에는 
성균관에서 푸른 소나무 아래에서 벽송음(碧松飮)을 열었음을 알 수 있다. 성현(成俔)은 
신은(新恩)의 행사로 설명하였지만, 태종실록을 참조할 때 원래는 임금이 술을 내린 데
서 비롯하여 나중에는 삼관(三館)의 계절에 따른 행사로 발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각에서 비롯한 이러한 꽃과 술과 시를 즐기는 모임은 고려로부터 조선 시대까지 지속
되었던 아름다운 풍류였다. 중국 문헌에는 이러한 용어가 확인되지 않으니 우리나라에만 
있던 전통인 듯하다.197)

한편, 사헌부의 경우 정원의 배나 대추를 따서 다른 관청에 팔고 그 값으로 포물을 얻
어 술안주를 샀다는 내용이 용재총화에 전한다.

제좌하는 날에 약을 마시는 것과 공사(公事)를 행하는 것은 한결같이 대부(臺府)와 같이하며, 완의
석(完議席)을 베풀고 술상을 차려 아란배(鵞卵杯)로 서로 주작하여 술이 취해야 술자리를 거둔다. 
또 후원(後苑)의 모정(茅亭)에 나아가 옷도 벗고 누워서 쉬며, 원(院)의 안이 추우나 물건이 없으면 
선생의 책상을 가져다 앉기도 하고, 표범과 사슴의 껍질을 깔기도 한다. 혹 원중(苑中)의 배나 대

196) 그러나 임란을 겪고 조선후기에 이르러 의정부기능의 약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관직의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찬성, 참찬, 사인, 사록은 궐직 또는 인원이 감축되었다. 한충희, ｢조선 중
‧후기 의정부제(議政府制)의 변천연구｣, 한국학논집 4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289쪽.

197) 본 문단은 다음 논문에서 전제하였다. 이종묵, ｢조선 선비의 꽃구경과 운치 있는 시회｣, 韓
國漢詩硏究 20, 한국한시학회, 2012,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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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를 따서 각 사(司)로 돌려 팔기도 하는데, 포물(布物)을 얻으면 반드시 주식(酒⾷)의 비용에 충당
한다. 평상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오로지 헌부(憲府)에 의지한다. 간직(諫職)을 배수한 사람은 술자
리를 차려 동료를 청하여 함께 마시고 여러 곳에서 모여 마실 때에도 역시 참석한다.198)

이 글에 따르면 사헌부 관아에는 모정(茅亭)이 건립된 ‘후원(後苑)’이 갖추어져 있었고, 
후원에 심겨진 배나무 대추나무의 열매를 다른 관청에 팔아서 마련한 비용으로 연회에 
쓸 먹거리를 샀던 풍습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기록들을 모아보면 연회와 관련된 중앙관아 후원의 활용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
로 상상할 수 있다. 중앙관아의 후원은 살구꽃, 장미, 소나무 등의 꽃과 나무를 다른 관
아의 관원들과 함께 즐기는 연회의 장이기도 하였으며 후원에서 기른 과실수의 열매를 
다른 관아에 팔아 먹을거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즉 후원은 그곳에서 피고 자라는 꽃과 
열매, 그리고 후원 공간 그 자체를 매개로 여러 관아의 관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했다.

(3) 외부인의 의정부 후원 방문
육조거리 변 관아 후원의 주 이용자가 해당 관아의 관원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오직 관원만 그 공간을 방문했던 것은 아니다. 1570년 의정부의 사인이었던 유희춘은 
집에 돌아온 후 자신의 아들을 연정(蓮亭)으로 보내 구경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199) 양
반 계층이었지만 관직에 오르지 못했던 유만주(兪晩柱, 1755~1788)는 그의 일기 흠영
(欽英)에서 “의정부를 거쳐 사인정(舍⼈亭)에서 잠깐 쉬었다.”라는 기록을 남겼다.200) 의
정부의 위세가 대단했던 조선 전기에 관원과 무관한 자가 사인의 처소에 드나들기는 어
려웠겠지만, 의정부가 실세를 잃고 청사 역시 재건되지 못하고 일부 건축물만 남아있던 
조선 후기에는 유만주와 같이 후원을 거니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후원의 상징성
육조거리 변 관청에서 후원은 위와 같은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관청 자체를 

198) “⿑坐之⽇。飮藥⾏公。⼀如臺府。餔完議席設酌。以鵝卵盃相酬酢。酣醉乃已。⼜就後苑茅亭。脫⾐偃臥。院中
淸冷無物。或⽤先⽣案。或⽤豹⿅⽪。或摘苑中梨棗。循環賣於各司。如得布物。必充酒⾷費。常時所需。專仰於
憲府。拜諫職者。必依例設宴。請同僚⽽飮之。諸處會飮。亦往參焉。” 成俔, 慵齋叢話 권1.

199) 柳希春, 眉巖集 권7, ⽇記, ｢庚午｣.
200) 유만주 저, 김하라 편역, 일기를 쓰다 2: 흠영 선집, 돌베개, 2015,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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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거나 본연의 임무를 상기시키는 심리적 장치로서 작동하기도 하였다. 전자의 대표
적 예는 의정부 후원의 못을 이르던 이름인 ‘봉지(鳳池)’에서 찾을 수 있다. 서명응(徐命
膺, 1716~1787)이 영조가 의정부 관아를 방문해 ‘중서당술성사(中書堂述盛事)’ 여섯 자
를 쓴 일을 기념한 글인 ｢중서당술성사기(中書堂述盛事記)｣에는 사인사(舍⼈司)의 연못[蓮
沼]을 봉지(鳳池)라 칭했다는 구절이 있다.201) 봉지(鳳池)는 대궐 안의 연못으로, 위진남
북조 시대에 금원(禁苑)에 파 놓았던 연못인 ‘봉황지’를 가리킨다. 그 근처에 임금을 측근
에서 보좌하여 중요한 여러 일들을 관장하는 중서성(中書省)이 있었으므로 중서성을 봉황
지라 하였다.202) 의정부나 승정원 등 왕의 측근에 위치했던 관청을 ‘봉지’라고 표현한 
사례가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봉지’라는 표현은 관청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
으로 쓰였지만 의정부처럼 화려한 구성을 갖춘 후원에 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감이나 
연상 작용이 달랐을 것이다. 의정부 후원의 못은 조경 공간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했
을 뿐 아니라 ‘봉지’라는 심상을 통해 의정부의 위상과 직무를 상기시키는 상징으로서 작
용했을 것이다.

영조연간 호조의 당상대청 후원에 건립되었던 불염정(不染亭)의 이름에는 재정 담당 기
관인 호조의 관원에게 청렴히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일깨우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불염(不染)’은 진흙에서 나오되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을 뜻한다. 유숙기(兪肅基, 
1696~1752)는 ｢불염정기(不染亭記)｣에서 주렴계의 애련설과 ‘불염’의 의미에 대해 언급
하며 “관직에 있어 직무를 맡아 정사를 행할 때, 정성스럽고 치밀하며 엄하고 인자하여 
도리를 다함에 힘쓰면, 광풍제월(光⾵霽⽉)과 같은 기상이 태연하게 가는 곳마다 진실로 
응하여 응접에 번거로워 상함이 있지 않을 것이다.”203)라고 하였다. 연꽃은 호조 뿐 아
니라 모든 관아의 못에 심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호조 외 관아에서도 연꽃의 상징
은 유사한 방식으로 관청 구성원들의 의식에 경종을 울렸을 것으로 상상된다.

201) 徐命膺, 保晚齋集 권8, ｢中書堂述盛事記｣.
202) 이 내용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다음 문집의 각주를 참고하였다. 李睟光, 芝峯集 권15, ｢禁

中錄｣, 번역문 [주-D003] 봉지(鳳池).
203) “及其居官任職。施於爲政。則⼜却精密嚴恕。務盡道理。然其光霽氣像。固應隨處⾃若。不以應接之煩⽽有損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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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영 원림의 원형으로서 도성의 원림

개국과 함께 새로 건설된 수도 한양의 기반 시설은 사상적 전환과 제도적 개혁을 가시
화하는 가장 즉각적인 현실 수단이었다. 새로운 국가 시설은 고려로부터 계승된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개혁의 정당성과 연결될 만한 전조(前朝)와의 차별성을 표출한다
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예컨대 수도 내 궁궐의 입지나 건물 구성 방식은 고려 후기 궁
궐의 건축적 관습을 계승한 반면, 중심축이 확연한 질서정연한 배치를 강조함으로써 새 
왕조의 통치 이념을 내세웠던 것이다.204)

형태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원림은 건축물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본질
적으로 건축물에 비해 기능성은 약하고 예술성은 강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실용성
에 의한 제약은 덜하고, 표현 수단으로서의 정체성은 더 강하다. 전조와의 연속성을 내재
한 차별성의 표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이러한 특성과 맞물려 도성 원림 특유의 형식을 
발생시켰다. 중국 사신의 접객 장소를 도성 내외에 배치하는 제도를 계승하고 고려 후기
의 학자들에게서 기미가 보였던 신유학적 원림 실천을 잇는205) 동시에, 주 문왕과 범중
엄의 전거 속 원림처럼 단순하고 사치스럽지 않으며 도덕 관념을 강조하는 원림을 고안
했던 것이다.

일찍이 사라진 광연루를 제외한다면 본 연구가 다룬 궁궐 내외와 중앙관아의 도성 원
림은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조선시대 원림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오랜 기간 유지된 원림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가와 존망을 함께 
했던 원림이다. 또한 접근과 활용의 측면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 태종연간 조성된 
누각 원림은 왕실 주도의 연회 장소이자 과거 시험이나 활쏘기를 위한 행사장으로 쓰였
고, 모화루 원림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성도 띠었다. 본 연구가 다룬 육
조거리 중앙관아를 포함한 중앙관아 뒤편에는 대부분 방지를 포함한 후원이 조성되어 있
었다. 요컨대 조선시대에 중앙관직을 거쳐간 사대부라면 거의 모두가 도성 원림의 존재
를 알고 직접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다.

204) 김동욱,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 고려 궁궐과의 관계에 대해서｣, 건축역사연구 
7(2), 한국건축역사학회, 1998, 9~27쪽.

205) 고려 후기의 문신인 이승휴(李承休, 1224~1300)의 동안거사집(動安居⼠集)과 탁광무(卓光
茂)의 경렴정집(景濂亭集) 등에 방지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이창업, ｢⾼麗時代 別墅建築의 
造營 ⼿法에 關한 硏究: 垈地 選定과 建築 計劃을 中⼼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1), 대
한건축학회, 2004,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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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목적과 위치, 조성 시기와 유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도
성의 원림을 ‘조선식 원림’으로 읽었을 정황 근거는 충분하다. 더군다나 현재와 마찬가지
로 수도는 문화의 중심지이고 수도에서의 문화적 실천은 시간이 흐르며 지방 곳곳으로 
파급된다. 조선 전기 한양에 종묘와 사직, 궁궐과 관아, 성균관과 태평관 등이 건립되었
듯 지방도시에는 객사와 향교, 사직단과 성황단 등이 건립되었다. 관영 건축과 같이 획일
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방도시 곳곳에는 이름난 관영 원림이 자리잡았고,206) 이를 경영하
는 지방관들은 자연스럽게 도성의 원림을 의식했을 것이다.

도성 원림의 형식과 감상법은 지방도시 원림에 있어 지향이자 제약으로 작용했다. 도
시별로 원림이 조성되는 사정과 입지, 주변 경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구체성을 한
가지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왕실과 조정의 의지를 백성에게 받아내리는 실무자인 
지방관이 중앙의 뜻을 따르되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고 가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주변 경치가 도성의 내사산을 뛰어넘을 순 있지만 누정의 규모나 의장, 조경 요소의 화
려함이 도성 원림을 뛰어넘지는 못했을 것이다. 가령 인공 못의 규모를 지나치게 확장하
거나 경계를 복잡한 형태로 그리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경회루나 중앙관아 후원을 근거로 
저지당하거나 탄핵의 근거가 됐을 것이다. 가사 규제에서 칸수와 장식을 함께 논하였
듯,207) 원림의 규모와 의장성 역시 동반하는 고려 대상이었다.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살필 조선시대 감영의 원림에 있어 도성의 원림을 ‘원형’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까닭은 위와 같다. 문헌을 통해 학습 가능한 신유학의 원리는 환경과 
주체에 따라 천차만별의 원림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영 원림이 조성되
는 지방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제도, 지방관 각각의 성격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도성의 원림 실천이다. 도성의 원림은 최장 기간 최대 다수에게 노출되었고 형식과 
감상에 있어 전범으로 작용했다. 신유학의 원림 미학은 도성 원림이라는 실천을 통해 구
체화된 이후 제도적 필요성과 환경적 특수성을 마주함으로써 각 지방의 감영 원림으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206)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99, 36~43쪽.
207) 세종은 가사 규제에 대한 명에서도 집의 칸수 외에도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다듬은 돌을 쓰

지 말 것”과 “화공(花拱)과 진채(眞彩)·단청(丹⾭)을 쓰지 말고 되도록 검소·간략한 기풍을 숭상”
할 것을 언급하였다.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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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영 제도와 원림 형성

1. 순행 중심의 관찰사 제도와 원림 조성

1.1. 지방 제도의 개편과 원림 건설

1) 조선 전기 지리지에 기록된 관영 원림의 증가
개국 이후에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며 원림을 조성한 곳은 한양만이 아니었다. 조선 전

기에 관에 의해 편찬된 전국 지리지를 살펴보면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누정을 중심으로 
원림을 짓거나 고쳤던 기록이 다수 등장한다.

1454년(단종 2)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57개의 누정이 기록되어 있다.1) 1481
년(성종 12)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327개의 누정이 등장한다.2) 
1530년(중종 25)에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여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553개의 
누정이 등장한다.3) 관찬 전국지리지가 거듭 출간될수록 누정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기존 
지리지의 기록을 수정‧보완해 다음 세대의 지리지를 만드는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그
러나 이상의 관찬 지리지에 수록된 누정의 상당수는 관이 경영하는 누정, 즉 관영 누정
이다.4) 관이 경영하고 있는 누정이 번성한 도시 안, 명승지, 교통로 상에 위치했다는 점
과 조선 전기에 관찬 지리지를 편찬했던 중요한 목적이 교화라는 점5)을 감안하면, 위에

1) 김창현, 누정 산책, 민속원, 2019, 21쪽.
2) 김동욱, ｢朝鮮初期 地⽅都市內 樓亨의 形成過程과 建築特性｣, 경기대학교 논문집 37, 경기대학

교, 1995, 544쪽.
3) 박준규, ｢韓國의 樓亭巧｣, 호남문화연구 17,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7, 9쪽.
   이 외에도 조선 후기의 지리지인 신증문헌비고, 대동지지, 동국여지비고를 발췌하여 포함

시킨 국역본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조사한 기존 연구에서는 누정의 수량을 각각 885동(한국민
족문화대백과), 847동(한동수)으로 집계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누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 한동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누정조의 사적(史的)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21, 15쪽.

4) 전영옥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누정조, 산천조, 궁실조, 성곽조, 학교조, 역원조 등을 조사하여 
총 461건의 관영원림을 추출해냈으며 이 중 75.3%인 347건을 개인 소유가 아닌 ‘관영’으로 분
류하였다. 전영옥의 연구에서 ‘원림’의 기준은 “자연 속에 인간의 손으로 가꾼 흔적인 인공요소
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이며, 이때 인공요소란 원림용 건물, 인공 연못, 돌을 쌓은 대(臺)를 
가리킨다. ‘관영’의 기준은 a)관영 시설물에 부속(객관, 동헌, 성, 향교, 역원, 병영 등), b)작정
자가 관직자 즉, 지방행정직의 수령일 경우, c)이용자가 다수임이 기록상 확인 가능한 경우이다. 
전영옥, ｢조선시대 官營園林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5) 배우성,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한국학보 22(4), 일지사, 1996,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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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수치의 증가는 기록상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누정보다 새로 지은 누정의 수량
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누정이 증가하는 실태를 주시하던 세조는 
1463년(세조 9) 황해도 관찰사가 금교역(⾦郊驛)에 누각을 짓자고 청하자, 지방 수령이 
사신 접객을 핑계로 누각을 짓고 노는 폐단을 지적하며 모두 헐어버릴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6) 조정 대신에 의해 이미 지어진 것을 훼철하기보다 신축을 억제하는 것으로 참
작된 이 의견은 실제로 공조(⼯曹)에 여러 고을에 누각을 짓지 못하게 하는 명을 내리는 
것으로 시행되었다.7)

2) 지방 제도의 개편이 관영 원림 건립에 미친 영향
조선 전기 지방도시에서 관영 누정이 다수 건립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조

선이 중앙집권적 지방 통치 체제를 전개한 것과 관련이 깊다. 이는 관영 누정의 건립 주
체라 할 수 있는 지방관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방도시에 배치된 
수령의 수가 증가했다. 둘째, 지방도시를 돌아다니며 수령을 감독하는 관찰사 제도가 도
입되었다.

모든 군현에 수령을 배치하지 않았던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수령
을 파견했다. 고려시대에는 520여개의 군현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 약 130개의 군현에만 
수령을 파견한 반면, 조선시대에는 군현을 330여 개로 통폐합하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8) 이러한 변화는 고려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까닭은 군
현 내에 주현(州縣)과 속현(屬縣) 사이 차등을 두고 비교적 소수의 담당자로 하여금 조세
와 역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구조가 고려 중기 이후 심각한 폐단을 일으켰기 때문이다.9) 
중앙이 지방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 속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려시대에 도/계
수관-주현-속현으로 이루어지던 3층의 지방 제도는 조선에 이르러 도-군현의 2층 구조
로 전환되었다.10)

고려시대에는 수령의 수도 적었지만 관리 체계도 일원화되지 않았다.11) 뒤늦게 행정 

6)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8월 20일.
7)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9월 3일.
8) 박종기, 새로 쓴 5백 년 고려사, 푸른역사, 2008, 204쪽.
9) 박종기, 새로 쓴 5백 년 고려사, 푸른역사, 2008, 217쪽.
10) 윤경진, ｢지방 제도의 다원젹 편성｣, 고려시대사 1: 정치와 국제 관계, 한국역사연구회시대

사총서 03, 푸른역사, 2017, 165쪽.
11) 물론 경·목·도호부와 같은 대읍을 계수관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하고 지방을 지배하는 통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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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서 도가 자리잡고 관찰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안찰사(按察使) 제도가 도입되었
지만 품계가 5~6품으로 일부 수령보다 낮고 임기가 6개월로 짧았으며 역할이 감찰과 출
척(黜陟)으로 제한되어 사신에 가까웠다.12) 고려 말부터 안찰사의 명칭이 바뀌고13) 품계
는 2품으로, 임기는 1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도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남쪽의 다섯 
도와 경기도, 양계 지방 순으로 관찰사의 직제가 자리잡았다.

시기
지역

고려 창왕
즉위년

공양왕
원년 2년

조선
4년

태조
2년

태종
원년 1월 11월 17년

5도 按廉使 都觀察黜陟使
按廉使 都觀察黜陟使 按廉使 都觀察黜陟使

경기 (개성부) 都觀察
黜陟使

양계 都巡問使 都節制使
(兼觀察使) 都巡問使

* 장병인, ｢조선초기의 관찰사｣, 138쪽의 표에서, 관찰사제가 확립된 시기를 음영으로 강조

표 3-1. 여말선초 관찰사제의 확립 과정

조선의 개국과 함께 본격화된 군현제 개편과 수령, 관찰사 제도는 관영 누정의 활발한 
건립과 밀접하다. 먼저, 군현이 통폐합됨으로써 인구와 물산의 이동이 일부 도시에 집중
되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모든 군현에 행정 관리가 배치되고 관영 건축이 활성화되었다. 
이전 시대와 달리 대부분의 군현에서 관이 공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재원을 갖추게 되었
으며, 군현의 규모와 무관하게 통치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객사, 관아, 향교, 제단이 
건립, 수리, 증축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현마다 각 시설과 결합한 인적 자원과 지역 문화
가 형성되고 건축과 조경의 양상도 다변화했을 것이다.

수령은 지방도시를 관장하는 관리로서 적합한 품계를 가졌으므로 평상시에는 자신보다 
높은 관리를 모시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고려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일원화

으로 삼기도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관찰사의 통치 행정 구역으로서 ‘도’와 같이 광역 관할지를 
관장하는, 군현의 상위 개념은 아니었다.

12) 김순남, 조선초기 體察使制 연구, 경인문화사, 2007, 13~16쪽. 고려시대의 안찰사는 도를 
경영하는 것이라기보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받아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하며 지방관의 
협조를 얻어 명령을 수행하고 감독하는 직책이었던 것에 가깝다. 임용한, 앞의 책, 29쪽.

13) 관찰사의 명칭은 안찰사(按廉使),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등으로 쓰이다 태종에 의해 ‘도관
찰출척사’라는 명칭이 정립된 이후로도 안렴사, 도관찰출척사, 관찰출척사, 도관찰사가 혼용되
었다. 이 명칭은 세조 12년(1466)에 ‘관찰사’로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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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행정 창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로 많고 다양한 사신이 지방을 오갔지만,14) 큰 도시
가 아니라면 수령보다 높은 품계의 관리를 맞이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사신들은 조정이나 특정 인물의 하수인으로서 권력을 대리할 뿐, 지방관을 압도할 정도
의 지위를 스스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최고 관원이자 수
령의 업무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직속 상사가 공식적이고 주기적으로 모든 군현을 방문
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움직이는 고위 관청이라고 볼 수 있는 관찰사의 행차가 근무지에 
이르면 수령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보좌하고 불편없이 대접해야 했다. 관찰사가 머무는 
공간은 지나가는 관리의 임시 처소가 아니라 왕의 대리인이 머무는 공식 집무처였던 것
이다.

3) 관영 원림의 건립 양상
도내 군현을 돌아다니며 일했던 조선 전기 관찰사는 주로 객사에 머물렀다. 객사의 가

운데 대청에서는 보름마다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망궐례를 행했고 양쪽의 날개채에
서 숙박과 접객이 이루어졌다. 관찰사는 그중 격이 높은 오른쪽 날개채에 주로 머물렀다. 
그런데 종2품이라는 관찰사의 품계와 종6품(현감)에서 정3품(부사)에 이르는 수령의 품계
를 상기하면 이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지방도시의 누정은 기능적 측면으로 볼 때 객사의 숙박과 접객 기능을 보완하는 확장 
개념으로 지어졌던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누정의 위치는 대다수가 객사를 기준으로 쓰여 있다. 그러한 
누정의 위치가 모두 객사의 담장 안이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군현 내에
서 객사가 갖는 중요성과 객사-누정 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김동욱의 연
구에서 제시한 아래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객사를 기준으로 한 누정의 상대 위치는 동쪽이 
가장 많고 북쪽이 다음이다. 그 이유는 객사에서 동쪽 날개채의 격이 높기 때문으로 생
각되며, 동향에 대한 선호와 북쪽의 경사 지형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5)

같은 자료를 더 살펴보면, 도에 따라서 군현에 누정이 건립된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14) 고려 후기 사신의 증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에 자세하다. 임용한, 조선전기 수령제와 지방
통치, 혜안, 2002, 37~58쪽.

15) 김동욱, ｢朝鮮初期 地⽅都市內 樓亨의 形成過程과 建築特性｣, 경기대학교 논문집 37, 경기대
학교, 1995, 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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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군현 중 누정을 보유한 군현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여덟 개 도를 나열하면 전라도
(82%), 경상도(79%), 황해도(71%), 충청도(65%), 강원도(46%), 경기도(39%), 함경도
(32%), 평안도(26%)이다. 최고치(82%)와 최저치(26%)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
러한 차이는 관찰사 순행의 도별 특징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관찰
사는 조선 전기부터 순행보다는 한 도시에 머무는 방식의 유영(留營) 체제로 일했다. 경
기도 관찰사는 수도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까닭에 순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
으로 추측된다.16) 강원도는 산악 지형이 많아 순행에 어려움이 있어, 여름에는 강릉과 
삼척 등 영동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았고 기타 계절에는 원주와 춘천 등 영서 지방에 체
류하면서 순력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17) 물론 평안도와 함경도 역시 국경 지대였을 뿐 
아니라 산악이 많은 지형이어서 순행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상의 네 개 도를 제외하고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군현 중에서 누정을 보유한 비율을 계산해보면 약 
75%에 이른다.

도명 군현수
누정
보유

군현수

군현의 
누정 
보유 
비율

전체
누정수

누정 위치
도시 내

교외 미상객사
동쪽

객사
서쪽

객사
남쪽

객사
북쪽

성문
기타 소계

평안도 42 11 26% 21 3 2 1 2 6 14 7 -
함경도 22 7 32% 13 3 - 1 3 2 9 4 -
황해도 24 17 71% 23 15 - - 2 3 20 3 -
강원도 35 16 46% 29 7 1 2 3 - 14 15 1
경기도 38 15 39% 18 7 - 1 3 1 12 5 1
충청도 54 35 65% 46 14 1 1 12 5 33 10 3
전라도 57 47 82% 80 23 5 12 9 10 59 16 5
경상도 67 53 79% 97 26 6 9 7 15 63 33 1

계 339 201 59% 327 98 15 27 41 42 223 93 11
* 출처: 김동욱, ｢朝鮮初期 地⽅都市內 樓亨의 形成過程과 建築特性｣, 경기대학교 논문집 37, 경기대학교, 

1995, 544쪽.
* 김동욱의 표에서 ‘군현의 누정 보유 비율’과 누정 위치-도시 내 ‘소계’ 항목을 추가.

표 3-2. 동국여지승람 누정조에 기록된 각 군현의 누정 수와 위치

16) 조선 후기의 경우이지만 다음 논문에 따르면 경기도 관찰사는 수도의 방위와 능묘 관리, 왕의 
수행과 같이 다른 지방 관찰사와 구분되는 직무가 있었다. 이선희, ｢18세기 경기도관찰사의 업
무 실태와 특징: 『畿營狀啓謄錄』을 중심으로｣, 장서각 2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7)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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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림 조성의 목적과 관찰사의 역할

1) 관영 원림의 기능
누정을 중심으로 한 관영 원림을 짓고 경영했던 목적은 앞서 말했듯 객사의 기능 확장

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용인현의 신정(新
亭) 기문을 보자.

용인은 작은 고을이다. 왕도와 인접한 까닭으로 밤낮으로 모여드는 대소 빈객이 여기를 경유하지 
않는 적이 없는데, 이는 대개 남북으로 통하는 길목인 때문이다. 옛 원관(院館)이 작아서 겨우 하
룻밤은 묵을 수 있으나, 매우 더운 때이면 답답하고 트이지 않아서, 손님이 와도 더운 느낌과 번
울(煩鬱)함이 가실 수 없어, 오랫동안 애먹었다. 천순(天順 명 나라 영종의 연호) 4년 겨울에 박군
이 이 고을 원으로 와서 세부(稅賦)를 너그럽게 하고 정사를 민첩하게 하니, 온갖 폐단이 다 없어
지고 아전과 백성이 두려워하였다. 하루는 군이 아전에게 의논하기를, ‘내가 재목을 모아 정자를 
지어서 오는 손님을 위해 더위를 피해 서늘한[納涼]하는 곳을 만들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
다.’ 하였다.18)

용인은 현의 규모가 작고 손님이 묵을 곳[院館]도 작았으나 한양에서 가까운 교통 요지
였던 까닭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공간은 작은데 수요가 많아 특히 여름이면 머무는 사
람들이 고생했는데 1460년(세조 4) 새롭게 누정을 지음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했다는 기
록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용인현 누정조에는 신정 외에도 양벽정(漾碧亭)이라는 누
정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이 지은 양벽정 기문의 
일부이다.

객헌 동쪽에 예전에는 조그마한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터만 남았으나, 동쪽 담이 너
무 가까워서 객사 마당 넓이가 1묘도 못되었다. 손이 와도 좁은 마당을 답답하게 여겨서 술상을 
물리면 곧 일어나 나갔고, 잠깐 머물지도 않았다. 이렇다면, 비록 사방 백성이 들에서 화합한다 
하여도, 어디에서 태평한 기상을 볼 수 있으랴. 이에 너무 가깝던 담을 물리고 땅을 뭉개서 넓히
니, 그 안에서 말을 달릴 만하였다.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산골 샘물을 끌어서 동쪽으로 인도하고, 
담을 뚫어서 마당 안 못에 흘러들게 하였다. 못 깊이는 한 길쯤이고, 세로는 두어 발, 가로는 세
로의 곱절이며, 물이 맑아서 옥 같았다. 마당에는 고목이 띄엄띄엄 따로 서서 땅에 서늘한 그늘이 

1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京畿, ⿓仁縣, 樓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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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데,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런 뒤에는 남북에서 오는 손이 휴식할 곳이 있음을 기뻐하였고, 국
가의 태평한 기상도 여기에서 볼 수 있었다.

객사 동쪽에 있던 작은 정자 터 주변으로 대지를 확장한 후 누정을 새로 짓고 원림을 
조성한 기록이다. 신정과 마찬가지로 객사의 손님 접대를 의식했는데, 휴식의 쾌적함을 
국가의 태평한 기상과 연결 지은 시각이 돋보인다. 인용문 다음 구절에 따르면 홍귀달은 
신정을 조성한지 약 40년 후인19) 1499년(연산군 5)에 이 기문을 지었다. 또한 누정의 
규모는 3칸이며 반은 못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다. 건물 규모는 작지만 담장을 확장해 여
유 공간을 확보하고, 담장 밖 구릉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활용하여 누정 난간에 앉으면 
바로 아래 못을 감상할 수 있도록 경관을 구성했던 것이다.

용인현의 두 누정기에서 객사를 찾는 손님의 성격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그 정체를 언급한 기문도 있다. 다음은 홍귀달이 쓴 충주 객사 동쪽의 청연
당(淸燕堂) 기문이다.

중원(中原)은 남북의 요충(要衝)이다. 서울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는 사람이 물에 뜨고 육지로 달려 
중원에 모여 길이 갈라져 두 고개(조령과 죽령)를 넘어 이내 목적지에 도달하고, 남쪽에서부터 북
쪽으로 가는 자도 또한 각각 두 고개를 경유하여 중원에 모여서 다시 물과 육지를 경유하여 서울
에 도달하는데, 만일 남북의 손님이 서로 만나는 때를 당하면 관사(官舍)가 수용하지를 못하고, 본
도(本道)의 세 사(使)는 벼슬이 높아서 품계가 같은데 혹 동시에 이르면 관사를 정해 대접하는 것
이 실로 어렵다. 이것은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오래 불편하게 여기는 바였으나 당을 짓는 자가 
없더니, 목사 최후(崔侯)와 통판(通判) 이군(李君)은 모두 당시의 어진 사람으로 뜻이 같고 기(氣)가 
합하여 서로 더불어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 도리가 있어, 지경 안이 흡연(洽然)히 따라서 감화되어 
명령하는 대로 좇았다. 이에 비어 있는 땅에 터를 보아서 문의 동편에 들어가서 그 집을 높게 하
여 연접시키고 칸수를 넓게 하여 청(廳)을 만드니, 여름에는 서늘한 마루가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이 있다. 손님이 오면 거닐고 편히 쉴 곳이 있고, 주인은 손님을 접대하고 정사를 할 곳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된 뒤에 객사(客舍)가 비로소 부족하고 빠진 것이 없게 되었으니, 최후와 이군의 
지어 만든 것이 보통보다 훨씬 뛰어난 줄을 알겠다. 준공이 된 뒤에 두 사람이 서울에 편지를 보
내 나에게 누각에 대해 이름을 짓고 기를 짓기를 청하니, 내가 사양하다 못하여 말하기를, ‘중원
은 산수의 뿌리이니, 천지의 맑은 기운이 여기에 모였다. 묵은 관사가 퇴락되고 새로 짓는 것이 
이미 성취되었으니, 이에 천지의 맑은 기운이 산수에 붙여 있다가 이 누각이 뛰어나게 일어나고 

19)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용인현 누정조에는 신정과 양벽정의 위치가 모두 객관 동쪽으로 기록되
어 있다. 양벽정 기문에 등장하는 예전의 작은 정자가 신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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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이 휘황찬란해짐에 미쳐서는 산수의 맑은 기운이 모두 처마와 기둥 사이에 옮겨졌다. 여기에
서 연회의 예를 행하거나 조용히 휴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문서를 정리할 수도 있으니, 청연
(淸燕)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합당하다.’

충주목은 1602년 충청감영이 공주로 옮겨지기 전까지 충청도의 감영 소재지였다. 교
통의 요지였다는 점은 용인과 같지만 규모가 훨씬 큰 도시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도내의 
최상급 관원인 관찰사를 비롯해 육군 지휘관인 병마절도사와 수군 지휘관인 수군절도사
가 자주 머물렀다. 이들은 동일한 지리적 범위 아래 서로 긴밀하게 엮인 업무를 수행하
는 동료 관원들이었으므로 직접 만나는 일도 많았다.20) 충주 객사의 동쪽에는 청연당에 
앞서 경영루(慶迎樓)라는 누정이 지어져 있었다. 청연당은 경영루 가까이에 위치하며 마
루와 방의 조합을 통해 연회와 휴식, 문서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서 객사의 기능을 보완
하는 건물로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강화도에서 김포로 넘어가는 갑곶의 이섭정(利涉亭) 
기문에는 “부사와 감사가 순찰할 때나 조정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하도 모두 이 길을 거
쳐 부로 가고, 그 밖에 왕래하는 나그네들도 이 길에 늘어서니 진실로 의당 여기에 정자
를 지어서 보내고 맞이하는 장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등 군현 중심지의 객사 곁이 
아니더라도 객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누정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2) 관영 원림의 의미
휴식과 접객이라는 관영 누정의 현실적 수요는 경관 감상이라는 미적 기능과 고유의 

형식에 맞물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다. 누정은 주변 경치를 바라보기 좋게 입면을 트
고 가장자리에 난간을 두며 마루를 높였다. 때문에 도시 경관에서 누정은 의장과 높이 
측면에서 눈에 띄는 점경물로 인식되기 쉬웠다. 누정이 못이나 식재 같은 조경 요소를 
동반하여 원림의 구색을 갖춘 경우에는 대지 활용에 있어 차별성이 강조될 뿐 아니라 사
치와 향락에 대한 경계를 끌어오기도 했다.

누정의 건립과 유지 관리에는 공적 자금과 노동력이 쓰인다. 경영 주체의 입장에서 조
선의 관원들은 그 쓰임이 유의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어야 했다. 다수의 관
영 건축에 기문을 남긴 조선 전기의 대표 문신인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조선 전
기의 객사 관련 기록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경관을 전하는21) 해주목 객사 동헌(客觀東軒)

20) 다음 항목에서 살핀 전라도 관찰사 유희춘의 미암일기와 경상도 도사 황사우의 재영남일기
를 보면 관찰사가 병사(兵使), 수사(⽔使)와 연락을 나누고 만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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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신기(重新記)｣ 후반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세상에 논하는 자들이 모두 관청 건물을 수리하고 안하는 것이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과
는 관계가 없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먼 옛적에는 집이 없이 나무 위에 살거나, 
들판에 거처하였는데, 성인이 대장괘(⼤壯卦)에서 취하여 궁실을 경영하였다. 더구나 관청 건물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며, 빈객을 접대하고 사신을 높이고 관청을 엄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어
찌 그럭저럭 두어두고 다 무너져도 앉아서 보기만 하고 수리하지 않을 것인가. (중략) 그러나 해
주에는 산수의 승경이 이미 저렇고, 관부 청사의 아름다움이 또 이러하니,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여기에 거처하는 이가 노는 데 빠져서 세월을 허송하는 폐단이나 없을까 하는 점이다. 만일 그렇
게 된다면 관청 건물의 수리가 이야말로 정치에 방해가 되고, 외물에 끌려 뜻을 상실하는 거리가 
될 것이니 어찌 될 수 있는 일인가.22)

이 글에서 건축은 성인의 뜻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관영 건축은 수령의 정치력과 관련
이 깊다. 그중에서도 객사 건축은 손님을 모시는 장소이고 중앙에서 파견된 사신과 지방 
행정 주체의 권위를 드러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다만 수려한 산수 자연을 비롯해 여
러 채의 누정과 욕실, 물계단을 갖춘 해주객사의 경관은 다소 염려가 된다. 말하자면 관
영 건축의 제도를 통해 위엄을 보여줄 필요는 있지만 자칫하면 그 아름다움에 빠져 성인
의 본뜻을 잃을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관영 누정의 활용이 지나치면 폐단이겠지만 적절하면 좋은 정치의 표상이 된다는 인식
이 서거정보다 앞 세대의 문인인 이색(李穡, 1328~1396)의 글에 담겨 있다. 다음은 이
색이 수원도호부의 관영 누정인 운금루(雲錦樓)에 대해 썼던 기문의 일부이다.

지대(池臺)와 피사(陂榭)는 놀고 구경하는 곳인데, 세도(世道)와 무슨 관계가 있으랴. 그러나 국가
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자취와, 주현(州縣)의 흥하고 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개 조
정이 청명(淸明)하고 위와 아래가 기쁘고 편안하여, 이속(吏屬)은 그 직책을 즐겁게 여기고, 백성은 
그 생업에 편안할 것이니, 지대와 피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태평 시대의 성한 모습을 형용할 
수가 있겠는가. 법령이 가혹하고 사나우며 세금 거두는 것이 번다하고 무거우면, 백성은 들에서 
탄식하고 이속들은 관아에서 피곤할 것이니, 비록 지대와 피사가 있더라도 어찌 홀로 즐길 수가 
있겠는가.23)

21) 해주 객사 동헌의 경관에 대해서는 Ⅳ장 1절에서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2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海道, 海州牧, 宮室.
2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9, 京畿, ⽔原都護府, 樓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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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문에 따르면 운금루는 수원부 내에 황폐한 못을 다시 파고 가운데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누정이다. 이색은 못과 누정[池臺/陂榭]으로 이루어진 관영 원림은 놀고 구
경하는 곳이지만 그로 인해 국가와 도시의 정치 현황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정
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성과 관리가 편치 못하므로 원림을 즐길 수가 없고,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백성과 관리가 즐겁고 편안하므로 원림으로 인해 태평성대가 
표출된다는 것이다. 원림의 미적 감상을 백성의 삶의 질과 연결한 인식은 최충성의 ｢경
회루기｣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통치자의 원림 문화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정치
의 일부라는 생각이 궁궐과 지방도시를 막론하고 공유되었던 것이다.

3) 관영 원림 조성에서 관찰사의 역할
지방도시에서 관영 누정을 중심으로 원림이 조성될 때, 관찰사는 순행과 접객 장소 마

련이라는 기능적 동인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조선시
대 지방관아에서 건물을 짓는 행위는 왕에게, 수리하는 행위는 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24) 이 규정은 성종연간 경국대전(經國⼤典)에 쓰인 이래로 
고종연간 대전회통(⼤典會通)에 이르기까지 삭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약용의 목민심
서(牧民⼼書)에 따르면 관아 건물을 보고 없이 공사하는 일은 건국 초기에 법령으로 엄
하게 금지하였으나 목민심서 서술 당시에는 엄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5) 
건축 공사는 공사비 지출 과정에서 관계자가 비리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짧은 임기를 
거쳐 가는 수령의 입장에서 소홀히 하거나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26) 요컨대 지방 관아
의 건축 공사는 법적으로 관찰사에게 반드시 보고되야 하며 관찰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24) “지방의 관아 건물은 왕에게 보고한 뒤에 영선(營繕)한다. 수리할 경우에는 다만 관찰사에게 보
고하고 인리(⼈吏)·일수(⽇守)·관노(官奴)를 부린다.” 經國⼤典 권6, 公典, 營繕.

25) “건국(建國) 초기에는 무릇 청사를 사사로이 영선하는 일은 국가의 법령으로 엄금하였다. 까닭
인즉, 부정한 관리들이 그 영선비를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렴하고 유능한 관리들이 
금령을 무릅쓰고 영선한 것이 많아 그 사적이 모두 명사들의 서(序)나 기문(記⽂) 가운데 나타
나 있다. 지금은 나라의 금령도 없고, 백성들은 청사의 퇴락을 탄식하고 있는데 이 어찌 팔장
을 끼고 보고만 있겠는가.” 丁若鏞, 牧民⼼書, ⼯典, 繕廨.

26) “어쩌다가, 한 관원이 수선하는 경우가 있게 되면 그 공사를 핑계 삼아 사리를 영위하여 경비
를 남용하는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영문(營⾨)의 보조를 구걸하는가 하면 창고를 제멋대로 농
간하며 백성들의 고혈(膏⾎)을 거둬들인다. 그리고, 아전과 공모하여 그 남는 것을 가로채어 제 
사복을 채웠다가 발각되면 그만 법의 그물에 걸리고 만다. 이래서, 청사를 수선하는 일은 죄에 
빠지는 함정이 되니, 비록 청렴하고 유능한 인사라 할지라도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丁若鏞, 牧民⼼書, ⼯典, 繕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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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은 분명하지만 수령이 모든 공사를 빠짐 없이 보고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사의 범위를 넓게 고려한다면 당연한 일이다. 돌, 흙, 나무를 재료로 쓰고 목조 

가구식으로 이루어진 조선의 대다수 건축물들은 보수 공사를 일상적으로 동반한다. 관아 
건물이 안으로는 조정의 기능을 담고 밖으로는 조정의 이미지를 표상한다고 본다면, 비
리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건물을 퇴락한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 유기이다. 정약용의 
말마따나 그러한 문제는 “회계를 정당하게 하면 그만”이다.27)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
지 않은 건축 공사의 존재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누정과 원림의 조성이나 중수 공사의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
다. 수령이 건축 공사를 꺼렸거나 보고 여부를 고민했다면 그 이유는 관찰사가 수령의 
근무 성과를 평가하는 ‘포폄(褒貶)’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정과 원림은 격이 
높고 돋보이는 공간 유형이었으므로 은밀하게 조성하고 운영하기가 불가능하고, 보고 없
이 마련했을 경우 포폄에서 불리한 사안으로 작용하기 쉬웠을 것이다. 높이와 시야를 갖
춘 누(樓)라는 공간 유형은 주택 규모 제한에서 특기되는 사안이기도 하였으며28) 공간의 
상대 위계가 법전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명확했던29) 조선시대에 상급자의 허락 없이 
하급자가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30) 형태와 활용 모두에서 격이 높고 사치와 향락의 
경계라는 인식을 동반하며, 관찰사가 지방 읍치를 방문했을 때 접객 장소로 유력한 원림
의 조성 공사를 수령이 보고 없이 사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순영 체제에서 수령은 직속 상관이자 접객의 대상인 관찰사에게 누정의 건립을 설득하
고 허가와 지원을 받아냈을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원림을 기획하고 조성하는 능동적 
주체는 해당 읍치의 수령이고, 관찰사는 그 기획안을 평가하고 조성을 돕는 수동적이고 

27) 정약용은 조선 법전의 토대가 되었던 대명률(⼤明律)》에서, 관아 공사가 있을 경우 마땅히 상
사에게 보고하고 답을 기다려야 하며,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임기응변으로 수리하는 것을 예외
로 하되 어길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는 것보다 회계를 정
당하게 하여 공사를 실행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보였다. 丁若鏞, 牧民⼼書, ⼯典, 繕廨.

28) 세종 22년(1440) 예조에서 제시한 민간 주택의 규모 제한에서 집의 전체 칸수와 함께 누(樓)
의 칸수를 특정하였으며 주요 부재의 치수 제한을 설정하는 내용에서도 누(樓)의 높이를 포함
하였다. 세종실록 권90, 세종 22년 7월 27일.

29) 조선시대 관청 의례에서는 문과 마당, 기단, 바깥 기둥을 기준으로 외부 공간의 위계를 나누고 
동서남북의 방위를 기준으로 내부 공간의 위계를 나누었다. 법전과 관서지류 문헌에 기록된 관
청 공간과 의례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을 참고. (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광화문 일대 역사콘텐
츠 구상 및 문화재발굴(시굴)조사: 역사콘텐츠 구상 분야, 서울특별시, 2019, 599~625쪽.

30) “진상 방물을 봉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은 사례(事禮)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특별히 도사더러 누
에 올라서서 하라고 했다.” 柳希春, 眉巖⽇記草 권3, 157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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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인 주체에 가깝다. 관찰사가 기획과 조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물론 있
었다. 가령 조선의 개국 공신이자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남재(南在, 1351~1419)는 충청
북도 황간(⿈澗)이라는 지역 읍치의 객사 부속 누정인 가학루(駕鶴樓)의 건립을 수령에게 
직접 제안하였다. 다음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가학루의 기문이다.

의성 남공(宜城南公)이 석덕(碩德) 원훈(元勳)으로서 경상도 관찰사(觀察使)로 있을 때, 마침 하동(河
東) 하담군(河澹君)이 이웃 군(郡)에서 정무를 매우 잘하여 황간(⿈澗)으로 옮겨와 일을 맡았는데 
한달 남짓 만에, 공(公)이 순시(巡視)하러 와 보니 과연 정사가 간략하고 평이하여 백성들을 부릴 
만했다. 이에 하군(河君)에게 이르기를, ‘황간(⿈澗)은 산골 고을로서 동서로 가는 사신들이 수십 
리를 가야만 위험한 곳을 벗어나게 된다. 이제 이미 큰 언덕에 의지하여 성을 쌓았는데, 성이 큰 
시내를 끼고 해자로 백성들과 한계를 지었으니, 그런대로 사람들을 잘 모았다. 그러나 제도(制度)
를 바야흐로 새롭게 하는 터에 공관(公館)이 낮고 비좁은데 왜 증축(增築)해서 올라가 노닐 만한 
곳을 만들어 답답한 마음을 통하게 하고, 맑고 시원한 것을 맞아들여 마음을 비워서 백성들을 다
스리게 하지 않는가.’ 하였다. 하군(河君)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고을의 다행입니다.’ 하고, 곧 노
는 사람들을 써서 가까운 산에 가서 재목을 취하고 농사 짓는 들에 가서 기와를 구워 운반하는데 
수고롭지 않게 하여, 계미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듬해 정월에 완성했는데, 낭무(廊廡)와 당
실(堂室)이 모두 크고 아름다워, 그 누(樓)를 보니 우뚝하였다. 공(公)이 두 번째 순시하러 왔다가 
여기 올라가 보니 큰 산, 긴 골짜기의 구름과 달, 거친 터와 들, 물 위에 바람과 연기, 물고기가 
냇물에 헤엄치며 흐르고, 새가 구름에 나는 조화(造化)의 묘한 것이 눈에 접하여 정신에 융회(融
會)되고 충만하게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공(公)은 이에 현판을 써서 가학(駕鶴)이라 했으니, 이는 
대개 천지의 시초를 초월하고 도(道)의 본체에 혼합되며 바람을 타고 날개 돋힌 신선이 된다는 뜻
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히 공(公)의 우언(寓⾔)일 뿐이로다.” 하였다.

황간현은 충북과 경북 사이에 위치한 추풍령 근처의 작은 산골 읍치였다. 유동 인구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발달한 도시는 아니었다. 관찰사가 객사의 증축을 
직접 제안하자 수령은 이를 바로 실행에 옮겼고, 관찰사는 다음 순행에서 완공된 누정에 
올라 경관 요소를 두루 살핀 후 가학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누정과 원림의 구체적 형상
은 이상의 기록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가학루의 경우, 기문을 토대로 경관 요소가 특정
되는 조선시대 원림 문화의 양상을 떠올린다면 누정의 기획자이자 기문의 작성자라고 할 
수 있는 관찰사의 역할이 수령에 비해 컸다고 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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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가 수령을 겸직하지 않고 순행했던 조선 전기에는 가학루에서처럼 누정 건립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예외에 가까웠지만 조선 후기에는 달랐다. 관찰사가 객사를 돌아
다니는 순영(巡營) 체제와 달리 수령이 감영을 찾아오는 유영(留營) 체제에서 관찰사는 접
객의 대상에서 접객의 주체로 변모한다. 따라서 조선 후기 관찰사는 관할지의 원림을 직
접 계획하는 입안자이자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110 -

1.3. 순영 체제에서 관찰사의 원림 활용

1) 순행의 실태와 원림의 필요성
조선 전기 순영 체제에서 접객의 주체인 수령으로부터 접객의 대상인 관찰사의 입장으

로 시점을 옮기면 누정을 갖추는 일이 보다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순영(巡營)이란 말 그대로 ‘돌아다니는 감영’이다. 15‧16세기 관찰사의 순력 행차는 대
략 말 50필 안팎의 규모로 파악된다.31) 관찰사는 먼 행로에도 불구하고 최상급 이동수
단인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32) 순행의 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선문(先⽂)을 보내 해당 관
할지의 수령이 일행의 식사와 머물 장소를 때맞춰 준비하도록 했다.33) 관찰사의 순행은 
소읍에게 부담이 가는 일이기도 했지만,34) 폐단으로 언급되었던 조선 후기의 순행과 달
리 오히려 위엄을 갖추고 더 자주 해야 하는 일로 언급되곤 하였다.35)

당시 문인 관료의 입장에서 관찰사는 도의 총책임자라는 영예로운 직책인 동시에 엄청
난 업무 강도가 따르는 고된 직책이기도 했다. 1571년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했던 유희
춘은 “내가 여러 읍에서 머무르지 않고 번거로운 업무 속에 달려 다니면서, 소읍에서는 
1일만 머무르고 대읍에서도 불과 3일만 머물러 길도 험하고 먼 데를 다니느라 기운이 
피곤하고 안색도 초췌해지니 건강에 아주 안좋은 일이라고 한다.”라며 자평하고 대읍에서 
머무는 일정을 조금 늘리도록 계획을 수정했다.36) 대사헌으로 제수되어 관찰사를 그만둔 
뒤에는 “비로소 극무에서 벗어나 한가로워지니 몸에도 다행이다”37)라고 썼다.

당상관이라면 나이가 대략 노년이라 보아도 무방하며, 평생 글을 읽고 쓰며 앉아서 공
부하고 일해온 문인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거처를 옮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쉽
지 않았을 것이다.38) 가마나 말을 타고 하루 50여 리를 이동하고 나면39) 문서 업무가 

31) 김경숙, ｢16세기 전라도 관찰사의 순행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2010, 
47쪽.

32) 가마를 탈 수 있는 권한은 양반인 관료 중에서도 문신 당상관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다가 숙종 
37년에 이르면 감사와 유수에 한해서는 무관이나 음관이라도 가마를 타는 것이 허락되었다. 
정연식, ｢조선조의 탈것에 대한 규제｣, 역사와현실 27, 한국역사연구회, 1998, 187~190쪽.

33) 김경숙, 앞의 글, 45~52쪽.
34) 미암일기초 1571년 8월 27일자를 보면, 전라도 관찰사 유희춘은 조정에서 내려온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소읍에 하루를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소읍에 더 머무는 것이 폐가 
된다고 판단하여 더 머물지 않고 떠나기로 결정을 번복하였다.

35)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207쪽.
36) 柳希春, 眉巖⽇記草, 1571년 8월 25일.
37) 柳希春, 眉巖⽇記草, 1571년 10월 17일.
38) 이같은 문제의식이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세종에게 청하는 이조의 청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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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있었다. 유희춘은 여산에서 전라도 땅에 들어와 관원들과 첫 공식 인사를 나누
자마자 즉시 71명이 가져온 업무 보고서[報狀]와 백성들의 소장(訴狀) 2~300장을 처리했
다.40) 강진에서는 하루 만에 업무 보고서 6~7권과 소장 18권을 결재하고 다음 고을로 
떠나기도 했다.41) 이동과 문서 업무 사이에는 끊임없이 서신을 주고받고 찾아오는 사람
들을 만났으며 때로는 지방 유지의 경조사에 참여했다. 유희춘이 ‘극무’라고 가리킬 법한 
업무 패턴은 16세기 초 재영남일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며, 관찰사들에게 감영에 머무
르기보다 곳곳을 돌아보길 권하는 왕의 교지42)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순행하는 관찰사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머물더라도 최선의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당
연했다. 쾌적한 온도와 습도, 적당한 규모와 답답하지 않은 공간감, 심신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 자원을 갖추었다면 대략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관찰사
의 순행을 담은 조선 중기의 일기 두 건을 통해 누정 활용의 실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전라도 관찰사 유희춘의 미암일기
유희춘(柳希春, 1513~1577년)은 1571년 3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라도 관찰

사를 역임했다. 그가 1567년부터 1577년 죽기 전날까지 10년 동안 쓴 일기인 미암일
기(眉巖⽇記)43)에는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하는 시기의 일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도 드러나 있다. “기타 다른 도의 감사는 이 양도에 비할 바도 아니지만, 또 겸임하여 휴식을 
취할 곳도 없어서 항상 모든 고을을 순행하게 되어, 수령의 능력과 인민의 질고(疾苦)같은 것
은 비록 1주년 이내라도 주지(周知)할 수 있으며, 또 감사에 임명되는 자는 거개가 나이 늙은 
사람들이어서, 이들로 하여금 2주년간에 걸쳐 온 도내를 순행 발섭(跋涉)하는 노고를 겪게 한
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오니, 구제에 의하여 1주년으로 정하게 하옵소서.” 세종실록 권
82, 세종 20년 8월 6일.

39) 김경숙, ｢16세기 전라도 관찰사의 순행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2010, 
60쪽.

40) 柳希春, 眉巖⽇記草, 1571년 3월 21일. 전라도에서의 첫 업무 기록은 수령의 근무성과를 평
가하고 수령 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백성의 소송을 판결하는 조선 전기 관찰사의 업무 일상을 
잘 드러낸다. 관찰사의 순행과 고을 백성의 소지 접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논문에 자세하다. 
김경숙, ｢15세기 정소(呈訴) 절차와 관찰사의 역할｣, 역사와 현실 59, 한국역사연구회, 
2006, 77~82쪽.

41) 柳希春, 眉巖⽇記草, 1571년 8월 10‧11일.
42) “백성을 친애하는 자로는 수령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으나, 수령 또한 자유로이 못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위에 방백과 어사가 있기 때문이다. 방백의 임무가 어찌 한곳에만 앉아 있는 것
이겠는가. 말로는 감영(監營)에 머물러 수작하며 문부(⽂簿)만 왕래하면 된다고 하지만, 반드시 
궁벽한 산골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두루 편력하여 한결같이 질고(疾苦)를 위문하고 폐단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25일.

43) 이하 유희춘의 일기 기록은 다음 문헌의 해당 일자에서 참고. 柳希春, 眉巖⽇記草(번역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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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의 감영 소재지인 전주를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유희춘의 순행은 총 4차례로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조사한 순행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차수
일시 경유지 거리

출발일 도착일 기간 감영 목 부 군 현 합계 순행일 총 거리 1일 거리
1차 3월 26일 5월 11일 44박 45일 1 2 4 4 11 22 27일 1,340리 61리
2차 5월 17일 7월 5일 47박 48일 1 3 2 2 10 18 21일 1,170리 56리
3차 7월  9일 9월 5일 55박 56일 1 1 3 5 16 27 27일 1,310리 49리
4차 9월 16일 10월 14일 28박 29일 1 2 1 1 8 13 12일 550리 46리
합계 - - 178일 4 8 10 12 45 79 87일 4,370리 53리
* 출처: 김경숙, ｢16세기 전라도 관찰사의 순행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2010, 60쪽.
* 1차 순행의 도착일을 5월 6일에서 5월 11일로 수정하였음. 5월 6일에 전주에 들어온 유희춘이 다음 날 아

침 여산으로 떠나 5일을 보내고 봉안사와 함께 5월 11일에 전주로 들어오기 때문.
* 추가된 여정인 전주~여산 간 왕복 거리는 원 표에서 참고했다는 <여지도>의 정확한 문헌 정보를 알 수 없어 

반영하지 않았음.
* 표 제목과 항목명을 일부 수정.

표 3-3. 1571년 유희춘의 순행 일정

유희춘이 전라도에 진입한 3월 21일부터 임무를 끝낸 10월 15일까지 205일 중에서 
감영 소재지인 전주에 머문 시간은 26일뿐이고 나머지 179일은 다른 고을을 이동하며 
지냈다.44) 유희춘은 직임을 마친 후 9개 고을은 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였다.45)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57개 군현 중에서 제주도 내 셋을 제외한 54개 중 43개를46) 
174일에 걸쳐 돌아다닌 것이다. 한번 이동하면 50리 가량을 이동하였고 총 거리는 
4,370리,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1,748km에 해당한다. 발과 말을 이용해 이동하던 시대
에 59세의 고위 관원이 감당했던 여정으로는 상당한 수치이다.

유희춘의 순행에서 누정을 활용한 기록은 첫 번째 순행의 끝 무렵인 5월 9일부터 등

다음을 참고하였다. 柳希春, 眉巖⽇記草 제3집, 潭陽鄕⼟⽂化硏究會, 1994). 일기 내용과 함께 
일자를 쓴 경우에는 인용 각주를 달지 않았다.

44) 전주에 머문 일수는 첫 번째 순행을 떠나기 전 4일과 순행 사이의 일수, 마지막 순행을 다녀
온 뒤 하루를 더한 값이며 순행 중인 일수는 173일에서 전라도 여산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
루를 더한 값이다.

45) 柳希春, 眉巖⽇記草, 1571년 10월 16일. 
46) 유희춘은 일기에서 9개 고을을 돌지 못했다 쓰고 10개 고을의 이름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신

증동국여지승람의 군현과 비교해보면 실제로는 12개 고을을 돌지 못했다. 김경숙, ｢16세기 
전라도 관찰사의 순행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2010,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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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실록을 봉안하기 위해 전주에 내려오던 봉안사를 맞이하기 위해 전라도의 최북
단 경계인 여산에 머물던 유희춘은 이날 청허정(淸虛亭)에 올라가 낮잠을 잤다. 청허정은 
여산 객사의 동쪽에 있던 누정이다.47) 이날부터 유희춘이 임질에 걸렸음을 자각해 누에 
오르기를 지양하게 되는 7월 17일까지 누정이나 누를 활용한 기록이 등장하는 날짜는 
68일 중 46일이다.48) 흥미롭게도 이 외 기간에는 누정이나 누를 활용한 기록이 드물다.

전주와 나주의 사례를 포함해서 미암일기에 명칭이 기록된 누정은 총 13개 고을에 
15개 건물이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지역 누정명 일기 날짜 승람의 위치 기록 비고(승람 내용)

전주부
매월루(梅⽉樓) 5월 11일 객관 동북쪽 구석 승람에 매월정(梅⽉亭)으로 기록
진남루(鎭南樓) 5월 12일 공관의 후원
쾌심정(快⼼亭) 5월 13일 제남정으로부터 4리 제남정은 성의 남쪽 시내 위에 있음

나주목 무이루(撫夷樓) 5월 23·25·29일, 
6월 5·6·14·16일 객관 동쪽

무장현 읍취루(挹翠樓) 6월 8일 -
함평현 희우정(喜⾬亭) 6월 12일 객헌 동쪽 승람에 희우루(喜⾬樓)로 기록
화순현 강학루(降鶴樓) 6월 19일 -
능성현 봉서루(鳳栖樓) 6월 20일 객관 동쪽 승람에 봉서루(鳳棲樓)로 기록
광양현 주변루(籌邊樓) 6월 24~25일 현의 성 남쪽 문루
곡성현 월화루(⽉華樓) 6월 28일 객관 북쪽

남원도호부 광한루(廣寒樓) 6월 30일 부의 남쪽 2리 정도
익산군 청심루(淸⼼樓) 7월 9일 객관의 동쪽
임피현 집승루(集勝樓) 7월 12일 동헌 북쪽
만경현 죽정(⽵亭) 7월 14일 -
광산현 희경루(喜景樓) 7월 28일 객관 북쪽

표 3-4. 미암일기에 명칭이 기록된 누정의 목록과 신증여지승람의 기록 비교

유희춘이 자신보다 품계가 높은 관원을 모신 일은 정2품인 실록 봉안사를 모셨던 5월 
중순이 대표적인데, 이때 봉안사와 함께 전주부의 관영 누정에 올랐다. 5월 11일에는 객
사 동북쪽 구석에 있던 매월루(梅⽉樓)49), 12일에는 객사 후원에 있던 진남루(鎭南樓)50), 

4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전라도, 여산군, 누정.
48) 5월 9일, 11일, 12일, 13일,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6월 3일, 5일, 6일, 8일, 9일, 10일, 12일, 13일, 14일, 16일, 17일, 19일, 20일, 21일, 22
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7월 2일, 5일, 6일, 8일, 9일, 12일, 
14일, 15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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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는 전주부성 밖 남쪽에 떨어져 있던 쾌심정(快⼼亭)51)에 갔다. 매월루는 신증동
국여지승람에 매월정(梅⽉亭)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북쪽 구석[東北隅]이라는 위치 표현으
로 볼 때 규모가 작은 누정으로 추정된다. 반면 진남루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후원(後
園)이라고 위치가 표현된 것에서 볼 때 매월정에 비해 입지도 넓고 “그 높고 상쾌하고 
광활하기가 백수십인이 앉을만하다.”라는 유희춘의 묘사에서 엿보이듯 규모가 컸던 것이 
분명하다. 진남루는 한때 실록을 봉안했던 기록도 있어 봉안사에게 의미가 있었을 것이
다. 쾌심정에서는 큰 강물이 내려다보인다고 언급하였으며 가까이에 한벽당(寒碧堂)이라
는 건물도 있었다. 유희춘은 봉안사와 함께 전주부의 누정을 돌아본 3일 동안 위치와 규
모, 경관 면에서 나름의 특징이 있는 누정 셋을 하루씩 방문했던 것이다.

유희춘이 순행 중에 애용했던 누정으로는 나주의 무이루(撫夷樓)가 있다. 무이루는 나
주 객사의 동쪽에 있었다.52) 유희춘은 유생 시절에 부(賦)를 짓는 시험에 네 차례나 합
격하고 그중 세 번은 장원을 해 수령의 술을 받았던 추억이 있다.53) 나주는 유희춘이 오
래 머무른 대읍 중 하나인데 무이루 외에도 동정(東亭)54), 서헌의 소루, 누상, 누 등으로 
나주에서 이용했던 누정이나 누 건축을 언급하였다.

광양의 주변루는 성의 문루인 점이 주목되며 만경의 죽정은 유희춘이 멀리 보이는 경
관에 주목하여 취원(聚遠)으로 개명하기도 했다. 유희춘이 다녀간 관영 누정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남원의 광한루가 있다. 유희춘은 광한루에 올라 “그 광대하고 통활
함이 비할 데가 없다.”라고 짧게 감상을 남겼다. 끝으로 광산의 희경루(喜景樓)에 관찰사
와 병사, 좌수사, 우수사 네 관원이 모두 모였을 때는 관원 사이의 위계를 가시화한 자리 
배치가 기록되기도 하였다. 관찰사 유희춘이 먼저 오르고 병사가 다음에 올라 함께 북벽
(北壁)에 앉았으며, 좌수사와 우수사가 다음으로 올라 함께 동벽(東壁)에 앉았다. 건축 공
간에 북-동-서-남의 방위에 따라 위계를 설정하는 것은 공간 배치에 예를 구현하는 전통
적 방식으로 경국대전 등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다.

49) 柳希春, 眉巖⽇記草, 5월 11일.
50) 柳希春, 眉巖⽇記草, 5월 12일.
51) 柳希春, 眉巖⽇記草, 5월 13일.
5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5, 全羅道, 羅州牧, 樓亭.
53) 柳希春, 眉巖⽇記草, 5월 25일.
54) 柳希春, 眉巖⽇記草, 5월 29일. 이곳에서 봉안사의 전별연을 했다. 동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나주목 누정조에 정도전의 글이 전하는 성의 동쪽 문루인 동루(東樓)일 가능성과 별도의 동
정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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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광한루 전경(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5년 촬영)

누정에서의 행위는 다양했다. 낮잠을 자고, 잠시 쉬고, 밥을 먹고, 연회를 열고, 경관
을 감상했다. 무엇보다도 문서를 처결했을 것으로 보이는 업무 행태가 많이 보이는데, 높
고 트인 누정의 형태가 더운 계절에 보다 나은 업무 환경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누
가 없는 고을에 이르면 유희춘은 “누가 없기 때문에 다만 동헌에 앉아 편복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55)라든지 “동헌만 있고 누가 없어서 더위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방안
에다 평상을 놓게 했다.”와 같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56) 더위 때문에 누에 올랐다가도 
“가랑비 때문에 습기가 있어서 다시 방으로 내려왔다.”57)라든지 “뜰이 습하여 출좌는 하
지 않고 방에만 있었다.”58)라는 기록을 보면 누정의 생활 환경은 온도 외에도 습도와도 
밀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더운 계절이던 7월 17일, 유희춘은 임질기를 느끼고서는 그 이유가 순행을 할 
때 30리를 가며 오줌을 참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다음날 순행을 함께 하던 전속 의원인 
심약(審藥) 김복희에게 하부가 헛헛하고 차며 대소변이 잦은 이유를 묻자 심약은 “날마다 
높은 누각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쏘이는 것이 겉으로는 상쾌하지만 하부는 실상 소랭(疎

55) 柳希春, 眉巖⽇記草, 7월 4일.
56) 柳希春, 眉巖⽇記草, 7월 10일.
57) 柳希春, 眉巖⽇記草, 7월 16일.
58) 柳希春, 眉巖⽇記草,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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冷)해진 것이니, 앞으로는 파, 소금을 쩌서 찜질을 하고 다시는 누각에 앉지 말고 다만 
창밖에 앉아 예만 받고 방으로 도로 들어가서 공사를 처결해야 한다”라고 답하였다. 이
때부터 유희춘은 누에서 집무를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몸을 사린다. 바닷가 고을에서는 
동헌이 너무 높아 해풍을 쏘여서 편치 못하다고 기록하기도 했으며,59) “찬 것이 두려워 
대청으로 나가 앉지 못하고 그냥 온돌방에 앉아있다”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업무 환
경으로서 누정의 선호가 지나쳐 건강을 해쳤던 것이다.

3) 경상도 도사 황사우의 재영남일기
황사우(⿈⼠祐, 1486~1536년)는 1518년 11월부터 1520년 2월60)까지 약 1년 3개월 

간 경상도 도사(都事)를 역임하였다. 종5품인 도사는 감영에서 두 번째 직급으로서 관찰
사의 제반 업무를 보좌하고 관찰사가 자리를 비우면 업무를 대리하는 중요한 직책이었
다. 재영남일기(在嶺南⽇記)61)는 황사우가 도사의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인 1518년(중
종 13) 11월 17일부터 1520년(중종 15) 9월 8일까지 1년 10개월의 일상을 기록한 일
기이다. 경상도 도사로 부임하며 쓰기 시작한 일기이기 때문에 책에 ‘재영남’이라는 제목
을 붙였다.62) 본 연구는 한양으로 자리를 옮기는 1520년 2월 말 이전까지 경상도 도사
로 일했던 기간을 분석한다. 도사는 관찰사와 여정을 함께하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정을 동반했다. 따라서 이 일기는 관찰사의 일기 못지않게 감영의 순행 업무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중요한 사료이다.

황사우가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날짜는 문경을 통해 경상도에 들어선 1518년 12월 17
일부터 신임 도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다음날 풍기의 본가로 떠나는 1519년 1월 24일까
지 392일이다.63) 그중에서 상주에 머문 것은 총 6차례64)이고 64일에 해당한다. 황사우

59) 柳希春, 眉巖⽇記草, 7월 21일.
60) 도사로서 황사우의 임기는 1519년(중종 14) 12월 22일에 끝났지만 후임 도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상도에 머물러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61) 在嶺南⽇記의 번역본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황위주 역, (脫草譯註)在嶺南⽇記, 嶺南⽂化硏究

院, 2006.
62) 재영남일기의 기본 사항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 논문과 동일한 내용이 참고한 번역본

의 앞부분에 실려 있다. 이수환, ｢조선전기 慶尙監司와 都事의 巡歷과 통치기능: 在嶺南⽇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513~541쪽.

63) 도사로 제수되어 한양을 떠나 문경에 도착하기까지의 날은 제외하고, 임기가 끝났다고 일기에 
적은 이후에도 관찰사 곁에 남아 일을 처리했던 날은 포함한다.

64) 황사우의 재임 기간에는 비교적 복잡한 상황과 일정 때문에 경상도를 크게 돌고 상주에 돌아
와서도 상주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는 대략 한달 이상 상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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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록한 순행은 유희춘이 기록한 순행보다 일정이 불규칙적이고 복잡하다. 재임 기간 
중에 관찰사가 한 차례 바뀌었으며,65) 경상도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다가 다시 합치는 
큰 변화도 있었기 때문이다.66) 무엇보다도 황사우의 본가가 풍기에 있었고, 두 번째 관
찰사의 본가는 용궁에 있어서 그 위치가 순행의 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황사우는 재직 중에 무려 85개 군현을 순행하였다. 신증동
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경상도의 67개 군현보다 그 수가 많다.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있던 
속현이 아직 남아있던 까닭이 크다.67)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군현의 명칭을 비교해보면 
2개 군현68)을 제외한 65개 군현이 경로에서 확인된다. 사실상 재직 중에 거의 모든 경
상도 군현을 순행하였던 것이다. 황사우는 유희춘과 마찬가지로 안동, 진주 등 대읍과 상
주 인근 지역, 연고지는 자주 다니고 오래 머물렀지만 다른 읍은 1회 순행에 1~2일 머
무는 것이 보통이었다.69)

황사우와 관찰사가 누정이나 누(樓) 등으로 지칭되는 공간을 활용한 기록은 역시 여름
에 집중된다. 누/누정의 활용 기록은 5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그 외 기간에서는 한달에 3일 이하이며 산발적이다.70) 활용 기록이 이어지는 69일 동안 
누/누정의 활용이 등장하는 날짜는 41일이다. 약 60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더위를 
피하기 위한 누정의 활용은 유희춘에게서도 동일하게 보였던 양상이다.

재영남일기에 누정명이 기록된 사례는 21개 고을, 26개 건물이다. 해당 사례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떠나 있었던 여정을 ‘순행’ 개념으로 보고 그 수를 6차례로 제시하였다.
65) 1519년 4월 25일에는 전임감사 한세환이 한성판윤으로 옮기고 신임감사 문근이 부임.
66) 1519년 6월 9일에서 12월 1일까지 약 6개월간 도가 좌우로 나뉘어, 황사우와 관찰사 문근은 

서쪽에 해당하는 경상우도를 맡았다. 이 기간에 좌도 관찰사로 부임했던 참판 이항(李沆, 
1474~1533)과 만나 협의하고 좌도에 해당하는 군현을 도는 등 순행 일정이 교란되었다.

67) 85개 군현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일치하는 65개, 병영 2개(좌병영과 우병영), 속현 14개(내
성현, 다인현, 단밀현, 수산현, 신번현, 약목현, 은풍현, 팔거현, 풍산현, 하빈현, 해안현, 해평
현, 화원현, 효령현), 폐현 1개(공성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명 3개(일선
현, 장천현, 진천군)에 해당한다.

68) 기장현과 예안현.
69) 이수환, ｢조선전기 慶尙監司와 都事의 巡歷과 통치기능: 在嶺南⽇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530쪽.
70) 재영남일기에서 황사우가 도사로 재직했던 기간 중에 누정/누의 활용이 기록된 날짜는 다음

과 같다. 2월 1일, 6일, 5월 5일, 8일, 10일, 16일, 17일, 18일, 19일, 21일, 22일(관어대), 
24일, 26일, 28일, 6월 3일, 5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3일, 14일, 16일, 18일, 19
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7월 3일, 4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2일, 14일, 8월 9일, 20일, 9월 12일, 20일, 22일, 23일, 10월 26일,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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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누정명 일기 날짜 승람의 위치 기록 비고(승람 내용)

밀양부
영남루(嶺南樓) 2월 6일,

7월 8일 객관 동쪽

망호당(望湖堂) 2월 6일,
7월 8일 -

안동대도호부 
영호루(映湖樓) 3월 27일 부의 남쪽 5리
수각헌(⽔閣軒) 5월 26일 -

영천군 명원루(名遠樓) 5월 5일 객사 동남쪽
쌍청당(雙淸堂) 명원루 서쪽

영일현 광원정(廣遠亭) 5월 16일 -
영해도호부 해안루(海晏樓) 5월 21일 객관 동쪽
청송부 찬경루(讚慶樓) 5월 24일 객관 남쪽
풍기군 쌍청헌(雙淸軒) 5월 28일 -

함창현 광원루(廣遠樓) 6월 5일 객관 동쪽 함녕루(咸寧樓) 이름을 
광원으로 고침

상주목 풍영루(⾵詠樓) 6월 7일 공관 동편
거창현 탁영정(濯纓亭) 6월 20일 -

안음현 
광풍루(光⾵樓)

6월 21일
객관 북쪽 선화루(宣化樓)를 정여창이 

고쳐 짓고 이름을 바꿈
제월당(霽⽉堂) 광풍루와 접함

산음현 환아정(換鹅亭) 6월 23일

진주목

촉석루(矗⽯樓) 6월 25~27일, 
9월 20·22일 촉석성 안

쌍청실(雙淸堂) 6월 25~26일, 
9월 20일 촉석루 서쪽

봉명루(鳳鳴樓) 11월 21일 객관 남쪽
김해부 연자루(燕⼦樓) 7월 3~4일 호계(虎溪) 위

울산군 태화루(太和樓) 7월 6~7일 고을 서남쪽 5리 승람에 대화루(⼤和樓)로 
기록

언양현 쌍수정(雙樹亭) 7월 7일 -
양산군 쌍벽루(雙碧樓) 7월 7일 징심헌(澄⼼軒) 남쪽 징심헌은 객사 동남쪽
대구도호부 금학루(琴鶴樓) 7월 12일 객관의 동북 모퉁이
거제현 황취루(⿈翠樓) 9월 12일 객관 북쪽

삼가현 정금헌(淨衿軒) 9월 23일 관수루 서편 승람에 정금당(淨襟堂) 으로 
기록. 관수루는 객관 남쪽 7보

영순현 빙강정(憑江亭) 10월 26일 - 영순현은 승람의 상주목 
고적조에 폐현으로 기록

* 이름에 누와 정이 들어가지 않는 건물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누정조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일기 기록의 맥락상 누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포함하였다. 가령 영천 쌍청당(雙淸堂)은 명원루에, 안음 
제월당(霽⽉堂)은 광풍루에, 진주 쌍청실(雙淸室)은 촉석루에, 삼가 정금헌(淨衿軒)은 관수루에 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별도의 건물로서 서술되어 있다. 또한 안동 수각헌(⽔閣軒)과 
풍기 쌍청헌(雙淸軒)은 5월 하순이라는 더운 계절과 누정명으로 어울리는 명칭으로 볼 때 해당 기간에 
다른 누정을 업무 공간으로 활용했던 양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표 3-5. 재영남일기에 명칭이 기록된 누정의 목록과 신증여지승람의 기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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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정은 집무, 연회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집무 기록이 가장 많은 가운데, 관찰사가 
유생들을 불러 경전 학습을 시험하는 고강(考講)을 했다는 기록이 다수여서 주목된다. 국
가의 최고 관원이자 이름난 지식인이 지방 고을의 학생을 직접 불러서 눈을 마주치고 목
소리를 나누는 교화의 장소로서 누정을 택했던 것은 관영 누정이 시각적으로 외부에 드
러나있을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교류와 소통의 장치였음을 뜻한다.

누정 중에는 별도의 부속 건축물을 갖춘 경우도 있었다. 가령 재영남일기에서 등장
하는 누정중에서 영천 명원루(名遠樓)는 쌍청당(雙淸堂)을, 안음 광풍루(光⾵樓)는 제월당
(霽⽉堂)을, 밀양 영남루(嶺南樓)는 망호당(望湖堂)을, 진주 촉석루(矗⽯樓)는 쌍청당(雙淸堂)
을 부속 건물로 거느렸다. 현재의 명원루(조양각)71), 광풍루, 영남루, 촉석루를 보면 명원
루를 제외하고 누각 본채에는 방이 없다. 재영남일기에서도 관찰사는 누각에서 주로 
집무를 하거나 연회를 하며 위 사례 중 잠을 자는 경우는 광풍루에서만 확인된다. 즉, 이
상으로 언급한 부속 건물들은 관영 누정 곁에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72) 영남루에서 관찰사, 병사, 수사가 북쪽 별실, 망호당으로 흩어져 있다가 누각
에 모여 집무한 기록이나73) 촉석루에서 어사와 관찰사, 도사 등이 쌍청당, 작은 누각, 
청심당, 일월당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소였던 만큼 누각이 여러 
실내공간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누정과 부속 건물은 서로 가깝지만 별도 건축물로 지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모습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명원루 쌍청당의 반대편 부속 건물이었던 청량
당의 일제강점기 사진을 보면 방과 마루를 갖춘 부속 건물의 모습이 남아 있다. 영남루
의 망호당은 연산군 때인 홍치 연간(1488~1505)년에 지어졌다가 1542년 고쳐 지으며 
능파당(凌波堂)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본채 옆에 터를 돋우고 당 1칸을 증축하여 본채
와 연결함으로써 이동하기 편하게 개조하였다.74) 촉석루의 경우에도 이처럼 연결된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60년대 복원된 현재 모습
에도 연결된 부속 건물은 없다.

71) 명원루는 1368년(공민왕 17) 부사 이용(李容)이 창건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1637
년(인조 15) 군수 한덕급(韓德及)이 누각 15칸, 협각 3칸을 중창하여 이름을 ‘조양각’이라 고쳤
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영천조양각(永川朝陽閣)｣,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2) 촉석루의 쌍청당을 쌍청실(雙淸室)로 언급한 것에서도 일을 엿볼 수 있다.
73) ⿈⼠祐, 在嶺南⽇記, 7월 8일.
74) 이호열,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1), 한국건축역

사학회, 2000,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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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영천 조양각(명원루) 전경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림 3-3. 조양각의 별실인 청량당 전경. 현재는 
없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건판000287)

그림 3-4. 영남루 전체 평면도(위)와 남측면도(아래). 이미지에서 오른쪽 부속 건물이 쌍청당을 중건한 능파당
(출처: 문화재청, 밀양 영남루 실측조사보고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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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누정에 대해 경관 감상의 측면에서 기록을 남긴 경우도 있다. 도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 밀양에 도착한 황사우는 관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홀로 영남루를 구경하러 
갔다. 황사우는 망호당에서 술자리를 열었으며, 해가 지기 전 다시 관찰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75) 또한 관찰사와 잠시 떨어져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태화루에 올라가 구경하였
다.76)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의 명승인 관영 누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다.

산음의 환아정에 대해서는 “경치가 매우 좋았다. 이곳은 물이 청결하고 산도 수려하였
으며, 토지도 비옥하기가 도내에서 으뜸이었다”라고 하여 누정에서의 경관 감상을 지역 
산수의 아름다움으로 직결하기도 했다.77) 촉석루의 쌍청당에서는 칠언절구 한 수를 짓기
도 했으며,78) 거창 탁영정에 대해서는 “띠 풀로 지붕을 덮었고, 물가에 자리하고 있어서 
대단히 고요하였다”라고 짧게 평했다.

그림 3-5. <환아정>,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9면, 30.4 x 39cm,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75) ⿈⼠祐, 在嶺南⽇記, 2월 6일.
76) ⿈⼠祐, 在嶺南⽇記, 7월 6일.
77) ⿈⼠祐, 在嶺南⽇記, 6월 23일.
78) “달빛 아래 고기잡이배 빈 강에 정박하고 / 하늘 빛 못 물 빛이 쌍청당 창을 가리네 / 나그네

로 와서 다시금 명승처를 찾으니 / 푸른 산 가로질러 한 쌍의 백구 날아가네.” ⿈⼠祐, 在嶺
南⽇記,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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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960년 복원된 진주 촉석루 전경
(출처: 진주시청)

 
그림 3-7. 2014년 복원된 울산 태화루 전경

(출처: 울산시청)

4) 일기에 드러난 조선 전기 관찰사의 원림 활용
전라도 관찰사 유희춘의 1571년 미암일기 기록과 경상도 도사 황사우의 

1518~1519년 재영남일기 기록을 통해 관찰사 순행에서 관영 원림의 실제를 분석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영 누정은 일년 중 가장 더운 5~7월 사이의 약 2개월간, 집무와 연회의 공간
으로 집중 활용되었다. 유희춘은 5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68일 중 46일, 황사우는 5
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69일 중 41일의 일기에 누 혹은 누정의 활용을 연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순행 체제의 관찰사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잦은 장거리 이동과 다량의 문서 
업무를 반복하였다. 관영 누정은 더운 계절에 기본 업무처로 적극 활용되었다.

둘째, 관찰사는 관영 누정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였다. 누정에서의 연회 또한 여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활용 양상은 시기적으로 5~7월을 벗어나기도 했으며 교
류의 범위도 봉안사나 어사와 같은 고위 관원부터 유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러한 
만남에서 누정은 교류와 소통의 장치인 동시에 위계를 가시화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그 
위계는 한 공간 내에서는 앉는 자리의 상대 배치로 구현되기도 하였으며(유희춘-희경루), 
누각 영역에서 머무는 방의 배치로 구현되기도 하였다(황사우-영남루, 촉석루).

셋째, 누정은 교외의 지리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활용되었다. 두 일기에서는 공통적으로 
관찰사가 행선지의 고을에 가까이 가면 오리정(五⾥亭)에 해당 군현의 수령이 마중을 나
와 예를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군현마다 오리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령의 오리정 마중은 중국 사신이 도성에 진입할 때 서대문 밖 모화관에서 왕이 칙서를 
맞이했던 것처럼 공식적인 의례에 해당했다.79) 일기 상에 오리정의 공간 형식에 대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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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부분은 찾이 어렵다. 다만 오리정을 ‘五⾥程’으로 쓰는 문헌이 다수 보이고, 재영
남일기 5월 10일자에 좌병영에서 ‘5리 떨어진 거리[距五⾥]’와 울산 ‘오리정(五⾥亭)’이
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한다. 누정의 공간 형식보다는 마중의 예를 위한 위치의 개념이 
우선했으며, 행례를 위한 기본 공간은 있었겠지만 그 실제는 누정으로 일관되지 않고 다
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리정 외에 지리적 위치를 대변하는 곳으로서 전라도 북쪽 경
계에서 신구 관찰사가 교대하는 장소였던 여산 황화정(皇華亭), 낙동강을 건너는 나루에 
있던 선산 월파정(⽉波亭)과 안동 영호루(映湖樓) 등은 실제로 이름난 누정이었던 곳이다.

그림 3-8. 일제강점기 영호루 전경(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건판002365)

넷째, 관찰사가 활용한 관영 누정은 객사에 부속되었거나, 객사와 떨어진 경우 별실을 
갖춤으로서 가까이에 실내공간을 두었다. 앞에서 관영 누정의 일반론을 전개하며 신증

79) 경국대전에는 관찰사가 처음 관할지에 왔을 때 6품 이상의 지방관은 조복(朝服)을, 향리(鄕
吏)의 대표자는 공복(公服)을 입고 관찰사를 맞이한다는 규정이 있다. 관찰사의 방문이 처음이 
아닐 경우 지방관은 오리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향리는 시복(時服)을 입고 맞이하도록 되어 
있다. 經國⼤典, 禮典, 京外官迎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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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승람의 위치 기록이 객사를 기준으로 쓰였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도상 자
료를 통해 이러한 양상을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환아정도>에서 환아정은 오른쪽으로 
가까이에 객사를 두고 있고, 아래의 김해 연자루의 사진에서 연자루는 객사 동헌에서 멀
지 않은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남루나 촉석루처럼 객사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경우
에는 별실을 짓고 본채와 잇기도 하는 등, 누각의 트인 경관을 유지하며 실내 공간을 확
보하기 위해 시설을 증축했던 양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림 3-9. 김해 객사의 일제강점기 모습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건판000343. 

연자루 부분 동그라미 표시)

그림 3-10. 김해 연자루의 일제강점기 모습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건판000345)

다섯째, 전라도와 경상도의 감영 소재지였던 전주와 상주에 별다른 감영 시설이 확인
되지 않는다. 유희춘은 205일 중 26일을 전주에서, 황사우는 392일 중 64일을 상주에
서 보냈다. 유영(留營) 체제였던 조선 후기 감영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순행 체제에서도 
가장 오래 머무는 고을이 전주와 상주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머무는 동안의 일기에서 
선화당, 포정문과 같은 감영 고유의 중심 건물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미암일
기에서 유희춘이 관찰사로서 전주에 처음 입성한 후 공례를 한 장소는 후대청(後⼤廳)으
로 쓰였고80) 거처는 주로 동헌방(東軒房), 서헌(西軒)으로 쓰였다. 재영남일기에서 관찰
사의 상주 내 거처는 주로 동헌(東軒)으로 쓰였다. 두 경우 모두 관찰사가 객사에 머물렀
음을 알 수 있다.

80) 柳希春, 眉巖⽇記草, 3월 22일. 망궐례를 하는 객사의 중앙 대청으로 생각된다. ‘후(後)’를 쓴 
이유는, ‘중대청(中⼤廳)’과의 차별을 두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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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영화에 따른 감영의 정착과 원림 발달

2.1. 감영의 유영화와 감영 도시의 변화

1) 감영 소재지의 이동과 정착
조선 전기의 관찰사 제도에는 양계 지방과 다른 지방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양계 지

방의 두 관찰사는 조선 전기부터 솔권겸윤(率眷兼尹), 즉 임지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감영 
소재지의 수령을 겸직하도록 했다. 관할지 내 여러 고을의 객사를 옮겨다니며 근무하기
보다 한 곳에 머물러 집무하는 ‘건축된 감영’의 형태가 일찌감치 자리잡았던 것이다.

구분 도 연혁

양계
지방

평안 평양
(1413)

함경 함흥
(1416)

영흥
(1470)

함흥
(1504)

양계
외

지방

황해 해주
(1395)

강원 원주
(1395)

경기 수원
(1413)

광주
(미상)

한성부
(1457)

한성부/영평
(1618)

한성부
(1623)

충청 청주
(1395)

충주
(1449)

공주
(1602)

전라 전주
(1395)

경상 상주
(1408)

팔거현
(1593)

달성
(1596)

안동
(1599)

대구
(1601)

* 최영철(1995)의 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되, 경기감영과 경상감영 연혁은 다음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하였음.
  이선희, ｢조선후기 한성부 내 京畿監營의 입지 연구｣, 서울학연구4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1, 143~178쪽; 구본욱, ｢경상감영의 대구 설치과정과 그 시기｣, 한국학논집 8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0, 5~36쪽.

* 감영 소재지가 조선 후기와 같이 확정된 상태를 짙은 색 음영 표시.
* 조선 초기 경상도 감영 소재지가 상주 이전에 경주였던 것, 경상도가 1519년과 1583년, 두 차례 좌도와 

우도로 나뉘었다가 바로 합쳐질 때 상주와 경주로 감영 소재지가 정해졌던 것은 표에서 생략하였음.

표 3-6. 감영 소재지의 도별 변화

평양은 조선 전기부터 평안도의 감영 소재지였다.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조선 전기 평
양 읍지인 윤두수의 평양지에는 조선 후기의 감영 못지 않게 규모가 크고 부속 시설을 
갖춘 조선 전기 감영의 모습을 전한다. 함흥은 조선 전기에 감영 소재지로 정해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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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년 백성이 관찰사를 살해하는 사태로 인해 1470년 부(府)에서 군(郡)으로 강등되고 
감영 소재지를 영흥에 넘겨주었다. 감영 소재지로 재지정된 것은 34년 후인 1504년(중
종 4)인데, 아쉽게도 조선 전기 함경감영의 모습은 기록을 찾기 어렵다. 다만 임란 이후 
선화당을 지을 때 옛터에 다시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 전기에도 같은 위치에 감영이 
있었다고 추정할 뿐이다.

양계 지방인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개 도 중에는 한양을 둘러싼 경기도에 특수
성이 있다. 경기도는 수도의 방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관찰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457년경 세조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서대문 밖에 있던 
김종서의 집터에 경기감영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81) 이는 널리 알려진 한성부 경기감
영 입지의 연원으로 볼 수 있다. 이 위치는 궁궐에서 왕이 부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실상 도성에 위치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위치이다. 이 때문에 경기관찰사는 감영
이 아니라 집에서 근무하는 전통이 있기도 했다. 경기관찰사는 순행이 일상이었던 다른 
5개 도 관찰사와는 달리 한양 가까이에서 왕과 긴밀한 관계를 취하며 마치 경관직처럼 
집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82)

나머지 5개 도 중에서 황해도 해주, 강원도 원주, 전라도 전주는 조선 초부터 감영 소
재지의 위치가 고정되었다. 반면 충청도와 경상도는 임란 이전까지 감영 소재지와 무관
했던 공주와 대구가 감영 소재지로 정해졌다. 순행 체제에서 관찰사에게 감영 소재지는 
진상, 시험 등 도 단위 행정의 중심지이자 공문서 보관소,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가졌을 
뿐 관찰사를 위한 상설 관아 시설이 필요 없었다.83) 관찰사는 감영 소재지에서도 객사에 
머물며 수령의 지원을 받았다. 공간 활용 양상에서 감영 소재지와 감영 소재지가 아닌 
도시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감영 소재지의 위치는 순행에 유리한 곳
으로 정해졌다. 한양에서 가까운 도시라면 도 경계를 넘자마자 순행을 시작하기 좋고, 중
앙과 오가는 소식이나 물자를 유통하기 유리했다. 때문에 충청도는 청주, 경상도는 상주

81) 이선희, ｢조선후기 한성부 내 京畿監營의 입지 연구｣, 서울학연구4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
연구소, 2011, 151~155쪽.

82) “경기 관찰사가 새로 임명되면 매양 경기 지역에 있는 고마청(雇⾺廳)에 갔다가 그 길로 대궐
에 들어와 숙배(肅拜)하고 집에서 사무를 처리하곤 하였다. (중략) 경기 감찰사만 유독 외임(外
任)으로 여기면서도 대궐에 들어와 숙배하는 일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당치 않은 일이
다.” 李裕元, 林下筆記 권27, 春明逸史, 畿營古事.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

83) 이수환, ｢조선전기 慶尙監司와 都事의 巡歷과 통치기능: 在嶺南⽇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 3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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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랫 동안 감영 소재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란 이후 감영의 군사적 요소가 
강화되고 유영 체제가 전개되면서 감영 소재지의 위치에 수도와의 거리보다는 도내 중심
성이 더 중요해졌다. 관찰사가 지방을 돌며 수령을 찾아가던 순헹 체제와 달리 유영 체
제에서는 수령이 관찰사를 찾아왔다. 때문에 한양에서 가까운 북쪽의 교통 요지보다 비
교적 도내 중앙에 위치한 대읍이 새로운 감영 소재지로 선정된 것이다.

국초부터 감영 시설이 있었던 도시(평양, 함흥)와 감영 시설은 있었지만 도성과 다름없
던 경기감영(한성부), 국초부터 감영 소재지였지만 감영 시설은 없었던 도시(해주, 원주, 
전주)와 임란 이후 뒤늦게 감영 소재지가 된 도시(공주, 대구) 간에는 감영 문화에 차이
가 있었다. 감영 소재지의 변동이 적고 고유의 문화적 실천이 있었다면 그만큼 이후에 
감영 문화를 전개시킬 동인이 강하고 원천이 다양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산수, 
누정, 관아 등의 경관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 전파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감
영과 관련된 경관 문화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유성을 획득하고 파생되을 것으로 예상하기
는 어렵지 않다. 감영과 관련된 전통이 강한 도시는 계승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전통
이 약한 도시는 창조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감영 원림 문화를 발전시켰을 것이다.

2) 임란 이전의 감영 시설
감영 소재지들이 각기 다른 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감영 시설과 관련 문화

를 일관된 전개로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임란 이후 점진적 유영화와 함
께 도입된 각도의 감영 시설이 이후 전국적으로 전형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상기
하면, 감영 시설에는 제도에 기반한 보편화의 의지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설 도입과 보편화에 앞서, 보편화의 동향을 예비하던 상황에서 관건은 감영 시설의 전
사(前史)였을 것이다. 감영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근거로 삼을만한 사례는 단연 기존의 
감영 시설이다. 따라서 유영화 이전의 감영 시설에 대한 고찰은 이후의 감영 시설을 이
해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임란 이전의 감영 시설은 조선 후기의 감영과 달리 관련 연구
가 드물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임란 이전 감영의 실제를 전하는 기록은 평안감영에 국한된다. 그런데 이 기록은 조선
시대 지리지 중에서도 가장 상세하게 관아의 구성을 기록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윤두
수(尹⽃壽, 1533~1601)가 1590년에 간행한 평양지(平壤志)84)의 공서(公署)조에는 당
시 평양에 있었던 객사와 여러 관아들의 명칭과 칸수를 포함하여 각각의 구성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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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은 윤두수의 평양지 공서조를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공서조에 기록된 관청 건물은 크게 
객사, 주요 관아, 기타 관아로 나눌 수 있다. 규모
를 합산하면 객사는 501칸, 주요 관아는 478칸, 
기타 관아는 461칸이며 모두 합하면 1,440칸이다.

관청 건물은 중국 황제의 칙서와 조선 왕의 교지
가 오가는 객사가 가장 먼저 서술되었다. 대동관에
는 대청 뒤에 중국 황제의 칙서를 보관하는 칙서각
(勅書閣)이 있고, 향과 위판을 보관하는 향실(⾹室)
과 제위판봉안실(祭位版奉安室)을 따로 갖추어서 공
식 의례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네 객사는 대청을 
갖춘 중심 건물에 동헌(東軒)과 서헌(西軒)이 양 옆
에 붙는 객사의 전형적 구성을 보이고, 세부 시설
은 각 객사마다 특성이 있어 관아의 성격도 일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85)

객사 다음으로는 품계에 따라 감사본아(종2품), 
서윤본아(종4품), 판관본아(종5품), 찰방아(종6품)가 
서술되어 있다. 네 명의 주요 관원이 주재했던 관
아 중에는 감사본아의 규모가 265칸으로 가장 컸
고 나머지는 71, 72, 68칸으로 비슷했다.

평양지에 수록되어 있는 <평양관부도(平壤官府
圖)>에는 공서조를 비롯해 능묘와 누정 등의 조목
에 기록된 관영 건축물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다[그
림 3-11]. 대동강을 건너 대동문을 들어서면 네 개

84) 이은주의 연구에 따르면 평양지는 1590년, 1730년, 1837년, 1855년, 1892년, 1905년, 
1906년 총 7차례 간행되었다. 이은주, ｢평양 읍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국한문학연구 
77, 한국한문학회, 2020, 115~146쪽.

85) 대동관에는 칙서각과 향실, 제위판봉안실 외에도 악(樂)과 관련이 있는 구 교방(舊敎坊), 연향을 
맡는 토관 관청인 정설청(正設廳), 역시 토관 관청인 수지국(收⽀局)이 있었다. 청화관에는 조현
당(調絃堂)과 삼청각(三淸閣), 풍월루에는 악공청(樂⼯廳)과 기생청(妓⽣廳)을 갖춘 전례서(典禮
署), 신관에는 좌익옥약시(左翼屋藥市)와 우익옥서사(右翼屋書肆), 작청루옥(作廳樓屋)이 있었다.

분류 명칭 칸수

객사

대동관(⼤同館) 149
청화관(淸華館) 136
풍월루(⾵⽉樓) 97
신관(新館) 119
소계 501

주요
관아

감사본아(監司本衙) 267
서윤본아(庶尹本衙) 71
판관본아(判官本衙) 72
찰방아(察訪衙) 68
소계 478

기타
관아

보루관(報漏觀) 4
지응고(⽀應庫) 118
전주국(典酒局) 51
영작서(營作署) 23
감조소(監造所) 27
영고(營庫) 25
영군기고(營軍器庫)  25
도무사(都務司) 28
유향소(留鄕所) 15
사옥국(司獄局) 14
융기서(戎器署) 27
교서국(校書局) 56
역학당(譯學堂) 25
운손서(雲孫署) 15
호애당(護哀堂) 8
소계 461

총계 1440

표 3-7. 평양지 공서조의
조선 전기 관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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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객사가 서로 간의 위계에 다라 길 좌우로 늘어서 있었고, 상아(上衙), 이아(⼆衙), 삼아
(三衙)로 쓰인 주요 관아86)는 객사 중심의 성내 진입로에서 비교적 바깥으로 떨어져 있
었다. 공서조의 서술 순서, 규모, 입지 등으로 볼 때 당시 객사는 단순 접객소가 아니라 
대표성이나 상징성이 관아보다 컸고, 관아나 시장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의 성격도 일부 
포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평양관부도(平壤官府圖)>, 평양지, 159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a1: ⼤同館, a2: 淸華館, a3: ⾵⽉樓, a4: 新館 / b1: 上衙(감사본아), b2: ⼆衙(서윤본아), b3: 三衙(판관본아))

감사본아(監司本衙), 즉 관찰사의 집무처인 감영 시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표 
3-8>은 평양지 공서조에서 감사본아 항목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86) 상아는 감사본아, 이아는 서윤본아, 삼아는 판관본아에 해당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평양관부도>에서 상아(上衙)의 위치는 조선 후기 평양 지도에서 이아(⼆衙)의 위치와 같다. 이
를 통해 <평양관부도>의 상아가 감사본아임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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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성 칸수 영역 구성 칸수

(중심영역)

上房 2

추향당
(秋⾹堂)

廳屋 1
廳屋 3 前楹 3

前後楹 10 右楹 2
西別室 7 房屋 3
北別室 6 廚屋 1
東⾏廊 3 墻⾨* 1
西⾏廊 11 府官廳 5
南⾏廊 14 소계 16
外⾏廊 15 도무사청(都務司廳) 3
소계 71 육방청(六房廳) 10

중동헌
(中東軒)

(廳屋) 2 지인청(知印廳) 5
房屋 2 주사청(主事廳) 5

前後楹 4

전매국
(典賣局)

廳屋 3
소계 8 前楹 3

진서각
(鎭西閣)

(廳屋) 3 ⾏廊 10
前後楹 6 ⼤⾨ 1
東樓庫 7 소계 17
西⾏廊 7

심약당
(審藥堂)

廳屋 3
中⾨* 2 房屋 1
左翼廊 4 樓庫 3
右翼廊 2 ⾏廊 4
소계 31 ⼤⾨ 1

응물헌
(應物軒)

(廳屋) 2 소계 12
房屋 3

율학당
(律學堂)

廳屋 2
前楹 4 ⾏廊 7
右楹 3 소계 9
소계 12

영리청
(營吏廳)

樓屋 4
대문(⼤⾨) 3 後楹 5

도사청(都事廳) 2 廳屋 3
부관청(府官廳) 3 左右⾏廊 12

주옥(廚屋) 20 소계 24

정설영
(正說營)

聽⾨道 5

총계 267
⼩⾨ 1
⾺房 10
소계 16

* 구성에서 ‘(廳屋)’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영역명 다음에 바로 칸수가 적힌 부분으
로, 공간 분류 상으로는 대청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괄호 치고 표기.

* 진서각 中⾨은 칸수 표기 없으나 양쪽에 협문이 있다고 하여 2칸(1+0.5+0.5)으
로 계산. 추향당 墻⾨은 칸 단위 없이 ⼀로만 표기되어 있으나 1칸으로 계산. 공
서조 내에 작은 문들은 대체로 칸수 없이 표기되어 있음.

표 3-8. 평양지 공서조의 감사본아(監司本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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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의 청사는 수령의 청사와 구성이나 규모가 다르다. 군현들을 총괄하여 도를 통
치하기 때문에 관찰사 아래에는 수령 관아에는 없는 부속 기관이 필요했으며, 관찰사의 
지위에 맞는 격식도 갖추어야 했다. 평양지의 감사본아는 관찰사의 중심 영역 71칸을 
비롯해 전체 267칸의 규모이며 다수의 부속 기관을 포함했다. 본격적으로 감영의 유영화
가 시작되는 17세기부터 다른 도의 감영이 양계 감영의 기존 시설을 모방했다는 해석87)

에 수긍이 가는 구성과 규모이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조선 후기 감영의 구성과 평양지 상의 감사본아를 비교하면 다

소 차이가 있다. 첫째, 선화당, 관풍루, 포정문처럼 조선 후기에 전형화된 중심 건축물의 
명칭이 보이지 않으며, 해당 역할을 했다고 추정되는 건축물의 형식 또한 조선 후기와 
다르다. 가장 먼저 서술되어 선화당에 해당하는 건물은 방 2칸, 청 3칸, 앞뒤 영(楹)88) 
각각 5칸이므로 정면 5칸 측면 3칸에 정면에서 보았을 때 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칸수가 점차 넓어져 정면 7칸으로 측면 4칸에 수렴하는 조선 
후기 선화당을 상기하면 다소 작고 중심성이 약한 건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동헌(中東軒)이라 쓰인 건축물은 조선 후기 징청각이나 관풍루와 같이 선화당에서 멀
지 않고 비교적 앞쪽에 배치되었으며 관찰사가 즐겨 쓴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역
시 방 2칸 청 2칸에 앞뒤로 각각 2칸 영을 갖춘 크지 않은 규모이다.89) 조선 후기 관풍
루/관풍각이 누마루를 갖추었거나(경기감영), 선화당 못지않은 규모를 갖추었던(경상감영) 
것을 떠올리면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대문의 경우 3칸으로 쓰였지만 따로 명칭이 부여
되거나 조선 후기 포정문과 같은 중층 구조는 아니었다고 추정된다.90)

둘째, 내아와 누 혹은 누정이 보이지 않는다. 중심건물 가까이에 배치되어 행랑으로 
함께 둘러싸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서별실 7칸과 북별실 6칸이 내아나 누정의 역할을 

87)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233쪽.
88) 영(楹)은 독립 기둥을 가리킨다. 즉, 영 1칸이란 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외곽 입면을 구성한 1

칸을 말한다.
89) 조선 전기에 동헌(東軒)이라는 말은 관찰사 관련 공간에서 주로 객사의 동쪽 날개채를 가리키

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동헌은 별도 건물로 쓰였으며 ‘중(中)’이라는 말이 쓰였다
는 점이 흥미로운데, 가령 일기 자료에서 중문이자 실내공간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되
는 객사의 중대청(中⼤廳)에 해당하는 건물이 중동헌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는 통
과하는 문의 형식이기보다는 대문에서 상방으로 가는 동선 가운데에 지나가는 건물이었을 가
능성이 높다. 송암미술관 소장 <평양성도>에서 이전에 감영으로 쓰였다고 기록된 이아(⼆衙)를 
보면, 중동헌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

90) 방과 청 뿐만 아니라 영(楹)과 누옥(樓屋) 등을 비교적 상세히 구별해 기록한 평양지 공서조
의 서술 수위를 고려하면, 중층이거나 누를 갖추었는데 부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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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내아의 규모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작고 두 
별실이 따로 떨어져 있다. 엄청난 권위와 재력을 가졌던 평안감사가 가족을 들이고 제사
를 지내는 내아를 감영 내에 갖추었는데, 모두 합쳐 13칸인데다 별실이라고 간단히 서술
했을 가능성은 낮다. 기존 연구의 견해처럼 관찰사의 사적 영역이므로 생략되었거나91), 
영내에 있었든 바깥에 있었든 간에 관영 건축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서별실과 북별실은 평양속지 등에 기록된 조선 후기 평안감영의 연신당(燕申堂)이나 
응수당(應酬堂)처럼 선화당 가까이에 위치해 쉬거나 손님을 맞는 등 관찰사가 비교적 편
하게 쓸 수 있는 다용도 건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누를 갖추었거나 누정의 성
격을 갖지는 않았고 실(室)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볼 때 외벽에 문을 단 실내공간의 성
격이 강했을 것이다. 관찰사의 여름 업무 공간으로서 누/누정의 필요성은 일기 자료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는데, 평안도 관찰사는 이러한 공간 수요를 감영 밖에서 해결했던 것
으로 보인다. 감사본아에 포함되어 있는 추향당(秋⾹堂)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청 1칸에 방 3칸, 정면과 우측면에 연달아 영(楹) 5칸을 갖춘 관찰사의 별당이었다. 여기
에도 별달리 누를 갖추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추향당은 “관찰사 이계맹(李繼孟, 
1458~1523)이 지었으며 국화를 많이 심었다”라고 쓰여 있다. <평양관부도>를 보면 추향
당은 북쪽의 내성이 외성과 만나는 부분에 위치했다. 감영과 완전히 별도의 위치에 비교
적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이다. 추향당 외에도 공서조가 아닌 누정조에 등장하는 
부벽루, 연광정, 애련당 등은 모두 감영이 관리하는 시설로서 관찰사가 원하는 대로 활용
할 수 있는 누정이었다. 정리하자면, 조선 전기 평안감영에서 감영 영역 내에는 누정이 
없었고, 필요시 관찰사는 감영 밖의 성내 누정을 활용했다.

솔권겸윤(率眷兼尹)했던 양계 지방을 제외하면 감영 소재지에 선화당 같은 관찰사 고유
의 시설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황해도의 해주 감영에 임란 이전부터 
관찰사의 유영(留營)을 위한 시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91) 최영철은 평양지 공서조의 감사본아 구성을 분석하며 내아가 생략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영철,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4, 4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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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유영수양관연명지도(留營⾸陽館延命之圖)>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3-12>는 앞에서 살핀 평양지의 저자였던 윤두수가 1571년(선조 4)에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하던 당시 해주읍성의 풍경과 행렬을 10년 뒤인 1581년(선조 14)에 그린 
그림이다.92) 해주의 동‧남 성문과 성곽이 보이고 관찰사의 행렬이 남쪽 성문으로 다가
가고 있다. 성문 안에는 관찰사가 공례를 받고 집무할 관청 건물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
은 이 그림의 제목이다. 제목에 쓰인 유영(留營)은 관찰사가 머무는 감영이라는 뜻이고 
수양관(⾸陽館)이 그 중심건물의 명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
국여지승람 해주목에는 수양관이라는 이름이 없다. 수양관이라는 이름은 위 그림 제목
과 더불어 윤두수가 1594년에 해주에서 사망한 유홍(柳泓)을 기리는 시에서 “흰 장막 빈
소는 수양관(⾸陽館)에 차렸고”93)라고 쓴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92) <유영수양관연명지도>의 전반적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류영수양관연명지도(留營⾸陽館延命
地圖),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우리지역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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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1760년경 편찬된 전국 관찬지리지인 여지도서의 황해도 
감영 공해(公廨)조에 선화당은 “관찰사영(觀察使營)이다. 수양관(⾸陽館)이라고도 한다.”94)

라고 쓰였으며, 같은 책의 해주목 공해조에는 객사인 안서관 다음 항목에 수양관이 따로 
적혀 있고 “안서관 서쪽에 있다. 감사가 감영의 일을 살피는 곳이다”라고 쓰여 있다.95) 
전자에 따르면 수양관은 선화당이고, 후자에 따르면 그 위치는 안서관의 서쪽이다. 그런
데 다음 기록을 보면 수양관과 선화당은 별도의 건물이었다. 이의현(李宜顯, 1669~1745)
은 1714년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부인이 감영에서 출산했던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
나자 그 행록(⾏錄)을 쓰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수양관은 바로 예전에 방백이 정무를 보던 건물로, 선친이 황해도를 안찰했을 적에 거처하였던 
장소이다. 지금 가솔을 데리고 부임하라는 명령이 새로 내려졌기에 이곳을 내실(內室)로 만들었는
데, 아이가 마침 이곳에서 태어난 것이다.96)

1714년에 별도의 선화당 없이 수양관이 선화당과 동일 건물이었다면 공식 의례가 행
해지는 그 건물을 내아로 임시 활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보다 후대의 홍경모(洪敬謨, 
1774~1851)는 “전패를 봉안하고 사신을 맞이하는 곳은 안서관(安西館)과 수양관(⾸陽館)
이라 한다. 사신 정용(程⿓)이 그 편액을 썼다. 관찰사의 정아(正衙)는 선화당이라 한다. 
수양관의 동쪽에 있다”97)라고 기록한 바 있다. 즉, 홍경모 당시에 수양관은 객사인 안서
관과 동일 건물을 지칭했거나 객사 내 별도 건물이었으며, 선화당은 안서관의 동쪽에 별
도로 존재했던 것이다.

정리하면 해주 수양관이라는 건물은 1530년부터 1581년 사이에 해주 객사 서쪽에 지
어졌으며 관찰사가 해주에 머물 때 집무하는 건물로 쓰였다. 그러다가 17, 18세기 객사 
동쪽에 선화당이 별도로 지어지면서 관찰사의 정식 관청으로서 지위를 넘겨주었지만 그 
이름의 뜻은 계승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객사나 관찰사의 집무처, 내아로서 활용되었다.

해주감영의 수양관은 순행 체제로 운영되었던 양계 외 6개 도에서도 감영 소재지 내 

93) 尹⽃壽, ｢兪政丞泓挽章｣, 梧陰遺稿 권2.
94) 서종태 역주, 여지도서 23: 황해도 Ⅰ, 디자인흐름, 2009, 29쪽.
95) 서종태 역주, 여지도서 23: 황해도 Ⅰ, 디자인흐름, 2009, 98쪽.
96) 李宜顯, ｢亡⼦⾏錄｣, 陶⾕集 권20, ⾏錄.
97) “奉殿牌⽽迎使華之所⽈安西舘⽈⾸陽舘。 詔使程⿓書其扁。 觀察使之正衙⽈宣化堂。 在⾸陽舘之

東。” 洪敬謨, ｢碧城記｣, 冠巖全書 책18,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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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의 고유한 공간이 필요했던 상황을 가늠하게 한다. 이후 해주감영은 순행의 비중
을 낮추고 감영을 유영화하자는 1593년 비변사의 청98)에 의해 유영화가 본격적으로 진
행된 것으로 보인다. 윤두수가 언급하고 그림으로 기록한 수양관은 6도 감영이 순영에서 
유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직전, 마치 객사에 부속된 듯한 선화당의 전신을 보여준다. 
1600년경 경상감영이 대구에 정착하던 당시, 관찰사가 정청을 사사로이 짓다가 어사에게 
적발되어 사직 당했다는 기록은 단편적이지만 그 기능적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준다.

3) 임란 이후 감영의 유영화
조선 후기가 되면 순행을 중심으로 하던 관찰사 제도가 감영 소재지에 머무는 유영(留

營)으로 바뀌게 된다. 도내 고을을 차례로 도는 순행은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관찰사의 기능 변화를 감찰 중심의 ‘외헌(外憲)’에서 행정 중심의 
‘방백(⽅伯)’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99) 순행할 때를 제외하면 관찰사는 각도의 
감영 소재지에 머물렀다. 유영 체제가 자리잡은 이후 각도의 감영 시설은 조선 전기 평
안감영 이상의 규모와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감영의 유영화와 매듭지어져 있는 감사구임제(監司久任制) 논의는 17세기 유영화가 진
행될 때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선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100) 
감사구임-유영화는 감영 제도의 전반을 혁신하는 변화였고 그 효과와 관련해 찬반 의견
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찬성측에서는 순행 중심의 관찰사 제도로 인한 폐단을 강조했다. 
관원들은 순행이 고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므로 관찰사라는 직책을 기피하였다. 때문에 
임명을 사양하거나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임기를 
채우더라도 기간이 짧아 지방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측

98)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6일. 기존 연구에서는 이 기사를 근거로 해주부터 유영화
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설현지, ｢조선 후기 監司 久任制 논의와 시행｣, 조선시대사학보 
92, 조선시대사학회, 2020, 231~232쪽.

99) 이희권, ｢朝鮮後期의 觀察使와 그 統治機能｣, 전북사학 9, 전북대사학회, 1985, 112쪽.
100) 세종연간에 관찰사가 목사를 겸임하고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는 겸목구임제(兼牧久任制)를 도

입하며 시도된 바 있으나 단종연간에 혁파되었다. 중종연간에도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였으
며, 선조연간에 율곡 이이가 겸목구임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전라도와 경상도에 시험하
였다가 다시 혁파되었다. 조선 전기 감사구임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 설현지, 
｢조선 후기 監司 久任制 논의와 시행｣, 조선시대사학보 92, 조선시대사학회, 2020, 
223~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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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유영화 되었을 경우의 폐단을 강조했다. 순행을 줄이면 관찰사와 각 지방/백성과
의 접촉이 줄어들어 이목에 의존하게 되고, 임기가 길어지면 사사로운 관계가 늘어나게 
되며, 이 때문에 감찰과 포폄의 객관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정적으로 감영 시설을 짓고 
관찰사의 가족을 부양하는데 지나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101)

조선 전기부터 제기된 유영화와 감사구임 찬반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다
른 국면을 맞았다. 유영화와 구임 중에서 먼저 실현된 것은 전자였다. 임진왜란 직후 황
해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순서로 유영화가 진행되었고, 이후 유영화는 약간
의 부침이 있었으나 대체로 유지되어 구임론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정권을 잡으며 과거에 이이가 제기했던 감사구임론이 재조명되었고, 병자호
란을 맞아 관련 논의가 더해졌으며, 마침내 1669년(현종 10) 감사구임제가 시행되었
다.102)

전쟁 이후에 진행된 남쪽 지방 감영의 유영화는 일견 북쪽 국경에 집중되어 있던 국방
의 시선이 일본의 침략 이후 남쪽으로 확장된 결과로 보인다. 물론 유영화와 감사구임제 
도입에는 지방의 행정적‧군사적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전쟁
이나 국제 정세와 같은 거시 담론에서 지방사회의 실상으로 눈을 돌리면 복구와 민생의 
문제가 유영화를 추동하는 실질적 동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순행 체제에서 감영의 
운영비는 관찰사 일행이 머무르는 해당 군현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여기
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다.103) 전후 복구 시기에 각 군현과 백성의 부담
이 가중되었을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사의 순행 규모가 규정을 상회하
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04) 즉, 임란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순행의 재정 
부담 문제는 전후 복구 시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에 민생을 어렵게 한 문제는 관찰사의 순행만이 아니었다. 대표적 사안으로 중
앙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어들이는 조세 제도인 공납제(貢納制)의 폐단이 있었다.105) 

101) 감사구임제의 찬반론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 설현지, ｢조선후기 감사 구임제(監司
久任制) 논의와 시행｣,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6~13쪽.

102) 유영화와 감사구임제의 전개에 대한 본 단락의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설현지, ｢조선 
후기 監司 久任制 논의와 시행｣, 조선시대사학보 92, 조선시대사학회, 2020, 231~235쪽.

103) 김태웅, ｢朝鮮後期 監營 財政體系의 成⽴과 變化: 全羅監營 財政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89, 
역사교육연구회, 2004, 165~167쪽.

104) 선조실록 권138, 선조 34년 6월 23일.
105) 조선의 조세 제도는 이전 왕조와 마찬가지로 중국 당나라의 세제인 조·용·조(租庸調)를 기본으

로 하였다. 조(租)는 토지세, 용(庸)은 부역세, 조(調)는 공납세라고 볼 수 있다. 공납제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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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貢物)의 산정 기준이 대체로 지방관과 향리에 있어 합리성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가, 백성이 하달받은 공물을 납부하지 못하면 관리나 상인이 대리납부[防納]한 뒤 폭리를 
취하는 악습이 만연했다. 때문에 조선 중기에 이미 조광조나 이이가 공물을 쌀로 납부하
는 대공수미법(代貢收⽶法)을 발의했으며, 임진왜란 당시인 1594년(선조 27) 류성룡에 의
해 일시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대공수미법은 광해군 이후 점차 확대되어 1708년
(숙종 34)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이 제도를 간단히 대동법(⼤同法)이라 한다.106)

전국 감영의 유영화가 실현된 재정적 바탕이 바로 대동법에서 비롯되었다. 효종연간 
발의된 대동법 시행세칙인 대동사목에 감영의 운영 경비라 할 수 있는 영수(營需) 항목
이 공식적으로 규정됨으로써107) 순행 체제에서 각 군현과 백성에게 전가되던 감영의 경
비가 보다 안정적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요컨대 감영의 유영화는 
전쟁으로 인해 대두된 지방의 행정적, 군사적 장악력 향상이라는 거시적 과제와 전후 복
구 시기의 민생 회복이라는 재정적 과제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4) 유영화에 따른 감영 도시의 변화
지방의 재정 구조가 변모와 함께 감영의 유영화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로, 감영의 유

영화는 다른 수많은 사회‧경제‧정치‧문화적 변화를 야기했다. 감영 소재지는 감영이라
는 시설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감영 문화108)가 존재하고 발달하는 감영 도시로 탈바꿈
하게 되었다.

어떤 지역에 도를 총괄하는 행정 청사가 자리잡음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문화 활
동이 부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자명한 일이다. 청사가 인구와 물자, 정보를 끌어모으
고 그 움직임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감영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그러

두어들이는 공물은 국가의 녹봉이나 관부운영비, 각종 제사 비용, 외교비용, 전쟁·군비 등에 
소요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06) 공납제와 대동수미법 등 대동법과 관련된 이상의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07) 감영의 유영화에서 재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 김태웅, ｢朝鮮後期 監
營 財政體系의 成⽴과 變化: 全羅監營 財政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89, 역사교육연구회, 
2004, 163~193쪽.

108) 이해준은 감영 문화에 관하여 “감영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진 역사유적과 사건, 또 인물관련 
전설과 일화”라는 요소를 먼저 제시한 후, 감영과 관련된 “문학, 예술, 학문‧사상, 인쇄‧출
판 문화, 물산과 경제 자료들”로도 관심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해준, ｢조선시대 
감영 문화사와 자원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역사문화학회, 2008, 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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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에 주목했다. 예컨대 임란 이후 감영 소재지로 새롭게 선정되었던 대구에서는 17
세기에 성문 밖 시장이 추가로 개설되고 객사 주변에 약령시가 열리기 시작했다.109) 교
육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감영 도시에 도립 학교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영학(營學)이 운
영되었다.110) 음악‧공연과 관련하여 감영은 판소리가 전파되는 매개장이자 교방과 재인
청을 운영한 연희의 중심지였다.111) 무엇보다도 감영은 지역의 인쇄‧출판 문화를 주도
했던 곳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112) 감영에서는 왕명에 의해 교화를 목적으로 서적
을 인쇄‧출판하기도 하였으며 관찰사나 재지사족 등 유력 인사의 주도로 문집이나 실용
서, 소설 등을 인쇄‧출판하기도 하는 등 여러 목적으로 다양한 서적들을 제작‧유통하였
다. 이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영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동향을 바탕으로 “감영 도시
들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축적하고 있는 도시이며, 생태와 경관, 고품격의 문화가 성장하

109) 석대권, ｢감영문화의 종합성과 문화콘텐츠활용: 경상감영의 문화콘텐츠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역사문화학회, 2009, 194쪽. 대구 약령시에 관한 연구는 여
러 권의 단행본을 비롯해 상당수의 성과를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관련 연구가 발표되어 
있다. 최영숙, ｢대구약령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오세창, ｢⼤邱 藥令市
의 地理學的 考察: ⼤邱市 南城路를 中⼼으로｣, 사회문화연구 2,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1983, 171~186쪽; 권병탁, 약령시연구, 한국연구원, 1986; 권병탁, 정통대구약령시, 
성암출판사, 1992; 권병탁·윤일홍, 대구약령시론, 영남대학교출판부, 1986.

110) 다음과 같은 관련 연구가 발표되어 있다. 채휘균, ｢조선후기 영남 낙육재(樂育齋) 연구: 관련
된 인물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36, 한국교육철학회, 2008, 281~305쪽; 장인진, 
｢경상감영 낙육재(樂育齋)의 교육과 문화 소통｣, 영남학 2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247~287쪽; 이성심, ｢조선후기 도 단위 학교, 영학(營學) 연구｣, 한국교육사학 
39(2), 한국교육사학회, 2017, 55~94쪽.

111) 다음과 같은 관련 연구가 발표되어 있다. 황미연, ｢조선후기 전라도 교방의 현황과 특징｣, 
한국음악사학보 40, 한국음악사학회, 2008, 623~354쪽; 이영금, ｢조선 후기 전주 재인청 
무부들의 판소리 활동: 전주 재인청과 전주 아전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3, 국어문학회, 
2012, 97~126쪽; 손태룡, ｢경상감영 관련 음악사적 고찰｣, 대구경북연구 16(2),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2017, 39~59쪽; 송미숙, ｢평안감사향연도에 나타난 교방정재 고찰｣, 한국
무용연구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7, 한국무용연구학회, 2017, 1~3쪽.

112) 윤병태, ｢경상감영과 대구지방의 출판인쇄문화｣, 출판학연구, 한국출판학회, 1989, 75~100
쪽; 이태영,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향토사연구 13‧14, 한국향토
사연구전국협의회, 2002, 131~138쪽; 최우경, ｢朝鮮時代 箕營·咸營·海營에서 刊⾏된 書籍 硏
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태영, ｢완판 방각본 출판의 문화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91~115쪽; 김성주 ｢忠淸監營과 淸州牧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서지학연구 45, 2010, 33~63쪽;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
학연구 50, 한국서지학회, 2011, 433~470쪽; 최경훈, ｢조선시대 原州 지역의 인쇄 문화 연
구｣ 서지학보 40, 한국서지학회, 2012, 197~240쪽; 김소희, ｢충청감영의 서적 간행과 책
판: 조선후기 公州監營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2, 한국서지학회, 2017, 275~303쪽; 손
계영, ｢조선후기 경상감영의 출판과 간행본의 특징｣, 영남학 6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
원, 2017, 85~116쪽; 최경훈, ｢조선시대 강원도 지역의 목판 인쇄 문화 연구｣, 강원사학 
34, 강원사학회, 2020, 91~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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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류했던 지역문화의 거점”113)이라는 평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가 다루는 감영 원림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검토 사안은 도시 경관의 변화

이다. 원림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된 현상은 도시 한가운데 감영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
선 것을 꼽을 수 있다. 수백 칸의 감영 건물이 교통이 좋은 기성 시가지의 간선 도로 가
까이에 넓은 구역을 가 차지하게 된 것은 상당한 경관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읍성 내부
에는 객사와 수령의 관아가 자리해 있고 관련 인력의 일상 공간으로 밀도가 높았다. 감
영 시설이 자리하기 위해 관에서 대지를 매입하고 선화당과 같은 중심 건물을 필두로 많
은 건물들이 들어서는 과정은 물론 점진적이었을 것이나 당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였을 것이다. 감영은 대략 a) 객사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b) 산 능선을 배후에 
둔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었다.114) 감영 원림은 객사나 성곽 등의 시설에 부속된 누정
에 해당하거나 감영 후원에 따로 발달하였다. 때문에 대규모 감영 시설이 이루는 읍치 
내 일련의 관영 건축 경관의 일환이자, 그중 가장 격이 높고 화려한 관찰사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감영 시설 외에 중요하게 언급할 만한 현상은 성곽의 수축이다. 조선시대의 성은 크게 
읍성과 산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성이 없는 원주의 강원감영과 도성 밖의 경기감영, 
산성을 가까이에 둔 충청감영을 제외하면 평안, 함경, 황해, 전라, 경상 다섯 곳의 감영 
도시는 조선시대 내내 읍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두 차례의 전란을 겪고 유영화가 진행
되며 감영 도시의 읍성은 단순 수리를 넘어 구조와 형식 측면에서 일신의 과정을 겪는
다. 가령 함경감영의 함흥성은 임란 이후 성의 영역을 조절하고 대(臺)와 포루(炮樓)를 조
성했고,115) 평안감영의 평양성은 17, 18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규모 성곽 공사를 거
쳤다.116) 황해감영의 해주성은 1747년(영조 23) 고쳐 쌓았고,117) 전주읍성은 1734년 
영역을 3배 가까이 확장하고 네 곳의 성문을 2층 누각으로 중건했으며, 대구읍성은 
1736년 남아있던 토성을 높이를 갖춘 석성으로 새롭게 축조하였다.118)

113) 이해준, ｢조선시대 감영 문화사와 자원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역사문화학회, 
2008, 14쪽.

114) 두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는 함경감영, 황해감영, 충청감영이며 a)에만 해당하는 경우
는 원주감영, 경상감영, 전라감영을 꼽을 수 있고 b)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평안감영을 들 수 
있다. 경기감영은 후대에 빈관이 마련되기는 하나 한성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예외로 둔다.

115) 咸⼭誌通紀, 城郭.
116) 이철성 역주, 여지도서 18: 평안도 Ⅰ, 디자인흐름, 2009, 92~95쪽.
117) 서종태 역주, 여지도서 18: 황해도 Ⅰ, 디자인흐름, 2009, 73~74쪽.
118) 조형래‧서치상, ｢英祖初年 全州와 ⼤邱⾢城 築造⼯事 硏究: 새로운 城制 및 공사방식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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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란을 거치며 읍성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수축되는 
성곽은 치성이나 포루 등을 동반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축성되었다. 통치자나 장수가 형
세를 살피고 군사를 지휘하고자 도입된 성곽 시설 중에 제대로된 건축물을 갖춘 경우 장
대(將臺)라고 불리기도 했다. 장대는 읍성의 수축이 진행되던 18세기를 전후로 수가 급격
히 증가하였다.119) 즉, 장대는 수축된 성곽 중에서도 조망이 좋은 위치에 건립되었는데, 
전시에는 군사 시설이지만 평시에는 누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역으
로 성곽에 입지한 누정이 장대로 재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령 진주성의 촉석루가 
남장대(南將臺)라고 표현된 기록이 이를 드러낸다.120)

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1(3), 2005, 81~90쪽.
119) 김기현, 장헌덕, ｢조선시대 성곽 장대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재 48(2), 국립문화재

연구소, 120~141쪽.
120) 김기현, 장헌덕, 앞의 글,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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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영 건축의 전형화와 원림 배치

1) 감영 시설의 도입과 전형화
모든 도의 관찰사가 한 도시에 머물게 되면서 양계 지방 외에도 감영 시설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전국 여덟 곳의 감영 소재지는 1602년 공주를 끝으로 모두 정착하고, 17세기
를 거치며 감영 소재지 내 감영의 입지도 점차 고정된다. 예컨대 함경감영과 강원감영은 
1665년(현종 6), 평안감영은 1694년(숙종 20), 충청감영은 1707년(숙종 33)에 감영 자
리가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대략 17세기 후반부터 전국의 감영 시설이 자리잡기 시작했
고, 그후 200년에 걸쳐 전형화된 감영 건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감영 시설의 도입은 유영화에 있어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 예컨대 민정중(閔⿍重, 
1628~1692)은 1651년(효종 2)부터 꾸준히 감사 구임제 논의를 제기하였으며121)  
1665년(현종 6)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선화당을 임란 이전 위치에 재건함으로써 
전국 유영화 시기 함경감영의 구색을 갖춘 첫 인물로 기록되었다.122)

정청인 선화당(宣化堂), 관찰사의 처소인 관풍각(觀⾵閣)과 징청각(澄淸閣), 대문인 포정
문(布政⾨), 가족의 숙소인 내아(內衙)를 중심으로 예하 관리들의 집무 공간이 직제에 따
라 배치되는 감영의 명칭과 배치는 여덟 개 감영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관직은 
법전에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 제도는 법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감영의 주요 시설이 동일한 명칭과 유사한 배치를 공유하는 현상은 법제화된 전국적 합
의를 거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롭다.123) 이러한 현상은 관찰사를 비롯한 감영의 
고위 관원은 임기가 1년 내외인 단기 직책이며, 감영 건물이 목조로 이루어진 탓에 지속
적으로 수리와 재건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선화당(宣化堂)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1686년
(숙종 12)이다. 이 해에 갑자기 선화당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까닭은 임규(任奎)라
는 인물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비첩(婢妾)의 병을 낳게 하려고 선화당에 신사(神祀)

121) 설현지, ｢조선 후기 監司 久任制 논의와 시행｣, 조선시대사학보 92, 조선시대사학회, 2020, 
234쪽.

122) 김우철 역주, 여지도서 27: 함경도 Ⅰ, 디자인흐름, 2009, 29쪽.
123) 물론 감영의 유영화과 건축의 전형화가 한참 진행된 조선 말기라 하더라도 각 감영의 건축 

형식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철(1994)의 연구에서 정리
해 제시한 바와 같이 세부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으로 전반적 배치 구성과 건축 
양식이 이루어진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최영철,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
의 相關性에 관한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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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했다는 설이 돌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선화당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단어였
던 탓인지 승정원일기에는 “선화당은 감사가 정사를 펴는 곳이다[宣化堂卽監司布政之所
也]”124)라고 부연하거나, “선화당은 감사가 근무하는 외헌이다[宣化堂卽監司坐起之外軒
]”125)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즉 전국 각지에서 감영의 자리가 산발적으로 정착하던 17세
기 말에야 선화당이라는 명칭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 중심 건물의 명칭과 의미 구조
감영의 중심 건축물에 쓰인 선화(宣化), 관풍(觀⾵), 징청(澄淸), 포정(布政)이라는 말은 

조선 전기부터 관찰사의 임무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인 단어이다. 가령 관찰사의 임무
는 풍속을 살피고 왕명을 받들어 교화를 펼친다는 “관풍찰속(觀⾵察俗), 승류선화(承流宣
化)”라는 말이 널리 쓰였는데, 평안감영 선화당 어칸 양쪽에 주련으로 걸리기도 했다. 징
청(澄淸)은 어지러움을 다스려 맑게 한다는 뜻이고 포정(布政)은 정사를 펼친다는 뜻이다. 
이 네 가지 단어는 단어의 의미에 적합한 시설에 부여되어 모든 감영에서 유사한 양상으
로 그 배치를 살필 수 있다. 관찰사의 정청에서는 왕명을 받아 교화를 이룬다는 선화(宣
化)의 의미가 주어지고, 감영 도시의 대로를 마주하는 대문에는 선화의 의미를 받아 정사
를 펼친다는 포정(布政)의 의미가 주어졌다. 관찰사가 일상 업무를 보는 공간은 관풍(觀
⾵)과 징청(澄淸)이라는 의미가 주어짐으로써 지방관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견
지해야 할 자세를 일깨우도록 했다.

그림 3-13. 평안감영 선화당 전경, 출처미상
 

그림 3-14. 평양감영 선화당 정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024001-00-01)

124) 승정원일기 책318, 숙종 12년 9월 21일 임인 10/10 기사.
125) 승정원일기 책318, 숙종 12년 9월 28일 기유 13/1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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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영 내 누정으로서 관풍루
감영 건축의 전형화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관풍과 징청의 이름을 가진 건물

들이다. 선화당은 공례가 이루어지는 정청, 포정문은 대로와 마주하는 최외곽 대문이라는 
점은 모든 감영에서 공통된 사안이나 관풍과 징청의 이름을 가진 건물은 그 배치나 성격
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가령 관풍에는 관풍루, 관풍각, 관풍헌이라 
이름 붙여진 건물이 있고, 징청에는 징청각, 징청헌이라 이름 붙여진 건물이 있다. 또한 
그 배치 역시 선화당과 멀지 않은 위치라는 점은 공통적이나 선화당과의 전후좌우 상대 
위치는 일관되지 않는다. 건축 형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징청각은 대체로 루의 형식
을 띠지 않지만 관풍루는 누각의 형식을 띠거나 누마루를 내민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
구의 경상감영에서 관풍루는 문루의 형식을 띤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관풍과 징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정체성은 그 연원을 객사 동헌
의 부속 누정에 둔다. 조선 전기의 순행 체제에서 관찰사의 처소는 주로 객사의 동헌을 
이용했지만 여름이거나 접객, 연회를 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누정을 활용했다. 조선 전기 
관찰사의 이동형 감영에서 근무처는 각 고을의 객사였고, 객사의 구성은 망궐례를 행하
는 대청과 실내 공간을 갖춘 동헌, 비교적 개방감이 큰 누정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본
다. 이를 조선 후기에 전형화된 감영에 대입해본다면 대청은 선화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동헌과 누정의 역할을 관풍과 징청의 이름을 가진 선화당 주변의 건물이 계승한다
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는 루의 이름이나 형식을 보이지 않는 ‘징청’의 건축보다는 명
칭의 의미나 배치, 건축 형식의 측면에서 ‘관풍’의 건축이 누정의 정체성을 보다 높은 비
중으로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 후원 연못의 섬 위 누정인 강원감영 
관풍각과 문루 형식의 경상감영 관풍루, 장주초를 둔 누각 형식의 전라감영 관풍각과 기
역자 평면에서 누마루를 앞으로 뺀 경기감영 관풍루의 형식적 다양성이 한층 설득력 있
게 이해된다. 가운데 대청 양쪽에 동헌과 서헌이 접붙는 객사의 다소 일원화된 건축에 
비해 누정들은 다양한 양상이 있었던 조선 전기 순영(巡營) 시설의 상황을 조선 후기 감
영과 연계하여 살필 여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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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복원된 전라감영 관풍각

 

그림 3-16. 경상감영 관풍루

그림 3-17. 복원된 강원감영 관풍각

 

그림 3-18. <경기감영도>의 관풍루

4) 내아의 도입과 후원의 관계
조선 전기부터 솔권겸목했던 평안도와 함경도, 경관직에 준하는 경기도를 제외한 남부 

5개 도의 관찰사 임기를 2년으로 늘리는 구임(久任) 제도는 숙종연간 재정이 풍족한 지
방부터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시행되었고, 강원도의 경우 뒤늦게 1741
년(영조 16) 시행되었다.126) 재정 상황과 구임이 밀접한 연관을 맺었던 까닭은 감영이 
고유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는 구임
을 솔권(率眷), 겸목(兼牧)과 긴밀하게 엮는 연결고리였다. 연로한 고위 관원인 관찰사가 
임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솔권을 위해 집과 생활비를 마련해주어야 했으며, 비용
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찰사가 감영 소재지의 수령을 겸직해야 했던 것이다.

예컨대 강원감영에 구임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후인 1760년(영조 36), 감영에 솔권을 

126) 4년 뒤인 1745년(영조 20)에는 속대전에도 관찰사 임기 2년제가 명시되어 법제화를 이루
었다. 이상의 내용은 설현지, ｢조선후기 감사 구임제(監司久任制) 논의와 시행｣,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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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족 숙소인 내아(內衙)를 지었던 기록이 남아 있다. 관동지에 수록된 ｢대은당영
건사적(戴恩堂營建事蹟)｣은 관찰사 김효대(⾦孝⼤, 1721~1781)가 영조로부터 감영에 내
아를 짓도록 지원을 받았던 일의 전말을 담고 있다. 당시 강원감영에는 다른 감영과 달
리 내아가 없었다. 김효대는 칠순에 가까운 어머니가 계신 탓에 여러 차례 관찰사로 부
임하는 명을 사양했다. 영조는 직접 솔권을 허가하고 신속히 행정 처리를 명하였는데, 얼
마 지나지 않아 시공 비용을 적은 목록표가 김효대에게 내려왔다. 김효대는 성은에 감동
하여 편액을 대은당(戴恩堂)이라고 짓고, 스스로는 규모를 작다고 표현했으나 침실, 대청, 
공관을 모두 합쳐 38칸의 제도를 갖추었다.

감영 시설의 배치 구성을 전형화하여 제시한 최영철의 연구는 내아와 후원을 선화당 
뒤쪽에 가까이 위치하여 서로 연계된 구도로 파악하였다.127) 선화당과 내아, 후원의 위
치 관계는 감영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회화 자료를 살펴보면 대체로 내아와 
후원은 협문 하나만 통과하면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접해 있었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평안감영이나 함경감영에서 선화당 후원은 내아의 후원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연계
되어 있었다[그림 3-19, 20]. 경기감영 선화당 뒤쪽의 연못과 전라감영 선화당 뒤쪽에 
원림 역할을 했던 연신당 영역도 내아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그림 3-21, 22].

그림 3-19. <기성도병>의 평안감영 선화당, 내아, 후원 부분

 

그림 3-20. <함영읍지도>의 함경감영 선화당, 내아, 후원 부분

127) 최영철,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4. 본 논문의 서론-연구사 검토에서 인용한 최영철의 다이어그램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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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경기감영도>의 경기감영 선화당, 내아, 후원 부분
 

그림 3-22. <완산부지도>의 전라감영
선화당, 내아, 연신당 부분

중요한 것은 내아가 감영 후원과 접해있었던 양상이 원림의 구성이나 활용과 상관 관
계가 있었는가이다. 내아는 관찰사 가족의 사적 공간이었으므로 다른 공간에 비해서 관
련 기록이 소략한 편이나,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문집에 함경감영 후원과 내아
를 언급한 글이 있어 주목된다. 앞에서 제시한 <함영읍지도>[그림 3-20]에서 내아와 징
청각 뒤편에 위치한 후원에 겸락정(兼樂亭)이라는 누정이 보인다. 서명응의 문집에는 이 
누정에 부친 ｢겸락정기｣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128) 기문에 따르면 관찰사를 따라온 어
머니가 사람들의 이목을 즐기지 않았는데, 함경감영의 명소인 낙민루와 지락정은 어머니
의 처소에서 멀어서 일상적으로 즐길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아 뒤쪽의 이화원
(梨花園)을 확장하고 작은 건물을 지어 단청을 하고 띠풀을 덮었다. 즉, 겸락정은 내아 
전용의 후원에 위치한 누정이었던 것이다.

관찰사는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겠지만 내아에 살던 가족들은 그 반대였
다. 감영 후원의 일부는 내아에서 생활했던 관찰사의 가족을 위해 개방성이 약한 소규모 
원림으로 조성되어 조망을 즐기기보다는 담장 안의 인위 자연을 즐기는 경관으로 조성되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28) 徐命膺, ｢兼樂亭記｣, 保晩齋集 권8,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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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영 체제에서 관찰사의 원림 활용

1) 순행의 감소와 관찰사의 공간 변화
순영(巡營)에서 유영(留營)으로의 체제 변화는 관찰사의 공간의 활용 양상에 큰 변화를 

야기했다. 순영 체제에서 관찰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감영 소재지 외 읍치의 객사에서 보
냈다면, 유영 체제에서 관찰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감영 소재지에서 보냈다. 엄청난 양의 
문서 작업과 접견/접객, 그리고 최고 지방관으로서의 의례 설행 등 관찰사의 직책에 따
르는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배경이 달라진 것이다. 본 절에서
는 감영의 유영화가 자리잡은 18~19세기에 관찰사가 직접 작성한 일기 자료를 토대로 
관찰사의 공간 활용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도 직책 서명 작성자 감영 근무 기간 순행 일수(횟수)129)

평안 관찰사 關西⽇記
이제(李濟, 1654~1714)

1710.12 ~ 1712.11 (2년) 114(3)
황해 관찰사 海西⽇記 1709. 9 ~ 1710. 7 (11개월) 19(1)

충청
관찰사 湖西監營⽇記 1704. 6 ~ 1705. 2 (9개월) 47(2)
관찰사 錦營⽇記 심이지(沈履之, 1720~1780) 1780. 4 ~ 10      (7개월) 29(2)

전라 관찰사 湖南⽇記 이상황(李相璜, 1763~1841) 1810. 7 ~ 1812. 3 (1년 9개월) 39(3)
경상 관찰사 嶺營⽇記 조재호(趙載浩, 1702~1762) 1751. 6 ~ 1752. 7 (1년) 42(2)

표 3-9. 조선 후기 일기에 기록된 순행의 양상

<표 3-9>에서 제시한 여섯 개의 일기에서 각 도의 관찰사는 임기동안 적게는 1번, 많
게는 3번의 순행을 다녀왔다. 순행 기간은 편차가 크지만, 순행 일수의 총합을 총 횟수
로 나누어 개괄하면 한 차례의 순행에는 22일 가량이 소요되었다. 앞에서 미암일기와 
재영남일기를 토대로 살핀 조선 전기의 순행과 비교해보면 그 비중이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순행 중인 관찰사는 기본적으로 머무는 중인 읍치의 수령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위치에 

129) 각 일기에 기록된 순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제, 관서일기: 1711년 3월 27일~4월 6일, 4월 24일~7월 21일, 1712년 2월 27일~3월 17일.
     이제, 해서일기: 1709년 9월 21일~10월 10일.
     이제, 호서감영일기: 1704년 8월 28일~9월 25일, 10월 4~24일.
     심이지, 금영일기: 1780년 8월 16~27일, 9월 13일~10월 1일.
     이상황, 호남일기: 1810년 9월 1~21일, 1811년 2월 22일~3월 4일, 8월 19~27일.
     조재호, 영영일기: 7월 28일~8월 19일, 9월 2~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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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반면 감영 소재지에 상주하는 관찰사는 상대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예하 관원
이든 당상관급 고위 관원이든 간에 손님을 맞이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관찰사의 일기
에서 빠짐없이 작성되는 일상 중의 하나는 단연 만나는 사람의 목록이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장씩 처리하는 문서 작업의 내용이나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집무처의 이름은 기록하
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날 맞이한 수령과 사신의 명단은 비교적 꼼꼼하게 기록했다.

수령은 원칙적으로 관찰사를 통하지 않고 중앙과 직접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130) 
중요한 사안이 있거나 상급자의 설득이 필요할 경우 직접 감영을 방문해 관찰사를 대면
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공주의 충청감영에서는 여러 종의 감영일기에서 모두 공통적
으로 하루에 한명 이상의 수령이 방문하는 양상을 보인다.131) 각 읍치의 수령은 1년 수
차례씩 감영을 방문하여 관찰사를 만났는데, 도별 수령의 숫자가 적게는 20명, 많게는 
60명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132)

수령은 관찰사의 부하 관원이었기 때문에, 수령의 방문시 관찰사는 그들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接客]보다는 업무상 하급자를 만나주는 것[接⾒]에 가까웠다. 접객의 관점에
서 보다 중요한 일들은 일상적 업무보다 비일상적 사건들에 있었다. 가령 품계가 높은 
관원이나 유명 사대부, 혹은 어명을 받든 관원이 감영 도시를 지날 때 관찰사는 손님을 
대접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급 관원인 수령들은 만남을 주선하거나 관
찰사를 보좌하고, 때로는 본인을 소개하기 위해 자리에 참석하여 일종의 네트워크를 보
조하는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감영 소재지에 상주하는 관찰사에게는 권위를 세우며 공식 의례를 설행할 수 있는 공
간과 편안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퇴근 후 쉬며 원기를 충전하는 공간과 쾌적
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손님을 맞이할 공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영 원림은 
여러 가지 활용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권위를 세워주는 고품격의 
공간으로서 기능했다.

130) 이선희, ｢18세기 수령과 관찰사의 행정마찰과 처리방식: 『가림보초(嘉林報草)』를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 27, 한국고문서학회, 2005, 5쪽.

131) 여상진, ｢18世紀 忠淸監司의 監營處 및 道內 ⾢治施設 利⽤: 교구(交⿔), 순역(巡歷) 및 행례(⾏
禮)를 중심(中⼼)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9(1),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 148쪽.

132) 수령과 관찰사가 업무 때문에 만나는 일은 순행이나 감영 방문을 통해서였는데, 수령이 감영
을 방문하는 이유는 신년하례와 조세 및 환곡 겅부 등의 보고였다. 황윤석(⿈胤錫, 
1729~1791)의 이재난고를 보면 수령이 관찰사를 직접 대면한 경우는 1년에 5회 남짓이었
다. 이선희, ｢18세기 수령과 관찰사의 행정마찰과 처리방식: 『가림보초(嘉林報草)』를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 27, 한국고문서학회, 2005,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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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영의 주요 건축물 활용 양상
감영 원림의 활용을 살피기에 앞서 그 특성을 분별하기 위해 관찰사의 고유 공간이자 

감영의 중심 건물에 해당하는 주요 건축물의 활용을 살펴보겠다. 일기에 기록된 관찰사
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축물은 객사, 선화당, 징청당/관풍각이다. 먼저 객사
는 망궐례와 향례처럼 왕실과 관련된 공식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진상품에 관한 
일을 돌보거나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국가적 권위와 밀접한 일을 수행할 때 그 배경이 
되는 경향이 있다. 관찰사가 객사를 숙소로 삼는 일은 전무하며 간혹 집무 공간으로 사
용하거나 연회를 여는 경우가 확인된다.

중요한 것은 선화당과 징청당/관풍각의 활용 양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화당은 공
식 의례를 설행하는 권위 공간에 가깝고, 문서 처리와 접견 등 일상 업무는 징청당/관풍
각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양상은 여상진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다.133) 선화당을 업무 
공간으로 보고 징청당/관풍각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지적은 일기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여섯 편의 조선 후기 감영 일기를 살펴본 결과 여상진의 지적을 확인한 한편, 보다 구체
적인 근거들과 또 다른 활용 양상을 확인하였다.

선화당이 감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지만 관찰사의 선화당 
활용 빈도는 상당히 낮다. 가령 경상도 관찰사 조재호(趙載浩, 1702~1762)는 부임 후 
대구의 감영에 처음 도착해 객사 동헌에 들렀다가 화당에 가서 예하 관원들과 첫 좌기례
(坐起禮)를 행한다.134) 좌기례는 일종의 출석 확인이자 관원 간의 위계를 확인하는 예식
(禮式)이다. 그런데 조재호는 다음 날부터 선화당이 아닌 관풍각(觀⾵閣)에서 대부분의 업
무를 본다. 조재호의 일기에서 이후에 선화당이 등장하는 경우는 백일장을 맞아 관원들
과 좌기례(坐起禮)를 행하고 연이어 유생들의 정읍례(庭揖禮)를 받을 때와135) 불미스러운 
일로 감영을 찾아온 유생 다수의 죄를 추궁하고 다스릴 때이다.136)

18세기 초에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관찰사를 지내며 각각의 사환일기를 쓴 이제(李
濟, 1654~1714)도 마찬가지이다. 세 일기에서 선화당의 등장 빈도는 역시 낮은 수준이

133) 여상진, ｢지방 ⾢治施設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조선시대 지방관의 ⽇記類분석 기초 연구｣, 한
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7),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2683쪽.

134) 조재호, 영영일기, 1751년 6월 22일.
135) 조재호, 영영일기, 1752년 2월 27일.
136) 조재호, 영영일기, 1752년 3월 6일;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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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평안도 관찰사 시절에도 유생 백일장을 선화당에서 개최하는 등137) 행사가 있을 때
가 아니면 주로 징청당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의 일기에서 특기할만한 부
분은 황해도 관찰사 시절을 기록한 해서일기에 담겨 있다. 이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해
주의 황해감영에는 선화당이 없었다. 황해감영에는 임란 이전에 이미 유영(留營)을 염두
에 둔 수양관(⾸陽館)이라는 건물이 지어져 있었음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황해도 관찰
사 이제는 공식 의례에 해당하는 행사는 객사와 수양관, 그리고 부용당에서 행하였으며 
가장 많은 일상을 보낸 공간은 요월당(邀⽉堂)이다. 요월당은 다른 감영의 징청당/관풍각
의 역할을 했던 건물이라 볼 수 있다. 이제는 요월당에서 예하 관원들과 좌기례를 하기
도 하였으며, 퇴근 후에도 요월당으로 돌아갔다고 쓴 기사가 다수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제가 임기 말에 요월당은 선화당으로 고쳐 지었던 것이다. 공사 중에는 수양관을 숙소로 
삼다가, 선화당 공사가 완료되자 선화당을 숙소로 삼아 생활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선화당이 공식 의례처, 징청당/관풍각이 일상 업무처였다고 볼만한 여지는 충분히 확
인되나 본 연구는 관찰사가 시설 활용에 있어 보이는 유연성에도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
다고 본다. 감영 건축의 전형화와 함께 중심 건물의 명칭이 대체로 통일되고 그 성격 또
한 유사하게 인식되었던 양상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활용의 측면에서는 건물 
유형 간의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관찰사 이제는 징청당이나 요
월당과 같은 건물에서 포폄이나 좌기례 같은 공식 의례를 행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선
화당에서 풍악을 울리거나138) 활쏘기를 구경하기도 하였다.139) 또한 충청도 관찰사 시
절에는 객사140), 선화당141), 공북루142)에서 좌기했던 기록도 있다. 그런가하면 전라도 
관찰사 이상황(李相璜, 1763~1841)의 일기에는 과반수 이상의 일자에 “전주 선화당에 
머물렀다[留全州宣化堂]”라고 쓰여 있는데,143) 이는 선화당을 주 업무처로 쓴 관찰사의 

137) 이제, 관서일기, 1711년 3월 17일.
138) 이제, 관서일기, 1711년 11월 9일.
139) 이제, 관서일기, 1712년 6월 23일; 6월 25일.
140) 이제, 호서감영일기, 1704년 6월 18일; 8월 1일; 8월 5일
141) 이제, 호서감영일기, 1704년 8월 17일.
142) 이제, 호서감영일기, 1704년 7월 4일.
143) 물론 이 표현을 말 그대로 선화당 건물에서 업무를 보았다고 해석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상황이 퇴근 후 돌아가는 공간을 ‘영헌(營軒)’이라고 따로 표기하고 있어 선화당
이라는 말을 단지 상징적으로만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기 내에서 다른 시설에 대
한 지칭어가 곧잘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선화당 건물을 다른 관찰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만한 여지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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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상정하게 한다.
말하자면 감영의 주요 건축물 활용 양상은 관찰사 개인의 성격이나 의도, 당시 감영의 

분위기와 시설 현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이제가 황해도 
관찰사일 때 재임 초기에는 부용당에서 좌기례를 자주 행하다가 재임 후기에는 요월당에
서 행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졌다. 이는 당시 황해감영에 선화당이 없었고, 수양관은 공식 
의례를 펼치기에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편, 이제에
게 편안한 장소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요월당이었을텐데 초기에 부용당에서 관원들
을 데리고 예를 행했던 까닭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짐작된다. 부용당은 선조가 다
녀간 이후로 왕실의 기념 공간으로 추앙된 공간이다. 짧은 임기의 관찰사가 초기에 분위
기를 잡기 위해 왕실 사적을 미적 장치로 사용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감영 원림과 관련해 짚을만한 부분은 조선 전기와 달라진 누정의 활용이다. 
미암일기와 재영남일기에 나타난 순행 중 관찰사의 누정 활용은 더운 계절에 해당하
는 5~7월 사이의 약 2개월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조선 후기 관찰사의 공간 활
용은 여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 까닭은 관찰사가 일상 업
무처로 삼았던 징청당/관풍각 류의 건물이 방과 마루를 겸하고 있어 여름에도 충분히 사
용할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3) 감영 원림의 활용 양상
감영 원림은 관찰사의 휴식과 접객,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시사, 백일장)를 중

심으로 활용되었다. 먼저 관찰사의 사적인 휴식을 위해 감영 원림을 활용한 경우로 경상
도 관찰사 조재호가 있다. 조재호는 타 지방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여 소요각
(逍遙閣)에서 앉아 늦은 밤까지 풍악을 베풀기도 하였고144) 해질 무렵 관풍루(觀⾵樓)에 
올라 연등행사를 관람하기도 하였다.145) 감영 원림은 관찰사가 사적으로 활용한 경우보
다 관원으로서 접객을 위해 활용한 경우가 더 많은데, 많은 사신이 오가는 평안감영이 
그러한 양상을 잘 드러낸다. 평안도 관찰사 이제의 일기를 보면 평안감영에는 참핵사(參
覈使), 동지사(冬⾄使), 차사원(差使員), 경차관(敬差官), 사은사(謝恩使) 등 많은 사신이 오
갔다. 이들은 연광정이나 쾌재정 등 평양의 유명한 감영 원림에 관찰사와 함께 올랐으

144) 조재호, 영영일기, 1751년 7월 12일.
145) 조재호, 영영일기, 1752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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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146), 연광정, 상산정(上⼭亭), 반구정(反求亭) 등을 숙소로 삼기도 했다147). 충청감영 
관련 일기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쌍수정(雙樹亭)과 만하루(挽河樓), 장대(將臺) 등
에서도 사신의 접객이 이루어졌으며, 숙소로는 객사 외에 산성의 후락정(後樂亭)이 이용
되기도 하였다.148) 

시사와 백일장처럼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도 연회를 동반한 휴식과 접객 못지않
게 감영 원림이 적극 활용되었다. 평안도 관찰사 이제는 훗날 오순정으로 개건되는 반구
정에서 활쏘기를 구경하였으며149) 황해도 관찰사 시절에는 후원의 백림정에서 각읍 무사
의 재주를 시험해 7인을 시상하기도 했다.150) 경상도 관찰사 조재호는 지리지상에 누정
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제승당(制勝堂)과 관덕당(觀德堂)이라는 공간에서 활쏘기를 수
차례 구경하였으며, 이곳에서 업무를 보기도 하였다. 전라도 관찰사 이상황은 전주성 밖
에 있는 장대(將臺)와 제남정(濟南亭)에서 시사(試射)를 행하기도 하였으며 제남정에서 시
사를 열었을 때는 인근의 한벽당(寒碧堂)을 유람하기도 하였다.151) 또한 객사에서 백일장
을 열고 저녁에 결과를 알린 후, 태조가 왜구를 토벌했던 역사가 깃든 오목대에서 풍악
을 울리기도 하였다.152)

물론 감영 원림도 주요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쓰임에 유연함이 있었다. 감영 원림에서 
관찰사가 공식 의례인 좌기례나 교귀 의식을 행하는 상황도 있었다. 전술하였듯 황해도 
관찰사 이제는 부용당에서 좌기례를 수차례 열었다. 충청도 관찰사 심이지는 구 감사와 
교대하는 교귀(交⿔) 의식을 공북루에서 행하기도 했다.153) 심이지가 임기를 끝낼 때 신 
감사와 직산(稷⼭)현 객사에서 교귀154)하였다는 점은, 교귀 장소로 늘 공북루가 선택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155)

146) 이제, 관서일기, 1711년 11월 3일; 1712년 6월 9일; 7월 17일 등.
147) 이제, 관서일기, 1711년 3월 23일; 3월 25일; 7월 22일; 7월 25일; 8월 22일; 1712년 

11월 10일 등.
148) 여상진, ｢18世紀 忠淸監司의 監營處 및 道內 ⾢治施設 利⽤: 교구(交⿔), 순역(巡歷) 및 행례(⾏

禮)를 중심(中⼼)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9(1),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 149쪽.
149) 이제, 관서일기, 1712년 6월 21일.
150) 이제, 호서감영일기, 1709년 12월 11일.
151) 이상황, 호남일기, 1810년 10월 7일(장대 시사); 10월 19일(제남정 시사, 한벽당 유람).
152) 이상황, 호남일기, 1811년 4월 8일.
153) 심이지, 금영일기, 1780년 4월 15일.
154) 심이지, 금영일기, 1780년 10월 9일.
155) 심이지보다 이른 시기인 18세기 초에 관찰사를 했던 이제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강머리

[江頭]에서 신 감사와 교귀를 했다고 썼다. 금강과 공산성이 면해있고 강에서 뭍으로 올라오
는 곳에 산성의 문인 공북루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충청도관찰사가 공주에서 교귀하는 장



- 153 -

일기 자료에 등장하는 감영 원림의 활용 양상은 감영별 상황에 따라 확연히 다른데, 
끝으로 이제가 평안도 관찰사로 재임할 당시의 일기인 관서일기에 등장하는 평안감영 
원림의 특별한 양상을 짚고자 한다.

전국에서 독복적으로 화려한 감영 원림을 갖추었던 평안감영 답게, 관서일기에는 관
찰사의 원림 활용에 대한 기록이 많다. 작성자인 이제는 평안감영에 앞서 충청감영과 황
해감영에도 부임하였는데, 당시에 남긴 일기에는 감영 원림 관련 기록이 비교적 소략하
다. 그러나 평안감영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신 접객 수요와 성곽 수축이라는 당
시의 과제, 평양이 가진 풍부한 원림 자원으로 인해 많은 기록들을 남겼다. 접객과 관련
해 몇가지를 이미 소개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다수의 흩어져 있는 감영 원림을 순성(巡
城)이나 선유(船遊)와 더불어 연계하여 즐기는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10>은 이
제가 복수의 감영 원림을 연계하여 감상한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날짜 경로
1711년 2월 18일 징청당 - 남문 - 기자묘 - 을밀대 - 부벽루 - (승선) - 대동문 - 연광정 - 감영

3월 19일 서문 성역소 - 남문 - 연광정 - 대동문루 - 감영
9월  9일 감영 북문 - 을밀대 - 모란봉 - 부벽루 - 장경문 - 이생원 거처 - 감영

1712년 2월 18일 북문 - 칠성문 - 사허정 - 장경문 - 감영
3월 28일 연광정 - 이아 - 서문 - 서성 - 칠성문 - 감영
4월 26일 을밀대 - 칠성문 - 서문 - 감영
6월 12일 칠성문 - 연광정 - 을밀대 - 칠성문 - 서수구문 - 감영
6월 22일 감영 후원 - 칠성문 - 부벽루 - (승선) - 박동포루 - 감영
7월  6일 동포루 - 대동문루 - 연광정
7월 15일 후원 북문 - 칠성문 - 을밀대 - 군고 - 동포루 - 연광정 - 감영
7월 16일 대동문 - (승선) - 부벽루 - (승선) - 대동문 - 감영
7월 18일 을밀대 - 칠성문루 - 서문루 - 이아 - 감영
8월 21일 감영 후원 - 을밀대 - 장경문 - 부벽루 - (승선) - 초연대(동포루) - 감영

표 3-10. 이제의 관서일기에 기록된 감영 원림 연계 사례

이제가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때는 을밀대와 서쪽 성곽 등의 수축 공사가 한창이
었다. 때문에 이제는 성곽을 따라 돌며 공사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경우가 많
았다. 그런데 이제의 순성 기록을 살펴보면 성곽에 위치한 감영 원림의 감상을 겸하는 

소로서 공북루 일대가 활용되었던 것에 어느 정도 전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호서
감영일기, 170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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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다. <표 3-10>의 목록은 공사 현장만을 보기 위해 순성했던 경우는 제외한 
것이다. 성을 따라 대동문루, 연광정, 부벽루, 을밀대 등의 명소를 유람하는 경로는 평안
도 관찰사 뿐만 아니라 평양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관람 코스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의 경우는 성역 공사와 맞물려 그 목적과 경로가 뒤섞였던 사례로 보인다.

경로 상에서 특기할만한 점을 짚으면 다음과 같다. 이제는 이동할 때 종1품 이상의 최
고위 관원만 탈 수 있는 평교(平轎)라는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부벽루와 대동문 사이를 
오갈 때는 육상으로 이동해도 무방하지만 배를 타기도 하였다. 감영에서 출발하는 이제
의 행차는 정문 바깥이 아닌 뒤쪽 언덕을 향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거쳐가는 공간으로 
후원(後園)을 언급한 점도 흥미롭다. Ⅳ장 3절에서 살펴볼 감영 후원 중에서 평안감영의 
경우 다수의 자료가 남아 있어 후원 일대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검토할 수 있다. 이제
의 일기에 후원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아쉽지만 당시에 이미 좌소정을 비롯한 후원 
누정이 건립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재임 후반부에 동포루를 자주 방문하며 
공사를 지휘하는데, 임기가 끝나기 직전애 초연대(超然臺)라는 동포루의 명칭이 등장한
다156). 이제는 감영 원림을 적극적으로 감상했을 뿐 아니라 한 곳을 직접 조성하였던 것
이다.

조선 후기 일기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찰사가 감영 원림을 단독으로 감상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관찰사는 대부분의 경우 예하 관원이나 사신 등의 접객 대상과 
함께 감영 원림을 활용하였다. 관찰사는 넓은 권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이기 이전에 조직
을 이끄는 지도자였다. 감영 원림은 지도자로서 관찰사가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과 교류
하는 장소로, 그 소임을 실행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장소였다. 정약용이 해주
감영 부용당에 대해 논한 바에 따르면, 선화당에 오는 수령은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그 실제를 알기 어려우나 부용당의 연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갖가지 감각적 자극
으로 인해 빗장을 열고 그 속내를 드러내고 만다.157) 도시와 자연을 포함하는 아름다운 
경치와 쾌적한 환경 보유한 감영 원림은 관찰사가 사람들을 만나고 뜻을 전달하는데 활
용 가능한 일종의 미적 도구였다.

156) 이제, 관서일기, 1712년 9월 18일.
157) 丁若鏞, ｢芙蓉堂記｣, 茶⼭詩⽂集 권14,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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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영 원림의 전개 양상

1. 객사 원림의 부흥과 쇠퇴

1.1. 조선 전기 객사 원림의 부흥

1) 감영 소재지와 객사 원림
조선 전기 감영 원림의 전개에서 주목할 만한 유형은 단연 객사 원림이다. 조선 전기

의 지방 읍치에는 중앙집권화의 진전과 함께 관찰사를 비롯해 다양한 외방사신이 중앙으
로부터 수시로 파견되고 있어 객사와 누정의 이용이 빈번하였다.1) 때문에 유영화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지방의 감영 소재지에는 객사 원림이 발달해 있었고, 감영 소재지가 아닌 
읍치에도 수요에 맞게 객사 원림이 발달해 있었다. 조선 전기의 감영은 앞에서 살폈듯 
이동형 감영, 즉 순영(巡營)의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읍치의 객사 원림
들을 감영 원림에 포함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방 읍치의 입장에서 관찰사의 
순행이 원림 조성과 밀접한 반면 운영에 있어서는 비일상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읍치의 객사 원림을 감영 원림에 포함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감영 
소재지로 공식화 되었던 도시의 객사 원림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a) 개국 초부터 유
영화되었던 양계 지방, b) 유영화되지 않았던 양계 지방 외 나머지 지방, c) 임란 이후 
감영 소재지로 새롭게 선정되는 공주와 대구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객사 원림의 소재와 
관련 정보는 1530년에 조선 전기의 전국 관찬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각 군현 
누정조를 참고하되, 그 위치가 객사를 기준으로 표시된 것을 위주로 하였다.2)

2) 양계 지방 감영 소재지의 객사 원림
평안감영과 함경감영은 조선 전기부터 고유한 감영 시설을 갖추고 관찰사가 상주했기 

때문에 다른 여섯 개 도와는 상황이 달랐다. 관찰사가 접객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였으며, 
감영 시설이 일찍이 발달했기 때문에 객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을 제기해

1) 여상진,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06~121쪽.
2) 위치가 객사를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객사의 영역 내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

나, 적어도 객사 기준으로 위치가 표시되었다면 읍성 내부에 있었고, 객사의 기능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조성‧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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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평양과 함흥의 객사 원림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 평양과 함흥은 전국에서 감영과 객사가 공존했던 유이한 도시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조선 후기의 두 도시에서는 감영 원림이 뚜렷하게 발달한 반면 객사 원림은 
위축되었다. 이에 반해 객사 원림이 돋보이고 감영 원림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 
전기의 상황은 당시에 객사의 높은 위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평안감영의 객사 원림을 살펴보자.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조선 전기 평양에는 무
려 4개의 객사가 있었다. 객사들은 서로 다른 위계와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아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 평양은 감영 소재지 중 유일하게 중국 사신의 사행 경로
에 있었을 뿐 아니라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ㅁ였다. 자본, 문화 자원, 공간 수요 등 모든 
측면에서 사실상 관영 원림이 발달할 만한 압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4개의 객사 중 중국 사신을 위한 객사인 대동관은 동헌 뒤편 언덕에 쾌재정(快哉亭)과 
서헌 가까이에 망월루(望⽉樓)를 갖추었다. 18세기에 그려졌다고 추정되는 송암미술관 소
장 <평양성도 병풍>에는 대동관 뒤편 언덕에 쾌재정의 모습이 보인다[그림 4-1]. 다음 
순위의 객사인 풍월루는 누정으로 분류되기도 했으며 연못과 애련당을 가까이에 두었다. 
대동관과 풍월루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는
데 그 부속 누정인 쾌재정과 애련당은 
모두 16세기에 지어졌다.

쾌재정은 평양 전경을 조망하는 누정
으로 장대(將臺)라 불리기도 했다. 관찰사 
안침(安琛, 1445~1515)3)이 처음 세웠고 
1531년(중종 26) 관찰사 이파(李芭)가 중
건했다.4) 중국 사신이 평양에 오면 부벽
루, 연광정 등과 함께 꼭 들르는 명소였
다. 망월루는 후대 지리지에 등장하지 않

3) 평양지(1590)에는 서윤 홍신(洪愼)과 판관 이수견(李壽堅)이 지었다고 쓰여 있으나 여지도서
(1760)에는 관찰사 안침이 세웠다고 써 있다.

4) 쾌재정은 여지도서(1760), 평양속지(1892) 등의 누정조에 등장하고 평양성도류 회화 작품에
도 빠짐없이 그려져 있고 도산 안창호가 18세에 만민공동회 연사로 나섰던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별다른 중건, 중수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오랜 기간 건물이 비교적 잘 유지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a

b

그림 4-1. 송암미술관 소장 <평양성도 병풍>의
대동관(a)과 쾌재정(b)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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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쾌재정은 조선 말기까지 큰 변화없이 수리되며 명성을 이어갔다.
누정이자 객사였던 풍월루(⾵⽉樓)는 1370년(공민왕 19) 당시의 평양 부윤[西京尹]이던 

임공(林公)5)이 영선점(迎仙店)6) 터에 처음 지었다. 당시의 누각은 5칸이었고 단청을 칠했
다. 누각에 오르면 동남쪽으로 산과 강물이 보였으며 건물 좌우에 못을 파고 연꽃을 심
었다. 훗날 애련당이 지어지는 못이 풍월루의 창건과 함께 조성되었다고 추정된다.7) 풍
월루는 1463년(세조 9) 관찰사 김겸광(⾦謙光, 1419~1490)이 중수 공사를 시작해 1465
년(세조 11) 관찰사 오백창(吳伯昌, 1415~1472)이 완료하였다. 이때 규모를 확장하여 가
운데 대청을 두었으며 좌우에 협실(俠室)을 두고 그 옆에 별실을 날개처럼 붙였다.8) 아마
도 이 중건에서 풍월루는 객사에 가까운 형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것으로 판단된
다. 평양지(1590)에 기록된 풍월루는 총 97칸에 동헌과 서헌에 전례서(典禮署)까지 갖
추고 있을 정도로 규모와 구성이 상당한 수준이다[표 4-1]. 풍월루는 임진왜란 때 파괴
되어 후대의 지리지에 이름만 간혹 언급된다.

영역 구성 칸수 비고 영역 구성 칸수 비고

(중심영역)

聽屋 5 　

서헌
(西軒)

(聽屋) 1 2가 1칸
前後楹 10 전후 각 5칸 前楹 5 　
閣道 3 　 左右楹 4 좌우 각 2칸
⼤⾨樓 3 　 上房 1 2가 1칸
左翼廊 10 　 後房 1 　
右翼廊 9 　 佐翼閣 1 　
廚屋 9 　 소계 13
西⾨ 1 　

전례서
(典禮署)

聽屋 3 전례서는 장춘원(⾧春院)
都務司公廳 3 　 前楹 3 　
소계 53 庫屋 2 　

동헌
(東軒)

(聽屋) 1 2가 1칸 樂⼯廳 3 　
前楹 5 　 妓⽣廳 5 　
左右楹 6 좌우 각 3칸 소계 16
上房 1 2가 1칸

총계　 97後房 1 　
左翼閣 1 　
소계 15

* 동헌과 서헌은 영역명이자 청의 지칭어로 파악됨. 구성에는 ‘(聽屋)’으로 표시

표 4-1. 평양지(1590)에 기록된 풍월루의 구성

5) 서거정의 ｢풍월루중신기｣에는 1371년 순문사 임후(林候)가 지었다고 쓰여 있다.
6) 고려 초에 설치되었던 서경의 관서. 고려사에 전하나 관장했던 업무는 자세하지 않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영선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7) 平壤志(1590) 권9, ｢西京⾵⽉樓記｣.
8) 平壤志(1590) 권9, ｢⾵⽉樓重新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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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월루는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대로변이라는 입지로 인해 특유의 경관을 갖추고 있었
다. 15세기 말 평양을 방문했던 명나라 사신인 동월(董越)은 풍월루의 경관을 다음과 같
이 묘사하였다.

풍월루는 조선 평양성의 동쪽 모퉁이에 있다. ⓐ 앞에는 큰 거리를 굽어보고 뒤에는 못 물을 보
며 인가와 객관(客館)이 동서에 마주 솟아 있으니, 한 번 바라보면 우뚝하여 마치 사람이 옷깃을 
바로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단정히 앉아 있으매 비록 사면 사람들이 다리를 뻗고 기대고 비스
듬히 앉아 있어도 그를 어지럽힐 수 없음과 같으니, 조선 서경(西京)의 첫째 가는 아름다운 경치
이다. ⓑ 서경에 정관(亭館)이 또한 많되 대개는 모두 산세를 따라 향배(向背)를 삼았으므로 그 이
른바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을 겸하여 거두고 아울러 저축하여 아무런 장애가 없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런데 이 다락은 홀로 이를 겸하여 가
졌으니, 그 풍월이란 큰 편액이 다른 다락이 아니라 반드시 이곳에만 있음이 마땅하다.9)

동월이 보기에 풍월루는 도시 경관과 산수 경관을 고루 갖춘 드문 누정이었다. 풍월루
에 오르면 주변을 둘러싼 대로와 연못, 민가와 객사가 한눈에 들어왔다[ⓐ]. 시점을 바꾸
어 대로에서 바라본 풍월루는 민가 사이에서 우뚝 선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권근 역
시 “거마(⾞⾺)가 다니는 거리에 탁 트인 기루(綺樓)”10)라고 풍월루를 묘사한 바 있다. 동
월과 권근 사이에는 100년에 가까운 시차가 있지만, 풍월루의 입지와 높이가 자아내는 
경관은 중수를 겪으며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동월에 따르면 평양의 여러 누정과 객사는 대부분 산을 기준으로 입지와 방향을 설정
하였다[ⓑ]. 때문에 강과 바람, 산과 달을 고루 바라보는 데 있어 모두를 갖춘 경우도 있
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동월의 관점에서 풍월루의 경관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추
고 있었다. 즉, 풍(⾵)과 월(⽉)이라는 말을 같이 쓸 수 있는 누정은 이곳 뿐이었다. 조선 
전기의 풍월루는 망루형 누정을 갖춘 대동관 못지 않게 정갈하고 화려한 방지중도형 원
림을 갖추었으며, 도시와 자연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시 원림이었다.

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1, 平安道, 平壤府, 樓亭.
1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1, 平安道, 平壤府, 樓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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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련당(愛蓮堂)은 1542년(중종 37) 관찰사 민제인(閔⿑仁, 1493~1549)이 풍월루 북쪽 
연못에 처음 세웠다. 못은 큰 장방형으로 둘레는 130여 척이었고 가운데 섬이 있었다.11) 
민제인은 3칸짜리 당을 짓고 못 위에 능허(凌虛)라는 이름의 다리를 놓았다. 다음은 민제
인이 직접 쓴 기문에서 애련당의 경치와 활용을 읊은 부분이다.

당은 섬 위에 있는데 사면에 연꽃이 있어 맑은 풍경의 아취가 이루 다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소나기가 지나가면 흩어지는 구슬 소리가 들리고 살랑거리는 바람이 불어오면 나부끼며 뒤덮는 자
태가 있었다. 햇빛을 받아 아리따운 꽃은 완상할 만하였고, 긴 푸른 죽통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마
실 만하였다. 밝은 달빛, 작게 맺힌 이슬, 스며드는 진한 향기, 찬 잎이 떠 있는 거울 같은 연못, 
맑고 빼어나고 온통 푸른 것은 모두 당의 승경이다. 때때로 쉬는 날 흥취가 오르면 다리에서 걸어
와서 난간에 기대 연못을 바라보며 손으로 장난을 치고 마음으로 감상을 하니 고요하고 담박하여 
형용할 수 없는 생각이 든다. 또 때때로 술자리를 열면 정경은 고요하고 속세의 먼지가 차단되며 
거문고의 곡조는 온화하고 노랫소리는 더욱 맑다. 술 마시고 시를 읊는 사이에 앞의 긴 푸른 죽통
과 아리따운 꽃들을 바라보면 의젓한 모습이 마치 자리에 가득한 좋은 빈객들이 마음을 나누는 뜻
으로 친히 상대하며 말없이 좋아하는 듯하다. 당을 ‘애련’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이 때문이다.12)

애련당의 위치는 성문인 대동문과 객사인 대동관 사이의 평양 도심 한가운데였다. 애
련당의 설계자라 할 수 있는 관찰사 민제인은 연꽃과 거울못과 같은 유가적 심상을 고려
하는 동시에 도시 속에서의 은거, 즉 중은(中隱)이라 할 만한 고요함과 한적함을 즐기고 
이를 접객과 연결시킨다.

풍월루는 임란 이후에 재건되지 않았지만 애련당은 1714년(숙종 40) 애련당, 능허교, 
팔각문이 모두 복구되었다.13) 북한에 소장된 <애련청우(愛蓮聽⾬)>가 복구 이후의 모습을 
전한다[그림 4-5]. 평양성도 그림들에서 애련당은 시기가 올라가는 송암미술관 소장본[그
림 4-2] 이후 한동안 빈 자리로 묘사되다가[그림 4-3] 19세기 말로 추정되는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본과 헤르만 산더 촬영 사진[그림 4-4] 등에 등장한다. 애련당은 18세기 세 
차례 공사 이후 1804년 대화재 때 소실되었다가 1890년에 중건 기록이 확인되는데, 흥
미롭게도 서윤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흥 민씨 관찰사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1890년 
중건기를 쓴 민병석은 애련당을 창건한 민제인을 선조(先祖)라 언급하기도 하였다.14)

11) 이 못은 평양속지(1730)에 풍월지(⾵⽉池)라고 불렸으며 둘레는 191보, 중앙의 작은 섬은 둘
레가 34보라고 기록 되었다. 平壤續志(1730) 권1, 城池.

12) 平壤志(1590) 권9, ｢愛蓮堂記｣. 번역문은 이은주.
13) 平壤續志(1730) 권1, 城池.



- 160 -

연도 내용 주관 출전 비고
1542년(중종 37) 창건 관찰사 민제인(閔⿑仁, 1493~1549) 평양지(1590)
1714년(숙종 40) 중수 관찰사 민진원(閔鎭遠, 1664~1736) 여지도서(1760) 평양속지에는 1715년
1758년(영조 34) 중수 관찰사 민백상(閔百祥, 1711~1761) 여지도서(1760)
1786년(정조 10) 개건 서윤 김리중(⾦履中, 1736~?) 평양속지(1892) 출전: 산천조 부지당
1890년(고종 27) 중건 관찰사 민병석(閔丙奭, 1858~1940) 평양속지(1892)

표 4-2. 애련당의 역대 공사 내역

그림 4-2. 송암미술관 소장 <평양성도>의 애련당 부분 그림 4-3.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기성도병>의 애련당 부분

그림 4-4. 1906~1907년 헤르만 산더가 촬영한 애련당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028682)

14) 平壤續志(1892) 권下, ｢愛蓮堂重建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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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애련청우(愛蓮聽⾬)>, 《평양팔경도》, 79x45.5cm, 북한 소장
(출처: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V 회화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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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함경감영의 객사 원림을 살펴보자. 신증동국여지승람 함흥부 누정조에는 
객사 기준으로 위치를 표시한 누정으로 객사 북쪽의 문소루(聞韶樓), 문소루 동쪽의 관풍
정(觀⾵亭), 객사 북쪽의 선경루(仙景樓), 동헌 남쪽 못 가운데 칠보정(七寶亭)이 있다.

네 누정 중 중심 누정은 문소루(聞韶樓)이다. 이석형(李⽯亨, 1415~1477)의 기문에 따
르면 객사 북쪽에는 이전에도 누정이 있었으나 오래되어 퇴락해 있었고, 관찰사 권맹손
(權孟孫, 1390~1456)이 1448년(세종 30)에 중건하였다. 중건한 누정은 세 칸으로 처마
에 부연[翼]이 달려 있었다. 기문에서는 난간과 마루가 시원하고 형세가 적당하여 고을의 
명승을 갖추었다고 평하였다.

문소루의 명칭은 누정 건립 직전인 1447년(세종 29)에 반포되었던 ｢용비어천가(⿓⾶御
天歌)｣와 연관이 깊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지은 최초의 악장으로서 세종 위 6
대 선조의 업적을 찬미한 노래이다. 권맹손은 왕이 내린 ｢용비어천가｣가 누정이 준공되
던 날 왔다며 이석형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이석형은 문소루의 ‘소(韶)’ 자가 순 임금의 
음악인을 뜻한다는 점에서부터 이름을 풀이하여, 선정을 담은 음악을 울려 퍼지게 하면 
경치 역시 더욱 좋아진다고 썼다. 문소루는 임란 이후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훗
날 그 자리에 관아가 지어지며 문소관(聞韶館)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누정의 형식은 
사라졌지만 상징성은 계승하였다.

문소루 동쪽 가까이에는 관풍정(觀⾵亭)이라는 비교적 작은 누정이 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채의 누정이 군락을 이루는 양상은 해주감영, 전라감영 등에서도 볼 수 있
다. 문소루와 마찬가지로 객사 북쪽으로 위치가 표기된 선경루(仙景樓)는 명칭으로 볼 때 
훗날 지락정이 자리하는 문소루 북쪽 능선에 있다가 없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목할 누정은 조선 후기에도 모습이 보이는 칠보정(七寶亭)이다. 칠보정은 객사 동쪽 
날개채인 동헌의 남쪽 못 가운데에 있었다. 전쟁 이후에 중건되었다가 관찰사 남구만(南
九萬, 1629~1711)이 중수하였다.15) 함산지통기에는 칠보(七寶)를 “봄 못에 가득찬 물
[春塘⽔湍], 버드나무가 비쳐 어른거림[柳樹烟籠], 발을 거두고 감상하는 연꽃[捲簾賞蓮], 
못에 내리는 밤비[池中夜⾬], 낚싯대를 던져 낚는 물고기[投竿釣⿂], 굽어 본 못의 거울 같
은 표면[俯池鏡⾯], 못 속에 잠긴 가을 달[涵池秋⽉]” 일곱 가지로 기록하였다. 말하자면 
칠보정의 칠보는 누정에서 못을 감상하는 일곱 가지 방법을 뜻한다.

15) 咸⼭誌通紀 권2, 樓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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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객사가 담긴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 대부분 동헌 가까이에 칠보정을 묘사했다. 예
컨대 <북관별과도(北關別科圖)>를 보면 칠보정은 방과 마루를 갖추고 있고 못에는 연꽃, 
가장자리에는 버드나무가 심겨 있다[그림 4-6]. 못과 섬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못의 
형태가 비정형이며 담장 바깥에도 일부 못이 그려져 있어 방지의 형태를 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도상 자료를 보아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4-6. <북관별과도>의 함흥객사 풍패관과 칠보정 부분
(<북관별과도(北關別科圖)>, 1731년, 163.4x8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 양계 지방 외 감영 소재지의 객사 원림
양계 지방과 한성부 내 경기감영을 제외한 남쪽 5개의 도 감영 소재지에는 도시별 특

성을 반영한 객사 원림이 조성되어 있었다. 먼저 황해감영의 소재지였던 해주를 살펴보
자.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475년(성종 6) 해주목사로 부임했던 이염의(李念義, 1409~ 
1492)가 객사의 동헌을 새로 지으며 서거정에게 의뢰했던 기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
에는 이염의가 서거정에게 기문을 부탁하며 동헌 일대의 경관을 글로 전달한 내용이 있
다. 누정 간의 배치관계를 비롯해 식재 등의 경관 요소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어 상당히 
흥미롭다. 다음은 서거정이 기문에서 이염의의 서간을 인용한 단락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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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軒)에서 조금 북쪽으로 나가면 대(臺)가 있는데 높이가 한 길이 넘고, 들메나무[楠] 두 그루
가 무성하고 울창하여 층층한 그늘이 땅을 덮어서 수백 명이 앉을 만하다. 또 서북쪽으로 가면 
삼괴정(三槐亭)이 있는데, 경치 좋기로 남정(楠亭)과 서로 최고를 다툰다. 그 남쪽에 못이 있어 연
을 심으니 붉은 향기 푸른 그림자가 좌우로 어른거린다. ⓑ 헌(軒) 앞에는 욕실(浴室) 두어 채가 
있고, 욕실 아래 위에 모두 새 못을 파니 넓이가 10여 길씩 되며, 연을 심고 고기를 기르니 윗못
의 물이 졸졸 섬돌 밑을 따라 돌아서 아랫목으로 들어간다. 목욕을 마치고 난간에 의지하면, 유쾌
하고 시원하여 번거로운 세상 생각 씻고 혹심한 더위를 잊을 수 있다. ⓒ 헌(軒) 옆에 또한 누(樓)
가 있는데 높고 밝으며 상쾌하여, 사신이나 손님이 오면 반드시 여기서 술 마시고 시를 짓는다. 
이것이 이 고을 형승의 대략인데, 그 중에도 여러 승경을 다 모은 곳은 우리 동헌이다.16)

이 글은 ‘헌(軒)’을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를 동헌으로 풀어서 셋으로 구분해 살
펴보자. ⓐ에서 동헌 북쪽에는 큰 교목을 갖추었으며 높고 넓고 평평한 대(臺)가 조금 떨
어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북서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던 곳에는 못을 갖춘 삼괴정(三槐亭)
이 있어서 전술한 대(臺)와 우열을 다투었다. ⓑ 이하에서 동헌의 앞에는 욕실이 두 채 
있었다. 욕실 가까이에는 높이차를 둔 두 개의 못이 있었는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물계
단이 있어서 시청각적 효과를 냈다. ⓒ 이하에서 동헌 옆에는 객사의 접객과 연회 기능
에 적합하도록 높고 트인 누(樓)가 있었다.

북쪽에 별도의 영역을 갖춘 원림이 있었다는 기록과 동헌 옆에 부속 누정이 있었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간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특이한 장면은 두 채의 욕실과 두 채의 못, 
그리고 물계단이다. 문자 그대로 객사의 ‘앞’에 그러한 시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동헌의 부속 시설 중에는 일시적으로 화려한 의장을 동반하는 욕실이 있었을 가능
성을 보여주며, 관찰사나 목사의 의지에 따라 객사 영역 내에 그러한 시설이 단기간에 
갖추어지거나 퇴락하기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궁실조에 기록된 객사동헌 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해주목 누정조에는 객사 동쪽의 
봉지루(鳳池樓), 동헌 북쪽의 은행정(銀杏亭), 별관 북쪽의 모란정(牧丹亭), 객관 서쪽의 부
용당(芙蓉堂)이 기록되어 있다. ⓒ에 등장한 동헌 옆 누정은 봉지루(鳳池樓)였을 가능성이 

16) “⾃軒少迤⽽北，有臺⾼丈餘，有兩枏樹，蒨蔥蓊鬱，層陰布地，可坐數百⼈。⼜迤⽽西北，有三槐亭，其
爲勝與枏亭相甲⼄。 其南有沼，蒔以芙蕖，紅⾹綠影，映帶左右。 前其軒有浴室數楹，浴室上下皆鑿新
池，廣袤各⼗餘丈，植蓮種⿂。上池之⽔㶁㶁循階除，⼊于下池。浴罷憑闌，夷然豁然，可以滌煩襟⽽消
酷暑矣。 軒之傍⼜有⼀樓，⾼明爽塏，使華、賓客之來⽌，必觴詠於斯。此⼀州形勝之⼤槪，⽽都諸勝者，
吾東軒也。”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海道, 海州牧, 宮室, 客觀東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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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봉지루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관련 기록이 많지 않아 
욕실 못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봉지루는 관찰사 남곤(南袞, 1471~1527)이 영해
루(瀛海樓)로 이름을 바꾸었다. 영해루는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가, 그 자리에는 조선 
후기에 대유당(⼤有堂)이라는 새 건물이 들어선다.

은행정(銀杏亭)은 동헌 북쪽, 모란정(牧丹亭) 별관 북쪽에 있다는 기록 외에 별다른 언
급이 없고 조선 후기 지리지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객사와 관련해 단연 돋보이는 누정은 
부용당(芙蓉堂)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객사 서쪽에 있었다고 간단히 언급된 부용당
은 송시열의 기문이 있어 그 초기의 내력을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다.

기문에 따르면 부용당은 관찰사 김근사(⾦謹思, 
1466~1539)가 1526년(중종 21)에 창건하였다. 약 
70년 뒤인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가 피난을 가던 중 해주에 한달간 있었는데, 그
때 선조가 머물렀던 곳이 부용당이다. 이후 해주목사 
나성두(羅星⽃, 1614~1663)와 관찰사 정만화(鄭萬和, 
1614~1669)가 주도하여 1660년경에 부용당의 중건
이 이루어졌다. 송시열의 기문은 이 중건을 기념하기 
위해 쓰였다.

부용당은 “여덟 감영 중에서 관서의 연광정은 강산의 아름다움이 이름났고, 관북의 낙
민루는 내천과 들판이 넓고 아득하며 그 이름 뜻이 단단하고 마땅한 데 비해, 다만 해주
의 부용당은 감영 남쪽에 위치한 작은 못과 누각일 뿐”17)이라는 언급처럼 그 입지가 양
계 지방의 유명 누정과는 다르다. 때문에 부용당에 대한 감상은 주변의 산수 경관보다는 
연꽃이나 나무, 못 가운데 세워진 돌기둥이나 난간과 같은 의장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
다.18) 또한 1742년(영조 18) 영조가 직접 어필현판을 써 주고, 선조가 머물렀던 방 한 
칸이 기념 공간화 되는 등 부용당은 왕실의 유적으로서 자리매김한다. 다른 감영 소재지
에 비해 주변 경관의 수려함이 비교적 떨어지는 해주에서 의장과 상징에 집중하여 객사 
원림이 발달한 것은 단지 선조의 피난이라는 역사적 사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17) “國之按察營凡⼋。⽽關西之練光亭。以江⼭之佳麗名。關北之樂民樓。以川野之廣漠稱。其名與稱固宜也。獨海
之芙蓉堂。卽⼀⼩池閣。但以處於按察營之南。” 洪敬謨, ｢芙蓉堂記｣, 冠巖全書 책18, 記.

18) 홍경모의 ｢부용당기｣나 홍양호의 ｢부용당기｣를 비롯해 다수의 시문을 보면 연광정이나 낙민루
와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1872년 지방지도》 해주목, 부용당 
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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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기 사진 자료를 보면 연못 위에 길다란 주초를 세우고 자리잡은 부용당과 이
름에 걸맞은 연꽃의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4-8, 9, 10]. 아래 사진과 반대편인 입구 
방향에서 찍은 사진[그림 4-11]과 식민지시기 실측 도면[그림 4-12]을 보면 두 채의 건
물이 다리로 연결된 당시 부용당의 건축 형태를 볼 수 있다. 원래는 연못 바깥의 건물을 
응향각(凝⾹閣), 연못 가운데 세운 건물을 부용당이라 하였으나 나중에는 두 건물을 합쳐 
부용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19)

그림 4-8. 해주 부용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 002516)

그림 4-9. 해주 부용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 018994)

  
그림 4-10. 해주 부용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 018779)

19)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 국보유적 연혁 자료집, 2012,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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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입구 방향에서 바라본 부용당 모습
(출처: 손경석‧이상규 해제, (사진으로 보는)近代韓國 下, 산하와 풍물, 서문당, 1987)

그림 4-12. 황해도청 내 부용당 수선공사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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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원감영의 소재지였던 원주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원주목 누정조에는 객사 
동쪽의 봉명루(奉命樓), 객사 서쪽의 쌍수대(雙樹臺), 객사 남쪽의 청음정(淸陰亭)이 기록되
어 있다. 누정 간의 위계를 반영하는 지리지 누정조의 서술 경향으로 봤을 때 봉명루가 
중심 누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봉명루는 존속 시기가 짧았거나 쓰임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리지를 비롯해 관련 기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객사 서쪽에 있었던 
쌍수대(雙樹臺)와 남쪽의 청음정(淸陰亭)도 사정은 비슷하다. 청음정의 터에는 후대에 청
음당(淸陰堂)이 재건된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두 누정은 지리지에 명칭만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원주목 누정조에서 주목할 것은 속현인 주천현(酒泉縣)의 객사 
원림이다. 해당 기록에는 객사 동쪽으로 위치 표시된 빙허루(憑虛樓)와 객사 서쪽으로 표
시된 청허루(淸虛樓)가 등장한다. 나누어 소개하긴 했지만, 원문에서는 원주목 객사의 봉
명루와 주천현 객사의 빙허루가 나란히 서술된 후 모두 객사 동쪽에 있다고 짧게만 언급
된다. 후대의 지리지를 확인해보면 빙허루는 뒤이어 등장하는 청허루와 함께 원주목이 
아닌 주천현 객사의 누정임을 알 수 있다. 주천현은 현재 영월군의 서쪽 끝에 속해 있는 
주천면으로 원주에서 강원도 안쪽으로 향할 때 필수로 거쳐가는 곳이었다. 주천현은 읍
치로서의 성격은 약했지만 교통로로서의 입지와 수려한 경치 때문에 객사와 부속 원림이 
유지되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원주가 오랜 기간 감영 소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원림이 발달하지 않다가, 조선 후기 유영화와 함께 주변과 격리된 화려한 원림이 조성되
는 배경을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충청감영의 감영 소재지였던 충주이다. 충주는 청주와 함께 충청도를 대표하는 
대도시였다. 또한 전라도의 전주, 경상도의 성주와 같이 충청도의 실록각(實錄閣)을 지었
던 곳이며 전패를 봉안하는 객사 외에 서문 안 남별관(南別館), 남문 안 신별관(新別館)을 
둘 정도로 교통량이 많았던 요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주목 누정조에는 객사 기준
으로 위치 표시된 누정으로 객사 동쪽의 경영루(慶迎樓), 객사 서쪽의 망경루(望京樓), 객
사 동쪽의 청연당(淸燕堂) 세 곳이 기록되어 있다.

중심 누정인 경영루(慶迎樓)는 1442년(세종 24) 태조의 영정이 지나갈 때 객사 정청 
대신에 임시로 머물렀던 곳이다. 이를 계기로 관찰사 이익박(李益朴)이 주도하여 누정을 
중건하고 영정이 머물렀던 일을 기념하여 경영으로 이름을 고쳤다.

망경루(望京樓)는 객사의 서쪽에 위치했던 누정이다. 수도를 바라보는 망경(望京)이라는 
뜻이 동쪽 누정의 이름과 짝을 이루어 새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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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당(淸燕堂)은 접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지은 누정이다. 신증동국여지승
람에 실린 홍귀달의 기문에 그러한 연유가 요약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품계가 같은 충
청도의 관찰사, 병사, 수사가 동시에 오면 목사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목사 최후(崔侯)가 주도하여 객사 동쪽에 새롭게 누정을 지었다. 다음은 홍귀달의 기문에
서 공간 구성과 건립 의도를 밝힌 부분이다.

비어 있는 땅에 터를 보아서 문의 동편에 들어가서 그 집을 높게 하여 연접시키고 칸수를 넓게 
하여 청(廳)을 만드니, 여름에는 서늘한 마루가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이 있다. 손님이 오면 거
닐고 편히 쉴 곳이 있고, 주인은 손님을 접대하고 정사를 할 곳이 있게 되었다. (중략) 여기에서 
연회의 예를 행하거나 조용히 휴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문서를 정리할 수도 있으니 청연(淸燕)
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합당하다.

청연당은 경영루와 바로 붙어있던 것으로 보인다. 방과 마루를 갖추었으며 관찰사 등
이 휴식과 업무를 하기에 좋은 거처로 마련하였다.

다음은 전라감영의 소재지였던 전주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진주부 누정조에는 객사 
기준으로 위치 표시된 누정이 객사 후원(後園)의 진남루(鎭南樓), 객사 동북쪽 구석의 매
월정(梅⽉亭), 객사 서쪽의 청연당(淸讌堂) 세 곳 기록되어 있다.

중심 누정인 진남루(鎭南樓)는 특이하게도 ’후원(後園)‘에 위치했다고 쓰여 있다. 진남루
는 1409년(태종 9)에 관찰사 겸 부윤인 윤향(尹向, 1374~1418)이 창건했고 1441년(세
종 23)에 한승순(韓承舜)이 중수하였다. 허주(許周, 1359~1440)의 시에 따르면 “수많은 
민가의 저녁 연기는 어렴풋이 푸르고, 사산(四⼭)의 아리따운 기운은 무성하게 피어오르
네.”라고 하여 도시 전경과 도시를 둘러싼 산의 모습이 주요 경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이경동(李瓊仝, 1438~1494)의 기문에 따르면 진남루에는 한때 실록이 수장되었다. 
“따로 각(閣)을 세우고 실록을 옮겨 놓으니, 드디어 진남루가 예전대로 복구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실록각을 세우기 전의 임시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객사의 동북쪽 구석에 있었던 매월정(梅⽉亭)은 1483년(성종 14) 부윤 이봉(李封, 
1441~1493)이 창건했다. 이숙함의 시에 매화, 달, 담장 구석의 대나무, 바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원경보다는 뜰의 고요한 경관을 즐기는 작은 누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연당(淸讌堂)은 부윤 강징(姜澂, 1466~1536)이 세웠다. 진남루, 매월정, 청연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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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관계는 진남루에만 후원(後園)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누정에는 연계할 만한 표현
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도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조선 전기 경상감영의 소재지였던 상주이다. 경상도 북서쪽 경계에 위치한 상
주는 조선 이전부터 오랜 기간 큰 도시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형승조에는 “동남방 
일백 고을 중 첫째다”, “팔방으로 통한 거리이다”, “신라 때부터 큰 부가 되었다”라는 기
존 문헌의 표현을 인용하였다.20) 궁실조에는 1343년(충혜왕 4)에 상주목사 안축(安軸, 
1287~1348)이 쓴 객사 기문이 수록되어 있다. 기문에 따르면 당시에 정치가 흐트러져 
다른 관아나 시설은 퇴락했지만 객사만은 “고대(⾼⼤)하고 화려한 것이 남방에 으뜸이고, 
그 청당(廳堂)과 기초의 규모와 배치가 크고 장려하며 여유가 있어 각각 그 마땅함을 얻
었다.”라고 묘사되었다. 상주에서 객사가 유독 남달리 제도를 갖추었던 까닭은 안축과 동
시대 인물인 김영후(⾦永煦, 1292~1361)가 새로 지었기 때문으로 전한다. 객사는 1526
년(중종 21) 불에 탔다가 목사(牧使) 윤탕(尹宕)이 재건하였다.

상주가 영남에서 손꼽는 대도시이며 이에 적합한 객사를 갖추었던 까닭에 부속 원림을 
충분히 갖추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누정조에 객사를 기준으로 표시된 누정은 객사 동
쪽의 풍영루(⾵詠樓), 풍영루 서쪽의 응신루(凝神樓), 객사 북쪽의 청량각(淸涼閣), 서헌 북
쪽의 추월당(秋⽉堂) 네 곳이다.

주요 누정인 풍영루(⾵詠樓)는 이색(李穡, 1328~1396)과 권근(權近, 1352~1409)의 기
문, 김종직(⾦宗直, 1431~1492)의 중수기까지 총 3편의 기문이 수록되었다. 이색은 여말
선초를 대표하는 유학자답게 직접 풍영(⾵詠)이라는 이름을 지으며 증점의 고사가 담긴 
논어 선진편의 내용을 언급한다. 권근과 김종직의 기문에 따르면 상주객사는 1327년(충
숙왕 14)에 중건되었고 풍영루는 1370년(공민왕 19)에 객사 동쪽을 개척해 지어졌으며 
1380년(우왕 6) 왜구의 침입으로 객사와 함께 파괴되었다가 1390년(공양왕 2) 객사가 
복구된 이후 누정 터를 넓혀서 재건하였다.

풍영루의 서북 모퉁이에는 지붕을 맞대어 응신루(凝神樓)라는 건물을 지었다. 홍귀달(洪
貴達, 1438~1504)이 1499년(연산군 5) 실록을 봉안하러 가는 길에 쓴 기문이 있다. 홍
귀달은 응신루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다음과 같이 공간 구성을 기록하였다.

2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8, 慶尙道, 尙州牧, 形勝.



- 171 -

조금 뒤에 소루(⼩樓)에 자리를 까니 그 제도가 극히 깨끗하고 시원스러웠다. 루 가운데[樓⼼] 방
을 만들었는데, 창은 비고 발은 성기어 더울 때에 거처하기가 대단히 좋게 되어 있다. 또 바로 루  
머리[樓頭]에 목욕하는 집이 있어 깨끗하고 편리하였다.

응신루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풍영루의 부속 누정이었지만 가운데 방을 갖추었다. 창
호는 장지로 막지 않고 발을 내려 바람이 통하게 했으며 가까이에 욕실이 있었다. 풍영
루와 응신루 외에 객사 북쪽에 청량각(淸涼閣), 서헌 북쪽에 추월당(秋⽉堂)21)이 있었다.

4) 감영 소재지가 되기 전 공주와 대구의 객사 원림
검토한 바와 같이 조선 전기 감영 소재지의 객사는 3~4개의 누정을 갖추고 있었다. 

상주객사 누정 기문에서 살펴봤듯이 기본적으로 감영 소재지는 도의 지휘관들이 자주 마
주치는 곳이었으며 도시 규모가 크고 교통량이 많아 객사 원림의 수요도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감영 소재지가 아니었던 읍치는 상대적으로 객사 원림이 덜 발달했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임란 이후 감영 소재지로 선정되는 공주와 대구를 살펴봄으로써 감영 소재지 외 
객사 원림의 일면과 유영화 이전의 전사(前史)로 삼고자 한다.

먼저 공주를 살펴보겠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공주목 누정조에 객사 원림은 객사 동쪽
의 취원루(聚遠樓)와 취원루 곁의 응벽당(凝碧堂) 두 곳이 기록되었다. 중심 누정인 취원
루(聚遠樓)는 그 이전에 있던 원림을 두 차례 바꾸어 완전히 다른 경관의 원림을 이룬 사
례로서 주목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정이오(鄭以吾, 1347~1434)의 ｢관정정
기(觀政亭記)｣와 서거정의 ｢취원루기(聚遠樓記)｣를 통해 그 전모를 알 수 있다.

오래 전부터 공주객사의 동쪽에는 상당한 규모의 못22)이 있었다. 목사 권담(權湛, 
?~1423)이 못 가운데 초정(草亭)을 지었는데, 1415년(태종 15)에 못을 넓히고 섬을 정비
한 위에 누정을 짓고 단청을 했다. 또한 못에 시냇물을 끌어들여 물을 깊고 맑게 하였다. 
누정의 명칭은 못물을 보고 정치를 본받는다는 뜻에서 관정정(觀政亭)이라 하였다.

훗날 서거정이 공주객사에 와보니 동쪽에 연정(蓮亭) 두 칸 정도가 있을 뿐 작고 좁아
서 답답하였다. 연정은 1473년(성종 4)에 이르러 동쪽에 새롭게 터를 마련하여 옮기고 

21) 정종보(鄭宗輔)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1320년(충숙왕 7) 생원시 1등을 한 인물 한 
명만 검색된다. 고려시대 인물로 추정된다.

22) ｢관정정기｣에 1~2묘(畝)로 기록되어 있다. 묘는 전토(⽥⼟)의 면적 단위로서 우리나라에서 세종
연간 제시되었던 단위는 259.46제곱미터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묘(畝)｣,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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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확장하여 새롭게 지었는데, 바로 아래의 못을 내려다보던 관정정과 달리 사방에 
강과 산을 두루 보고 광활한 들판과 민가, 나루터, 행인, 농사짓는 사람까지 한눈에 들어
오는 조망 경관을 갖추었다. 서거정은 취원루(聚遠樓)로 이름을 고치며 멀리 바라보이는 
자연과 도시의 경관을 누정으로써 마음에 모은 다음 그 마음을 단단히 하여 통치자의 책
임으로 삼는 다는 뜻을 담았다.

취원루에 대한 조선 후기 기록은 상당히 소략한 편이다. 그런데 공주 시내의 일제강점
기 사진에서 객사 뒤, 동쪽 언덕이자 현재의 중앙공원 위에 누정이 보이는데[그림 4-13] 
공주 지역학계에서는 이를 취원루라고 보고 있다.23) 공산지 등 후대의 지리지에서 취
원루는 당시에 이미 없어졌다는 기록없이 이름만 간단히 등장한다. 서거정 이래의 취원
루와 동일 건물이라고 보는 것은 보다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객사 동쪽 언
덕에 위치한 누정에서 바라보이는 경관은 기문의 경관을 떠올리게 한다[그림 4-14, 15].

응벽당(凝碧堂)은 취원루 곁에 있었다고 짧게 기록되어 있다. 당이라는 명칭으로 볼 때 
충주객사의 청연당처럼 객사 기능의 확장이라는 측면으로 지어졌던 건물로 생각된다.

그림 4-13. 일제강점기 공주 욱정통 엽서, 개인소장
(출처: 공주학아카이브)

23) 신용희 기자, “잊혀진 공주역사 취원루를 아시나요?”, e-금강뉴스. 2019년 8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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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일제강점기에 공주객사 뒤편 언덕에서 
북쪽으로 촬영한 전경 사진(출처 : 공주학아카이브)

 
그림 4-15. 공주 시내 사진, 선남발전사 수록,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다음은 대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대구도호부 누정조에는 객사 원림 뿐만 아니
라 전체를 합쳐서 금학루(琴鶴樓) 한 곳만 기록되어 있다. 금학루의 위치는 객사의 동북 
모퉁이였고 김조(⾦銚, ?~1455)의 기문이 수록되었다. 김조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 금호
(琴湖)라는 이름이 있고, 누에는 학이 춤추는 형상을 그린 그림이 있었던 까닭에 누정의 
이름을 금학으로 지었다.

객사의 부속 누정이자 신증동국여지승람 대구도호부 누정조에 기록된 유일한 누정인 
금학루(琴鶴樓)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현재는 없다는 기록이 부기되었을 뿐, 조선 후
기에 쓰이거나 복구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5) 조선 전기 객사 원림의 특징
조선 전기의 감영 소재지에는 유영화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로 3~4개의 누정이 객사의 

부속 원림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감영 소재지로 선정되기 이전에도 규모가 크고 읍격이 
높았던 공주목과 대구도호부의 경우 각각 2개, 1개의 객사 누정이 기록되었던 것을 본다
면, 감영 소재지의 객사 원림 수요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대략 15세기에 중심 누정이 창건되거나 중건된 기록이 다수인 것으로 볼 때, 객사 원
림의 조성 시기는 조선 초기 각 군현에 객사가 건립되던 것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
라 생각된다. 중심 누정이 지어진 이후에는 중건하며 명칭을 바꾸거나 추가 누정을 짓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추가 누정이 있는 경우 중심 누정은 루(樓) 부속 누정은 정(亭)이나 
당(堂)으로 이름지었던 경향도 확인된다.

객사 원림의 형태는 입지와 환경에 따라 다양했다. 평안감영의 쾌재정이나 공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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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원정처럼 객사가 언덕 가까이 있을 경우 조망을 강조한 원림이 조성되었으며 평지에 
위치한 경우 전라감영의 진남루처럼 원(園)을 갖추거나 평안감영의 애련당이나 함경감영
의 칠보정처럼 연못 가운데 섬과 누정을 갖추기도 하였다. 연못의 형태 또한 전자와 같
이 완전한 사각형을 띠기도, 후자와 같이 자연형 경계를 갖추기도 하였다. 

중앙집권적 지방 제도와 밀접한 객사의 성격과 맞물려 왕실과 관련된 사건이나 상징이 
원림의 정체성을 이루는 경우도 보인다. 용비어천가의 발표와 함께 조성된 함경감영의 
문소루(聞韶樓)가 대표적이며 원주객사의 봉명루(奉命樓)도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 충주
객사의 경영루(慶迎樓)는 태조의 영정이 임시 머문 것을 계기로 중건‧개명되었고 역시 
충주객사의 부속 누정인 망경루(望京樓)에도 왕실을 향한 마음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
다. 황해감영의 해주객사 부속 누정인 부용당에는 선조가 피난을 왔던 역사가 기입되어 
왕실의 기념 공간으로 원림의 의미가 탈바꿈되기도 하였다. 반면 평양의 객사 원림 명칭
에는 풍류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경향이 있고 상주에는 유학자로서의 경계과 수양이 강
조되는 면모를 특기할 수 있다. 원림의 정체성은 객사 본연의 기능과 연관을 갖되, 지역
적 특수성이나 주도자의 의도, 혹은 예상치못한 사건에 따라 달리 부여되곤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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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란 이후 객사 원림의 쇠퇴

전후 복구 시기의 객사는 군현의 역량에 따라 짧게는 전쟁 직후, 길게는 한 세기를 지
나 재건되었다. 객사는 왕의 전패(殿牌)를 보관하고 망궐례를 시행하는 생사당이었으므로 
지방 읍치에서는 사실상 종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설이었기 때문
에 비교적 빠르게 복구되었다.24) 그러나 중요한 만큼 제도를 갖추어야 한 까닭에 군현에 
따라 재건 시기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감영 소재지의 경우 손꼽히는 규모와 읍격을 
갖추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에 객사를 재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도서나 기타 읍지를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었던 
객사 원림이 재건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보인다. 4곳이었던 평양의 객사는 18세기에 2
곳, 19세기에는 대동관 하나만 남게 되었다. 객사 원림은 대동관 동헌의 쾌재정(快哉亭)
만 유지되었을 뿐이다. 다만 흥미롭게도 애련당(愛蓮堂)은 그 배경이 되었던 객사인 풍월
루가 복구되지 않았음에도 별도로 복구되어 조선 후기까지 명성을 이어갔다.

전주객사의 진남루(鎭南樓)도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완산지(1905)에 따르면 
객사의 중심 누정이던 진남루(鎭南樓)는 옛날에 객사 북쪽, 조산(造⼭) 뒤쪽에 있었고 지
리지 편찬 당시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조선 후기 전주를 그린 회화식 지도들에 객사 위
로 ’造⼭‘이라는 표기와 함께 작은 동산과 나무가 그려져 있다[그림 4-16~18]. 이는 신
증동국여지승람에 진남루의 위치로 기록된 객사 후원(後園)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그림 4-16. 《1872년 지방지도》 
전주부, 전주객사 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4-17. <완산부지도 십곡병풍> 
객사 부분,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4-18. <전주지도> 객사 
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4) 여상진,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43~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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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객사와 해주객사의 누정은 누정이 아닌 관아 시설로 재건되어 원림으로서의 성격
을 잃었다. 함흥객사의 문소루는 무너진 후에 터에 도사(都事)가 머무는 문소관(聞韶館)이 
지어졌다. 문소관은 1738년(영조 14)에 고쳐 지었으며, 처음 지어진 때는 지리지에도 알 
수 없다고 쓰여 있다.25) 해주객사의 누정은 조선 전기에 봉지루(鳳池樓)에서 영해루(瀛海
樓)로 개칭되었는데, 조선 후기에 그 터에는 대유당(⼤有堂)이라는 관아 시설이 지어졌다. 
다만 선조가 피난길에 머물렀던 부용당은 기념 공간이 되어 중건, 중수를 반복하며 해주
의 명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재건된 사례로는 원주객사와 공주객사를 들 수 있다. 원주객사 동쪽의 봉명루(奉命樓) 
자리에는 부평각(浮萍閣) 원림이 새롭게 지어졌다. 부평각은 1639년(인조 17) 관찰사 이
명한(李明漢, 1595~1645)이 창건하였다. 관동지(1830)에 따르면 이명한 당시에 동헌 
동쪽 10여 보에 황폐한 연못과 섬이 있었다. 여기에 물이 들어와 연과 창포가 무성해져 
대(臺)의 흥취가 없어 고을 사람에게 식생을 정리하고 섬을 정비한 후 작은 각(閣)을 세
웠다. 물에 뜬 부평초를 떠올리는 건물에 부평(浮萍)이라는 이름을 편액하였더, 부평각은 
1695년(숙종 21), 1734년(영조 10), 1771년(영조 47), 1811년(순조 11) 등 지속적 수
리를 거쳐 조선 후기 내내 자리를 지켰다. 관동지에 수록된 <강원감영도>를 보면 객사 
동쪽에 못 가운데 부평각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9]. 객사 남쪽에는 청음당(淸陰堂)이 
있는데, 여지도서에 따르면 도사(都事)가 근무하는 건물이다. 객사 부속 누정이던 청음
정의 터와 명칭을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객사의 원림을 이루던 취원루(聚遠樓)와 
응벽당(凝碧堂)은 여러 편의 기문이 전해진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에는 별다른 관련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했듯 객사 
뒤편 언덕에 취원루의 전통을 이었다고 볼만한 
누정이 있어, 공산지(1859)에서 누정의 부재
를 따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실재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5) 咸⼭誌通紀 권1, 館宇.

그림 4-19. <강원감영도>의 객사 부분. 표시한 
부분은 부평각과 청음당. 관동지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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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복구 이후, 조선 후기의 객사는 조선 전기와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감영이 
전국적으로 유영화됨으로써 접객의 수요가 줄어들고, 예학의 발달과 함께 객사는 망궐례 
중심의 의례 공간으로서 성격이 강화된다.26) 객사의 동헌은 여전히 사신의 숙소로서 기
능을 했겠지만, 감영 소재지에서 관찰사의 접객 공간은 더이상 객사에 종속될 필요가 없
었다. 조선 후기의 관찰사는 읍성 내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공 시설과 자연 지형을 
활용해 얼마든지 원하는 장면을 택하여 원림을 경영할 수 있었다. 지방 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감영 원림의 중심이 객사로부터 성곽과 감영 시설로 옮겨간 것이다.

26) 여상진,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69~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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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곽과 원림의 접목

2.1. 성곽 위 장대와 누정의 결합

1) 감영 소재지의 성곽과 원림의 접목 양상
한성부에 위치했던 경기감영과 읍성이 없었던 원주의 강원감영을 제외한 여섯 개 감영

소재지에는 성곽이 있었다. 이중에서 공산성을 가까이 둔 충청감영을 제외한 다섯 감영은 
도시를 읍성이 둘러싸고 있었다. 양계 지방인 평안, 함경감영의 읍성은 산을 끼고 있었고 
황해, 전라, 경상감영은 평지에 있었다. 성곽의 높이는 경우마다 달랐다. 유형원은 높이를 
5장(丈) 이상으로 제안했고 화성성역의궤에서는 2장 5척(尺)을 표준삼았다. 1척을 30센
티미터로 환산하면 전자는 15미터, 후자는 7.5미터에 해당한다. 일제강점기에 전주성의 
높이를 실측하니 약 4미터였다고 전하며27) 평양의 을밀대에서는 11미터였다고 한다.28)

중층 건물이 희소했던 조선시대에 성곽은 도시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드문 시
설이었다. 또한 감영 소재지의 경우 산지를 포함하든, 평지에 놓여 있든 가까이에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지형을 두고 있어 도시와 함께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
질 수 있었다. 성곽은 근본적으로 군사 시설에 해당했지만 전시가 아닐 때에는 지방관이
나 유력 인사가 조망의 시선을 가져볼 수 있는 감상 시설로도 쓰였다.

성곽 위 건축물이 누정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조망 경관의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다. 흥미로운 것은 누정을 겸한 장대(將臺)가 자리잡는 시기적, 지역적 양상이다. 조선 전
기에 장대형 누정이 확인되는 곳은 평양과 함흥 두 곳 뿐이다. 조선 후기에 읍성이 수축
되면서 성벽을 돌출되게 쌓는 치성(雉城)이나 포를 쏘는 구멍을 내는 포루(砲樓)를 더하는 
방식이 확산되는데, 이 시기에 평양, 함흥, 해주, 공주에 장대형 누정이 다수 등장한다. 
즉, 장대형 누정은 제도의 측면으로 보면 유영화가 진행될수록, 입지의 측면으로 보면 주
변 지형의 조망을 강조할수록 발달했던 것이다. 감영소재지 중에서 성곽과 장대가 특히 
발달한 평양과 함흥의 조선 후기 회화식 지도를 보면 성곽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
어진 장대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그림 4-20, 21].

27) 서치상‧조형래, ｢영조초년 전주읍성 개축공사에 관한 재고찰｣, 건축역사연구 16(6), 한국건
축역사학회, 2007, 33쪽.

28)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5, 24쪽(손영식, 한국의 성곽, 
주류성, 2011, 338쪽에서 재인용)



- 179 -

그림 4-20. <기성전도(箕城全圖)>, 167x96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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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함흥읍도(咸興⾢圖)>,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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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전기 양계 지방 감영의 성곽 누정
(1) 평안감영: 을밀대, 부벽루, 연광정
평양에는 고대부터 성곽이 존재했고 이를 활용한 누정도 일찍부터 있었다. 먼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던 사례로 을밀대(⼄密臺)가 있다. 을밀대는 평양의 진산(鎭⼭)인 금수산 
꼭대기에 있었다. 앞이 평탄하고 시야가 트여서 사허정(四虛亭)이라 부르기도 했다. 을밀
대는 부벽루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져 성곽 시설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다고 추정된다.

그림 4-22. 평양 을밀대 전경(출처: 손경석, 이상규 해제, (사진으로 보는)近代韓國. 下, 산하와 풍물, 서문당, 1987)

그림 4-23. 평양 을밀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005978)

 그림 4-24. 을밀대에서 모란대를 본 전경 엽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02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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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벽루(浮碧樓)는 고구려 때인 393년에 지은 영명사의 부속 건물로서 영명루라고 불리
다 12세기에 부벽루로 이름을 고쳤다.29) 절벽 위에 위치한 부벽루는 평양에서 첫 손에 
꼽히는 누정으로 조선 전기간에 걸쳐 유명세를 떨쳤다. 평양에 온 중국 사신도 부벽루에 
올라 여러 편의 시문을 남겼다. 선조연간에 부벽루에 올랐던 한 중국 사신은 “그 경관이 
중국의 소주와 항주와 서로 견줄 만하다.”라고 말하며 소주‧항주의 경관이 인공적인 데 
반해 부벽루의 자연스러움을 높게 평하기도 했다.30) 1460년(세조 6) 세조가 서쪽 지역
을 순방할 때 직접 부벽루에 올라 활쏘기를 관람하고 과거 시험을 본 적이 있다.31) 부벽
루는 임란 이후에도 바로 중건되었으며 조선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수리되었다[표 4-3].

연도 내용 주관 출전 비고

(고려 시대) 창건 고려시대 승려 흥상(興上) 평양속지(1730)

1105~1122(예종) 개칭 고려 왕 예종이 순시하며 개칭 여지도서(1760)

1614년(광해군 6) 중건 관찰사 김신국(⾦藎國, 1572~1657) 평양속지(1730)
여지도서(1760)

평양속지에는 중수,
여지도서에는 중건

1672년(현종 13) 중수 서윤 윤이제(尹以濟, 1628~1701) 평양속지(1730)

1696년(숙종 22) 중수 서윤 윤성우(尹聖瑀, 1638~?) 평양속지(1730)

1808년(순조 8) 중수 관찰사 서영보(徐榮輔, 1759~1816) 평양속지(1892)

1857년(철종 8) 중수 관찰사 서염순(徐念淳, 1800~?) 평양속지(1892)

표 4-3. 부벽루의 역대 공사 내역

부벽루는 고구려식 주초로 일제강점기에도 주목받은 바 있으며 마루를 짜지 않고 기단 
위에 필요시 임시 시설을 차린 것으로 보인다. 성곽 내외에서 그리거나 찍은 다수의 도
상 자료가 남아 있는데, 돋보이는 성곽 위 점경물이자 조망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벽루의 모습을 남긴 조선시대 그림은 다수가 남아 있다. 이 그림들은 대부분 부벽루
에 올라섰을 때 바라보이는 바깥 풍경을 포함한다. 그 풍경은 가까이는 절벽 아래의 대
동강부터 시야가 멀어질수록 능라도(綾羅島)와 강건너의 열지은 나무들, 중첩된 산세를 
포함한다[그림 4-25, 26]. 

29) 평화문제연구소, ｢부벽루｣, 조선향토대백과, 2008.
30) 李裕元, 林下筆記 권13, ⽂獻指掌編, 平壤府.
31) 平壤志 권9, ｢浮碧樓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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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부벽루연회도>,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향연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4-26. <부벽루>, 《관서명승도첩》,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서울역사002383)

평양은 식민지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경성 다음의 도시였으며 여전히 이름난 명승지였기 
때문에 부벽루 등 감영 원림을 담은 사진이 다수 남아 있다. 강 건너에서 부벽루를 찍은 
사진을 보면 절벽 위에 올라앉은 듯한 부벽루의 입지가 잘 드러난다[그림 4-27]. 부벽루 
내부에서 바깥을 보고 찍은 사진을 보면 성곽의 여장이 시야를 가리지 않고 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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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부벽루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028684)

그림 4-28. 부벽루에서의 조망(출처: ⽇本地理⾵俗⼤系 제16권, 조선편 상, 新光社, 1930,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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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광정(練光亭)은 대동문 북동쪽의 덕암(德巖) 위 성곽에 있다. 1528년(중종 23) 관찰
사 허굉(許硡, 1471~1529)이 처음 세웠다. 부벽루와 함께 평양에서 손꼽는 누정으로, 
1539년(중종 34) 두 번째로 조선에 왔던32) 중국 사신 당고(唐皐)의 기문이 전한다.33) 
이 기문은 연광정에서 바라보이는 ‘흐르는 물’의 본질을 ‘연광(練光)’이라는 명칭을 가지
고 체용(體⽤)론으로 풀이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당고는 “움직이는 것은 물의 본성이요, 
허(虛)한 것은 물의 체(體)요, 비단 같은(練) 것은 물의 형상이요, 빛나는(光) 것은 물의 용
(⽤)이다. ... 물이 항상 움직여 쉬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비단 같은 빛깔 또
한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이고, 물이 텅 비어 받아들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빛의 
작용도 때가 되면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즉, ‘연광’이라는 이름에 담긴 비단 같고 반짝
이는 강의 아름다움은 흐르고 비어있다는 물의 본성과 다름아닌 것이다. 당고의 기문은 
원림에서 바라보는 자연의 시각 이미지를 경유하여 그 본성을 논한 시도라는 점에서 신
유학적 자연관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577년(선조 10)에는 홍수로 무너진 연광정을 다시 지으며 부속 관청과 부엌을 
옮기고 문을 멀리 두어 뜰을 확장하였다.34) 임란 이후에 연광정은 전소되지 않아서 수리
하는 정도로 복구되었으며 조선 말기까지 자리를 지켰다. 연광정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
지 지속적으로 수리되며 자리를 지켰다[표 4-4].

연도 내용 주관 출전 비고
1528년(중종 23) 창건 관찰사 허굉(許硡, 1471~1529) 여지도서(1760)
1542년(중종 37) 중수 서윤 홍신(洪愼, ?~?) 여지도서(1760)
1577년(선조 10) 중건 관찰사 김계휘(⾦繼輝, 1526~1582) 평양지(1590) 성수익, ｢연광정중수기｣
1607년(선조 40) 중수 서윤 이홍주(李弘胄, 1562~1638) 평양속지(1730) 임란 때 파괴 X
1670년(현종 11) 중수 서윤 윤이제(尹以濟, 1628~1701) 평양속지(1730)
1850년(철종 1) 중수 관찰사 홍종응(洪鍾應, 1803~1866) 평양속지(1892)

표 4-4. 연광정의 역대 공사 내역

연광정에 대한 기문들에서는 연광정 앞의 못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향연도>[그림 4-29]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관
서명승도첩》[그림 4-30]을 보면 연광정 안쪽에 애련당 못과 별도로 작은 못이 있는 모습

32) 당고가 조선에 처음 왔던 1521년에는 연광정이 없었다.
33) 平壤志 권9, ｢練光亭記｣.
34) 平壤志 권9, ｢練光亭重修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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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이 못의 이름은 북한에 소장된 <평양성전도>에 명월지(明⽉池)라고 기록
되어 있다. 중국 사신인 당고가 썼던 연광정의 수경관에 대한 감상은 흐르는 물을 중심
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런데 명월지의 물은 고여 있는 물이다. 여기서는 당고의 해석과 
달리 세상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물의 형상이 더욱 강조된다. 말하자면 연광정은 원경
으로 흐르는 물을, 근경으로 멈춰있는 물을 양면으로 갖춘 원림이다.

그림 4-29.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향연도>, 연광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4-30. <연광정>, 《관서명승도첩》,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서울역사0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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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경감영: 낙민루
조선 전기 함흥을 대표하던 원림은 서쪽 성곽 위에 있었던 낙민정(樂民亭)이다. 여지

도서에서 낙민정은 함경도 제일의 경치라고 소개된다.35) 낙민정이 처음 지어졌던 시기
는 알려져 있지 않다. 낙민정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가 1607년(선조 40)에 관찰사 
장만(張晩, 1566~1629)이 성을 개축하며 터에 누각을 중건하고 낙민루(樂民樓)라고 편액
하였다. 이때 중건을 기념하여 신흠(申欽, 1566~1628)이 지은 기문에는 낙민루의 경관
과 함의가 잘 드러난다. 다음은 신흠이 지은 ｢낙민루기｣의 일부이다.

A. ⓐ-1 누대 아래 다리가 있는데 이름이 만세교(萬歲橋)다. 뭇 시냇물이 그곳을 돌아 흘러 다리 
아래에 펑퍼짐하게 고였는데, 사방이 5리쯤 되는 규모로 파도가 넘실대어 바라다보면 마치 큰
물과도 같고, 그 다리 밖에는 들이 있는데, 평평한 평야가 멀리 이어져 있으며 한 쪽 면은 바
다에 닿아 있어 아무리 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들 밖으로 산이 있는데, 모두가 
북쪽에서 달려온 산들로서 험준하고 장엄한 게 하늘에 닿을듯 치솟아 있다. 좌우로 줄서 있는 
산은 병풍이고, 높이 솟은 것은 벽이 되어 주위를 감싸고 있는데, 이는 이 누대에 있어 최고
의 명승인 것으로 이만하면 백성들이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아니다. ⓐ-2 그러면 좋
은 날 좋은 때에 손님 맞아 잔치를 열고, 날짐승 잡아 고깃국 끓이고 물고기 낚아 회치고, 거
문고 피리 울리면서 술잔이 오가고, 곱게 단장한 계집들이 귀고리 떼고 비녀 빼고, 초가 다 
닳고 밤이 깊었을 때 온갖 춤이 오락가락하면 그는 이 누대에서의 최고의 즐김일 것인데, 그
만하면 백성을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그도 아니다. ⓐ-3 그렇다면 휘하 장병이 다 모이고 
동료 무리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병사는 갑옷을 입고 달리고 말은 재갈을 물고 달리며, 말을 
달렸다 멈췄다 하기 마치 날으는 듯 빠르고, 활 쏘고 짐승 쫓는 솜씨가 실을 다루듯 민첩하
며, 꿩깃 달린 두 창을 좌우로 휘두르면서 초(楚) 나라 광거(廣⾞ 초 나라 병거(兵⾞) 이름) 오
(吳) 나라 연졸(練卒)이 바람이 일고 번개가 치듯하여, 새로 잡은 고기에 국가가 내린 잔치로 
자원한 졸병까지 배불리 먹이고, 어리진(⿂麗陣)ㆍ아진(鵝陣)ㆍ관진(鸛陣)이 법도에 척척 들어맞
으면 이는 이 누대에서의 최고 장관일 것이다. 그만하면 백성들이 즐거워할까? 그도 아니다.

B. 그렇다면 누대에 최고의 명승이 있어도 백성들을 즐겁게 하기에는 부족하고, 최고의 즐길 것
이 있어도 백성들의 즐거움이 되지 못하며, 최고의 장관이 있어도 백성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다면 백성들이 여기서 무엇을 즐긴다는 것인가? (중략) 그만하면 우리 백성들이 즐겁지 않겠는
가. ⓑ-1 배고픈 자도 때 되면 밥먹고, 추운 자도 때 되면 옷입고, 어린이는 때 맞게 기르고, 
늙은이도 때 맞게 봉양하고, 죽으면 때 맞게 장례치르고, 법이 있어 속이지 않고, 영이 적중하
여 범법하는 이가 없다. 살기가 평화로울 때는 따뜻한 햇볕이 되고, 일단 유사시에는 무서운 

35) 김우철 역주, 여지도서 27: 함경도 Ⅰ, 디자인흐름, 2009,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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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로 변하는 것이다. 그만하면 우리 백성들이 충분히 즐거워 않겠는가. ⓑ-2 백성들이 이미 
이 두 가지 즐거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공이 또 그 아름다운 누대까지 곁들여 마련하였
으니 공이 백성들과 함께 즐기리라는 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자명한 일로서 백성들 스스로가 
즐기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3 이야말로 맹자(孟⼦)가 말한, 어진 자라야만 이를 즐
길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36)

A에서는 낙민루에서 내려다보이는 만세교와 다리, 강, 들판, 바다, 산을 논한 후 누정
에 있어 최고의 경관을 갖추었다 평하고[ⓐ-1 이하] 관영 누정에서 즐길 수 있는 유람, 
연회, 군정을 열거하지만[ⓐ-2, 3 이하] 그 즐거움이 백성의 즐거움과는 별개라고 단언한
다. 기문의 요지는 B에 서술된다. 그에 따르면 관찰사가 백성과 함께 즐기는 데는 두 가
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생활의 안녕이고 둘째는 치안의 유지이다[ⓑ-1]. 이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관찰사가 원림을 즐긴다면 함께 즐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2]. 이
는 맹자가 주나라 문왕의 영대‧영소 원림을 두고 “백성과 함께 즐기므로 즐길 수 있다
[與民偕樂, 故能樂也]”라고 말하였으며, 후대에 “어진 자라야만 이를 즐길 수 있다[賢者⽽
後樂此之意]”라고 풀이한 것37)과 연동한다[ⓑ-3].

낙민루는 관찰사 장만에 의한 중건으로부터 약 70년 후, 1671년(현종 12)부터 4년간 
함경도 관찰사로 재직한 남구만(南九萬, 1629~1711)에 의해 함흥 10경에 포함되었다.38) 
남구만은 본인이 직접 창건한 감영 후원의 지락정(知樂亭) 등과 함께 10경을 설정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 <함흥십경도(咸興⼗景圖)>를 완성하였다. <함흥십경도>는 마찬가지로 
남구만이 기획한 <북관십경도(北關⼗景圖)>와 함께 널리 알려져 이를 계승한 ‘남구만제 
계열 관북명승도’로 전파, 확산되었다[그림 4-31, 32].39)

1674년(현종 15) 남구만이 주문한 원화는 전하지 않으나 그가 직접 그림에 붙였던 글
이 남구만의 문집에 남아 있다. 다음은 ｢함흥십경도기(咸興⼗景圖記) 병서(幷序)｣의 낙민
루(樂民樓) 부분이다.

36) 申欽, ｢樂民樓記｣, 象村先⽣集 권23, 記.
37) 孟⼦集註, 梁惠王章句 上.
38) 남구만이 꼽은 10경은 다음과 같다. 본궁(本宮), 제성단(祭星壇), 격구정(擊毬亭), 광포(廣浦), 지락

정(知樂亭), 낙민루(樂民樓), 일우암(⼀遇巖), 구경대(⿔景臺), 백악폭포(⽩岳瀑布), 금수굴(⾦⽔窟).
39) 박정애, ｢朝鮮 後半期 關北名勝圖 연구: 南九萬題 계열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78, 한국

미술사학회, 2013, 6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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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낙민정(樂民亭)이 함흥부의 성(城) 서쪽 모퉁이에 있었는데, 임진왜란에 불타 없어졌다. 만력
(萬曆) 정미년(1607, 선조40)에 관찰사 장공 만(張公晩)이 부성(府城)을 개축할 때에 옛 정자가 있
던 터에 누각을 세워서 위는 잔치하고 노는 장소로 삼고 아래는 적을 막고 지키는 방비를 설치하
고는 인하여 낙민루라 편액(扁額)하였다.
누각 앞에는 성천강(城川江)이 흐르고 있는데, 흰모래가 평평히 깔려 있어서 양쪽 강 언덕이 백설
처럼 희며, 강물은 너비가 5리쯤인데 잔물결이 일렁거려 저절로 비단 무늬를 이룬다. 이곳에 만세
교(萬歲橋)라는 다리가 있는데, 큰 강을 가로질러 놓여 있어 숫돌처럼 평평하고 곧아서 수레와 말
이 왕래하여 은은히 울리는 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강의 동쪽과 서쪽에는 넓은 들이 수백 리에 걸쳐 아득히 펼쳐져 있으며, 상류에는 백악산(⽩岳⼭)과 
천불산(千佛⼭)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하류에는 점점이 보이는 산봉우리들이 빙 둘러서서 아양을 
떨며, 선덕(宣德)과 광포(廣浦)가 또 아득히 펼쳐져 시야에 들어온다. 남쪽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면 
아득한 물결이 끝이 없고, 화도(花島)와 죽도(⽵島), 초도(草島) 등이 하늘과 물이 맞닿은 곳에 나타
났다 사라지며, 낙민루 아래에는 강을 따라 여염집들이 십여 리에 걸쳐 비늘처럼 이어져 있어서 안
개 낀 버드나무가 몽롱하고 노랫소리와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하여 바다와 산의 높고 깊음과 
강호(江湖)의 깨끗하고 아름다움과 교야(郊野)의 넓고 평평함을 이미 가려 뽑아 이 누대에 모았고, 
인물의 많고 성함을 또 겸하여 소유하고 있으니, 낙민루라고 명명한 뜻은 이 때문일 것이다.40)

남구만의 글은 낙민루의 의미를 민가들이 모여 이루는 도시 경관으로 풀어냈다는 점에
서 신흠의 기문과 다르다. 신흠은 ‘낙민’의 의미를 누정의 기능과 활용으로 풀어낸 반면, 
남구만은 “여염집들이 십여 리에 걸쳐 비늘처럼 이어져 있어서 안개 낀 버드나무가 몽롱
하고 노랫소리와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백성의 모습 자체를 경관화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두 기문이 ‘낙민’이라는 말을 통해 닿으려는 바는 결국 좋은 정
치라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구만의 표현은 ‘십경’이라는 전제가 개입함
으로써 낙민을 이루려는 것보다는 낙민이 형상화된 아름다움을 알리려는 것에 가깝다.

낙민루는 평양성의 연광정, 수원 화성의 방화수류정처럼 성곽 위에 위치한 대표적인 
원림이다. 이러한 원림은 성곽의 외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의 상징물이다. 관영 
원림은 인상적인 경관에 힘입어 정체성을 이루며, 여기에 명칭과 기문을 통해 의미를 부
여함으로써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의도된다. 낙민루는 관영 원림 가운데 정치적 의
지가 가장 돋보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낙민루에서 그 의지는 신흠의 풀이처럼 원림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현되기도, 남구만의 풀이처럼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현되기도 하였다.

40) 南九萬, ｢咸興⼗景圖記幷序｣, 藥泉集 권28,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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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하였듯 남구만이 시초가 된 관북명승도 계열의 회화 작품에는 돌출된 성곽의 포루 
위에 자리한 낙민루와 그 아래 만세교를 비롯한 풍경들이 잘 드러난다. 근대 사진을 통
해서도 문헌과 회화 속 경관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 4-33, 34].

그림 4-31. 작자미상, <樂民樓>, ≪咸興內外⼗景圖≫,
1731년경,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4-32. <북관산수도 병풍>의 낙민루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4-33. 구한 말 낙민루 모습,
속초시립박물관 소장(구입 4618)

그림 4-34. 구한 말 만세교 모습,
속초시립박물관 소장(구입 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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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전해지는 낙민루의 건축 형태에서 흥미로운 점은 벽돌로 쌓은 포루 위에 바
로 설치된 누정의 난간이다[그림 4-35]. 앞에서 다룬 <그림 4-33>에도 이러한 난간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난간이 붙은 특이한 구조는 낙민루가 방
어시설보다는 위락시설로 여겨졌다는 증거이다. 포루의 입면이 여장 사이로 한껏 가려져 
있는 수원 화성의 사례를 떠올리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낙민루의 난간은 성곽과 
원림의 접목 양상이 건축을 통해 드러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림 4-35. 아래에서 촬영한 낙민루 사진 전체(위)와 난간 부분(아래)
(출처: 독립기념관, 캐나다 선교사가 본 한국·한국인, 2013,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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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 후기 성곽의 수축과 장대형 누정의 발달
(1) 평안감영
조선 후기 평양성곽 위에는 다수의 장대가 들어선다. 이 장대들은 군사시설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서는 성 안팎의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누정으로 인
식되기도 하였다. 초연대(超然臺), 선승대(選勝臺), 공승대(供勝臺), 취승대(聚勝臺), 납승대
(納勝臺), 최승대(最勝臺), 일승대(⼀勝臺)는 모두 성곽에 위치한 장대로서 전영(前營), 후영
(後營), 좌영(左營), 우영(右營) 등 병영의 이름으로도 불렸다. 평양성도류의 그림을 보면 
성곽 위 혹은 성곽 가까이에 위치한 이들 대(臺) 혹은 영(營)은 성곽으로부터 다소 안쪽
으로 배치되어 있어 건물 자체에서 밖을 내려다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어 보인다. 그렇
지만 전반적으로 장대들이 조망점으로 인식되었던 경향은 분명해 보인다.

조선 전기에 성곽이 아닌 성내에서 가장 
조망이 좋은 누정으로는 대동관 뒤의 쾌재정
이 꼽혔다. 쾌재정은 장대라고 불리기도 했
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쾌재정 뒤편, 보다 
높은 지대에 객사의 부속 누정이 아닌 장대 
그 자체로서 건축물이 들어섰다. 온양민속박
물관 소장 《평양팔경도》 중 <연광장락>이라
는 작품을 보면 근경의 대동문과 연광정 너
머로 높은 기단 위에 위치한 ㄱ자 건물인 쾌
재정이 보이고, 그 너머 언덕 꼭대기에 특이
한 구조의 건물이 하나 더 보인다[그림 
4-36]. 사방에 별도의 담장과 출입문을 갖추
고 추측컨대 육각이나 팔각의 평면으로 이루
어진 이 건물의 이름은 집승대(集勝臺)이다.

집승대는 1714년(숙종 40) 관찰사 민진원
(閔鎭遠, 1664~1736)이 처음 세웠다. 집승대
는 1804년 대화재 때 소실되어 송암미술관 
소장본[그림 4-37] 이후의 그림들에서는 공
터로 묘사되었다[그림 4-38]. 집승대의 모습

그림 4-36.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평양팔경도》 중 
<연광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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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린 18세기 회화 작품을 살펴보면 이 건물의 지붕은 사모지붕을 더 잘게 분할한 형
태인 여느 육각정이나 팔각정과 다르게 팔작지붕을 응용한 듯 합각면이 그려져 있는 특
이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최상부에는 절병통이, 추녀마루에는 잡상이 그려져 있어 높은 
수준의 의장을 갖추었다. 송암미술관 소장본에는 지붕 아래 단청을 한 공포까지 그려져 
있으며, 건물 내부의 바닥면을 보면 내진과 외진을 따로 두었을 가능성도 보인다. 기둥은 
높은 장주초를 썼고 그 수는 전면으로만 9~10개가 그려져 있다. 말하자면 집승대의 건
축 양식은 조선시대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복잡하고 화려한 구조와 의장이 복합적으
로 꾸며져 있다. 장대 건축의 입지가 도시 내부의 언덕보다는 성곽 위나 성 바깥의 언덕 
위에 지어졌던 일반적 양상을 떠올릴 때 입지의 측면에서도, 형식의 측면에서도 특별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림 4-37. 송암미술관 소장 <평양성도>의 장대 부분

 

그림 4-38.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기성도병>의 장대 부분

(2) 함경감영
함경감영에서도 평안감영과 마찬가지로 망루, 혹은 장대에 해당하는 성곽 시설 누정과 

같이 인식했던 양상이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인 17세기 초에 이
미 성을 수축하고 다수의 망루를 건립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었다. 다음은 함
산지통기(1849) 성곽조에 실린 관찰사 한준겸(韓俊謙, 1557~1627)의 비문이다.

선조 41년(1608)에 관찰사 이시발이 성이 넓어 수어(守禦)하기 어렵다하여 성안에 토성을 쌓았다. 
다음 해에 관찰사 장만(張晩)이 외성이 너무 크고 내성이 좁다하여 외성의 남쪽 면을 좁혔다. 또 
성의 동쪽과 서쪽이 너무 낮으므로 아울러 다 수축하였다. 돌을 다듬어 대(臺)를 만들고 기와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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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워 활쏘는 구멍을 만드니 꼭 당제(唐制) 포루(炮樓)와 같았다. 이리하여 성곽은 마침대 필(畢)
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 축성역을 감독한 사람은 전 부사(府使) 백사림(⽩⼠霖)이었다. 나는 관
찰사 장만이 온 다음에 그를 대신하여 동북쪽 구석에 두 개의 큰 포루를 더 설치하였다. 그것은 
북산이 높아서 적에게 그곳이 먼저 점령될 것이 두려워서였다. 이에 이르러 성의 제도는 비로소 
갖추고 거의 만세불발(萬世不拔)의 기지(基地)가 되었다.

함흥성은 1608년(선조 41) 관찰사 이시발(李時發, 1569~1626)의 토성 축조를 시작으
로 관찰사 장만(張晩, 1566~1629)과 한준겸(韓俊謙을 거치며 다수의 포루(炮樓)를 갖추
었다. 인용문 아래에 달린 성곽 시설 목록에서 ‘루(樓)’로 끝나는 건물명이 10개, ‘정(亭)’
으로 끝나는 건물명이 2개 등장한다.41) 이중 명검루(鳴劍樓)에는 임란 때 왜인이 현판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 전기에도 다른 포루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용문에서 포루(炮樓)라고 표현한 시설에 모두 누정으로 볼 만한 목조 건축물이 건립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뒤에서 살펴볼 ｢구천각기(九天閣記)｣에 당시에 이미 누
각이 지어졌다는 기록으로 볼 때 중요 시설에는 지어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1849년 편
찬된 함흥 지리지인 함산지통기의 누정조에는 조선 전기에 지어져 있던 낙민루와 17
세기 초 새로 지어진 북산루만 포함되어 있지만 1731년에 그려진 <북관별과도(北關別科
圖)>에 이미 다수의 건물이 성곽 상부에 지어져 있던 모습이 확인된다[그림 4-39].

이 건물들은 대체로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1890년(고종 27)부터 이듬해까지 함
경도 관찰사를 지낸 한장석(韓章錫, 1832~1894)의 문집에 “성을 수리하고 다리를 만들
어 준공을 고하자 단출한 가마로 둘러가며 살펴보고 간검루ㆍ의운루ㆍ명검루ㆍ무검루ㆍ낙
민루ㆍ구천루ㆍ북산루에 두루 올라갔다가 송간정에 이르러 저물녘에 돌아와 두보의 〈추
흥〉시의 운을 뽑아 짓다”42)라는 표제의 시가 있다. 성곽과 장대형 누정들, 아래로 내려
다보이는 만세교는 17세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대도시 함흥의 기반 시설이자 주요 감상점
으로 유지되었다.

41) 성곽 시설 목록은 다음과 같다. 명검루(鳴劍樓), 간인루(看釼樓), 동평문(東平⾨), 성동문(城東⾨), 
의운루(倚雲樓), 의천루(倚天樓), 장사루(壯師樓), 대노루(待勞樓), 구천루(九天樓), 북산루(北⼭樓), 
관어정(觀⿂亭), 승류문(承流⾨), 중수문(衆⽔⾨), 낙민루(樂民樓), 만갑정(萬甲亭), 서문(西⾨), 무
인루(撫釼樓). 이중에서 간인루와 무인루의 ‘釼’자는 ‘劍’자의 오기이거나, 후대에 ‘劍’자 바뀐 
것으로 보인다.

42) 韓章錫, ｢修城作橋告功便輿巡覽歷登看劍倚雲鳴劍撫劍樂民九天北⼭之樓⾄松間亭暮歸拈杜秋興｣, 眉
⼭集 권3, 詩.



- 195 -

그림 4-39. <북관별과도(北關別科圖)>, 1731년, 163.4x8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장대형 누정이 자리잡던 때, 당시의 문인 관료들이 이러한 시설을 인식했던 방식을 잘 
드러내는 사례가 있다. 관찰사 한준겸이 구천각과 북산루를 건립한 후 관원이었던 조익
(趙翼, 1579~1655)에게 주문한 기문인 ｢구천각기(九天閣記)｣이다. 다음은 해당 기문의 
전문이다.

ⓐ-1 성곽(城郭)에 누각(樓閣)을 설치하는 목적은 대체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
기 위한 것이다. 그 제도가 있게 된 것은 대개 오래 전부터의 일이니, 즉 진(秦)나라 때의 초문(譙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2 명나라 때에는 또 포루(砲樓)의 제도가 있었다. 에워싼 
성곽 사이에 수십백 첩(堞)마다 하나의 누각을 설치하고 그 누각 아래에 포혈(砲⽳) 수십 개를 뚫
은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누각이 서로 바라보이게 하면서 화포(⽕砲)의 화력(⽕⼒)을 서로 보강
하게 하였으니, 이에 이르러서는 수어(守禦)의 대비책이 더욱 정밀해졌다고 하겠다. 그래서 ⓐ-3
우리나라에서도 난리를 겪은 뒤로는 중국의 제도를 상당히 모방해서 변진(邊鎭)과 요해처(要害處)
에 왕왕 포루를 설치하곤 하였다.

함흥(咸興)은 순찰사(巡察使)의 감영(監營)이 있는 곳이요, 남과 북을 잇는 요충(要衝)에 해당하
는 곳으로서, 관북(關北) 지방의 하나의 큰 도회지이다. 옛날부터 성곽이 있긴 하였으나 그 높이가 
낮은 데다가 허물어져 있었는데 오랫동안 보수하지 못하다가, 근래에 한두 명의 원수(元帥)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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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꽤나 정비하여 새롭게 단장하였지만 완전하게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금상(今上)이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서원(西原) 한공(韓公)이 전임 대사헌의 신분

으로 삭방(朔⽅)을 안찰(按察)하러 오게 되었다. 공은 덕성이 두텁고 도량이 큰 분으로서 일찍이 
외방에 나가 중병(重兵)을 거느리다가 조정에 들어와 나라의 풍헌(⾵憲)을 담당하는 등 명망과 실
력이 평소부터 현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에 임했을 때에도 목소리나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도 위엄과 신망이 저절로 행해진 결과, 장교와 관리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병사와 
백성들은 편안하게 여겼으며, 북쪽의 융적(戎狄) 역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서 전쟁의 북소리
가 울리지 않았으므로, 1000여 리에 달하는 관북 지방 일대가 수개월 사이에 모두 자연스럽게 안
정을 취하게 되었다.

그 뒤 3년이 지난 어느 달에 공이 나가서 성지(城池)를 살펴보다가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않는 것이 옛날의 도이니, 생각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는, 담장을 올리고 성
가퀴를 보수하여 낮은 곳은 높이고 좋지 않은 곳은 개선하면서, 예전의 원수(元帥)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일신(⼀新)하였다.

이전에 ⓑ-1 이순찰(李巡察)이 설치한 포루(砲樓)는 그 이름을 구천각(九天閣)이라고 하였다. 높
은 산 위에 있어서 사방의 들판을 굽어보고 있었으나 그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
지 못하였으므로, 공사 계획을 세우고 자재를 조달하여 그 규모를 넓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난간
을 몇 층으로 하고 마룻대를 높이 하는 한편 기둥에 채색하고 용마루를 조각하여 웅장하고 아름
답게 꾸미니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듯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2 북쪽으로 약 30보쯤 되는 거리에 산이 또 높이 솟아서 성안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적이 이곳을 점거하면 성이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성을 넓혀 산마루까
지 확장한 뒤에 곧장 그 정상에 하나의 누각을 세웠으니, 이것이 이른바 북산루(北⼭樓)이다. 이쯤 
되어서는 성곽이 완비되어 흠이 없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금성탕지(⾦城湯池)로서 만세토록 견고한 
요새지가 되었다고 할 만하다.

내가 지난해 겨울부터 처벌을 받고 고산 찰방(⾼⼭察訪)으로 내려가서는 일 때문에 몇 번이나 
감영에 가곤 하였다. 그런데 누각이 준공되자 공이 나에게 기문(記⽂)을 지으라고 명하였는데, 내
가 사양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쓴다.

이곳에서 북청(北⾭)까지 가려면 이틀이나 걸리는데, 북청에 있는 절도사(節度使)의 군영(軍營)이 
이곳 감영의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있다. 그리고 북청에서 삼수(三⽔)ㆍ갑산(甲⼭)까지는 수백 리
나 떨어져 있는데, 모두 묏부리가 중첩해서 솟아 있는 산악지대로서 험준하기 이를 데 없는 곳만 
10여 군데나 되니 많은 병력이 이동할 수가 없으며, 육진(六鎭) 역시 먼 곳은 천리나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오랑캐가 침범하여 변경에 비상사태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감
영이 어찌 갑자기 적의 침입을 받기야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성곽을 정비한 것이 바
로 이와 같이 주도면밀하였으니, 공의 생각이 참으로 깊고 원대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 내가 일찍이 이 누각에 올라가서 굽어보니, 읍(⾢)의 가옥들이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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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면서 번화하게 밀집되어 있었고, 큰 벌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큰 강은 둘로 나뉘어 마치 뱀
처럼 꿈틀꿈틀 감싸고 돌면서 남쪽을 향해 바다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바다의 푸른빛이 
하늘까지 잇닿아 한없이 펼쳐지고, 강 너머로는 들판이 수십백 리에 걸쳐 한눈에 들어오는 가운
데, 사방을 돌아보면 뭇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서 모두 눈 아래에 엎드리고 있었으니, 참으로 천
하의 절경(絶景)이 따로 없었다.

ⓓ 공이 이 누각을 지은 것은 물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지 경치를 감상하며 노닐려고 함이 
아니었다. 그렇긴 하지만 아래를 굽어보노라면 그 경치가 그야말로 이처럼 워낙 뛰어나기만 하였
다. 대저 등왕각(滕王閣)과 악양루(岳陽樓)가 양자강(揚⼦江) 남쪽에 수천 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도, 지금껏 천하에서 승지(勝地)를 일컬을 때면 반드시 등왕각과 악양루를 들먹이곤 한다. 지금 이 
누각이 비록 관북 지방에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그 형승(形勝)을 논한다면 실로 나라 안
에서 견줄 곳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차 나라 안에 그 이름이 퍼지면서 백대 뒤에도 
일컬어질 것이 분명하니, 그러고 보면 이곳은 또 단지 험고(險固)한 성지(城池)가 될 뿐만이 아니
라고 하겠다.

대저 이곳에 감영이 설치된 지 200년이 넘었으니, 그동안 거쳐간 원수(元帥)들도 헤아릴 수 없
이 많을 것인데, 이 누각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지려
(智慮)라는 것이 이처럼 뚜렷이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인데, 어느 지역이 세상에 드러나고 묻히는 
것 역시 시운(時運)이 작용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이 모두를 기록해서 후세에 보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1 나는 또 이와 관련하여 걱정되는 점이 있다. 성곽과 누각이 참으로 견고하고 아름
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리(地利)는 인화(⼈和)보다 못하다.”라고 하였고, 
“험고(險固)한 지세(地勢)는 인덕(⼈德)보다 못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뒤에 계속해서 이곳을 담
당하는 자들을 모두 적임자를 얻어서, 그 은혜가 한 지방을 보살피기에 충분하고 그 위엄이 융적
을 진압하기에 충분한 것이 모두 우리 공처럼 될 수만 있게 한다면 자연히 장성(⾧城)의 형세를 
은연중에 갖게 될 것이니, 그때에는 비록 이 성곽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하겠지만, ⓔ-2 불행
히도 임명된 사람이 적임자가 못 되어서 그저 누각에 올라 경치나 구경하고 주연을 베풀며 즐길 
줄이나 알 뿐, 사졸(⼠卒)을 보살필 줄을 몰라서 기보(祈⽗)의 원망을 초래하기라도 한다면, 성안에 
융적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이 승경을 또 어떻게 혼자서 즐길 수가 있겠는가. 또 
혹시라도 융적을 막을 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우레가 치고 폭풍이 몰려오듯 융적이 침입
했을 경우에,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성을 버리고 달아나기라도 한다면, 아
무리 견고하다 한들 어떻게 성곽만으로 오랑캐를 막아 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천하의 일은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법인데, 무너지는데도 이
를 보수하지 않으면 폐기(廢棄)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천하의 걱정거리는 처음 시작하는 자가 완
전하게 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언제나 그 뒤에 이어서 행하는 자가 게을러서 폐기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성곽과 이 누각이 비록 견고하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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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데도 보수하지 않는다면,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며, 성곽이 무너
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또 영원히 견고한 금성탕지(⾦城湯池)가 되
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만드는 자들은 모두 우리 공의 죄인이 될 것인데, 이것
이 바로 내가 두려워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점을 함께 기록해서 뒤에 오는 자들이 경
계하도록 하는 바이다. 만력(萬曆) 40년 임자년(1612, 광해군 4) 납월(臘⽉) 모일에 짓다.43)

조익은 성곽 누각의 조성 목적이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1]. 그리고 그 제도는 명나라 때의 포루(砲樓)를 본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일정한 간
격을 두고 누각을 설치한 후 누각 아래에 포혈을 다수 뚫는 구조이다. 즉, 포루의 기본 
구조에는 상부에 목구조를 갖춘 누각이 있었다[ⓐ-2]. 중국을 모방한 포루의 제도는 조선
에서 국경 지대와 중요한 군사 요점의 성곽에 적용되었다[ⓐ-3].

구천각(九天閣)이라 명명된 포루는 관찰사 이시발의 성 수축 공사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44) 구천각은 높은 지대에 위치해서 조망이 좋았으나 규모가 작았고, 이를 개선하
고자 공간을 확장하는 동시에 단청과 용마루 조각 등을 새롭게 적용하여 의장의 격도 올
렸다[ⓑ-1]. 구천각에서 북쪽 30보 거리에는 산 능선이 솟아 있어서 성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자연지형은 군사 시설의 입장에서 위험 요소였다. 때문에 산 가까이에 
성을 확장해 쌓고 포루를 세워 북산루(北⼭樓)라고 이름 지었다[ⓑ-2]. 함산지통기와 상
통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가 구천각과 북산루의 군사적 조성 배경에 해당한다면, 이어지는 내용에는 원
림으로서의 인식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구천각의 경치에는 앞서 남구만의 낙민루 감상
과 유사하게 “읍의 가옥들이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이어지면서 번화하게 밀집되어 있었
고” 이러한 도시 경관이 강, 바다, 하늘, 들판, 산으로 이루어진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
루었다[ⓒ]. 조익은 이처럼 인상적인 경치 감상이 누각 본연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짚지만, 그 경치로 인해 고사 속 등왕각과 악양루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국내에서 특별
한 사례임을 역설한다[ⓓ]. 이 누각에서 군사적 목적과 감상적 특별함이 병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인간 주체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1] 조익은 그 본연의 

43) 趙翼, ｢九天閣記｣, 浦渚集 권27, 記.
44) 한국고전종합DB의 번역문에는 이후백(李後⽩)으로 풀어 쓰여 있으나, 이후백의 연보를 찾아보

면 함경도 관찰사로 일했던 시기가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인용한 함산지통기 성곽조에 등장
하는 성 수축 공사를 지휘한 이시발이 이씨 관찰사, 즉 ‘이순찰(李巡察)’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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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내재한 아름다움이 실추되지 않기를 바랐다[ⓔ-2]. 조익의 글은 장대형 누정이 통
치자이자 문화적 교양을 문인인 관원들이 성곽과 누정이 접합한 장대형 누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요약적으로 잘 드러내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조익의 글이 관원의 시선을 대변한다면, 1769년(영조 45) 관찰사로 부임한 남편을 따
라 함흥에 도착한 의유당(意幽堂) 의령 남씨(宜寧南⽒, 1727~1823)가 언문으로 쓴 일기
인 의유당관북유람일기(意幽堂關北遊覽⽇記)는 관원의 가족이 이러한 시설을 어떻게 느
끼고 활용했는지를 잘 드러낸다. 이 일기에서 의유당은 ｢낙민루｣와 ｢북산루｣라는 두 글
을 통해 낙민루, 북산루, 무검루에 올랐던 감상을 기록했다.45) 여기에서는 ｢북산루｣라는 
글에 담긴 북산루와 무검루의 감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북산루 부분이다.

북산루는 구천각(九天閣)이란 데 가서 보면 예사 퇴락한 누각이라. 그 마루에 가서 마루 구멍을 
보니, 사닥다리를 놓았는데 사닥다리로 거기를 내려가니, 성을 짜갠 모양으로 갈라 구천각과 북루
(北樓)에 붙여 길게 쌓아 북루로 가는 길을 삼고 뽑아내어 누각을 지었으니, 북루를 바라보고 가
기 육십여 보(步)나 되더라.

북루문(北樓⾨) 역시 낙민루문(樂民樓⾨)과 같되 많이 더 크더라. 반공(半空)에 솟은 듯하고, 구
름 속에 비치는 듯하더라. 성 두둑[성벽]을 구천각으로부터 빼어 내어 누각을 지었으니 의사(意思)
가 공교하더라.

ⓐ 그 문 속으로 들어가니 고요하고 쓸쓸한 굴 속 같은 집인데, 사닥다리를 놓았기에 사닥다
리 위로 올라가니 광한전(廣寒殿) 같은 큰 마루더라. 구간대청(九間⼤廳)이 넓고 환하고 단청분벽
(丹⾭粉壁)이 황홀한데, 앞으로 내밀어 보니 시야가 훤칠하여 탄탄한 벌판이니, 멀리 바라보이는 
데가 말 타는 터이기에 기생들을 (말 타게) 시키려 하되 멀어서 못 시켰다.

ⓑ 동남편을 보니 무덤이 겹겹이 이어져 별을 벌려 놓은 듯하였으니 감창(感愴)하여 눈물이 나 
금억(禁抑)지 못하겠더라. 서편으로 보니 낙민루 앞 성천강 물줄기 갯벌까지 창일(漲溢)하고, 만세
교 비스듬히 뵈는 것이 더욱 신기하여 황홀하게 그림 속 같더라.

풍류를 일시에 연주하니 대무관풍류(⼤廡官⾵流)라, 소리 길고 조화로워 가히 들음 직하더라. 
모든 기생을 쌍지어 대무(對舞)하게 하여 종일 놀고 날이 어두워 돌아오는데, 풍류를 교전(轎前)에 
길게 연주하게 하고 청사초롱 수십 쌍을, 곱게 입은 기생이 쌍쌍이 들고 섰으며 횃불을 관청 하
인이 수없이 들고나니 가마 속 밝기가 낮 같으니 바깥 광경을 호말(毫末)을 헤아릴 정도더라. 붉
은 비단에 푸른 비단을 이어 초롱을 만들었으니 그림자가 아롱지니 그런 장관이 없더라.

군문대장(軍⾨⼤將)이 비록 야행(夜⾏)에 비단 초롱을 켠들 어찌 이토록 장(壯)하리오? 군악(軍

45)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기본 사항과 인용문의 현대어 번역문은 다음 문헌을 참고하였다. 류준
경 역주, 의유당관북유람일기, 100대 한글 문화유산 86, 신구문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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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은 귀를 진동시키고 초롱 빛은 조요(照耀)하니, 마음에 규중소녀자(閨中⼩⼥⼦)임을 아주 잇고 
허리에 다섯 인(印)이 달리고 몸이 문무를 겸전(兼全)한 장상(將相)으로 훈업(勳業)이 고대(⾼⼤)하
여 어디서 군공(軍功)을 이루고 승전곡(勝戰曲)을 연주하며 태평궁궐을 향하는 듯, 좌우 화광(⽕光)
과 군악이 내 호기(豪氣)를 돕는 듯, 몸이 육마거중(六⾺⾞中)에 앉아 대로를 달리는 듯, 용약환희
(踊躍歡喜)하여 오다가 관문에 이르러 관아 안의 마루 아래 가마를 놓고 장(壯)한 초롱이 군성(群
星)이 양기(陽氣)를 맞아 떨어지는 듯 없어지니, 심신이 황홀하여 몸이 절로 대청에 올라 머리를 
만져보니 구름머리 꿴 것이 곱게 있고, 허리를 만지니 치마를 둘렀으니 황연(晃然)히 이 몸이 여
자임을 깨달아 방중(房中)에 들어오니 침선방적(針線紡績)하던 것이 좌우에 놓였으니 박장하여 웃
다. 북루가 불타서 다시 지었으니 더욱 굉걸(宏傑)하고 단청이 새롭더라.

특기할 사항은 북산루에 오르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과[ⓐ] 바라보이는 경치를 묘사한 
부분[ⓑ]이다. 북산루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문루의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난 뒤 사다리를 
올라야 했다. 사다리를 통해 마루 위에 오르면 대공간이 펼쳐지며, 그 바깥에는 벌판이 
보이는 넓은 시야가 펼쳐졌다. 공간감의 대비를 동반하는 이러한 연속 과정은 북산루의 
광경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발생시켰을 것이다. 북산루 위에서 바라보이는 경관에서 
의유당에게는 벌판과 성천강, 갯벌, 만세교와 함께 말타는 곳과 무덤들이 눈에 띄었다. 
성곽 주변으로 민가가 가득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물건들을 한꺼번에 내려다보는 경
험이 가능했고 이는 다른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시 경관에 대한 의유당의 감상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북산루에 이어 서
술된 무검루의 기록이다. 다음으로 무검루 부분이다.

ⓐ 채순상(蔡巡相) 제공(濟恭)이 서문루를 새로 지어 호왈(號⽈) 무검루(舞劒樓)라 하고 경치와 누
각이 기이하다 하니 한번 오르고자 하되 여염총중(閭閻叢中)이라 하기에 못 갔더니, 신묘년 시월 
보름에 달빛이 낮과 같고 서리가 이미 내려 낙엽이 모두 떨어졌으니 경치가 소쇄(瀟灑)하고 풍경
이 가려(佳麗)하니 달빛을 타 누각에 오르고자 원님께 청하니 허락하시거늘 독교(獨轎)를 타고 오
르니 누각이 아득하여 하늘가에 빗긴 듯하고 팔작지붕이 가볍게 날아갈 듯하여 가히 봄직한데 달
빛에 보니 희미한 누각이 반공(半空)에 솟아 뜬 듯 더욱 기이하더라.

누 가운데 들어가니 여섯 칸은 되고 새로 단청을 하였으며 모통이모퉁이 구석구석체 초롱대를 
세우고 쌍쌍이 초를 켰으니 불빛이 조요(照耀)하여 낮 같으니 눈을 들어 살핌에 단청을 새로 하였
으니 채색 비단으로 기둥과 반자를 짠 듯하더라.

ⓑ 서편 창문을 여니 누 아래에 저자 벌였던 집이 서울 밖의 지물(紙物) 가게 같고 곳곳에 가게 
집이 얽어 있는데, 시정(市井)들의 소리 고요하고 모든 집을 빽빽하게 얽어 가며 지었으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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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상에서 즐비한 여염집을 보니 천호만가를 손으로 셀 듯하더라. 성루를 굽이 돌아보니 빽빽하고 
가득하기가 서울과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웅장하고 거룩하기가 서울 남문루라도 이에 더하지 아니할지라, 심신이 뛸 듯이 기뻐서 
음식을 많이 하였다가 기생들을 실컷 먹이고 즐기더니, 중군이 장한 이 달빛을 띠어 좋은 말을 
타고 누하문을 나가는데, 풍류를 연주하며 만세교로 나가니 시끄럽게 외치는 소리가 또한 신기롭
더라. 시정(市井)이 서로 손을 이어 잡담하여 무리지어 다니니 서울 같아서 무뢰배가 기생의 집 
다니며 호강을 하는 듯싶더라.

이 날 밤이 다하도록 놀고 오다.

경치와 누각이 기이하다는 말을 듣고 가보고 싶었으나 주위에 민가가 많아 허락받지 
못하다가 함흥에 온지 2년이 지난 1771년 한밤 중에야 구경을 갔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
다[ⓐ]. 성곽의 누정은 조망이 좋은 만큼 외부에 쉽게 노출되었다. 관찰사의 부인이라는 
신분은 의유당이 누정에 오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지하는 기제로 작용했던 것이
다. 서문 옆에 위치한 무검루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을 여니 서쪽 성곽 아래
에 빽빽했던 함흥의 시장과 민가가 내려다보였다[ⓑ]. 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천태만
상을 살필 수는 없었으나, 대신 자신을 수행했던 기생들과 음식을 즐기고 중군이 말을 
타고 만세교를 건너는 풍경과 늦은 밤의 무뢰배들을 구경하였다. 19세기 말 함흥에서 활
동한 선교사인 던칸 맥레(Duncan M. McRae)가 촬영했던 구한말 무검루의 모습을 보면 
의유당의 기록 속 무검루의 경관을 상상해볼 수 있다.

그림 4-40. 캐나다인 선교사 던칸 맥레(Duncan M. McRae)가 촬영한 함흥성 서쪽 성곽의 장터 사진 
전체(왼쪽)와 무검루 부분(오른쪽) (출처: 독립기념관 편, 캐나다 선교사가 본 한국‧한국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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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해감영: 공해대
조선 전기에는 별다른 누정이 기록되지 않았던 해주의 성곽에는 남문인 정해루(靜海樓)

와 함께 북쪽 성곽의 망루인 공해대(控海臺)가 조성되었다. 공해대는 1747년(영조 23) 관
찰사 이천보(李天輔, 1698~1761)가 성곽을 수축하며 새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천보
의 문집에 직접 쓴 ｢공해대기(控海臺記)｣가 전한다.46) 이 기문에 따르면 공해대가 놓인 
장대의 규모는 길이 120보, 너비 15보, 높이 30척이며 성곽이 굴곡지게 튀어나온 부분
에 있었고, 도시와 바다를 볼 수 있어 조망이 편리했다. 해주의 회화식 지도에는 굴곡진 
성곽과 공해대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그림 4-44, 45], 별도의 영역을 갖추고 있어 이곳으
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 별도의 삼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4-41. 필자미상, <해주성도병풍>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4-42. 1872년 지방지도 해주목 부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세기 후반의 인물인 유만주(兪萬柱)의 일기 흠영(欽英)에는 그가 1782년(정조 6) 
해주목 판관으로 부임한 부친을 찾아뵙기 위해 해주를 다녀온 내용이 쓰여 있다.47) 이때 
유만주는 해주의 여러 명소를 답사하였는데, 공해대에 수차례 올랐던 기록이 있다. 이 기
록 중에는 밤에 공해대에 올라 달빛에 대해 쓴 기록이 여러 차례 있어 주목된다.

46) 李天輔, ｢控海臺記｣, 晉菴集 권6, 記.
47) 본 단락에서 유만주의 해주 기행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다음 논문에서 참고하였다. 김하라, ｢

유만주(兪晩柱)의 해주(海州): 『흠영(欽英)』에 나타난 18세기 해주의 역사지리학｣, 韓國漢⽂學硏
究 77, 한국한문학회, 2020, 183~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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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청감영
충청감영은 공주로 감영 소재지가 정해진 이후로도 여러 차례 위치를 옮겼다. 최종 확

정된 위치는 주변이 성으로 둘러쌓여 있지 않은 봉황산 아래였다. 한때 감영이 위치하기
도 했던 공산성은 감영의 최종 위치로부터 약 1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금강과 감영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조선 후기 내내 감영의 부속 시설로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규장
각 소장 《1872년 지방지도》에 수록된 <공주목지도>를 보면 감영을 중심으로 한 공주목 
일대와 함께 오른쪽에 공산성이 그려져 있다. 봉황산 아래 감영 건물들은 모두 동향으로
묘사되었고, 공산성 일대의 건물들은 모두 북향으로 묘사되었다[그림 4-43].

충청감영의 관영 누정은 대부분 공산성에 있었다. 감영 내에는 관풍루 외에 누정으로 
분류할만한 건물이 보이지 않고, 감영 시설로 포함된 장대(將臺)도 감영 바깥에 있었다. 
공산성에는 금강과 마주한 북문루와 읍치로 이어지는 남문루를 비롯해 다수의 누정이 있
었다. 충청도 관찰사는 필요시 공산성의 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그런 까닭에 선
화당 뒤편으로 조망 경관을 연출하기 좋은 능선이 위치했지만 별도의 후원을 조성할 필
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
b

그림 4-43. 규장각 소장 《1872년 지방지도》 <공주목지도> 부분
(a: 감영 본청 시설, b: 공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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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성곽은 금강과 마주보고 있어 산성의 북쪽 문루인 공북루(拱北樓)에서는 강이 내
려다보인다[그림 4-44]. 공북루는 1602년(선조 35) 창건되었고 관찰사 오정위(吳挺緯, 
1616~1692)가 1662년(현종 3)에 수리하였다. 공북루 동쪽에는 월파당(⽉波堂)이라는 부
속 건물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북문루인 망북루(望北樓)는 1602년 지
어지는 공북루의 전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 문루인 진남루(鎭南樓)는 비교적 산
성의 성문답게 능선을 따라 조성된 출입로를 매개하는 문루이다[그림 4-45].

 
그림 4-44. 일제강점기 공북루 사진엽서

(출처: 공주학아카이브)

 
그림 4-45. 일제강점기 진남루 사진엽서

(출처: 공주학아카이브)

문루 외에 산성의 성곽이나 높은 지대를 이용한 누정은 쌍수정(雙樹亭), 만하루(挽河
樓), 후락정(後樂亭) 셋이 있다. 쌍수정은 인조가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으로 공주로 
피신하였을 때의 일을 기념하여 지은 누정이다. 산성 남쪽에서 공주 시내를 조망하는 위
치에 있었다. 1734년(영조 10) 관찰사 이수항(李壽沆, 1685~?)이 창건했고 1787년(정조 
11) 관찰사 홍억(洪檍, 1722~1809)이 중건하였다. 금강에서 쌍수정을 바라보고 촬영한 
근대 사진을 보면 쌍수정은 공산성 내에서도 볼록 솟아있는 지형 위에 건립되어 트인 조
망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46]. 보다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촬영 당시 
쌍수정에는 창호 없이 입면이 완전히 트여 있으며, 주변에 교목이 몇 주 있긴 하나 트인 
조망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었음을 볼 수 있다[그림 4-47]. 이 외에도 공산성
에는 만하루와 후락정이라는 누정이 있었는데, 만하루는 성곽 동쪽에 있었고 후락정은 
성의 북서쪽, 중영(中營) 청사 가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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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금강에서 바라본 쌍수정과 공북루 전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034702)

그림 4-47. 일제강점기 쌍수정 사진엽서(출처: 공주학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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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상감영
조선 후기 대구의 읍성은 1736년(영조 12)과 1870년(고종 7)에 대대적인 수리가 이루

어졌다. 대구 읍성의 장대형 누정은 1870년 공사에서 신축되었다. 관찰사 김세호(⾦世鎬, 
1806~1884)가 시행한 이 공사에서는 성벽의 규모 확장과 함께 동서남북의 성문루를 개
건하고 성곽 위에 네 개의 누각을 세웠다. 이 누각을 장대라고 볼 수 있는데 동쪽은 정
해루(定海樓), 서쪽은 주승루(籌勝樓)[그림 4-48], 남쪽은 선은루(宣恩樓), 북쪽은 망경루
(望京樓)[그림 4-49]라 이름 지었다. 아래에 제시한 두 사진으로 볼 때 네 누각의 형식은 
정면 2칸 측면 2칸에 팔작지붕을 올리고 창호는 별도로 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
지성이었던 대구 읍성에서 이 누각들은 도시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감상 시설로도 쓰였
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8. 대구읍성 주승루. 일본 가쿠슈인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소장 『조선풍속사진』 수록

(이미지 출처: 대구시청)

그림 4-49. 대구읍성 망경루, 1906년 촬영, 예명해 소장
(이미지 출처: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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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문 상층부의 누정화

성의 문루는 장대형 누정과 마찬가지로 군사‧방어 시설인 동시에 조망 경관을 보유한 
감상 공간으로 널리 화용되었다. 성문은 전통목구조의 측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는
데, 기존의 조경사 연구에서도 관영 원림을 이루는 하나의 유형으로서 주목한 바 있
다.48) 원림의 범주를 담장 안에 가두지 않고 본 연구가 제시하듯 경관 조작술이 발현된 
감상 공간으로 본다면 문루 역시 주목할만한 조선시대 원림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영해도호부 누정조를 보면 성의 서쪽 문루인 서루(西樓)의 기문
이 있다. 이 기문에는 성문에 적용된 원림론과 원림술이 적절히 드러나 있어 서두와 말
미를 제외한 중간 부분의 전문을 옮긴다.

‘서문(西⾨)은 이미 화재로 인하여 막아버린 채 쓰지 않는데 어찌 또한 이것을 구축(構築)하지 않
을 수 있는가.’하니, 여러 사람들이 기꺼이 명령을 들었다. 몇 날이 못되어서 다시 지으니, ⓐ 위
는 누(樓)이고, 아래는 관문(關⾨)인데, 견고하게 되었다. 성에 세 문이 있는데, 동문은 땅이 낮고 
누추하고, 남문은 산이 가깝고 좁다. ⓑ 오직 서문만이 넓은 들을 향하여 버티고 서서 훤하게 통
하고 시원스럽게 트였다. 산은 멀고 첩첩하며, 바다는 넓고 평평하다. 굽이치기도 하고 트이기도 
하면서 멀고 아득하여 한 눈으로 천 리를 볼 수 있으니, 실로 한 고을의 좋은 경치를 독차지하고 
있다. 만약 봄ㆍ여름ㆍ가을의 농사철이 되어, 모든 집들이 일제히 일하는 때에 이 누에 오르면, 
남편은 밭을 갈고 아내는 점심을 가져가며, 아침에 나가 김을 매다가 저녁에 돌아온다. 어떤 이는 
짝지어 일하고 어떤 이는 떼를 지어 일하며, 어떤 때는 심고, 어떤 때는 수확한다. ⓒ 서쪽 들에 
일하며 남쪽 밭에 힘쓰는 자들은 진흙이 묻고 바람과 햇볕에 그을리면서, 부지런히 노역(勞役)하
여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의 온갖 상태가 다 누(樓)의 헌창(軒窓)과 좌석 아래에 있어서 모두가 눈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 농사를 권장하는 직책을 가진 자는 마땅히 날마다 이 누에 올라
서 때대로 살펴보아야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오직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알아서 권장하고 징
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사에 힘쓰는 자로 하여금 더욱 힘쓰게 하고, 또한 농사짓는 일의 어려
움과 밥상 위의 밥알이 낱낱이 농부들의 신고(⾟苦)에서 온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부역
을 가볍게 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하며,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을 아끼려는 마음이 왕성하게 자라
서, 반드시 백성의 힘쓴 결과를 먹으면서 백성을 위한 일은 게을리하는 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러니 하물며 그들의 껍질을 벗기고 골수를 부수어서 그의 기름과 피를 빨아 먹으며, 쓰는 
것을 사치하게 하여 재물을 손상시킴으로써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야 차마 어찌 하겠는가. 만

48) 전영옥, ｢조선시대 官營園林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황상돈, ｢朝鮮時代 
官衙庭園에 關한 硏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황상돈의 연구에 따르면 신증동국여
지승람에서 문루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는 3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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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그렇다면, 이 누를 지은 것이 우리 농민에게 유익함이 크다. ⓓ 따라서 저 산 모양과 바다의 
빛 같은 경치 좋은 것은 이 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 어째서 그런가, 옛일에 징험하
여 지금을 알 수 있으며, 전의 일을 거울 삼아 뒷일을 경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 노래와 
춤을 즐거던 곳도 본래 같은 산과 바다였고, 중간에 폐허가 되었던 것도 또한 같은 산과 바다였
으며, 이제 이 성루(城樓)를 복구한 것도 또한 같은 바다와 산인 것이다. ⓔ 산과 바다는 변천함이 
없는데, 인간 세상은 폐(廢)함도 있고 흥(興)함도 있으니, 즐거움이란 산이나 바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느끼는 바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예전 일을 생각하면 마땅히 즐길 만
하고, 뒷일을 생각하면 또한 상심(傷⼼)할 만하다. 예전에 이미 음란하고 사치하며 안일(安佚)하고 
향락(享樂)함으로써 망하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니 이제 도로 안정하고 다시 진기(振起)하는 초두
(初頭)에 불현듯 엎어진 앞 수레의 자국을 밟아서 뒷날의 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것도 또한 뒷날 이 누에 오르는 자들이 마땅히 알아서 경계해야 할 바이다.

위 글에 등장하는 성문의 “위는 루(樓)이고, 아래는 관문(關⾨)”이다[ⓐ]. 그런데 상층을 
누각으로 구축하는 방식이 모든 성문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기문에 구체적으로 쓰이
진 않았지만 영해도호부의 읍성에 있던 세 문중 나머지 두 문은 단층이었을 가능성이 높
다. 동문과 남문은 쾌적한 경관을 갖추지 못했고 “오직 서문만이 넓은 들을 향하여 버티
고 서서 훤하게 통하고 시원스럽게 트여” 있어 읍치에서 압도적인 경관을 갖추었기 때문
이다[ⓑ]. 서문에서는 산과 바다를 원경으로 보는 한편, 성 밖의 농토를 조망할 수 있었
다. 서문을 문루로 중건한 데에는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이 근거가 되었지만, 흥미롭게도 
권근은 문루에서 내려다보이는 논밭으로 시선을 집중한다. 권근에게 “루(樓)의 헌창(軒窓)
과 좌석 아래에 있어서 모두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자연 산수가 아니라 일하는 
백성들에게 뭍은 진흙과 그을린 피부,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이다. 그리고 지방관의 정체
를 “농사를 권장하는 직책”으로 규정하고 날마다 문루에서 농업 경관을 바라봄으로써 본
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자연 산수는 오히려 중요한 
경관이 아니게 된다[ⓓ]. 변하지 않는 자연과 달리 인간 세상은 흥폐가 있고, 즐거움은 
변하지 않는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도시 경관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관영 원림이라 할 수 있는 성문루 원림의 감상 
원리는 위 기문에 드러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내려다보이는 도시 경관이 시
장, 민가, 논밭이든 간에 성문루의 경관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과 인간의 병치이고, 그 중
에서도 인간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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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영 소재지의 성문에도 누정화된 양상이 조선 전기부터 다수 보인다. 평안감영의 경
우 평양성의 동문인 대동문(⼤同⾨)이 대표적이다. 대동문은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 때 파괴되었다가 개국 초인 1394년(태조 3)에 중층 문루로 새로 지어졌다. 권근이 
지은 기문에는 “이 문루에 올라 긴 강을 굽어보면 넓은 들판이 멀리까지 있어서 아침 햇
살과 저녁 달빛의 온갖 경치가 모두 난간 아래 가깝게 모여드니, 수고롭게 멀리 수레나 
말을 타고 가서 부벽루에 오르지 않고서도 한 지역의 뛰어난 경치를 모두 얻게 될 것이
다”라고 그 경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였다. 해당 기문은 기자의 유풍을 강조하는 방식으
로 선정의 의지를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평양의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였다. 1515년 관찰
사 안윤덕은 난간을 갖춘 2층 누각 부분에 읍호루(挹灝樓)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대동문
은 중건 초기부터 그 경치를 주목 받았으나 이때부터는 누각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대동문은 이후에도 1577년(선조 10), 1682년(숙종 8), 1810년
(고종 7)에 관련 공사 기록이 있다[표 4-5].

연도 내용 주관 출전 비고
1394년(태조 3) 중건 부윤 조온(趙溫, 1347~1417) 여지도서(1760)
1515년(중종 10) 개칭 관찰사 안윤덕(安潤德, 1457~1535) 평양지(1590) 2층 누각을 읍호루로.
1577년(선조 10) 중건 관찰사 김계휘(⾦繼輝, 1526~1582) 여지도서(1760)
1682년(숙종 8) 중수 서윤 홍유구(洪有⿔) 평양속지(1730)
1810년(고종 7) 중수 관찰사 서영보(徐榮輔, 1759~1816) 읍호루중수기 김조순, 풍고집 수록

표 4-5. 대동문의 역대 공사 내역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평안감사향연도를 
보면 대동문은 상층과 하층에 각각 ‘⼤同⾨’이라고 
쓴 별도의 편액을 걸었으며, 기둥 사이 입면에 창호
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묘사되었다. 특히 하층의 
어칸 주변으로 난간을 두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0].

성문은 기본적으로 방어시설이다. 익히 알려진 성
문들은 기둥 사이에 창호를 설치하였으며 난간을 
설치한 경우는 드물다. 그림 4-50.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향연도> 

대동문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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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문의 이러한 건축 특징은 대동문이 읍호루라는 누정명을 별호로 부여받을 정도로 
누정으로서 인식되었던 것과 밀접하다고 해석된다. 식민지시기 근대 사진에서도 대동문의 
문루 하층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49) 평양의 대동문을 도성의 숭례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그림 4-51]. 누정으로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육축부로부터 
마루를 높게 들어올려 입면의 개방성을 높인 부분도 숭례문과 확연히 다르다.

a. 평양 대동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건판 016353)

b. 서울 숭례문 전경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c. 평양 대동문 종단면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d. 서울 숭례문 종단면도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숭례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06)
그림 4-51. 평양 대동문과 한양 숭례문의 전경과 도면 비교

(※ 도면 간 축척 불일치. 문루 하층의 마루 높이와 입면 개방성을 비교하려는 목적)

 

49)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향연도>[그림 4-50]와 사진의 차이는 중수로 인한 변화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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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감영이 위치한 함흥성의 남문도 신
증동국여지승람에 ‘남화문루(南華⾨樓)’로 
기록되어 있다. 남화문은 2층 문루로서 평
양 대동문과 마찬가지로 누각으로 인식되
었다. 대동문과 비교해 보면 규모도 확연
히 작고 난간 등 입면의 의장 또한 대동문
보다 간소하다[그림 4-52]. ‘누’로 기록되
긴 하였으나 그 특성이 대동문에 비하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해감영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성문이 누정조에 등장하지 않지만 여지도서에는 남
문인 정해루(靜海樓)가 누정으로 기록되었다. 황해도 관찰사 이제(李濟, 1654~1714)의 
해서일기(海西⽇記)를 보면 예하 관원과 함께 남문에 올라 연를 한 기록이 있다.50) 해주
성의 정문인 정해루는 2층 문루로서 올라서면 내천을 건너는 다리와 주변 민가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그림 4-53]. 18세기의 문인 유만주는 문루에 올라 도성 안팎 시장거리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제법 서울과 비슷한 분위기라는 인상을 받기도 했다.51)

a. <해주도병풍> 부분,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소장

 
b. 필자미상, <해주성도병풍>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c. 《1872년 지방지도》 해주목, 
부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4-53. 해주의 도상자료에 나타난 남문의 모습

50) 李濟, 海西⽇記, 4월 8일.
51) 김하라, ｢유만주(兪晩柱)의 해주(海州): 『흠영(欽英)』에 나타난 18세기 해주의 역사지리학｣, 韓

國漢⽂學硏究 77, 한국한문학회, 2020, 194쪽.

그림 4-52. 함흥 남대문, 한국풍속풍경사진첩 수록,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서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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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 남문은 중층으로 지어졌으며 역
시 대동문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주변
을 조망할만한 충분한 입면 비례를 갖
추고 있다[그림 4-54]. 전경 사진을 보
면 조선시대 문헌과 회화 자료에서 보
듯 민가를 내려다보는 주변 경관을 확
인할 수 있다[그림 4-55].

그림 4-55. 해주 전경 사진(출처: 손경석‧이상규 해제, (사진으로 보는)近代韓國 下, 산하와 풍물, 서문당, 1987)

충청감영의 경우 조선 전기의 감영 소재지였던 충주성의 남문은 남풍루(南⾵樓), 북문
은 공신루(拱宸樓)라고 명명되고 지리지의 누정조에 포함되었다. 평양이나 함흥과 같이 
상층부를 누정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감영 소재지가 되는 공주의 경
우 강을 마주하는 공산성의 북쪽 성문에 망북루(望北樓)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

전라감영의 경우 평지성인 전주성에는 조망형 누정이 없었고, 조선 전기 지리지에 성
문이 누정으로 기록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18세기에 읍성을 수축하며 네 개의 성문을 모
두 문루의 형식으로 지었으며 태조의 관향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이름을 붙였다.

그림 4-54. 해주 남문 모습(출처: 손경석‧이상규 해제, 
(사진으로 보는)近代韓國 下, 산하와 풍물, 서문당,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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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의 네 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풍남문(豐南⾨)이다. 본래에는 별도의 명칭이 없
었으나 1734년(영조 10) 성곽을 중건하며 명견루(明⾒樓)로 이름지었다. 명견루는 서문과 
함께 1767년(영조 43)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관찰사 홍낙인(洪樂仁, 1729~1777)이 재건
하면서 ‘풍패’의 뜻을 담아 남문은 풍남문, 서문은 패서문(沛西⾨)으로 다시 이름지었다.

그림 4-56.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 
십곡병풍>의 풍남문 부분

 
그림 4-57 현재의 풍남문 전경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경상감영의 경우 조선 전기 감영 소재지였던 상주의 성문에 해당하는 지리지 누정조 
기록이 보이지 않고, 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근대 사진으로 볼 때 1870년(고종 7) 
읍성 공사와 함께 개건된 성문은 문루의 형식을 띠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58, 59]

그림 4-58. 대구읍성 남문인 영남제일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출처: 대구시청)

 그림 4-59. 구읍성 서문인 달서문,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출처: 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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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영 후원의 발달

3.1. 후원 일곽의 형성: 평안감영, 함경감영, 강원감영

1) 평안감영
(1) 16세기: 감영 원림의 시초
조선 전기의 감영 원림으로 볼 수 있는 추향당(秋⾹堂)은 평양지(1590)의 감사본아 

항목에 총 16칸52)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단일 누정이라기보다 하나의 영역을 이루었
던 원림으로 볼 수 있다. 추향당의 위치는 <평양관부도>로 볼 때 감영 본아와 떨어져 있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평양지에 실린 작자미상의 ｢추향당 발문(秋⾹堂跋)｣을 보면 본
아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발문에 따르면 “당의 터는 본 관아에서 
기르는 뒤의 밭”이었다. 1513년(중종 8) 관찰사 이계맹(李繼孟, 1458~1523)이 담장 안
에 작은 당(堂)을 짓고 각종 국화 뿌리를 동서에 나누어 심은 뒤 추향당이라 이름 붙였다
고 한다. 이계맹은 공무가 끝난 뒤 거문고와 술을 가지고 꽃이 있는 저녁 경치를 즐겼다. 
기문의 필자는 국화를 좋아했던 도연명이나 매화를 좋아했던 임포, 연꽃을 좋아했던 주
렴계를 언급하며 그들은 완물(玩物)로 흘러갔으나 이계맹은 그렇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이계맹에 대한 추앙이라기보다 원림 문화에 대한 유가적 경계로 읽힌다.

군자루(君⼦樓)는 그로부터 약 60년 후인 1571년(선조 4)에 지어졌다. 관찰사 윤의중
(尹毅中, 1524~?)은 관아가 성 서쪽 모퉁이 궁벽한 곳에 있어 형세가 좁고 건물이 낮으
며 민가로 둘러쌓여 있어 한가할 때 바람을 쐴 곳이 없어 추향당 서북쪽 깊숙한 곳에 건
물을 세웠다고 썼다.53) 군자루에 오르면 서쪽으로 대동강이 보이고 동남쪽 산과 평양 시
내가 내려다보였다.

후대의 평양 지리지에는 추향당과 군자루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다. 다만 이정귀(李
廷⿔, 1564~1635)의 문집에 임란 직후에 쓴 ｢추향당기｣가 남아 있어 전후에 복구가 되
었던 것만은 확인된다.54) 기문에 따르면 관찰사 김신원(⾦信元)55)은 폐허가 된 평양을 

52) 廳屋 1칸, 前楹 3칸, 右楹 2칸, 房屋 3칸, 廚屋 1칸, 墻⾨ 1(개소), 府官廳 5칸. 부엌을 관찰사 
처소와 별채로 본다면 총 3채, 한 채로 본다면 2채 정도의 건축 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Ⅳ장 1절 3항 ‘임란 이전 감영의 상황’ 참고.

53) 平壤志 권1, ｢君⼦樓記｣.
54) 李廷⿔, ｢秋⾹堂記｣, ⽉沙集 권37, 記上.
55) 원문에는 “⾦公守伯”이라고만 쓰여 있고 한국고전종합DB 번역문에는 김이원(⾦履元)으로 부기

되어 있는데, 평안도관찰사 선생안을 보면 1604년에 재임했던 김신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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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할 때 추향당을 가장 먼저 중건하였다. 이정구에게 기문을 부탁하며 그는 “땅은 그
윽히 깊고 형세는 넓게 트였으며, 위치는 낮고 주위는 고요하다”56)라고 평하였다. 추향
당이 서쪽 성 가까이에 있어 산수와 도시 경관을 고루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깊고 
조용한 분위기가 있어 근경의 꽃을 즐기는 원림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18세기: 후원의 형성
18세기 지리지인 여지도서와 평양속지

의 공해조57)에는 감영에 속한 건물의 명칭 
중에 누정으로 분류할만한 것이 세 가지 확
인된다. 바로 좌소정(坐嘯亭), 소요각(逍遙閣), 
반구정(反求亭)이다. 18세기 중반의 상황을 
담고 있는 장서각 소장 <관서도지도(關西都
地圖)>58)에는 감영 내 좌소정과 반구정의 위
치가 표기되어 있다[그림 4-60]. 좌소정은 
선화당 뒤편, 연신당(燕申堂)과 응수당(應酬
堂) 사이를 지나면 도달하는 후원 영역에 그
려져 있다. 이 일대를 당시에도 후원이었을 
것으로 단정하는 이유는 수풀이 묘사된 부분과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경계를 긋고 그 안
쪽을 비워두었기 때문이다.59) 반구정의 위치는 선화당 서쪽으로서 네모난 못이 함께 그
려져 있다. 이 위치는 훗날 반구정 자리에 오순정이 지어지는 자리이다.

좌소정에는 못과 석가산이 있었다. 여지도서나 평양속지에 그 연혁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조태채(趙泰采, 1660~1722)의 문집에 수록된 시에서 조성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돌로 산봉우리 만들고 판축하여 연못을 만들며 ⽯作崗巒板作塘。
작은 정자를 새로 지으니 다시 빛을 더하는구나. ⼩亭新構更添光。
바람이 수면 위를 스치니 서늘함이 자리를 침범하고 ⾵來⽔⾯凉侵席。
비가 산의 모습을 씻으니 푸른 물방울이 옷을 적시네.60) ⾬洗⼭容翠滴裳。61)

56) "是堂也地奧⽽勢曠。 處卑⽽境靜。"
57) 평양속지에는 조목명이 공서(公署)조로 표기되어 있다.
58) <관서지도> 상세정보, 디지털 장서각(https://jsg.aks.ac.kr/).
59) 이 영역의 상황은 다음 항목에서 19세기 후원을 다루며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림 4-60. <관서도지도(關西都地圖)> 평안감영 
부분, 《관서지도(關西地圖)》 1첩, 장서각 소장

(a: 좌소정, b: 반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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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채는 1700년(숙종 26)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했다. 위 시의 제목은 “평안감영에 가
산과 작은 못을 만들다. 이로 인하여 작은 정자를 짓고 흥에 겨워 읊다[箕營作假⼭板池。
因構⼩亭漫詠。｣이다. 1730년 편찬된 평양속지의 공서조에도 좌소정에 “석가산과 작은 
연못이 있다”라고 주가 달려 있다. 1760년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좌소정이 보이지 않
는데, 이 사이에는 좌소정이 없었거나 퇴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1774년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했던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관찰사 시절에 썼던 시를 모아둔 관서
록(關西錄) 시 중에 좌소정에 대한 시가 있다.62) 좌소정은 1700년에 처음 건립된 이래 
18세기 후반에도 후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요각(逍遙閣)은 1730년 평양속지 공서조와 여지도서 공해조에서 명칭을 찾을 수 
있으나 실상을 전하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 세 누정 중에서 누정의 입지와 성격이 19세
기까지 연결되는 사례는 반구정(反求亭)이다. 반구정은 1707년(숙종 33)에 처음 지었다. 
1776년(정조 즉위년) 관찰사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이 새로 건립하고 이름을 오순
정이라 고쳤다. 처음 지을 때 활쏘기 시험[試射]을 염두에 두고 지었다고 전한다.63)

19세기에 이르면 좌소정, 소요각, 반구정이라는 이름은 감영 내에 더 이상 보이지 않
지만, 감영 서쪽에 대로 가까이 노출된 오순정과 선화당 안쪽의 후원 일대로 나뉘는 평
안감영 원림의 배치 구도는 대략 18세기에 틀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

(2) 19세기: 후원의 재건과 확장
1804년 대화재 이후 평안감영 일대에는 새로운 누정들이 들어선다. 좌소정이 있던 뒤

편 언덕에는 다경루(多景樓)와 평원당(平遠堂), 지희정(⾄喜亭)이 들어서고 서명응이 오순
정으로 개칭한 반구정 자리에는 그대로 오순정이 형태를 달리해 새로 지어졌다. 먼저 지
어져 있던 오순정을 제외하면 다경루, 지희정, 평원당 순으로 지어져 평원당이 지어진 
1828년에는 후원 원림의 구성이 대략 완료되었다.

권복(權馥, 1769~?)의 기행문집인 곡운공기행록(⾕耘公紀⾏錄)에는 평안감영에 방문
한 사대부가 누정을 차례로 들렀던 기록이 남아 있다. 1828년 11월 5일, 종3품 사헌부 

60) 번역은 다음 문헌에서 인용하였다. 박경자, 조선시대 석가산 연구, 학연문화사, 2008, 36쪽.
61) 趙泰采, ｢箕營作假⼭板池。因構⼩亭漫詠。｣, ⼆憂堂集 권1, 詩.
62) “吟詩⼜復坐松陰。依舊峨洋曲裏⾳。乍霽終須明⽇別。少留頗慰主⼈⼼。宋家酒熟⾹隨榼。丹媼歌⾧響滿林。按使

歸⽥應不遠。可能相待慕華岑。” 蔡濟恭, ｢幼選關⾬未發。携上坐嘯亭。同賦。｣, 樊巖集 권12, 詩, 關西錄.
63) 平壤續志(1892) 권上, 樓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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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였던 권복이 정쟁으로 잠시 유배를 가는 길에 평양에 들렀던 기록에 후원 일대의 누
정이 모두 등장한다.64)

오순정에 나와있던 관찰사는 권복에게 오순정의 위치를 “영 밖의 길가”에 있다고 안내
한다. 오순정에서 관찰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권복은 추사 김정희(⾦正喜, 1786~1856)
와 만나 후원 누정에 오른다. 권복과 김정희는 다경루65)를 거쳐 만수문을 지나 지희정에 
올랐다가 헤어진다. 권복은 칠성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가 유배지로 향한다.

그림 4-61. 권복의 평안감영 후원 이동 경로(육군박물관 소장 <평양기성도>에 표시)
(a: 오순정, b: 다경루(+평원당), c: 만수문, d: 지희정, e: 칠성문)

위 기록은 간단한 기록이지만, 평안감영 후원 일대의 누정들이 하나의 경로로 연결되
어 유람의 대상이 되는 명승지였음을 말해준다. 높은 지위의 사대부였던 권복은 관찰사
를 대동하지 않고 감영의 담장 내외의 여러 누정들을 차례로 다니고, 마지막 누정인 지
희정에서 내려와 곧바로 북쪽 성문을 통해 평양을 빠져나갔다. 관찰사는 권복에게 오순
정이 “영 밖의 길가”에 있다고 말했지만 여러 도상자료와 지리지를 보면 대체로 오순정
은 감영의 담장 안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었다. 권복의 이동 경로를 표시한 육군박물관 
소장 <평양기성도>나[그림 4-61], 위 그림보다 조금 더 높은 시선으로 내려다보듯 묘사
된 규장각 소장 <기성전도>를 보면[그림 4-62], 권복이 통과한 만수문에서 연장되는 담

64) 權馥, ⾕耘公紀⾏錄, 西征⽇錄, 1828년 11월 5일.
65) 일기에는 다경루만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경루를 언급하며 평원당을 지은 관찰사 박종훈을 ‘평

원당 박두계(朴荳溪)’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평원당을 포함하여 다경루라 이른 것으로 보인다. 
평원당은 박종훈의 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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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오순정 서쪽 바깥으로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1892년 평양속지에서도 오순
정의 위치를 “선화당 서쪽 담장 안”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림 4-62. <기성전도> 감영과 후원 일대 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a: 오순정, b1: 다경루, b2: 평원당, c: 만수문, d: 지희정)

1707년(숙종 33) 반구정이란 이름으로 처음 지었다가 1776년(정조 즉위년) 서명응(徐
命膺, 1716~1787)이 중건하고 개칭한 오순정은 1810년(순종 10) 발생한 화재로 1811
년(순조 11) 관찰사 이만수(李晩秀, 1752~1820)가 중건되었다. 그 후에도 1834년(순조 
34)에 발생한 화재로 1836년(현종 즉위년) 중건되어 여러 차례 재건된 건물이다. 1804
년 대화재 이전에 그려진 송암미술관 소장 <평양성도>에는 서명응이 중건했던 오순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그림 4-63]. 이 그림에서 오순정은 정면 5칸, 측면 3칸에 누마루나 
난간이 그려져 있지 않은 모습이다. 송암미술관 소장본을 제외하면 평양성도류 회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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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정은 기역자로 꺾인 평면을 갖추고 못 가까이에 장주초를 낸 누마루를 갖춘 모습으
로 그려져 있다[그림 4-64]. 중건 전후로 오순정은 평면이나 의장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63. 송암미술관 소장 <평양성도>의 오순정 부분

 

그림 4-64.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기성도병>의 오순정 부분

오순정 아래에는 벽월지(璧⽉池)는 못이 있었다. 이 못의 형태도 송암미술관 소장본과 
그 외 도상자료에서 차이를 보인다. 송암미술관 소장본에서는 반원형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벽월이라는 이름과 당시의 형태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외의 
도상 자료에서는 모두 방지의 형태로 그려져 있다. 벽월지를 사이에 두고 오순정 건너편
에는 담장이 디귿 자로 꺾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는 석등(송암미술관 소장본)이나 비석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등)과 같은 형태의 물체가 그려져 있다. 1892년 평양속지에 
따르면 벽월지에는 큰글씨 세 자를 새긴 비를 세웠다고 전한다.66)

19세기에 중건된 오순정은 벽월지로 내민 누마루나 계자난간, 지붕의 형식 등으로 볼 
때 상당한 격식과 규모를 갖추었다[그림 4-65]. 앞으로는 연꽃을 심은 방지를 두었고 연
못 안에는 후대에 초정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뒤편으로는 교목이 식재된 언덕이 
자리했으며 오순정과 벽월지 주변으로는 활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너른 공터가 펼쳐져 
있었다[그림 4-66].

66) 平壤續志(1892), ⼭川, 附池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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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 평양 오순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 000097)

그림 4-66. <필자미상 서경명승첩>, 23.3x3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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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정을 제외한 감영 본청 내 누정은 모두 선화
당 뒤편 언덕에 있었다. 평안감영의 입지는 뒤로 갈
수록 높아지는 능선이다. 지형은 서서히 높아지다가 
선화당 뒤편의 응수당과 연신당을 지나 가파르게 올
라가고, 그 위에 대지를 다듬어 다경루와 평원당을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순종 서
북순행 사진에서는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감영의 지
형과 교관목이 배제된 일대의 상황을[그림 4-68], 성
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평양전도>에서는 단차로 
표현된 후원의 지형을 살필 수 있다[그림 4-67].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관서명승도첩》의 
<선화당>[그림 4-69]과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소장 <성시도>[그림 4-70]는 선화당 후원에
서 평양 시내와 자연을 폭넓게 조망한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후원의 높은 지형은 조망
의 시선을 발생시켰고 그 광경이 평양을 대표하는 명승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68. 평양 행재소 옆 풍경, 순종 서북순행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4-67 <평양전도(平壤全圖)> 감영 
부분,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 222 -

그림 4-69. <선화당>, 《관서명승도첩》,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서울역사002383)

그림 4-70. 安載健, <城市圖>, 1884년, 지본담채, 30.0×124.0cm,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출처: 박정애, ｢관촌 조진우의 평양 유람과 횡권 형식 평양도｣, 서울학연구 8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1,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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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언덕 위에 세워진 평원당(平遠堂)과 다경루(多景樓)는 계단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
던 두 누정이다. 다경루(多景樓)는 육각정으로 1800년경에 처음 지어졌으며 1888년(고종 
25) 관찰사 민영준(閔泳駿)이 중수하였다.

다경루에 올라본 홍경모(洪敬謨, 1774~1851)는 “깊구나, 누대와 못, 둘러싼 숲의 자태
여. 넓구나, 산천과 먼 들의 전망이여”67)라고 썼다. 다경루의 경치가 근경의 원림 경관
과, 원경의 자연 경관을 모두 갖추었음을 말한 것이다. 홍경모는 또한 “뜰에는 기이한 풀
이나 색다른 꽃이 없고 다만 소나무와 전나무 십여 그루가 주변을 둘러 섰다”68)라고 썼
다. 또한 “한 성의 구름안개와 만 집의 연깃불이 모두 책상자리에 들어온다”69)라고 썼다. 
근경의 식재에 있어 세세하게 화훼류를 가꾸기보다는 높은 침엽 교목으로 숲을 이루었
고, 원경의 풍경에는 자연 못지않게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음이 잘 드러난다.

평원당(平遠堂)은 1826년 관찰사 박종훈(朴宗薰, 1773~1841)이 지었다. 평원당은 박
종훈의 호이며 다경루의 서쪽에 짓고 일곽을 이루었다. 순종이 1909년(순종 2) 평원당과 
다경루에 오른 적이 있다[그림 4-71].70) 지희정(⾄喜亭)은 1811년 이만수(李晩秀, 
1752~1820)가 지었으며 1888년(고종 25) 관찰사 민영준(閔泳駿)이 중수하였다. 숲으로 
둘러싸인 동시에 멀리 내다보는 조망 경관을 갖춘 점이 다수의 시에서 언급된다.

그림 4-71. 평양 평원당 기념촬영, 순종 서북순행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67) “奧如也有㙜池林樊之趣。曠如也有⼭川郊原之望” 洪敬謨, ｢多景樓記｣, 冠巖全書 책16, 記.
68) “庭無奇卉異花。只松檜⼗數株森⽴如環衛” 洪敬謨, ｢多景樓記｣, 冠巖全書 책16, 記.
69) “⼀城之雲霞。萬井之烟⽕。皆輸於几案” 洪敬謨, ｢多景樓記｣, 冠巖全書 책16, 記.
70) 순종실록 권3, 순종 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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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경감영
지리지에 등장하는 감영 영역의 누정은 

이화정(梨花亭), 옥적정(⽟簫亭), 지락정(知樂
亭) 셋이다. 이중 이화정의 연혁은 지리지
에도 자세하지 않다. 1731년 작으로 알려
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북관별과도>에서 
상영(上營) 뒤쪽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72]. 이 그림에는 
옥적정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혁이 
확인되는 지락정과 옥적정의 건립 사이에 
있다가 없어진 누정으로 추정된다.

함경감영의 후원 누정인 옥적정과 지락정의 배치와 연혁에 대해서는 홍경모(洪敬謨, 
1774~1851)의 ｢함산기(咸⼭記)｣71)가 좋은 참고가 된다. 이 글에서 홍경모는 함흥객사인 
풍패관으로 찾아와 수령으로서 부임한 직후에 행하는 공식 의례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관찰사의 안내를 받아 함경감영의 후원을 탐방한다. 다음은 ｢함산기｣의 해당 부분이다.

ⓐ 다음날 아침, 관찰사 정공이 나를 홍엽루(紅葉樓)에서 맞이했다. 루는 징청각(澄淸閣) 뒤 기슭에 
있었는데 그 위치가 매우 높고 시야가 실로 탁 트여 있었다. 성시에 피어오르는 연기가 앉은 
자리에서 한 눈에 들어왔다. 산천, 구름, 나무들이 앞다투어 주렴에 어른거렸다. 이는 극옹(屐
翁) 이상서(李尙書)가 관찰사일 때 지은 것이다. 누가 이루어졌을 때 평안도 관찰사 서상서가 
지은 홍엽(紅葉)의 시가 알맞게 이르렀던 까닭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옥적정(⽟簫亭)이라 부
르기도 하며 주자의 철적정(鐵笛亭)의 뜻을 취한 것이다.

ⓑ 조금 후에 관찰사와 함께 누의 동각문을 나오니 지락정(知樂亭) 앞 뜰에 이르렀다. 반룡산은 서
쪽으로 경사져 내려오고 동쪽은 굴곡진데, 중간에 언덕이 구불구불 내려온 곳에 관찰사의 정아
(正衙)가 있다. 관아 뒤 수십 보 거리에 평평한 언덕이 넓고 트여 있어서 마땅히 성의 중앙이라
고 할만 했다. 약천(藥泉) 상공이 그 위에 정(亭)을 세워 노닐고 연회하는 곳으로 삼았다.

ⓒ 동‧남‧서 삼면으로 큰 들이 평평하고 고랐으며 긴 물줄기가 주변을 감쌌다. 강 밖 수천리에 
막힌 것이 없었으며 산의 모습과 바다의 색이 구름낀 하늘가에 반짝거렸다. 성가퀴와 망루, 수
풀과 대나무, 안개와 나무가 즐비하게 늘어서서 명함을 바치는 듯 했다. 가깝게는 하나의 성
안, 멀게는 백리 밖까지, 아름다운 경치라 말해지는 것들을 모두 이곳에 앉아 대략 관망할 수 
있다. 정(亭)에서 바라보는 형승을 이곳에 미치게 할 수는 없다.72)

71) 洪敬謨, ｢咸⼭記｣, 冠巖全書 책21, 記○海嶽記[五].

그림 4-72. <북관별과도>의 이화정, 지락정, 문소관 부분
(<北關別科圖)>, 1731년, 163.4x8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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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작성 시기를 직접 언급하는 구절이나 단어는 없다. 그런데 홍경모의 연보를 
찾아보면 1819년(순조 19)에 함경도내 관할지인 안변(安邊) 부사로 부임했던 기록이 있
고, 관찰사의 성이 ‘정공(鄭公)’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실록에 1819년 함경도 관찰사
로 부임한 인물은 정상우(鄭尙愚, 1756~?)로 확인된다.73) 홍경모가 이 글을 쓴 것은 
1819년임이 확실하다.

홍경모는 관찰사를 따라 홍엽루(紅葉樓)를 지나 지락정(知樂亭)으로 갔다. 먼저 ⓐ는 홍
엽루에 대한 내용이다. 홍엽루는 징청각 뒤 기슭에 위치했다. 지대가 높고 트여 있었으며 
자연 경관과 도시 경관이 함께 조망되었다. 홍엽루를 건립한 극옹(屐翁) 이상서(李尙書)는 
극옹을 호로 썼던 이만수(李晩秀, 1752~1820)로 확인된다. 이만수는 1806년(순조 6) 함
경도 관찰사로 부임했다.74) 홍엽루의 다른 이름은 옥적정(⽟簫亭)이었는데, 주자의 무이
구곡정사에 등장하는 누정을 본딴 것이다. 요컨대 1806년 창건된 옥적정은 징청각 뒤편 
높은 언덕의 입지에서 너른 시야를 갖춘 누정이며 주자의 누정을 본땄다.

ⓑ는 지락정에 대한 기록이다. 홍엽루, 즉 옥적정에서 동쪽 문을 통과하면 지락정 앞
뜰로 연결된다. 지락정은 반룡산을 배경으로 하여 함흥성의 전경을 균형감있게 볼 수 있
는 조망점이었다. 자연과 도시의 조망 경관을 논한다는 점에서 홍경모의 경관 서술은 옥
적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지락정
은 함흥 전경을 고르게 볼 수 있는 조망점일 뿐 아니라 백리 밖까지 내다보이는 트인 경
관을 갖추었다.

홍경모는 옥적정을 경유해 지락정을 방문했지만 지락정의 위치는 보통 “선화당 뒤 50
보”로 표현된다. 지락정은 관찰사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 짓고 송시열의 기문을 썼
다. 명소화된 탓에 옥적정에 비해 관련 기록이 풍부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함영읍지
도(咸營⾢地圖)>를 보면 선화당, 징청헌, 내아가 나란히 위치한 뒤편으로 내아 후원과 선화
당 뒤 옥적정, 그 너머로 지락정의 영역이 겹치듯 펼쳐진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73].

72) “翌朝廵使鄭公邀余于紅葉樓。樓在澄淸閣之後麓。處地忒⾼。眼界忒開豁。城市烟⽕咸湊几案。⼭川雲樹交映
簾箔。是屐翁李尙書按節時所建。⽽樓成之⽇。箕伯徐尙書紅葉之詩適到。故仍以名之。⼜稱⽟簫亭。盖取朱
夫⼦鐵笛亭之義也。少焉與廵使步出樓之東⾓⾨。乃知樂亭前庭。盤⿓之⼭。西迤東旋。⽽中岡蜿蜒⽽下。爲
觀察使正衙。衙後數⼗步。平⾩寬敞。正當⼀城之中央。藥泉相公起亭於上。爲游燕之所。東南西三⾯⼤野平
圓。⾧川環抱。江外數千⾥無障閡。⼭容海⾊明滅於雲天之際。粉雉樓櫓豊籬烟樹。⽐櫛羅列。若擧案⽽來獻。
近⽽⼀城之內。遠⽽百⾥之外。以形勝稱者靡不坐⽽領略。亭觀之勝。計無及此者。”

73) 순조실록 권22, 순조 19년 3월 7일.
74) 순조실록 권9, 순조 6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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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3. <함영읍지도(咸營⾢地圖)>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노란색은 감영 원림)

그림 4-74. 1917년 함흥 지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노란색은 감영 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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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은 지락정 기문75)에서 경치보다 학문을 강조한다. 기문에 따르면 중국 변방의 
옛 지역인 경주(瓊州)의 태수가 장자에서 말을 따와 지락정이라는 이름의 누정을 지었다. 
여기서 지락이란 “백성들이 시와 노래를 부르며 북치고 춤추게 하여 천자의 교화를 받은 
것을 스스로 즐겁게 여기게 하는 것”이다. 즉, 지락에서 즐거움은 교화에서 비롯된 백성
의 즐거움이다. 송시열은 덧붙여 주자가 지락정 기문에 앞서 같은 고을의 학교 기문을 
썼으니, 누정의 교화가 학교의 교화와 다르지 않음을 짚는다. 그리고 지락정의 입지가 문
묘, 즉 향교 가까이에 있음을 말함으로써 지락정의 입지가 갖는 경관적 특성보다는 향교
와의 연계성에 방점을 찍는다. 지락정 언덕에서 선화당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향교에 닿
았다는 것은 후대의 지리지에서도 확인된다. 함산지통기에 따르면 지락정 동쪽의 소문
(⼩⾨)이 향교의 동각(東閣)으로 통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문이 잠겨 있었고 아예 흙을 
쌓아 막아두었다가 문을 폐해버렸는데, 언덕에 무사들의 활쏘기 훈련장을 만들어놓아 문
묘에 위협적이기까지 하였다. <그림 4-73, 74>에서 제시한 회화와 지도를 보면 감영 본
청의 중심영역과 지락정이 향교와 작은 능선을 사이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5. <북관산수도 병풍>의 지락정 부분
(<북관산수도 병풍>, 137x3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4-76. <지락정>, 《함흥내외십경도》, 
18세기, 51.7x3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75) 김우철 역주, 여지도서 27: 함경도 Ⅰ, 디자인흐름, 2009, 3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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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만 이래 함경도와 함흥의 명승지들은 십경(⼗景)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고 그림 
또한 다수 그려졌다[그림 4-75, 76]. 지락정은 함흥 성내를 대표하는 누정으로 만세교를 
내려다보는 낙민루와 함께 그림의 소재로 자주 선택되었다. 식민지시기의 사진 중에서 
남문과 객사, 포정문을 뒤편의 높은 지대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도록 촬영한 사진이 남
아있는데, 감영 후원 일대에서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그림 4-77]. 홍경모의 기록처럼 
원경이 아득히 펼쳐진 모습이 사진으로 잘 드러난다.

그림 4-77. 지락정 일대에서 함흥 시내를 내려다 본 전경, 속초시립박물관 소장(구입 4617)
(a: 남문, b: 객사, c: 포정문)

<그림 4-77>가 객사 뒤에서 내려다보듯 촬영한 사진이라면, <그림 4-78, 79>은 반대
로 객사 앞에서 감영 후원 언덕 방향을 바라보며 촬영한 사진이다. 이 사진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진 오른쪽 위에 보이는 한 건물이다. 높은 축대로 지지된 언덕 위에 건립된 이 
건물은 방 한칸과 청 두칸으로 이루어진 정면 세칸의 구성이 눈에 띈다. 《함흥내외십경
도》의 <지락정>[그림 4-76]과 유사해 보이는 이 건물은 그 형식과 입지 등으로 보았을 
때 지락정이 확실해 보인다. 함흥 시내에서 바라보이는 지락정의 개방성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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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8. 함흥 객사 주변 전경
(출처: 독립기념관, 캐나다 선교사가 본 한국·한국인, 2013. * 지락정에 동그라미 표시)

그림 4-79. 함흥 객사 주변 전경의 겨울 모습
(출처: 독립기념관, 캐나다 선교사가 본 한국·한국인, 2013. * 지락정에 동그라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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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감영
강원감영의 후원은 17세기 말 봉래각을 시작으로 연못에 섬과 누정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발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강원도 내 금강산을 동아시아 신화 속 삼신산의 하
나인 봉래산으로 믿는 문화가 있었고, 후원 누정의 명칭이 이와 결부되어 대부분 도가적 
상징을 뜻한다는 점이다.

감영 후원의 본격적 시작은 1684년(숙종 10) 관찰사 신완(申琓, 1646~1707)이 봉래
각(蓬萊閣)을 창건하면서부터이다. 관동지에 수록된 신완의 ｢봉래각상량문｣에 따르면 
봉래각을 짓기 전에도 못과 섬과 집터가 있었는데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봉래각은 
1704년(숙종 30)과 1745년(영조 21), 1875년(고종 12)에도 중수되었다. 봉래각 다음으
로 1746년(영조 22) 연못 밖에 환선정(喚仙亭)이 지어졌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8세기 중반에는 봉래각 외에도 섬이 하나 더 있었고, 여기에는 영주사(瀛洲榭)라는 누정
이 있었다. 1771년(영조 47)에는 섬을 하나 더해 삼신산을 상기시키는 세 개의 섬이 이
루어졌고 이 섬에는 육각정인 채약오(採藥塢)가 지어졌다. 1796년(정조 20)에는 영주사 
자리에 관풍헌(觀⾵軒)이 지어졌다. 관풍헌은 관풍각(觀⾵閣)이라고도 했다. 19세기 후반 
이 건물에는 바깥에 관풍각, 안쪽에 영주관이라는 편액이 달려 있었다.76) 관동지와 
평원합집에 수록된 그림에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잘 드러난다[그림 4-80, 81].

그림 4-80. <강원감영도> 선화당 후원 부분,
관동지 수록  그림 4-81. <봉래각전도>, 평원합집 수록, 1856년, 

개인소장(원주시청 촬영)
(출처: 이상균, ｢조선후기 강원감영의 후원조영(造營)과 

신선세계｣, 문화재 49(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8쪽)

76) 감영 후원에 대한 연혁과 발굴 조사 결과를 검토한 논문으로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상균, ｢조선후
기 강원감영의 후원조영(造營)과 신선세계｣, 문화재 49(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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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감영 후원은 주변 경치보다 담장 안의 인위 자연에 집중하는 원림이다. 세 개의 
섬에 누정을 짓고 그 사이에 다리를 놓거나 배를 타고 이동하였다. 식민지시기 관풍각의 
사진과 고증을 통해 복원된 현재 모습에서 굴곡진 다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4-82, 
83]. 원경을 중심으로 정적인 감상을 위주로 하는 조망 중심 누정과 달리 물을 건너고 
다리를 오르내리며 몸의 움직임과 함께 원림을 감상하는 방식이 특징적이다.

후원의 못은 전반적으로 방형에 가깝지만 <봉래각전도>와 발굴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
듯 완전한 방형은 아니었다[그림 4-84, 85]. 남한의 다섯 개 도 감영 중에서 못을 중심
으로 한 선화당 후원을 갖춘 사례는 경기감영과 강원감영 두 곳이 있다. 경기감영 후원
의 소규모 방지가 최근 온전한 형태로 발굴된 바 있고, 강원감영 후원의 못 또한 발굴되
어 2018년에는 복원까지 완료되었다.

그림 4-82. 일제강점기 강원감영 영주관(관풍각) 
사진, 원주시립박물관 소장

 
그림 4-83. 2018년 복원된 강원감영 후원 전경

(출처: 강원미래신문)

그림 4-84. 강원감영 후원 발굴조사 전경
(출처: 강원문화재연구소‧원주시, 江原監營: 원주 

강원감영 원주우체국청사 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4)

 그림 4-85. 강원감영 후원 방지 남쪽 호안석축 발굴 
모습(출처: 강원문화재연구소‧원주시, 江原監營: 원주 
강원감영 원주우체국청사 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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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규모 후원 조성: 황해감영, 경기감영

1) 황해감영
황해감영의 선화당 뒤쪽에 위치한 백림정(柏林亭)은 1675년(숙종 1) 관찰사 윤계(尹堦, 

1622~1692)가 창건하고 윤세기(尹世紀, 1647~1712)가 중수했다.77) 당시 김유(⾦楺, 
1653~1719)가 쓴 기문에 백림정의 경치가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해서 지방의 산수는 해주에서 극에 달한다. 때문에 그 기이한 절경이 일로(⼀路)에서 제일이다. 관
찰사가 다스리며 재물이 아주 많아서 관우(館宇)를 꾸미고 대사(㙜榭)를 갖출만하다. 때문에 노닐
고 구경하는 승경이 지방에서 제일이다. 백림정은 높은 곳에 홀로 자리하여 사방을 바라봄에 막
힘이 없다. 북쪽으로는 수양산이 구름에 닿을 듯해 키 크고 절개 있는 선비 같고 벽이 천길 높이
로 서있다. 남쪽으로는 큰 물과 파도가 있어 성난 물결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만 마리 말이 나
아가 대적하는 듯하다.78)

기문에 따르면 백림정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뒤로는 산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누정
이었다. 위 인용문과 함께 후대의 기록인 홍경모의 ｢벽성기(碧城記)｣의 한 구절을 참고하
면 백림정 일대의 경관이 보다 구체화된다.

선화당 뒤 북쪽 언덕에 오래된 잣나무[柏]가 6~7그루 있고 수풀이 우거져있다. 그 가운데 작은 
정자가 있는데 백림(柏林)이라 한다. 지세가 넓고 시원하며 시야가 멀리 펼쳐져 있었다.79)

백림정의 위치는 선화당 뒤 언덕이었다. 주변으로 오래된 잣나무가 둘러져 있었고, 김
유의 표현처럼 조망하는 시야를 갖추고 있었다. <해주성도병풍>과 《1872년 지방지도》 등
의 도상자료에서 백림정은 선화당 뒤편에 지대가 약간 높은 모습으로 간략히 그려져 있
다[그림 4-86, 87]. 백림정의 터는 피난가던 선조가 부용당에 머물 때, 임시로 종묘를 
모셨던 곳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80)

77) 海州誌(1899) 책1, 樓臺.
78) “海西⼭⽔。窮於海州。故其勝絶瑰詭。甲於⼀路。⽽觀察使治焉。財富⼒巨。⾜以餙館宇辦㙜榭。故游觀之勝。

甲於⼀州。栢林亭獨據其⾼處。四望無礙。北則⾸陽之⼭偃蹇雲際。若⾼⼈節⼠壁⽴千仞。其南巨浸驚濤。怒浪
喧吰砰勃。萬⾺赴敵。” ⾦楺, ｢重修栢林亭記｣, 儉齋集 권20, 記.

79) “宣堂之後北⾩。⽼柏六七株森⽴成⾏。中有⼩亭⽈柏林。地勢宏敞。眼界平遠。” 洪敬謨, ｢碧城記｣, 冠巖全
書 책18,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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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6. <해주성도병풍>의 백림정
(필자미상, <해주성도병풍>,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4-87. 《1872년 지방지도》 해주목의 백림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 경기감영
도성의 서대문 밖에 위치했던 경기감영은 중앙관아와 지리적,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 건물 뒤편 가까이에 소규모의 방지를 둔 후원의 배치 상으로
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조선 초기 도성 원림의 하나인 
모화관 서지 가까이에 중영(中營)을 두고 누정을 지어 원림으로서 경영했던 양상이 있어 
주목된다.

19세기 서대문 밖 경기감영 일대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호암미술관 소장 <경
기감영도>를 보면 두 곳에서 원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경기감영 선화당 바
로 뒤에 있는 못과 누정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감영 서쪽으로 길 건너81)에 있는 커다란 
못인 서지(西池)와 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경기 중영(中營)과 천연정(天然亭)이다[그림 
4-88].

80) 洪敬謨, ｢芙蓉堂記｣, 冠巖全書 책18, 記.
81) 실제로는 바로 건너편이 아니라 의주로를 따라 북서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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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8. <경기감영도>, 19세기, 135.8x442.2cm, 호암미술관 소장
(a: 선화당 후원, b: 중군영 앞 서지와 천연정)

다른 감영들은 감영 뒤편에 자리한 능선이나 성내 고지대, 성곽 등을 활용하여 도시나 
주변 산수를 조망하는 원림을 갖춘 경우가 많지만 한성부에 위치했던 경기감영의 사정은 
달랐다. 서대문 밖은 교통량이 많아 상업 활동이 활발하고 토지이용 밀도가 높았기 때문
에 가용 대지가 많지 않았다. 게다가 가까이에 궁궐이 있는 수도의 지역 범위에 포함되
는 땅이었기 때문에 위치 선택권도 크지 않았으며, 자리잡은 입지가 특정 도시의 중심부
도 아니었다.

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유사 경관직에 해당하는 경기 관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
선 전기에는 감영의 고유 시설이 구색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낮고, 이와 관련해 감영 중
심의 누정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모든 감영의 유영화가 진행된 
17세기 이후로는 경기감영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병자호란을 맞아 경기감영은 관
아 중에서도 심한 피해를 입어 도성 내 서북부의 사천감 터에 임시로 자리잡았다가, 
1641년 관찰사 박노(朴魯, 1584~1643)에 의해 재건이 추진되었다.82) 병자호란 이전에
도 경기감영의 관아가 있었고, 파괴된 이후에 재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감영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기록은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라는 문헌이다. 이 문헌에는 영조연간인 1741년부터 있었던 크고 작은 건축 기록이 쓰
여 있다. 1743~44년에 관아 대지를 사서 넓히는 기록이 있고, 1785년과 1790년에 다
수의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고쳐진다.83) 이 과정에서 모화관 서지를 활용했던 천연정은 

82) 李明漢, ｢京營重修記｣, ⽩洲集 권16, 記.
83) 경기감영각방중기는 국내에 3건, 해외에 1건 소장되어 있다. 1843년 본은 장서각, 1886년 

본과 1889년 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1892년 본은 버클리대학교 동아시
아도서관 아사미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국내외 4건의 경기감영각방중기에 대한 기초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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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 중영을 수리하며 신축했다. 선화당 기록이 등장하는 가장 빠른 중기 기록은 관
찰사 정기선(鄭基善)이 재임했던 1832~1833년에 해당하는데, 이때 선화당의 실내 장식
인 포진(鋪陳)을 새롭게 하며 풍량각(⾵凉閣)이라는 건물 3칸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 모화관 서지와 천연정
경기감영각방중기에서 천연정(天然亭)은 서정수(徐䓁⿍)의 관찰사 재임기인 

1790~1793년에  중영을 새로 지은[中营新建] 목록에 처음 보인다. 규모는 5칸이다. 천
연정에 대해서는 추사 김정희(⾦正喜, 1786~1856)가 종형인 김도희(⾦道喜, 
1783~1860)를 대신해 쓴 중수 기문이 있어 18세기 말~19세기 전반기의 상황을 대략 
알 수 있다.

ⓐ 기보(畿輔)의 신영(新營)에 정자가 있으니 천연정이라 이른다. 이 정(亭)은 못으로써 이름났으며 
못은 도성 근지에서 제일 크고 또 부용(芙蓉)이 많으므로 이백(李⽩)의 시구(詩句)인 “천연스러
워 조식을 벗어났다.[天然去雕飾]”의 의를 취하여 정자를 이름했다고 한다. 그러나 화현(華峴)이 
특별히 빼어나 자각봉(紫閣峯)과 더불어 먼 형세를 끌어당겨 좌우로 다투어 일어났으며, 서성
(西城)은 하얗게 앞을 두르고 백악(⽩嶽)의 머리는 반만 살짝이 성 위에 드러나 마치 부처의 곱
슬머리와도 같아서 모두 정자로 향해 쏠리어 끼고 어울리며 상랑(爽朗)하고 수미(秀媚)하여 그
림과 같으니 천연정의 승경(勝景)이 또 반드시 못으로써 이름났다고만 못하겠다.

ⓑ 기보의 포정영(布政營)의 치(治)는 돈의문(敦義⾨) 밖에 있는데 동서로 길이 나뉘어 신영(新營)은 
그 서쪽에 있으며 조금 돌아서 북으로 가면 정이 보이는데 포정영의 치(治)와의 거리는 한 마장
도 못 되는 가까운 곳이다. 순안사(巡按使)가 빈료(賓僚)들을 이끌고 잔치놀이를 하자면 반드시 
이 정에서 하며, 관개(冠蓋)가 화현(華峴)으로부터 왕래할 적에 경사대부(卿⼠⼤夫)들이 조장(祖
帳)을 벌여 영접하고 전송할 적에도 반드시 이 정에서 한다. 심지어 주객(酒客)과 시인들은 무리
를 나누고 대오를 벌여 기승(奇勝)을 각축하며 홍의(紅⾐)를 걷어잡아 읊조림을 의탁하고 옥퉁소
를 끌어당겨 술을 마시면서 그 사이에 박부(拍浮)하여 실컷 노닐고 즐기어 태평 세월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도 반드시 이 정에서 한다. 이 까닭에 정의 승경은 더욱 드러나 있는 것이다.

ⓒ 정자는 정종(正宗) 계축년84)에 창건되어 사십여 년의 사이에 가끔 수리를 가하여 이제까지 폐
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차츰 오래되어 기둥이 기울고 주초가 허물어지며 못도 메워지
고 묵어 혹은 침범해 들어와 구전(區廛)을 만들기도 하니 눈에 가득 쓸쓸만 하여 지나는 자가 
슬퍼하고 탄식하곤 하였다. 나는 부임하여 기보를 다스린 이듬해 병신(丙申)85)에 재목을 모으

은 다음 문헌을 참고하였다. (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경기도청 청사 역사문화자원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경기문화재단, 2016, 12~20쪽.

84) 1793년이다. 경기감영각방중기에 쓰인 서정수의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 236 -

고 공장(⼯匠)을 모집하여 비로소 경영에 착수했는데 정실(亭室)의 위치는 하나도 더 늘린 바 
없고 못을 파서 일천경(⼀千頃)을 만들어 다 이전 경계대로 돌려놓음과 동시에 제방을 빙 둘러 
버드나무를 심었다. (하략)86)

ⓐ에서 천연정의 경치는 연꽃이 피는 대규모의 못과 화현, 자각봉, 백악으로 대변되는 
산의 자연 경관과 한양 도성의 서쪽 성곽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묘사되었다. ⓑ에 따르
면 서지는 감영과 가깝고 관찰사를 비롯한 사대부의 연회 장소이자 도성을 오가는 사람
들을 배웅하고 맞이하는 곳이었다. 저자는 그 쓰임이 때문에 경치가 더 유명했다고 서술
하였다. ⓒ에 따르면 관찰사 서정수의 재임기간 마지막 해인 1793년에 천연정이 새롭게 
지어졌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뒤 관찰사 김도희가 부임해 보니 누정과 서지가 퇴
락해 있어 원래 형식 그대로 보수하였다.

경기감영각방중기에서 반송연지(盤松蓮池)라 쓰인 서지와 천연정, 그리고 중영 내 활
을 쏘는 정자인 읍승정(揖升亭)을 짓거나 고친 기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서지는 천
연정중수기의 김도희 이후로도 세 차례 준설되었다. 중기에 등장하는 천연정은 이후 읍
승정과 짝을 이루는데 총 네 차례 보수되었다[표 4-6].

관찰사명 재임기 공종 건물명 규모/내역
서정수(徐䓁⿍) 1790~1793 新建 天然亭 5칸

김도희(⾦道喜) 1835~1837 重修
天然亭 5칸
揖升亭 5칸

盤松蓮池 ⼀新䟽浚

김보근(⾦輔根) 1845~1846 重修
天然亭 5칸
揖升堂 5칸
盘松蓮池 ⼀新䟽浚

김기만(⾦箕晩) 1848~1850 修改 盘松蓮池 ⼀新疏浚

김병운(⾦炳雲) 1858~1860 修備
天然亭 -
揖升亭 -
盘松蓮池 ⼀新疏浚

박영보(朴永輔) 1869~1872 新建* 天然亭 5칸
揖升亭 4칸 반

* 박영보 당시 천연정과 읍승정은 신건(以上新建)된 목록 내에 있으나, 목록 내에 임오군란(1882년) 때 전
소되었다고[壬午全燒]고 부기된 건물이 많지만 부기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신건’은 아니라고 판단됨.

표 4-6. 경기감영각방중기의 서지와 천연정, 읍승정 보수 기록

85) 1836년이다. 경기감영각방중기에 쓰인 김도희의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86) ⾦正喜, ｢天然亭重修記｣, 阮堂全集 권6,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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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감영도>에 서지는 규모가 큰 방지로 묘사되었으며 가운데 나무가 심겨진 섬이 있
다[그림 4-89]. 3장에서 제시했던 서지의 전경 사진과 흡사한 모습이다. 중영은 서지보
다 높은 대지 위에 지어져 있었으며, 경사지에 큰 교목이 심겨져 있었다[그림 4-90]. 천
연정은 중영의 담장 내 북쪽에 위치하여 천연정을 내려다 보기 좋게 배치되어 있었다. 
중영은 일제가 조선에 들어온 초기에 일본 공사관으로 쓰였던 역사가 있어 식민지 시기
에 기념물로 인식되어 비교적 여러 장의 사진과 도면이 생산되어 그 모습을 살필 수 있
다[그림 4-91].

그림 4-89. <경기감영도> 서지와 천연정 부분

그림 4-90. 모화관 연지와 천연정 전경
(출처: 林亀⼦, 朝鮮国真景, 1892)

 
그림 4-91. 일제강점기 천연정 모습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SJ0000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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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으로 접근하는 중국 사신의 접객을 위해 만들어졌던 조선 초기 원림인 모화관 서
지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중국과의 대외 관계 변화와 감영 제도의 전환을 맞아 경기감영
의 원림으로 새롭게 활용되었다. 이 원림이 특별한 점은 왕실의 진상품을 생산하는 장소
이자87) 관찰사의 연회가 열리는 감영의 관리 대상인 동시에, 담장이 없고 민가가 가까이 
있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경기관찰사는 선화당 후원과 서
지, 천연정을 고유의 감영 원림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른 토와 차별되는 경기감영만의 원
림 문화를 향유하였다.

(2) 선화당 후원
풍량각에 대한 정보는 3칸이라는 점과, 서술 순서에서 선화당과 내아 사이에 끼어 있

다는 점 뿐이다. 관찰사 정기선 당시의 수리 내역 외에 다른 곳에도 등장하지 않고, 고전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방식으로 검색해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1889년에 제작된 
경기감영각방중기에서 1869년 관찰사 박영보(朴永輔)가 경기감영을 대대적으로 중수했
던 기록을 보면 선화당 영역에 풍량각은 없고 유금정(留錦亭)이라는 새로운 누정이 등장
한다. 박영보의 감영 중수는 흥선대원군의 명을 따라 재원을 경기도가 자체 조달하지 않
고 영건도감에서 받아 썼다. 이때 선화당, 관풍각, 내아를 포함한 감영의 중심 공간을 비
롯해 집사청, 중군영, 빈관, 고마청 등 부속 시설을 모두 일신하였으며 총 규모는 442.5
칸에 달했다.88)

중기에 기록된 유금정의 규모는 1칸이다. 위치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경기감
영도>의 선화당 후원에서 못의 한쪽 구석 바깥에 기와를 올린 한 칸짜리 정자가 보인다. 
선화당, 관풍각, 내아 등 건축물의 그림 속 규모와 중기의 기록을 비교해볼 때 이 그림은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대규모 중수 이후의 경기감영을 그린 것으로 판단되며, 후원의 정
자가 유금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87) 장원서등록에 따르면 서지에서 생산되는 연의 부산물들은 왕실의 진상품으로 제공되었고 공
조의 부속 기관인 장원서의 관리 대상이었다. 전영옥, ｢조선시대 한양에 조성된 관영의 연지에 
관한 연구: 동지, 서지, 남지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2(2), 한국조경학회, 1994, 
53~63쪽.

88) 흥선대원군의 명을 따른 박영보의 경기감영 중수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의 정리를 요약. (재)역
사건축기술연구소, 경기도청 청사 역사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경기문화재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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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2. <경기감영도> 선화당 후원 부분

<경기감영도>의 선화당 후원에는 육조거리 중앙관아의 당상대청 후원과 유사하게 중심 
건물 가까이에 방형에 가까운 못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4-92]. 유금정으로 추정되는 정
자 뒤쪽으로는 담장과 함께 차폐용 교목들이 울타리 안팎으로 심겨져 있어 담장 너머의 
민가와 경계를 이룬다. 못을 기준으로 유금정 반대편에는 내아가 위치한다. 내아에서 협
문 하나를 통과하면 바로 선화당 후원으로 들어설 수 있는 배치이다.

경기감영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고층건물이 들어서 있다. 신축 공사 이전에 구제 발굴
의 성격을 띤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조사 결과 <경기감영도>에 그려진 못이 확인되
었다[그림 4-93]. 그림 속 못은 동남쪽 구
석이 한번 꺾여 들어와 있어 완전한 방형
을 이루지 않아 방형에 가까운 발굴 유구
와 차이가 있다. 조사단은 못의 경계 석축
을 이루는 쌓기 방식을 분석하여 규모에 
변화가 있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입수구 
없이 출수구만 발굴되어, 수로를 통한 별
도의 물 유입이 필요 없이 평소 지하수로 
수량이 확보되고 출수구를 통해 수위 조
절만 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89)

89) 동북아문화재연구원, 서울 평동 222번지 유적, 유적조사보고 제13책, 237쪽.

그림 4-93. 경기감영 터 연못의 발굴 조사 현장
(출처: 동북아문화재연구원, 서울 평동 222번지 

유적, 유적조사보고 제13책, 147~148쪽)



- 240 -

3.3. 후원이 발달하지 않은 삼남 지방의 감영 

대규모의 후원이 일곽을 이루며 여러 채의 누정을 거느린 양계 지방의 감영과 강원감
영, 비교적 소규모의 후원을 갖추었던 중부 지방의 황해감영과 경기감영과 달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남 지방의 감영에는 원림 영역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충청감영의 원림은 공산성을 중심으로 발달했음을 검토한 바 있다. 공산성은 
말그대로 산성이기 때문에 언덕 지형에 놓여 있고 금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입지를 갖추
었기 때문에 관영 원림의 입지 조건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한편, 선화당 중심의 감영 본
청은 봉황산 바로 아래 입지해 있었다. 1917년에 작성된 공주 지도에서 ‘道廳’이라 쓰인 
건물군이 조선시대 감영 본청에 해당한다[그림 4-94]. 배후에 봉황산이 가까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안감영과 함경감영이 성곽과 접목한 원림을 다수 갖춘 동시에 감영 
후원도 발달했던 것을 떠올릴 때, 충청감영 역시 산성을 활용한 원림과 함께 감영 후원
을 발달시킬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영 내에는 관찰
사의 처소를 겸하는 관풍루가 있었던 것 외에 별다른 누정 건물이나 원림 영역이 확인되
지 않는다.

그림 4-94. 1917년 공주 지도, 1:10000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관리번호 J099-0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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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감영에는 선화당 동쪽에 관풍각(觀豐閣), 관풍각의 북쪽에 연신당(燕申堂)이 있어 
감영 내에서 누정의 역할을 겸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신당은 관찰사가 휴식을 취하는 곳
으로 1688년(숙종 14) 관찰사 이유(李濡, 1645~1721)가 창건하였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기문에는 “사무를 보는 여가에 편안하게 앉아서 심신을 즐겁게 하고, 고
요한 가운데 있으면서 움직임을 보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송시열은 동(動)과 정(靜)에서 
정의 우위를 설명하는데, “하루 종일 정무를 처리하여 심기를 소모하면 조용하고 한가한 
곳에 물러나 본심을 보존하고 천성을 길러야 하며, 다만 확 트인 넓은 들을 보면 일을 
처리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 모두 적당한 데 이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
면 전라감영 연신당은 고요한 정취는 있었으나 조망의 경관도, 연못, 식재와 같은 인위 
자연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림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은 마련해두었으되, 
원림 특유의 감상법을 발휘할 만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전라감영에서는 감영 길 건너에 위치한 판관의 근무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
로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감영에 연신당이 있었다면 판관의 근무처인 풍낙헌(豊樂
軒)에는 의의정(猗猗亭)이 있었다. 의의정은 판관 내아의 북쪽에 있었다.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 십곡병풍>에서 연신당과 의의정의 위치는 공통적으로 중심 건물 뒤편, 
내아 근처로 기록되어 있다[그림 4-95].

그림 4-95.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 십곡병풍>에서 감영과 동헌의 주요 건물과 누정 부분
(a: 선화당, b: 내아, c: 연신당, d: 동헌, e: 내아, f: 의의정)



- 242 -

경상감영에서 누정의 역할을 했던 건물은 여수각(如⽔閣)이 있다. 여수각이 지어진 연
대는 1739년으로 추정된다. 대구부읍지(1899)에 관찰사 이기진(李箕鎭, 1687~1755)
이 썼다는 글에 “징청각과 선화당 사이에 작은 누각이 있는데 편액은 여수각이다. 북쪽
을 향하고 있어 바람이 많으니 더운 여름날 피서하기에 가장 좋아 영풍(迎⾵)이라는 편액
을 걸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 아래 두 시가 실린 후 “기미년 늦여름”이라 쓰였다. 따
라서 여수각이 건립된 기미년은 이기진이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했던 1736년(영조 12)에
서 1739년(영조 15) 사이에 해당하는 1739년이라 볼 수 있다. 여지도서(1760)에 여
수각이 없던 것은 누락되었거나 중요도가 낮아 무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수각은 
1806년(순조 6)에 소실된 이후 관찰사 윤광안(尹光顔, 1757~1815)이 다시 세웠으며, 
1767년(영조 43) 관찰사 이은(李溵, 1722~1781)이 기우제로 비를 내린 일을 기념해 경
우각(慶⾬閣)이라는 이름을 짓고 편액을 걸기도 했다. 여수각 북쪽 끝단을 마주하는 징청
각의 동쪽 끝에는 옥령루(⽟靈樓)라는 편액이 따로 걸려 있었다고 전한다.90)

조영화의 연구에서 여수각은 선화당과 징청각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추정되었다[그림 
4-97].91) 근거로는 선화당과 징청각 사이에 있었다는 지리지의 기록, 1806년 화재 당시 
여수각의 칸수가 12칸이었다는 것, 오횡묵이 1888년 대구감영의 배치를 글로 기록한 자
인총쇄록, 1903년 대구읍성의 배치를 드러내는 <한국경성정도> 등이 있다. 여수각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복도각처럼 두 건물 사이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특이한 배치를 보인다.

그림 4-96. <한국경성전도>(1903)의
대구시가 부분

 그림 4-97. 조영화(2000)가 추정한 여수각의 위치
(출처: 조영화, ｢19세기말 경상감영건축의 배치구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2), 2000, 45쪽.)

90) 정병호 역, 국역 대구부읍지, 대구시 ·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6, 149쪽.
91) 조영화, ｢19세기말 경상감영건축의 배치구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2), 2000, 3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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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8. ｢각관찰도거래안(各觀察道去來案)｣에 수록된 경상감영 공해도 전체(왼쪽)와
선화당‧징청각 부분(오른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907년(광무 11) 경상감영 시설의 전용과 관련해 작성된 수기 도면이 규장각 소장 ｢
각관찰도거래안(各觀察道去來案)｣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배치도에도 선화당과 징청각 사
이를 연결하는 여러 칸의 소규모 건물이 확인된다[그림 4-98]. 이 건물에는 별도의 명칭
이 기입되어 있지 않으나, 여수각의 배치를 추정하는 기존 연구의 근거를 보완하는 자료
라 할 수 있다.

경상감영에서도 감영 예하의 관아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라감영과 마찬가지로 
영역 내 누정 구성에서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판관의 청사인 선칠당(宣七堂)과 매죽
헌(梅⽵軒)에는 각각 척금루(滌襟樓)와 점풍루(占豊樓)라는 누정이 연접해 지어져 있었다. 
척금루는 1730년(영조 6) 판관 이세윤(李世玧)이 창건하고 1768년(영조 44) 판관 김로
(⾦魯)가 재건하였는데, 선칠당과 지붕이 잇닿아 있었다.92) 점풍루는 1765년(영조 41) 
판관 이성진(李成鎭)이 재건했으며, 매죽헌과 동쪽에 지붕이 잇닿아 있는 작은 루였다.93) 
관찰사의 선화당 북쪽에는 여수각이 연접해 지어진 것처럼, 판관의 청사에도 작은 누정
이 연접해 지어졌던 것이다.

대구는 다른 감영 소재지에 비하면 조선 전기에 관영 원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읍
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누정조에 객사에 부속된 금학루 하나만 기록되었던 대구는 
금학루가 조선 후기에 사라지면서 사실상 그마저도 유지되지 못했다. 토성만 갖추었던 
성곽도 18세기에 들어 개축되었지만 별다른 장대형 누정이나 성문루가 주목되지 않으며, 

92) 정병호 역, 국역 대구부읍지, 대구시 ·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6, 132쪽.
93) 정병호 역, 국역 대구부읍지, 대구시 ·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6,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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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조선 후기 지리지에는 개인 소유 누정이 다수 등장한다. 관아의 중심 건물에 소
규모의 누정이 접붙는 형식으로 지어졌던 특이한 양상은 성곽이나 교외에 별다른 원림 
문화가 없었던 대구의 상황이 건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삼남지방의 세 감영에서 본청 시설의 후원은 배후에 산을 갖추었음에
도 불구하고 발달하지 않았거나(충청감영), 담장으로 둘러싸인 별당 형태로 소극적으로 
조성 되었거나(전라감영), 중심 건물 가까이에 누정을 연접해 짓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경상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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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감영 원림의 특성과 의의

1. 중앙 권력의 표출과 지역성의 반영

1) 감영 원림을 통한 통치의 가시화
감영은 중앙과 지방, 왕과 백성을 매개하는 기관이다. 감영 원림은 그러한 기관의 원

림답게 중앙 권력을 표출하는 동시에 지역성을 반영하였다. 감영은 왕실과 조정의 권한
을 위임한 지방의 통치 주체로서 원림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 의지를 드러내는 한
편, 지역의 경관과 문화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감영마다 다른 모습을 띠었던 것이다.

감영 원림이 중앙 권력을 드러내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도시 경관에서 눈에 띄는 외관
에 기인한다. 감영 원림의 주요 구성 요소인 누정은 높이와 의장을 갖추었기 때문에 도시 
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돋보이는 편이다. 성문루나 성곽 위 장대가 돋보일 것은 당연하며 
평지에 입지하더라도 높은 기단과 주초를 쓰고 공포(拱包)를 올리는 등 건축물의 높이 자
체가 높기 때문에 외부에 쉽게 노출된다. 평안감영이나 함경감영처럼 감영 후원이 언덕에 
자리잡은 경우나, 강원감영과 같이 교목을 적극적으로 식재한 경우에도 원림의 존재는 멀
리서 한눈에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도시에서 눈에 띄는 존재감을 발휘했을 것이다.

감영 원림이 입지한 도시 기반 시설인 객사, 성곽, 감영 본청은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간선도로 가까이에 있었다. 더군다나 읍치의 관영 시설 근처에는 관에 복무하
는 아전 등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관영 시설은 규모의 대비로 인해 더욱 눈
에 띄기도 하였다. 즉, 감영 원림은 감영 도시에서 일종의 랜드마크로서 도시 경관의 특
징적 요소로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다.

감영 원림의 돋보이는 외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는 평양이다. 평양의 감영 원림
은 평양성에 들어오기 전부터 뚜렷한 인상을 남긴다. 평양성의 정문은 대동문이다. 대동
문을 통해 평양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동강을 건너야 한다. <그림 5-1>과 <그림 5-2>
는 각각 대동강 건너와 대동강 위에서 대동문 일대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다. 전자에서 
평양 전경에는 다수의 건물들이 보이는데, 감영 원림과 객사의 존재감이 단연 월등하다
[그림 5-1]. 성곽에 접근할수록 배경을 이루던 민가들이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올려다보
는 시선에는 대동문과 애련당, 연광정만이 남는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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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5-1. 대동강 건너편에서 바라본 평양성 전경. a:대동문, b:대동관, c:애련당, d:연광정
(출처: 양상현‧유영미 편,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 윌리엄 그리피스｜럿거스대학교 도서관 특별 컬렉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근대 한국사진, 눈빛, 2019)

a

b
c

그림 5-2. 대동강 위에서 바라본 평양성 전경. a: 대동문, b: 애련당, c: 연광정
(출처: 양상현‧유영미 편,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 윌리엄 그리피스｜럿거스대학교 도서관 특별 컬렉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근대 한국사진, 눈빛,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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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감영 원림의 외관은 여전히 돋보인다. <그림 5-3>은 평
양성 내부에서 찍은 전경 사진이다. 연광정과 대동문, 애련당은 인근의 민가보다 훌쩍 높
은 곳에서 마치 주변을 내려다보듯 서 있다. 감영 원림의 외관은 자연성이 강조되는 원
림의 일반적 개념이 무색하게, 마치 현대도시의 고층건물처럼 도시 경관을 주도하는 듯 
보인다.

a
b

c

그림 5-3. 평양성 내부에서 대동강 방향을 바라본 전경. a:연광정, b:대동문, c:애련당
(출처: 손경석‧이상규 해제, (사진으로 보는)近代韓國. 下, 산하와 풍물, 서문당, 1987)

이름난 가문의 양반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영 원림의 누정은 올라서는 장소가 
아니라 올려다보는 대상이었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누정의 존재는 이를 올려다보는 사람
들에게 누정에 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했다. 감영 원림의 주인은 넓게는 관(官), 
좁게는 관찰사였다. 관찰사는 지방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종2품 당상관이었다. 즉, 감영 
원림으로부터 의식되는 시선은 지방에서 첫손에 꼽히는 최고 권력자의 것이었다.

감영 원림은 중앙에서 파견된 권력자들이 즐기는 곳이었다. 휴식, 접객, 연회, 풍악 등 
감영 원림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은 모두 여가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고급 문화를 동반하
였다. 관찰사와 지체 높은 손님들이 연회를 연 모습은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백성들이 피지배자라는 자신의 입장을 자각하고 계층 차이를 인지하게 하



- 248 -

였다. 누정에 오른 사람들은 통치자이고, 결정권자였다. 감영 원림이 도시 경관속에 노출
되어 있는 구도에는 이처럼 권력의 비대칭성과 시선의 정치가 내재되어 있었다.

관찰사를 비롯한 관원들 역시 이러한 비대칭성을 알고 있었다. 사실 감영 원림의 화려
한 형태와 활용 방식은 도덕성을 지닌 관료가 지양해야하는 사치, 향락과 연결되기 쉬웠
다. 감영 원림에 부친 다수의 기문들이 도덕적 수양과 경계를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감영 소재지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감영 원림이 발달한 이
유는 무엇일까. 휴식과 접객, 연회와 풍악 같은 행위를 충족시키는 장소가 굳이 외부로 
노출되는 형식으로 마련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감영 원림에 부여된 명칭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감영 원
림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았다. 용비어천가의 역사를 소환하는 
함흥객사의 문소루(聞韶樓), 왕의 고향을 뜻하는 풍패(豊沛)의 이름을 나눠 가진 전주읍성
의 풍남문(豐南⾨)과 패서문(沛西⾨)은 이름에 담긴 뜻을 통해 왕실의 위엄과 업적을 전파
한다. 황해감영의 부용당(芙蓉堂)과 백림정(柏林亭), 충청감영 공산성의 쌍수정(雙樹亭)은 
왕이 피난길에 머물렀던 일화를 기념하고 전시함으로써 전란과 복구의 역사를 되새기고 
왕실의 존재를 강조한다. 함흥성의 낙민루(樂民樓)와 감영 후원의 지락정(知樂亭)은 민생
을 살피는 통치자의 온정적 시선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조선의 지방도시에서 감영 원
림은 강력한 통치나 불가피한 통치보다는 따를 만한 통치, 현명한 통치를 상징한다.

감영 원림이 단독으로 건립되지 않고 성곽, 객사, 감영 본청과 같은 기반 시설을 바탕
삼아 건립된다는 점도 상징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높고 길게 뻗은 성곽은 
그 자체로는 견고한 군사시설에 불과하다. 여기에 을밀대와 부벽루, 대동문루와 연광정의 
내력이 더해지면 성곽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현장이자, 도성에 버금가는 도시로서 
현란한 문화를 품은 평양 그 자체가 된다. 이 지점에서 관영 원림에 대한 백성의 인식을 
통해 정치의 잘되고 못됨을 알 수 있다고 했던 이색(李穡)의 진술을 다시 꺼내어보자. 관
원의 입장에서는 관영 원림을 적당히 짓고 운영하는 것이 백성에게 현명한 통치를 선전
하는 도구이며 스스로를 경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관찰사는 감영 원림을 
통해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은 통치권과 선정(善政)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고, 백성들은 감
영 원림을 통해 그 정치의 영향력과 실태를 가늠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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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 자원과 지역 정체성의 반영
감영 원림과 중앙에 집중했던 시선을 이번에는 감영 원림과 지역의 관계로 옮겨보자. 

감영이 위치했던 도시나 지역의 특성은 감영의 원림 실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그 
요인은 도시 주변에 펼쳐진 고유한 경관 자원에서부터 가시권을 벗어난 도(道) 단위의 정
체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다.

원림의 발생과 전개는 대상지의 지리(地理)와 직접적 관련을 맺는다. 지형, 경관, 전통
을 양분삼아 고유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감영 원림도 마찬가지이다. 감영 원림의 
입지는 감영 도시의 지형과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 감상이라는 미적 목표와 통치성 표출
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위치에 마련된다. 예컨대 성문 중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성문을 누정화하고, 성곽 중에서 훌륭한 조망을 갖춘 지점에 장대형 
누정을 만든다. 입지 선정을 결정하는 미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는 때때로 합을 이루기도 
한다. 가령 함흥성의 낙민루는 원경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춘 동시에 인구이동이 
많은 도시의 진입로 상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입지 특성은 낙민루의 감상점이 자연 경관
에 그치지 않고 만세교와 민가 등의 도시 경관으로 확장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감영 도시의 지형적 특징은 지역을 아우르는 지형적 특징과 연결될 여지가 크다. 가령 
양계 지방인 평안도와 함경도는 산악 지형, 황해도는 바다와의 접면, 전라도는 비교적 넓
은 평야 지대로 특징지어 볼 수 있고 각 도의 감영 소재지인 평양, 함흥, 해주, 전주의 
자연 입지 또한 그러한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도별 감영 원림의 
입지 특성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매개로 하여 도의 자연환경과도 일말의 관계를 맺고 있
다고도 볼 수 있다. 평안감영과 함경감영의 감영 원림은 언덕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으며, 평지읍성으로 둘러싸인 황해감영의 소재지에는 조선 전기에 인위 자연인 연
못을 강조한 부용당이 조성되었다가 조선 후기에는 바다를 내다보는 장대형 누정인 건립
되었다. 전라감영의 소재지 역시 평지에 위치하였는데, 조선 전기에는 인공산을 강조한 
객사 후원이 발달하였다가, 조선 후기에는 주로 성 바깥의 명승들을 활용한 원림 문화가 
발달하였다.

광역적 지역정체성의 반영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강원감영과 경기감영이다. 강
원도는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손꼽히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감영 소재지인 원주는 평이
한 자연 경관을 갖추었다. 관찰사 서명선(徐命善, 1728~1791)은 객사 원림의 부평각을 
중수하며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남겼다. “관동 산수의 아름다움은 팔도에서 으뜸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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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원주의 감영은 들판 한 가운데 있어서 사방을 망연히 바라보아도 풀만 무성해 눈에 
띄고 뜻에 즐거워할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1) 같은 문헌에서 서명선은 봄가을로 신령스
러운 지경과 좋은 경치를 보며 순력하다 감영으로 돌아오면 시골집과 논밭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그 아쉬움을 표현한다. 못과 누정을 갖춘 객사 원림의 중수가 이러한 아쉬움에
서 비롯되었듯, 인공성이 강조된 감영의 후원 또한 같은 동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원감영 후원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을 조망할 필요없이 안과 밖을 구분짓고자 식
재된 교목이 확인되며[그림 5-4] 못과 섬, 누정을 다수 조성하고 신선 세계의 상징을 부
여하여 인위 자연을 한껏 강조한 원림이 조성되었다. 다른 감영 원림에서는 이처럼 경계 
내부에 집중하여 원림을 꾸민 사례를 보기 어렵다. 그만큼 도의 지역정체성이 후원을 조
성하는데 있어 강력한 동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4. 1910년대 강원감영과 원주 읍내 전경(출처: 원주역사박물관)

경기감영의 지역성은 도성의 경관 자원을 적극 끌어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선 
후기 경기감영은 중앙관아와 유사한 형식의 선화당 후원을 갖추고 개국 초 왕실에서 조
성한 도성 원림인 서지를 관리‧활용하였으며, 서대문과 인왕산 일대의 도성 성곽을 감
상의 소재로 삼았다. 한성부라는 입지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감영 원림을 경영했던 것

1) 관동지, 제영, 부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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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상으로 살폈듯 감영 원림은 일차적으로 주변 경치를 조망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지역성을 반영하였으며, 때로는 가시권을 벗어난 지역정체성이 강한 영향을 미쳐 독특한 
양상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3) 감영 후원의 발달 수준 차이에 대한 해석
앞에서 지역성이 반영되는 양상을 도별로 나누어 살폈다면, 시선을 뒤로 물러 전국의 

감영을 나란히 두고 볼 때 유독 돋보이는 경향이 한 가지 있다. 바로 감영 후원의 발달 
수준이다. Ⅳ장 3절에서 검토하였듯 감영 후원의 전개는 a) 비교적 넓은 규모와 뚜렷한 
영역을 갖춘 평안, 함경, 감원감영, b) 소규모로 조성된 황해, 경기감영, c) 뚜렷하게 발
달하지 않은 충청, 전라, 경상감영이라는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간략히 말하면 북쪽으
로 갈수록 후원이 발달했고, 남쪽으로 갈수록 후원이 위축되었다.

감영 후원의 발달과 결부된 사항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간명하게 설
명하기는 불가능하나, 몇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북단의 양계 지방인 평안감영과 함경감영의 후원은 다른 지방 감영에 비해 발
달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양계 지방의 두 감영은 중국 사신의 접대비와 국방비를 
명목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의 운영권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삼남 지방의 감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였지만 많은 부분을 중앙에 상납했던 반면,2) 양계 
지방의 감영은 비교적 적은 세금을 거두었지만 쓸 수 있는 자금은 더 많았던 것이다. 특
히 평안감영이 위치한 평양은 오래된 상업 도시이자 감영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과의 사
행 경로에 위치한 곳으로서 각종 접대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다. 평양의 감영 원림이 다
른 감영에 비해 압도적으로 발달했던 이유는 이상으로 설명하였듯 재력과 사신 행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감영 후원의 발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3)

평안감영과 함경감영의 본청 시설이 배후에 산을 두고 있다는 점도 후원이 발달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언덕 지형은 조망 경관을 갖추기가 용이하며, 민가 등 다른 도시조직이 

2) 각도에서 거두어들였던 세액의 경우 전라도가 1순위, 경상도가 2순위, 충청도가 3순위였다. 오기수, ｢
조선시대 각 도별 인구 및 전답과 조세부담액 분석｣, 세무학연구 27(3), 한국세무학회, 2010, 266쪽.

3) 함흥의 감영 원림 역시 상당히 발달한 편이나 평양에 비해 발달하지 못했던 까닭은 도시의 재력 
뿐만 아니라 역모를 꾀한 도시라는 함흥의 정체성에도 기인한다. 조선 전기 함흥에서는 백성이 
역모를 일으켜 관찰사를 죽였던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읍격이 낮아져 한동안 감영 소재지가  
아니었던 기간이 있었다. 때문에 대도시로서 부침없이 명맥을 이어온 평양과 달리 함흥의 문화
는 침체되었던 역사가 있으며, 중국의 북경이나 강남 지방과 비교적 많은 교류를 했던 평양보다 
문화적 역량 또한 약했던 까닭에 감영 원림의 발달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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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해있을 여지도 적어서 개발하기도 쉬웠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후원이 발달하지 않
은 삼남지방 중 공주의 충청감영 본청이 뒤편에 산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감영 본청 뒤편에는 봉황산이 가까이 있다. 후원을 가꿀 의지가 있었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유는 공산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산성은 공주 읍치와 매우 가까웠으며 금강
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 경관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감영 원림의 입지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공산성 위에는 다수의 누정이 조성되어 있었고 충청도 관찰사는 공북루 등의 감
영 원림을 적극 활용하였다.

충청감영이 좋은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원림 자원으로 인해 발달하지 않은 
사례라면, 강원감영은 입지 조건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감영 소재지의 원림 자원이 부족
하여 후원이 극도로 발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원주는 앞에서 설명했듯 문인관료의 아
쉬움을 자아낼 정도로 평이한 경관을 갖추고 있었으며 성곽도 없었다. 유영화 이후 원주
에 상주하게 된 강원도 관찰사의 입장에서 즐길만한 감영 원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
위 자연을 꾸미는 방법이 최선이었고, 그 대상지로 감영 후원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양계 지방인 평안감영과 함경감영의 후원 발달 요인을 먼저 살핀 후 지형 조
건과 가용 원림 자원을 매개로 충청감영과 강원감영의 후원의 발달 여부에 대해 논하였
다. 그 결과 평안감영과 함경감영, 강원감영은 북쪽에 있다는 지리적 공통점이 있지만 감
영 후원이 발달한 요인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 감영 후원이 소규모로 발달한 경기감영과 황해감영 후원, 그리고 뚜렷하지 않
은 전라감영과 경상감영 후원의 경우는 해당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경기감영은 한성부에 위치했으며 경기도 관찰사는 마치 경관직처럼 궁궐에 자주 
드나들었다. 경기감영의 후원은 비교적 늦은 19세기에 처음 조성되었으며, 중앙관아의 
후원을 본따 중심 건물 가까이에 방지를 두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황해
감영 후원의 경우 17세기 후반에 쓰인 백림정 기문에 황해감영의 재력과 주변 경관의 
수려함이 언급되는 한편, 언덕의 규모가 작고 부용당 등의 감영 원림이 건재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지에 위치하며 주변에 도시조직이 가깝게 자리
한 전라감영과 경상감영은 입지 조건 측면에서 후원이 발달하기에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전주의 경우 경기전 등을 갖춘 관향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고 대구의 경우 조선 
전기부터 원림 문화가 별달리 발달하지 않았던 점도 후원이 위축된 까닭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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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시-산림의 이분법을 벗어난 도시 원림

1) 은일론 중심의 동아시아 조경 이해
동아시아의 원림에서 출처(出處)와 은일(隱逸)은 원림의 조성 목적과 미적 취향을 설명

하는 요인으로 폭넓게 전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추구는 속세로부터의 도
피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는 신유학의 자연관에 비
추어볼 때, 원림이 인간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자연을 구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해석의 전
제로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관영 원림은 은일이라는 전제를 
벗어나 신유학적 자연관을 재고해볼 사례로서 원림사적으로 주목해볼만한 유형이다.

사대부의 처세에 대한 이해는 조정에 나가 뜻을 펼치는 출사(出仕)와 숨어 생활하는 은
일(隱逸)으로 양극화 되어 있었다. 이러한 개념은 대은(⼤隱), 조은(朝隱), 시은(市隱), 중은
(中隱), 소은(⼩隱)과 같은 파생 개념을 낳았다. 파생 개념들은 출과 처에서 긍정할만한 
부분을 양자 모두에서 담지한 상태로 그 중간 지대를 도모하는 자세를 나타낸다. 그러나 
조정에 있으면서도 은일의 태도를 견지한다든지[⼤隱/朝隱], 적당한 벼슬자리를 유지하며 
산림 생활을 동반한다든지[中隱]하는 관점은 그 자체로 모순을 내포한 것이었다. 그 모순
을 견지하기 위해서 사대부는 양 극단을 합치시킬 만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야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림은 출사와 은일 사이의 모순된 관계를 조절하여 평형 관계를 유지
하게 해주는 공간적 해법이었다.4)

원림이 출사와 은일 간의 모순을 조절하는 방식은 시공간적 경계를 활용하는 방식이었
다. 관청과 가까운 도심 주택에서 “문을 열고 출사(出仕)하면 반걸음에 조정에 이르고, 문
을 닫고 귀은(歸隱)하면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사이에 산림 아래에 이르는”5) 방식의 
원림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도시 원림은 출과 처의 모순을 융합의 방식
으로 해소하기보다, 출과 처를 그대로 유지하되 시공간적 전환을 수월하게 하는 방식으
로 공존을 가능케 했다. 중국 원림이 도시 경제가 번영했던 시대에 흥기했다고 보는 시
각6)이 이러한 출처 공존의 원림 수요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4) 관련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 임상섭, 조정송, ｢중국 은일문화의 사대부원림의 관계: 선진시대
에서 당조까지｣, 한국조경학회지 26(4), 한국조경학회, 1999, 113~124쪽.

5) “則跬步市朝之上, 閉⾨⽽歸隱, 則俯仰⼭林之下.” 蘇軾, ｢靈壁張⽒園亭記｣, 唐宋⼋⼤家⽂訬校注集評 
권120. 번역문은 노현리, ｢雜記를 통해 본 북송 문인들의 원림 향유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6, 87쪽.

6) 장지아지 저, 심우경‧이창호‧심현남 역, 중국의 전통조경문화: 중국전통원림문화의 사상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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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수를 차경하는 조선의 도시 원림
조선의 원림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유언호(兪彦鎬, 1730~1796)

가 쓴 ｢동원아집기(東園雅集記)｣에는 한양의 낙산 기슭에 있었던 도시 원림을 “성시산림
(城市⼭林)”으로 일컫는 구절이 있다.7) 자연을 통해 도덕 원리를 깨우치고 호연지기를 기
르는 문화를 내면화했던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이러한 사유 방식은 당연했을 것이다. 그
런데 이러한 관념에는 ‘도시는 자연과 멀다’ 혹은 ‘도시에서는 자연을 감상할 수 없다’라
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성시는 산림과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시와 산림은 중첩될 
수 없기 때문에 ‘성시산림’이라는 양가적 묘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도시 원림은 중국 소주의 사가 원림과는 환경 조건이 달랐다. Ⅲ장에서 
다룬 도성 원림들은 모두 도성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주변 산수의 조망을 강조했다. 산수 
자연이 가까이에 위치했던 입지 조건은 한양만의 독특한 상황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다
룬 감영 원림들은 대부분 도시 경관과 산수 경관을 두루 갖추었다. 도시 한가운데 위치
한 원림이지만 중국의 사가원림처럼 성시와 원림 사이를 가르는 높은 담장 대신에 주변
으로 열린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도시가 나지막한 산 능선 위에 걸쳐 있거나, 가까이에 산을 두고 있는 자연 지형은 우
리에게 익숙한 환경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 이러한 도시 입지는 한
반도 특유의 지형적 특성에 기인한다. “한반도는 평균 고도와 평균 경사도 모두 일본과 
중국 남부보다 높지만, 경사도의 국가 내 변화가 가장 적다. 즉 높은 경사도가 상대적으
로 균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즉, 일본과 중국 남부는 산지와 평지의 구분
이 비교적 명확해서 국가 내 경사도의 변이가 크지만, 한반도 는 그러한 경사의 급격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8)

이러한 지형 조건과 신유학적 원림 성향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격리형 도시 원림이 아
닌 조망형 도시 원림이 발달했을 가능성을 제시해본다. 본 연구에서 다룬 감영 원림을 
비롯해 광한루, 촉석루 등의 누각형 원림들이 그러한 양상을 전하는 관영 사례였을 것으
로 생각되며, 읍치 내부, 특히 도성 내부에 위치한 사대부 주택 원림에서도 담장 안의 꾸
밈에 몰두하기보다 주변 경관을 바라보는 시야가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과 이론, 문운당, 2008, 104쪽.
7) 정봉구, ｢조선 후기 한양의 원림에 관한 연구: 경화사족의 원림기와 원림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6~39쪽.
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Ⅱ, 2016,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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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시-산림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감영 원림의 경계
조선 후기의 지리에 대한 관심과 도시 경제 발달은 도시 경관을 감상의 대상으로 자리

매김하게 했다. 지리 정보에 대한 관심은 지리지 편찬, 지도 제작, 문예활동 등으로 확산
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경관을 시각화한 회화 작품들도 다수 제작되었다.9) 전술
하였듯 산수와 멀지 않은 도시의 환경 조건은 조망형 도시 원림을 발달시켰을 것으로 예
상되며, 도시 경관에 대한 조선 후기 사대부의 관심이 그러한 원림 실천과 상보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산수를 직관할 수 있는 조망형 도시 원림의 범주 안에서 감영 원림의 특수성은 그 입
지와 통치성에 있다. 산수-도시의 조망이라는 행위가 성시/산림의 경계를 관찰자의 측면
에서 해체한다고 본다면, 감영 원림은 대로변 객사, 성곽의 장대, 성문의 상층부 등 백성
들의 일상 공간과 가까운 입지로 인해 관찰자에 머물지 않는 참여의 감각을 동반했다. 
예컨대 평양의 대표적 관영 원림인 대동문루, 애련당, 연광정 등은 성의 주진입로 근처에 
배치되어 있었다. 감영이 유영화된 이후에도 후원의 일부인 오순정은 대로 가까이에 위
치했으며 활쏘기와 과거 시험 등의 행사 공간으로 쓰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가깝게 들리
는 사람들의 소리와 움직임, 냄새와 진동은 관찰사가 단순히 도시를 감상 대상으로 삼기
보다 살아 있는 존재로 느끼게 했을 것이다.

감영 원림은 시야를 담장 너머로 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시의 일상공간과 접합함으
로써 출처나 은일의 관념에 내재한 양극단의 구도를 건너 뛰어버린다. 관찰사는 ‘관풍찰
속(觀⾵察俗), 승류선화(承流宣化)’의 관점으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백성의 존재를 가까이
에서 느낄 수 있는 감영 원림의 입지는 감영 제도가 동반하는 통치성과 맞물려 감영 원
림 고유의 원림 경계를 발생시켰다.

9) 박정애, ｢18-19세기 지방 이해와 도시경관의 시각적 이미지｣, 미술사학보 49, 미술사학연구
회, 2017, 223~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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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망으로 구현된 신유학적 원림 미학

1) 인위 자연의 위축과 원경의 선호
감영 원림 특유의 외향성과 통치성은 인위 자연을 지양하고 원경의 조망을 위주로 하

는 원림 구성을 유발했다. 감영 원림은 좋은 정치의 표상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관리들은 
원림의 필요성과 의미를 인정하되 규모나 의장이 과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위엄을 갖
추고 정갈하게 관리하는 한편, 사치와 향락의 결과로 읽히지 않도록 조성과 활용에 주의
하였다. 감영 원림의 외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검열과 경계의 인식은 신유학자들이 지
녔던 문이재도(⽂以載道)의 예술론과 연동하여 근경을 이루는 원림 요소의 위축으로 이어
졌다. 관찰사들은 신유학자로서 높은 소양을 가지고 있었고, 통치자로서 도를 추구하고 
선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로서 원림을 인식하였다. Ⅱ장에서 제시하였듯 목은 
이색이 상주 객사의 누정기를 지으며 ‘풍영(⾵詠)’에 담긴 뜻을 길게 설명한 끝에 “담을 
둘러서 동산을 만들고 물을 끌어서 못을 만들며 씨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둘러보고 바라
보는데 탁 트이고, 여러 봉우리가 둘러 호위한 것 같은 따위는 이 정자의 부분적인 사안
이니 생략하여도 좋을 것이다.”10)라고 말한 대목이 그러한 사유 방식을 잘 드러낸다.

문이재도의 예술론으로 인해 담장 안을 꾸미는 조경 기법은 위축된 반면 원경을 바라
보는 조망의 조경술은 더욱 발전하였다. 감영 원림에서 조망의 강조가 단적으로 드러나
는 예로 공주객사의 취원루(聚遠樓)와 평안감영 후원의 다경루(多景樓)‧평원당(平遠堂)을 
들 수 있다. 두 사례는 근경의 인위 자연을 위주로 했던 원림을 원경의 조망을 강주하는 
원림으로 재조성한 사례에 해당한다. 공주객사 취원루는 못과 섬 가운데 누정으로 이루
어진 소규모 원림을 이전‧확장하여 사방의 산수와 도시를 조망하는 트인 누정 원림으로 
완전히 새롭게 조성한 경우이다. 평안감영 후원의 두 누정은 못과 석가산이 있던 좌소정
(坐嘯亭) 원림이 있던 자리에 언덕 지형을 활용한 조망형 누정을 짓고 다경(多景)과 평원
(平遠)이라 직접적으로 이름을 붙인 사례이다. 감영 원림을 통해 조선시대 신유학자들이 
원림에서 근경보다는 원경, 인위적 조작보다는 본래적 감상에 비중을 두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0) 이색, ｢풍영루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8, 경상도, 상주목, 누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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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회화 자료를 확인해보면, 감영 원림에서 식재를 통해 이목을 끌만한 특정한 형
상을 만들어낸 기록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연못이나 석가산을 활용해 인위 자연을 꾸민 
사례도 매우 한정적이다. 가령 홍경모는 평안감영 후원의 다경루 기문에서 “뜰에는 기이
한 풀이나 색다른 꽃이 없고 다만 소나무와 전나무 십여 그루가 주변을 둘러 섰다”11)라
고 썼으며, 황해감영 후원의 백림정과 관련해 “선화당 뒤 북쪽 언덕에 오래된 잣나무[柏]
가 6~7그루 있고 수풀이 우거져있다”12)라고 썼다. 조선의 관청 중에서 손에 꼽을만큼 부
유했던 두 감영의 후원 식재에 대한 설명이 교목 몇그루에 대한 소개로 그쳤던 것이다.

조망을 강조하는 감영 원림, 특히 감영 후원에서 식재는 경관의 틀을 이루는 보조 장
치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5-5>에 드러난 함경감영 후원의 교목들은 원경
의 조망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배치되었으며, 다만 후원에 그늘을 제공하고 영역성과 위
요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5. 함경감영 후원에서 함흥 시내를 바라본 전경
(출처: 독립기념관, 캐나다 선교사가 본 한국·한국인, 2013)

11) “庭無奇卉異花。只松檜⼗數株森⽴如環衛” 洪敬謨, ｢多景樓記｣, 冠巖全書 책16, 記.
12) “宣堂之後北⾩。⽼柏六七株森⽴成⾏。中有⼩亭⽈柏林。地勢宏敞。眼界平遠。” 洪敬謨, ｢碧城記｣, 冠巖全

書 책18,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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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을 매개로 한 자연과 인간의 접합
감영 원림에서 바라보이는 광경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많고 다양한 사물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세계가 각기 다른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시시각
각 변한다는 점은 신유학자이자 통치자였던 당시의 문인 관료들의 생각을 건드리는 중요
한 지점이었다.

나는 말하기를, ‘이 정자의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먼데 것을 모은 것[聚遠]보다 더 좋
은 것이 없다.’ 하였는데, 이는 멀리 있는 모든 좋은 경치를 이 한 누(樓)로 모아 들였다는 것이
다. 누에 올라 바라보면 좌우와 전후에 강과 산이 두루 비치니, 아래 위 수백 리 사이에 저 들판
의 광활함이며, 여염집의 즐비함이며, 나루터와 다리에의 다니기 고생하는 모습과, 역원(驛院)에 
드나드는 나그네의 힘든 형편과, 밭가는 자ㆍ누에 치는 자ㆍ나무하는 자ㆍ소 말 먹이는 자ㆍ고기
잡는 어부ㆍ물건파는 장수들ㆍ사람들이 생활하며 오가는 것들이 한이 없다. 아침에 해뜨고 저녁에 
그늘지며 사철이 서로 바뀌는 것과, 우로(⾬露) 상설(霜雪)의 변천이며 초목(草⽊) 화훼(花卉)가 피
고 지는 것이며, 스스로 날고 스스로 울며, 스스로 모양을 이루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것 등 형기
(形氣) 속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데 이르러서는 그 기상(氣象)이 각기 일정치 않음을 이 누에서 
한번 눈을 들어보면 모두 알 수 있다.

아, 어쩌면 멀리서 이 누에 모여드는 것이 이와도 같은가. 올라 구경하는 좋은 경치를 어찌 이
루 다 말할 수 있으리오. 그러나 누각을 세운 것은 다만 놀고 구경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 
오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들판을 바라볼 때에는 농사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고, 여염을 바라볼 
때에는 백성들의 고통을 알게 하며, 나루터와 다리를 바라볼 때는 어찌하면 내를 잘 건너게 할 
수 있을까 하며, 나그네를 바라볼 때는 어찌하면 우리의 길에 나오기를 원하게 할까 하며, 곤궁한 
백성들의 생업이 한 가지가 아님을 볼 때는 죽는 이를 살려주고, 추운 자를 따뜻하게 할 것을 생
각하게 하며, 산천 초목과 조수(⿃獸) 어별(⿂鼈)에게 이르기까지 화락하게 하기를 생각하지 아니
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멀리는 물(物)에서 취하여 이 루에 모으고 이 루에 모은 것을 
다시 마음에 모아서, 이 마음이 항상 주(主)가 되어 내 눈과 귀에 부딪치는 것이 내 마음을 흔들
지 못한다면 이 루에 이름 붙인 의의(意義)에 거의 가까울 것이며,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의 책임
에도 또한 멀지 않을 것이다.13)

서거정이 쓴 공주객사 취원루의 기문 일부이다. 그에 따르면 ‘취원(聚遠)’이란 “멀리 있
는 모든 좋은 경치를 이 한 누(樓)로 모아 들였다는 것”이다. 서거정의 눈에 들어온 경치
는 매우 다양하다. 서거정의 시선은 자연(강, 산, 들)에서 인공 환경(집, 나루, 다리, 역

1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7, 충청도(忠淸道), 공주목(公州牧), 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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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거쳐 사람(나그네, 농사꾼, 장사꾼, 어부 등)으로 옮겨간다. 다음은 일기와 계절, 기
상, 식물, 동물의 다양한 양태에 주목한다. 관찰 끝에 쓰기를, “그 기상(氣象)이 각기 일
정치 않음을 이 누에서 한번 눈을 들어보면 모두 알 수 있다.

서거정이 언급한 사물들에는 자연과 도시, 동식물과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눈
에 자연과 인간. 산수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풍경을 볼 수 있는 원림은 흔치 않다. 산수를 
겸비하지 않은 도시이거나 도시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산수에 위치하는 원림은 생동감을 
느낄만한 거리에서 자연과 인간을 고루 살피기가 어렵다. 이러한 양상은 공주객사 취원
정 외 다른 감영 원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함경감영의 낙민루와 지락정, 황해감
영의 백림정과 공해대, 전주객사 진남루, 각지의 성문루 등에 부쳐진 기문들에서 자연과 
인간을 감상의 대상으로 나열한 경우는 많다.

서거정은 사물들의 다양과 다름을 짚어낸 뒤, 그 모든 것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원
한다. 사물들의 다양과 다름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마음을 다잡은 뒤, 통치
자로서 이런 경관을 통해 더 나은 통치를 행해야한다는 것을 ‘취원’의 궁극적 목적으로 
제시한다.

서거정을 비롯한 문인 관료들이 감영 원림에서 자연과 인간을 함께 조망하며 떠올린 
생각에는 어떤 보편성의 관점이 내재해 있다. 조망을 통해 사물들의 다름 속의 같음을 
재발견해내는 것이다. 가령 도시의 민가는 연기나 비늘이라는 묘사를 통해 형상화되고, 
산수는 산의 우뚝함이나 강물의 유유함을 통해 도덕적 지향으로 읽힌다. 말하자면 자연
을 통해 인간을 읽고, 인간을 통해 자연을 읽으며 생각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3) 선정(善政)을 위한 미적 장치로서 감영 원림
감영 원림에 대한 많은 기문들이 궁극적으로 수렴하는 사안은 결국 선정(善政)이다. 감

영 원림은 조망을 동반하고, 조망은 자연-인간의 병치를 통해 신유학적 사유를 고취한다. 
이때 발생한 신유학적 사유는 수기(修⼰)에 머물지않고 최종적으로는 통치를 통해 구현될 
치인(治⼈)의 관념으로 나아간다.

시경에 담긴 주 문왕의 영대‧영소나 범중엄의 ｢악양루기｣는 선정을 구현하는 통치
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감영 원림은 통치자의 원림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해 원림
의 감상 주체가 선정을 구현하는 통치자가 되기를 유도하는 심리‧환경적 장치이다. 앞
에서 살핀 서거정의 기문에서 사물들 간의 차이를 맞닥뜨린 다음의 사유가 흘러간 방식



- 260 -

이 이와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사유 방식은 원림의 전통적 인식에서 성시-산림
에 얽힌 모순 못지않은 또다른 모순을 감지하게 한다. 다양한 사물을 보는 이유가 결과
적으로 보편성을 추구하고 마음을 올곧게 다잡기 위해서라면, 굳이 훌륭한 경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군다나 그러한 경험을 누정 중심의 원림이라는 인위 환경으로 재단
해내는 까닭은 무엇인가?

조선 전기의 문인 관료인 성현(成俔, 1439~1504)이 지은 글에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하
나의 답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은 성현이 친구인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이 남산에 
지은 누정에 부친 기문인 ｢허백정기(虛⽩亭記)｣ 전문이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비어 있는 
건축 형태가 휴양에 머물지 않고 수기치인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 허백정은 나의 친구 홍겸선(洪兼善)이 지은 정자이다. 어찌하여 정자의 편액을 ‘허백(虛⽩)’이라 
하였는가. 남화씨(南華⽒)의 말을 취한 것이다. 우리 유자(儒者)의 말을 취하지 않고 제해(⿑諧)의 
말을 취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말은 비록 같지 않지만 뜻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학》에서 말한 “허령불매(虛靈不昧)하여 온갖 사물의 이치를 구비하고 있
다.”라는 것과 《장자》에서 말한 “비어 있는 방에 햇살이 비치니 길상(吉祥)이 와서 머문다.”라고 
한 것이 말은 비록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밝다〔明〕’라고 말하지 않고 
‘희다〔⽩〕’라고 말한 것인가? 비어 있으면 빛나고 빛나면 밝음이 생기니, 밝음과 흼은 같은 것
이지만 흼이야말로 밝음의 극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의 비고 흼〔虛⽩〕을 밖의 정자에 베풀
면 될 것인가?

ⓑ 정자는 남산 기슭에 있는데 구름에 닿을 듯이 자란 소나무 가지 끝 너머 북쪽으로 성곽을 조감
해 보면 시가의 모습이 눈에 모두 들어오고, 동쪽으로 교문(郊⾨)을 바라보면 수십 리에 걸쳐 초
목이 무성하고 짙푸르다. 그 형세가 높고 광활하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다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 정자가 ‘허백’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은 이름과 실제가 너무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 저 텅 비어 있는 집을 보라. 빛나는 햇살이 들어와 해맑게 명랑하고 티끌과 먼지가 하나도 붙
어 있지 않아 외물이 함께 서로 다투지 못하는 것은 방의 허명(虛明)이요, 하늘의 빛이 아래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 한밤중의 항해(沆瀣)와 새벽녘의 청명한 기운이 구름 같기
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이 부옇게 공중에 떠다니는 것은 정자의 허백(虛⽩)이다. 대개 
나의 마음이 이미 비고 희다면, 방에 있든 정자에 있든 장소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 사람들 중에 다음과 같이 그 까닭을 묻는 자가 있었다. “정자의 허백은 진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대의 찬미하는 말도 역시 옳습니다. 그렇지만 부연 허공이 이미 열려서 해가 뜨고 구름이 
걷히면 아지랑이가 일고 티끌과 먼지가 날며, 입김을 서로 내뿜는 살아 있는 생물들이 잔뜩 
몰려와 차례대로 나아오면 장차 그것들을 응접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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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마음이 외물로 치달려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억압하여 사라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 이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은 본래 비어 있고 만상

(萬象)도 나의 마음과 더불어 비어 있는 것에 무젖어 있으니〔涵虛〕, 그 사물의 참다운 본체는 
조금도 덜거나 더하는 것이 없고 오직 도만이 비어 있는 마음에 모여듭니다. 비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빈 것이 가득 차게 되니, 나의 마음은 곧 천지자연의 조화와 서로 표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비어 있는 것도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요, 그 흰 것도 그냥 흰 것이 아닙니
다. 이로 말미암아 천지의 화육(化育)에 참여하는 것이니 그 공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입니다.

ⓕ 예전에 비침(裨諶)은 야외에서 내는 계책은 훌륭하였지만 성읍에서 내는 계책은 그렇지 못하였
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이 정자에 있는 그대는 육착(六鑿)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사(機事)
에 골머리를 앓지 않고서,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能定〕 마음의 동요가 없고〔能靜〕 마음이 편안
하고〔能安〕 일에 대처하는 것이 정밀하고 자상하여〔能慮〕 마음이 머물러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知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正其⼼〕 그 몸을 닦아서〔修其⾝〕 집안을 질서 있
게 하고〔⿑家〕 나라를 다스리고〔治國〕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平天下〕 궁극적인 목표를 실천할 
수 있으니, 그 밝은 덕과 길상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면 이 정자가 어찌 한낱 술 단지를 가져다 놓고 소담(笑談)이나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찌 뜻도 모른 채 글이나 외고 시가나 음영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
까. 능히 허백을 지켜서 끝내 천지자연의 위대한 경지에 이르는 것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경
숙(磬叔)은 기문을 쓴다.14)

이 글에서 누정의 이름인 ‘허백(虛⽩)’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허백은 기본적으로 장
자에서 형상화된 ‘비어있는 방의 흰 벽에 비친 햇살’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기문에
서 인용의 형식을 빌어 말하는 아무개는 허백이 자연과 도시를 조망하는 남산 기슭의 누

14) “虛⽩亭者。吾友洪兼善所構之亭也。曷爲扁以虛⽩。取南華⽒之⾔也。不取吾儒。⽽其取乎⿑諧何居。⾔雖不
同⽽意無不同也。其所謂同者何。虛靈不昧。⽽能具衆理。室虛⽣明⽽吉祥來⽌。⾔雖殊⽽意則同也。然則何不
⽈明⽽⽈⽩。虛則光。光⽽⽣明。明與⽩⼀般。⽽⽩是明之極也。以室之虛⽩。⽽施之外亭。可乎。亭在南⼭之麓。
跨雲松之抄。北瞰城郭。闤闠擧集眼底。東望郊⾨。數⼗⾥莽然蒼然。其勢⾼闊。光景無窮。其受虛⽩之名。無乃
名實不孚乎。睽彼空闋。光輝⼊來。湛然明朗。塵垢不⽌。⽽外物不得與之相攖者。室之虛明也。天光下屬。地氣
上騰。半夜沆瀣。平朝淸明之氣如雲⾮雲。浮動於空濛中者。亭之虛⽩也。蓋吾之⼼旣虛⽽能⽩。則在室在亭奚
擇。⼈有問之者⽈。亭之虛⽩。誠美矣。⼦之贊揚亦是矣。然空濛旣闢。⽇出雲開。野⾺也。塵垢也。⽣物之以息相
吹者。騈闃羅列⽽進。將應接之無暇。⽽無乃⼼馳於外。⽽牿亡浩然之氣乎。⽈否。吾⼼之本虛。萬象亦與之涵
虛。⽽無損益乎其眞。有道集虛。虛⽽盈。盈⽽能實。吾之⼼卽與天地造化相爲表裏。然則其虛也⾮徒虛。其⽩也
⾮徒⽩。由是⽽參贊化育。其功不難矣。昔。裨諶謀於野則獲。在⾢則否。今君之在亭。不爲六鑑所攘。不爲機事
所惱。能定靜安慮。能知所⽌。正其⼼修其⾝。施之於⿑治平之極。其爲明德吉祥。豈不⼤歟。然則是亭也豈徒樽
酒笑談云乎哉。佔畢諷詠云乎哉。能守虛⽩。⽽終⾄於⼤全之域不遠矣。磬叔。記。” 성현(成俔), ｢허백정기
(虛⽩亭記)｣, 허백당집 권4, 기(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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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벽에 가두어지지 않고 트여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
엇보다도 바깥으로 바라보이는 광경이 수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려함과 변화
무쌍함은 마음을 쉽게 동요하게 한다[ⓓ]. 요컨대 겉으로 보기에 이 누정은 화려한 경관
을 갖춘 나머지 ‘허백’하지 않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 성현은 경관과 변화를 채워낼 수 있는 비움으로서 허백을 해석해
낸다. 성현의 주장에서 허백은 기둥 사이가 비워져있거나 흰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형
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도시와 산수를 포함한 천지자연은 늘 채워지고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며 움직이고 변화하는 존재이다. 이를 깨닫는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허백할 수 있고, 다양과 변화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원림은 존재의 보편
성을 공부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된다.

감영 원림에서 바라보는 자연과 도시는 성현의 기문 속 아무개의 말처럼 동요를 유발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유학자로서의 소양과 통치자로서의 자의식은 동요를 의식하고 선
정의 의지로 끌어가는 동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거정이나 성현 등의 선언
처럼 원림은 단순하게 술과 이야기와 시와 노래가 지배하지 않는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

보편성의 탐구나 선정의 의지 외에 자연과 도시의 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한
가지 꼽을 수 있다. 바로 각인 효과이다. 미학자 마르틴 바른케는 정치적 풍경이라는 
책에서 19세기 말 <키프호이저 기념물>에 새겨진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하였다. “외떨어
진 산꼭대기에, 제국의 심장에, 자유로운 풍광 속에,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벗어난 장소
에 기념물을 세운 이유는 잊을 수 없는 자연 체험과 기념물의 교훈적 가치가 잘 어울려
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15) 감영 원림을 멀리서 올려다보는 백성들이
나 감영 원림에서 자연과 함께 도시를 내려다보는 문인 관료에게 숭고나 아름다움을 동
반하는 경관적 체험은 그 존재가 겸비한 가치들을 잊을 수 없게 했을 것이다.

15) 마르틴 바른케 저, 노성두 역, 정치적 풍경, 일빛, 1997,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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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지방의 최고 행정기관인 감영(監營)의 원림이 이루어진 배경과 전
개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그 역사적 함의와 미적 성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선의 개국
과 통치는 사상과 제도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도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관 
주도 원림 실천은 그러한 변화와 밀접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전국 여덟 개 도의 감
영 원림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 전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관영(官營) 원림이 조선 
원림의 특수성을 심화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보았다.

조선의 원림은 동아시아 타국이나 한반도 내 이전 왕조의 원림에 비해 형식이 단순하
고 자연을 조작하는 데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다. 기존의 한국조경사 연구는 동아시아 문
화권에 통용되는 사상적 배경을 통해 조선 원림의 현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조선 원림의 
특수성이 발현된 원리와 과정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조선의 지배적 사상인 
신유학의 원림관이 조선 초기의 도성 원림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 보았다. 중앙집권적 
지방제도를 따라 조성된 전국각지의 관영 원림이 이러한 원림관과 실천을 확산시켰고, 
감영 원림은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조선 원림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성질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는 신유학
의 자연관에 기인한다. 신유학 자연관에서 자연 현상은 당연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인간
이 도덕 원리를 깨닫게 하는 비유적 도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유학의 원림
관은 도덕을 추구하고 본성을 탐구하며 나아가 개인의 깨달음을 세상의 이로움으로 확장
하려는 의지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한 까닭에 신유학적 원림관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
고 보거나 도덕적 깨달음을 주는 유비적 자연 현상을 간단명료한 형식으로 구현하고, 나
아가 활용과 감상, 교화와 같은 행위를 중시하였다. 조선에서 신유학 원림관은 개국 초에 
태종이 도성 원림을 건립하며 구체적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경회루 원림과 중앙관아 후
원을 비롯한 도성 원림은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며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문인관료가 
감상한 원림이라 할 수 있다. 신유학이 반영된 도성 원림은 관영 원림을 조성할 때 지향
이자 제약으로 작용함으로써 문헌 속 전거가 아니라 실재하는 원형으로 자리매김했다.

여말선초에 지방 제도가 개편되며 관찰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제도는 조선시대 내
내 운용되며 주요 지방도시의 감영 원림 조성을 야기하였다. 감영의 체제는 17세기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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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이동형 관청[순영(巡營)]에서 고정형 관청[유영(留營)]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감영 원림의 전개 양상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 전기의 감영은 관찰사의 순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객사 원림을 발달시켰다. 객사 원림은 순행 중인 관찰사의 집무처이자 휴식, 행
사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좋은 정치의 표상으로 인식되어 여러 지방도시에 활발하게 조
성되었다. 조선 후기의 감영은 하나의 도시에 머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감영의 정착
에 따라 인구와 물자가 감영 소재지로 집중됨으로써 도시가 번성하고 기반 시설이 정비
되었는데, 이와 연계하여 성곽과 접목된 원림과 감영 본청의 후원(後園)이 발달하였다.

객사, 성곽, 감영 본청을 바탕삼아 발달한 감영 원림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전개 양상을 보인다. 객사 원림은 조선 전기에 전국 각지에서 부흥하여 관영 원림 문화
를 이끌다가 임란 이후 객사의 중요성이 약화되며 쇠퇴하였다. 군사 시설인 성곽은 높이
와 전망을 매개로 하여 원림과 접목되었다. 원림의 성격을 겸비한 장대(將臺)가 성곽 위
에 건립되었으며 성문의 상층부가 누정으로 인식되고 활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전기부터 확인되며 두 차례의 전란 이후 읍성의 보완과 함께 조선 후기에 더욱 강화되었
다. 감영 후원은 조선 후기에 감영이 정착하고 고유의 시설이 발달하면서 조성되기 시작
하였다. 감영 후원의 전개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역에 따라 발달 수준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평안, 함경, 강원감영의 후원은 넓고 화려한 구성을 갖추었으며 원(園)
으로서 확실한 영역을 갖추었다. 황해, 경기감영의 후원은 소규모로 조성되었다. 충청, 
전라, 경상감영에는 원림으로 볼만한 영역이 따로 발달하지 않았다.

중앙과 지방, 왕과 백성을 매개하는 기관의 원림답게 감영 원림은 중앙 권력을 표출하
는 동시에 지역성을 반영하였다. 감영 원림은 대중에게 노출된 도시 기반시설의 일부로
서 정형화된 경관 속에서 시선을 끌고 경관에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감영 원림이 지역성
을 반영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감영 원림은 입지의 물리적 상황, 도시의 문화적 전통과 
원림 자원, 지방세력의 특성과 연동하여 지역마다 다르게 발달하였다. 경관적 측면에서 
감영 원림은 조망으로써 주변 경치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지역성을 반영하였는데, 때로
는 가시권을 벗어난 지역정체성이 강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가령 수려한 자연경관으
로 이름난 강원도에 위치하지만 평이한 경관으로 문인관료의 아쉬움을 자아냈던 원주의 
강원감영에는 전국에서 가장 화려한 구성을 갖춘 인위 자연 위주의 후원이 발달하였다.

감영 원림이라는 유형이 갖는 원림사적 의의는 입지와 외향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감영 
원림은 도시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은폐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었다. 대지 경계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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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바라보이고, 동시에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 감영 원림의 중요한 특징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전통적 원림관이 은일 관념, 즉 세속으로부터의 도피와 밀접하다는 점을 상기
할 때 감영 원림은 성시와 산림의 이분법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특징이 
감상의 차원에서 발동하게 하는 감영 원림의 핵심적 조경술은 조망이다. 조망은 신유학 
원림관과 연동하여 감영 원림 특유의 미적 성취를 발생시켰다. 감영 원림은 울타리 안에 
인위 자연을 꾸미기보다 원경의 조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감영 원림에서 
조망하는 광경에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광경은 문인 관료에게 
존재의 보편성을 고민하고 선정의 의지를 가다듬게 하였다.

감영 원림의 역사는 시기에 따른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지역의 상황과 밀접
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인위 자연
보다 원경을 선호하고 도덕적 성취를 강조하는 미적 취향은 시기, 지역과 무관하게 비교
적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신유학 사상이 변함없이 위상
을 유지하였으며, 국가적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사회적 반전이나 문화적 충격 없이 체
제 전반이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원림 양식의 발달이 상업과 도시의 발전과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점으로 볼 때, 조선의 경우 상업 발달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도성
을 제외하면 도시보다는 향촌 세거지 위주로 공간 문화가 발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원
림 문화가 등장할만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유학 원림관이나 전개 양상에 대한 시기적 지역적 접근 방식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확장할 여지가 많다. 유사한 시각으로 접근 가능한 감영 외 
관영 원림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분포해 있으며, 본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궁궐, 
주택, 서원, 구곡 등 다른 유형 원림에 특성을 재검토할 여지도 많다고 판단된다. 본 연
구를 통해 한국조경사의 사례와 유형, 사상과 미적 원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양한 경로들
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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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남명학고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

동양고전종합DB(http://db.cyberseodang.or.kr/)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디지털 장서각(http://jsg.aks.ac.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서울역사아카이브(https://museum.seoul.go.kr/archive/NR_index.do)

한국국학진흥원(https://www.koreastudy.or.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e뮤지엄: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https://www.emuseum.go.kr/)

http://nmh.gsnu.ac.kr/
http://jsg.aks.ac.kr/
https://db.itkc.or.kr/
http://encykorea.aks.ac.kr/
http://db.history.go.kr/
http://www.korean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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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리지에 기록된 감영 원림의 도별 목록

1. 평안감영: 평양

유형 누정명 신증
(1530)

평양지
(1590)

평양속지
(1730)

여지도서
(1760)

평양속지
(1892) 비고

객사

풍월루(⾵⽉樓) O O누공 X X - 읍호루 문 안 연선점의 옛 터. 연지 있음
애련당(愛蓮堂) - O O O O 풍월루 북쪽 연지 안. 대동문 안
망월루(望⽉樓) O O X - - 대동관 서헌 옆. 이칭 선월정(先⽉亭)
쾌재정(快哉亭) O O - O O 대동관 동헌 옆

감영

추향당(秋⾹堂) - O공 - - -
군자루(君⼦樓) - O X - - 추향당 서북쪽 깊숙한 곳
좌소정(坐嘯亭) - - O공 - - 석가산과 작은 연못 있음
소요각(逍遙閣) - - O공 O감공 -
반구정(反求亭) - - O공 O감공 - 서쪽 담 안
오순정(五詢亭) - - - - O 옛 반구정을 서명응이 개건하고 개칭
징청각(澄淸閣) - - - - O공 일명 관풍각
다경루(多景樓) - - - - O 이칭 영대정(映帶亭)
천일루(天⼀樓) - - - - O 선화당 동각(東⾓)의 별호. 수월루(⽔⽉樓)
지희정(⾄喜亭) - - - - O 감영 뒤 담장 밖
평원당(平遠堂) - - - - O 감영 후원 만수문 안

관아

삼애당(三愛堂) - - O공 O공 O 이아
군자정(君⼦亭) - - O공 - - 이아 서쪽 담 안의 삼애당 옆
망일헌(望⽇軒) - - O O공 - 옛 감영 북쪽
주변루(籌邊樓) - - O - - 옛 감영 북쪽. 망일헌과 같이 창건, 중수
열운정(閱雲亭) - O - O공 O 대동찰방이 거주하는 곳(여지도서)
장향각(藏⾹閣) - - O O공 - 교방
장춘원(⾧春院) - - O O공 - 교방

성곽

을밀대(⼄密臺) O O - O O 모란봉 아래 영명사 서쪽
공금정(控襟亭) - - O O O 을밀대 아래
부벽루(浮碧樓) O O O O O 모란봉 아래 영명사 동쪽 북성 안
득월루(得⽉樓) - - - - O 부벽루 서, 영명사 앞
함벽정(涵碧亭) O O X O - 부벽루 북쪽
읍호루(挹灝樓) O O O O - 부성 동문. 대동문루의 누각
보통문루(普通⾨樓) - - O O성 - 부성 서문.
연광정(練光亭) O O O O O 대동문 북동쪽 성곽 위
영귀루(詠歸樓) O O X X - 남포 가
초연대(超然臺) - - O O - 관아 동남쪽 성 위 대동문 남쪽. 동포루
선승대(選勝臺) - - O O성 O 성 서남쪽 모퉁이. 전영(前營)
공승대(供勝臺) - - O O성 - 성 서북쪽 모퉁이. 우영(右營)
취승대(聚勝臺) - - O O성 - 을밀대 위, 사허정(四虛亭) 옛터.
납승대(納勝臺) - - O O성 - 동성 장주암 위. 좌영(左營)
경파루(鏡波樓) - - - - O 옛 납승대 자리에 창건
최승대(最勝臺) - - O O성 O 모란봉 아래. 후영(後營)
일승대(⼀勝臺) - - - - X 을밀대 아래. 후영 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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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누정명 신증
(1530)

평양지
(1590)

평양속지
(1730)

여지도서
(1760)

평양속지
(1892) 비고

성내

열무정(閱武亭) - - O O - 칠성문 안
연무정(演武亭) - O X - - 함구문 성 밖(외성 안)
집승대(集勝臺) - - O O - 장대. 1714년. 중영(中營)
기자정각(箕⼦井閣) - - O - -
종각(鐘閣) - - O O공 - 대동관 앞
활래정(活來亭) - - - - O 장경문 내 동양지 북쪽

성외

망원루(望遠樓) O O X - - 대동강 동쪽 기슭
석호정(⽯湖亭) - - O O -
양벽정(漾碧亭) - - O - O 성 동쪽 암문 밖. 1892 응벽정(凝碧亭)
도호정(陶湖亭)私 - - O - - 연자포 가
관란정(觀瀾亭) - - - - O 조양리
구주각(九疇閣) - - - - O 구삼원(九三院)
청풍각(淸⾵閣) - - - - O 대동강 동변

(미상)

취원정(聚遠亭) - O X - -
한사정(閒似亭) - - - - O 서윤 서명민(徐命敏) 기문 있음
○벽정(○碧亭) - - - - O 관반루(官般樓) 이름
만경대(萬景臺) - - - - O 서산에 있음. 터만 있고 대는 없음.

* 평양지에서 (표시없음): 누정조 / 공: 공서조 / 누공: 누정조 & 공서조
* 여지도서에서 (표시없음): 평양-누정조 / 감: 감영-공해조 / 공: 평양-공해조 / 성: 감영‧평양-성지조
* 평양속지에서 (표시없음): 누정조 / 공: 공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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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경감영: 함흥

분류 누정명 신증
(1530)

여지도서
(1760)

함산지
(1859) 비고

객사

문소루(聞韶樓) O O감 O관누 여지도서부터 공해조에 문소관으로 등장
관풍정(觀⾵亭) O - X
선경루(仙景樓) O - X
칠보정(七寶亭) O O O 풍패관 동쪽 연못 가운데

감영
지락정(知樂亭) - O감 O제 선화당 뒤 50보
이화정(梨花亭) - - X제

옥적정(⽟籍亭) - - O제 선화당 북쪽

성곽
남화문루(南華⾨樓) O O성 O 함산지에 경흥문
낙민루(樂民樓) O O O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낙민정. 낙민루로 중건.
북산루(北⼭樓) - - O

성외

학선정(鶴仙亭) O - X
무황정(無荒亭) - O O 부성 서쪽 성천강가 만세교 어귀. 의월정을 개칭.
풍패루(豐沛樓) - O O 본궁 안
제월루(霽⽉樓) - O O 향교
광풍루(光⾵樓) - O X 문회서원. 함산지통기에는 광풍정
격구정(擊毬亭) - O O
영귀정(詠歸亭) - O - 운전서원(雲⽥書院)
전승정(戰勝亭) - - X
해월헌(海⽉軒) - - X 광포 서쪽. 함산지통기에는 해월정

* 여지도서에서 (표시없음): 함흥-누정조 / 감: 감영-공해조 / 성: 감영-성지조
* 함산지통기에서 (표시없음): 누정조 / 제: 제서(諸署)조 / 관: 관우(館宇)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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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해감영: 해주

유형 누정명 신증
(1530)

여지도서
(1760)

해서읍지
(1871) 비고

객사

봉지루(鳳池樓) O - - 객사 동쪽. 연못 있음. 영해(瀛海)로 개칭
대유당(⼤有堂) - - O 옛날의 영해루(瀛海樓)
사황재(思皇齋) - - O
은행정(銀杏亭) O - - 동헌 북쪽
모란정(牧丹亭) O - - 별관 북쪽
부용당(芙蓉堂) O O감 O 객관 서쪽(신증), 수양관 남쪽 연못 가운데(여지도서)

감영

백림정(栢林亭) - O감누 O 수양관 북쪽
관풍각(觀⾵閣) - O감 -
징청각(澄淸閣) - O감 -
포정문(布政⾨) - - O

관아
소하당(⼩河堂) - O O 이아 서쪽. 연못과 섬
이아풍월루
(貳衙⾵⽉樓) - - O

성곽
공해대(控海臺) - O O 읍성 북쪽 곡성(曲城) 위. 장대라고도 불림.
정해루(靜海樓) - - O 남대문. 2층루

성외

탁열정(濯熱亭) - O O 관아 북쪽 3리 광석천 가
해운정(海雲亭) O O O 주의 동쪽 5리. 별칭 동정자(東亭⼦)
서정(西亭) O - - 주의 서쪽 10리
읍청정(挹淸亭)私 - O O 관아 서쪽 10리 (서정?) 허씨정.
취야정(翠野亭)私 - O O 가좌동
청계당(聽溪堂)私 - O - 소현서원 남쪽 냇가
요금당(瑤琴亭)私 - O - 소현서원 문 앞 연못가

* 여지도서에서 (표시없음): 해주-누정조 / 감: 감영-공해조 / 감누: 감영-공해조 & 해주-누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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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원감영: 원주

분류 누정명 신증
(1530)

여지도서
(1760)

관동지
(1830) 비고

객사

봉명루(奉命樓) O X X 객관 동쪽
부평각(浮萍閣) - O감누 O감 객관 동쪽
쌍수대(雙樹臺) O X X 객관 서쪽
청음정(淸陰亭) O O O 객관 남쪽. <강원감영도>에 청음당

감영
환선정(喚仙亭) - O감 -
봉래각(蓬萊閣) - O감누 O감누 선화당 북쪽 연못 가운데 작은 섬 위
관풍헌(觀⾵軒) - - O감 봉래각 북쪽의 작은 연못 안

관내 추월대(秋⽉臺) - O O 고을의 뒷산 기슭

관외

숭화정(崇化亭) O X X 주(州)의 서쪽 2리쯤
빙허루(憑虛樓) O X X 주천현 객관 동쪽
청허루(淸虛樓) O O O 주천현 객관 서쪽
청연당(淸讌堂) - O O 청허루 곁
취병정(翠屛亭) - O X 관아 서쪽 40리
옥소대(⽟梳臺) - O X 주천현 동쪽 20리
집승당(集勝堂) - O O 관아 북쪽 8리
미륵당(彌勒堂) - O O 주천현 북쪽 10리
원암정(圓岩亭) - X X 관아 북쪽 30리
월은정(⽉隱亭) - X X 관아 동쪽 7리
귀석정(⿔⽯亭) - O O 관아 동쪽 2리
관어대(觀⿂臺) - O O 관아 북쪽 20리
입석대(⽴⽯臺) - O O 관아 동쪽 15리
수석정(漱⽯亭) - O O 관아 서쪽 25리

* 여지도서에서 (표기없음): 원주-누정조 / 감: 감영-공해조 / 감누: 감영-공해조 & 원주-누정조 

* 관동지에서 (표기없음): 원주-누정조 / 감: 영지-정각(亭閣)조 / 감누: 영지-정각조 & 원주-누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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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감영: 한성부

경기감영의 감영처는 한성부였기 때문에 객사나 부속 누정에 대한 조선 전기 기록을 
찾기 어렵다. 예컨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경도(京都)나 한성부(漢城府)에서 경기감영
이 위치했던 반송방(盤松坊)이나 돈의문 밖, 모화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있으나 경
기감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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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청감영: 공주

분류 누정명 신증
(1530)

여지도서
(1760)

공산지
(1859) 비고

객사
취원루(聚遠樓) O - O 객사 동쪽. 옛 관정정(觀政亭).
응벽당(凝碧堂) O - O 취원루 곁

감영 관풍루(觀⾵樓) - O감 -

관아
장대(將臺) - O감 - 6칸이다
제금루(製錦樓) - O - 공주 관아 문의 누각

산성곽

망북루(望北樓) O - O 성 북문루
공북루(拱北樓) - O O 쌍수산성의 북문루. 누정 동쪽에 월파당(⽉波堂)
진남루(鎭南樓) - O - 산성 남문의 누각.
쌍수정(雙樹亭) - O감 - 6칸. 감영-공해-산성
만하루(挽河樓) - O감누 - 6칸. 감영-공해-산성 / 성 동쪽 성곽의 누각

산성내 후락정(後樂亭) - O감 - 4칸. 감영-공해-산성

교외

원수대(元帥臺) O - O 주 서쪽 7리
금강루(錦江樓) O - O 금강 남쪽 언덕
유구역정(維鳩驛亭) - - O 부 서쪽 50리
독락정(獨樂亭)私 - - O 부 북쪽 30리 삼기면
한림정(翰林亭)私 - - X (위치 불명)
금벽정(錦壁亭)私 - - X (위치 불명)
사송정(四松亭)私 - - X (위치 불명)

* 여지도서에서 (표시없음): 공주-누정조 / 감: 감영-공해조 / 감누: 감영-공해조 & 공주-누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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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라감영: 전주

분류 누정명 신증
(1530)

전주부읍지
(1760)

완산지
(1905) 비고

객사
진남루(鎭南樓) O - X 객사 북쪽, 조산 뒤.
매월정(梅⽉亭) O - X 완산지에는 매월루
청연당(淸讌堂) O - -

감영
연신당(燕申堂) - - O공 관찰사 내아 북쪽
의의정(猗猗亭) - - O공 판관 내아 북쪽
녹균정(綠筠亭) - - X 신증에 없었던 고려시대 관아 누정 기록

성내
내사정(內射亭) O - -
진북정(鎭北亭) - - O 관아의 동북쪽, 성 안

성곽

풍남문루(豐南⾨樓) - O O 성 남문. 이칭 명견루(明⾒樓)
패서문루(沛西⾨樓) - - O 성 서문
완동문루(完東⾨樓) - - O 성 동문
공북문루(拱北⾨樓) - - O 성 북문

성외

제남정(濟南亭) O - O공 병영으로 개축하고 부속건물 다수
호경루(護慶樓) - O O공 개축된 제남정 영역의 문루
쾌심정(快⼼亭) O - X
공북정(拱北亭) O O O 부 서북쪽 5리
만화루(萬化樓) O O O 부 남쪽 3리 향교 앞
한벽당(寒碧堂) - O O 부 남쪽 4리
장대(將臺) - O O공 부 북쪽 5리
비비정(⾶⾶亭) - - X 사정이었다가 1752년 관정으로 중건
죽수정(⽵藪亭)私 - - X 개인 누정
다가정(多佳亭)私 - - O 개인 누정(추정)
군자정(君⼦亭)私 - - O 개인 누정(추정)
읍양정(揖讓亭)私 - - O 개인 누정(추정)
청수정(淸⽔亭)私 - - O 개인 누정(추정)

* 전주는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된 여지도서 유일본에 누락되어 있음. 1760년 경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규장각 소장 전주부읍지로 대신함.

* 완산지에서 (표시없음): 누정조 / 공: 공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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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상감영: 대구

분류 누정명 신증
(1530)

여지도서
(1760)

대구읍지
(1768)

대구부읍지
(1899) 비고

객사 금학루(琴鶴樓) O X X궁 X공 객사의 동북 모퉁이

감영
여수각(如⽔閣) - - O궁 O공 징청각과 선화당 사이. 일명 경우각(慶⾬閣)
관풍루(觀⾵樓) - - O궁 O공

옥령루(⽟靈樓) - - - O공 징청각 동루의 편액 명칭.

관아

척금루(滌襟樓) - - O궁 O공 선칠당(부윤)과 지붕이 잇닿아 있었음
연월루(戀⽉樓) - - X궁 X공

점풍루(占豊樓) - - O궁 O공 매죽헌(판관) 동쪽 지붕이 잇닿은 작은 누
낙육재(樂育齋) - O감누 - O제 대구부읍지에서는 제영에 단편적 등장

성외

읍북루(挹北樓) - - O궁 O공 부 서쪽 3리. 일명 북후정(北堠亭)
하목당(霞鶩堂)私 - O O O 부 서쪽 낙동강가
전귀당(全歸堂)私 - O O O 부 북쪽 20리
세심정(洗⼼亭)私 - - O X 금호강가
압로정(狎鷺亭)私 - - X X 부 북쪽 금호강가
환성정(喚醒亭)私 - - X X 부 북쪽 금호강가
아금정(⽛琴亭)私 - - X X 부 서쪽 30리 하남면 죽곡리
이락정(伊洛亭)私 - - - O 부 서쪽 30리 성서면 파산 아래
농연정(聾淵亭)私 - - - O 부 북쪽 부인동
태고정(太古亭)私 - - - O 부 서쪽 40리 하서면 묘골
도례정(道禮亭)私 - - - O 부 북쪽 50리 동하면
추원정(追遠亭)私 - - - O 부 남쪽 20리 파잠의 무릉동
사우정(四友亭)私 - - - O 부 남쪽 60리 각북의 남산 아래

성외

성재정(盛才亭)私 - - - O 부 북쪽 30리 해북촌
영벽정(暎碧亭)私 - - - O 부 서쪽 40리 낙동강가
금호정(琴湖亭)私 - - - O 부 동쪽 금호강가
와룡정(臥⿓亭)私 - - - O 부 북쪽 20리 용암 위
속계재(涑溪齋)私 - - - O 부 북쪽 동하면 지평
적지정(⾚池亭)私 - - - O 부 동쪽 20리 동촌
용담정(⿓潭亭)私 - - - O 부 북쪽 7리 동중면 연암 아래
우모재(寓慕齋)私 - - - O 부 동쪽 20리 동촌의 행동
달성재(達城齋)私 - - - O 부 북쪽 5리 달성 아래
화암정(花巖亭)私 - - - O 부 서쪽 20리 건법동
화산정(華⼭亭)私 - - - O 부 남쪽 80리 각초동
오암재(梧巖齋)私 - - - O 부 북쪽 20리 해북촌

* 여지도서에서 (표시없음): 대구-누정조 / 감누: 감영-공해조 & 대구-누정조.
* 대구읍지에서 (표시없음): 누정조 / 궁: 궁실조
* 대구부읍지에서 (표시없음): 누정조 / 공: 공해조 / 제: 제영조



- 289 -

표 목록

표 1-1. 감영 관련 시설의 문화재 지정 현황 ···································································· 13

표 1-2. 연구에서 활용한 조선시대 지리지 목록 ································································ 16

표 1-3. 연구에서 활용한 조선시대 일기 목록 ··································································· 18

표 2-1. 태종실록에 등장하는 광연루의 이용 기록 분석 ················································· 51

표 3-1. 여말선초 관찰사제의 확립 과정 ··········································································· 99

표 3-2. 동국여지승람 누정조에 기록된 각 군현의 누정 수와 위치 ······························ 101

표 3-3. 1571년 유희춘의 순행 일정 ·············································································· 112

표 3-4. 미암일기에 명칭이 기록된 누정의 목록과 신증여지승람의 기록 비교 ·········· 113

표 3-5. 재영남일기에 명칭이 기록된 누정의 목록과 신증여지승람의 기록 비교 ······· 118

표 3-6. 감영 소재지의 도별 변화 ··················································································· 125

표 3-7. 평양지 공서조의 조선 전기 관영 건축물 ························································ 127

표 3-8. 평양지 공서조의 감사본아(監司本衙) 구성 ······················································· 130

표 3-9. 조선 후기 일기에 기록된 순행의 양상 ······························································· 147

표 3-10. 이제의 관서일기에 기록된 감영 원림 연계 사례 ··········································· 153

표 4-1. 평양지(1590)에 기록된 풍월루의 구성 ···························································· 157

표 4-2. 애련당의 역대 공사 내역 ··················································································· 160

표 4-3. 부벽루의 역대 공사 내역 ··················································································· 182

표 4-4. 연광정의 역대 공사 내역 ··················································································· 185

표 4-5. 대동문의 역대 공사 내역 ··················································································· 209

표 4-6. 경기감영각방중기의 서지와 천연정, 읍승정 보수 기록 ···································· 236



- 290 -

그림 목록

그림 1-1. 직제별 상관성에 따른 감영의 배치구성 개념도 ················································· 10

그림 1-2. 자료의 유형과 검토 구조 ·················································································· 15

그림 2-1. <도성도(都城圖)>에 표시한 태종연간 누각 원림의 위치 ····································· 43

그림 2-2.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궐도(東闕圖)>의 전체(위)와 광연루 추정 영역(아래) ·· 48

그림 2-3. 아극돈, 《봉사도(奉使圖)》 제4폭 ········································································ 52

그림 2-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중 모화관의 모습 ·················· 53

그림 2-5.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 서지 부분 ································································· 53

그림 2-6. <경성시가도> 부분 ···························································································· 53

그림 2-7. <한성원망도(漢城遠望圖)> ·················································································· 55

그림 2-8. 퍼시벌 로웰(Lawrence Lowell)이 촬영한 서지의 모습, 1884 ·························· 55

그림 2-9. 경회루 전경 ······································································································ 57

그림 2-10. <궁중행사도(宮中⾏事圖)> 전체(왼쪽)와 경회루 부분(오른쪽) ···························· 58

그림 2-11. 북궐도형(北闕圖形) ······················································································ 59

그림 2-12. 경회루의 남측 입면도(왼쪽)와 어칸 종단면도(오른쪽) ······································ 61

그림 2-13. 경회루 하층의 모습 ························································································ 61

그림 2-14. 경회루 상층의 모습 ························································································ 61

그림 2-15. 1884~1885년 남산에서 촬영한 한양 전경(위)과 육조거리 부분(아래) ············· 75

그림 2-16.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의 예조와 중추부 부분 ········································ 77

그림 2-17.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에 기록된 육조거리 중앙관아의 ‘池’ ···················· 80

그림 2-18. 의정부터에서 발굴된 연지 권역 전경 ······························································ 81

그림 2-19. 의정부터에서 발굴된 연지 남쪽 석축 ······························································ 81

그림 2-20. 광화문에서 남쪽을 바라본 육조거리 전경 ······················································· 84

그림 2-21.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본 광화문 전경 ······························································ 84



- 291 -

그림 2-22. 육조거리 전경 사진 부분, 루이 마랭 촬영, 1901 ··········································· 84

그림 2-23. 그림에 담긴 육조거리 변 관아 후원의 연못 ···················································· 85

그림 2-24. 의정부와 삼군부 후원 누정의 도면과 사진 ····················································· 88

그림 2-25. 호조 후원 정자의 그림과 도면 ······································································· 89

그림 3-1. 광한루 전경 ···································································································· 115

그림 3-2. 영천 조양각(명원루) 전경 ··············································································· 120

그림 3-3. 조양각의 별실인 청량당 전경 ········································································· 120

그림 3-4. 영남루 전체 평면도(위)와 남측면도(아래). 이미지에서 오른쪽 부속 건물이 쌍청당
을 중건한 능파당 ··························································································· 120

그림 3-5. <환아정>,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9면 ······················································· 121

그림 3-6. 1960년 복원된 진주 촉석루 전경 ··································································· 122

그림 3-7. 2014년 복원된 울산 태화루 전경 ··································································· 122

그림 3-8. 일제강점기 영호루 전경 ·················································································· 123

그림 3-9. 김해 객사의 일제강점기 모습 ········································································· 124

그림 3-10. 김해 연자루의 일제강점기 모습 ···································································· 124

그림 3-11. <평양관부도(平壤官府圖)>, 평양지 ······························································ 129

그림 3-12. <유영수양관연명지도(留營⾸陽館延命之圖)> 부분 ············································ 133

그림 3-13. 평안감영 선화당 전경 ··················································································· 142

그림 3-14. 평양감영 선화당 정면, ·················································································· 142

그림 3-15. 복원된 전라감영 관풍각 ················································································ 144

그림 3-16. 경상감영 관풍루 ··························································································· 144

그림 3-17. 복원된 강원감영 관풍각 ················································································ 144

그림 3-18. <경기감영도>의 관풍루 ················································································· 144

그림 3-19. <기성도병>의 평안감영 선화당, 내아, 후원 부분 ··········································· 145

그림 3-20. <함영읍지도>의 함경감영 선화당, 내아, 후원 부분 ······································· 145



- 292 -

그림 3-21. <경기감영도>의 경기감영 선화당, 내아, 후원 부분 ······································· 146

그림 3-22. <완산부지도>의 전라감영 선화당, 내아, 연신당 부분 ···································· 146

그림 4-1. 송암미술관 소장 <평양성도 병풍>의 대동관(a)과 쾌재정(b) 부분 ···················· 156

그림 4-2. 송암미술관 소장 <평양성도>의 애련당 부분 ···················································· 160

그림 4-3.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기성도병>의 애련당 부분 ············································· 160

그림 4-4. 1906~1907년 헤르만 산더가 촬영한 애련당 사진 ·········································· 160

그림 4-5. <애련청우(愛蓮聽⾬)>, 《평양팔경도》 ································································ 161

그림 4-6. <북관별과도>의 함흥객사 풍패관과 칠보정 부분 ············································· 163

그림 4-7. 《1872년 지방지도》 해주목, 부용당 부분 ························································ 165

그림 4-8. 해주 부용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 002516) ···························· 166

그림 4-9. 해주 부용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 018994) ···························· 166

그림 4-10. 해주 부용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 018779) ·························· 166

그림 4-11. 입구 방향에서 바라본 부용당 모습 ······························································· 167

그림 4-12. 황해도청 내 부용당 수선공사도 ···································································· 167

그림 4-13. 일제강점기 공주 욱정통 엽서 ······································································· 172

그림 4-14. 일제강점기에 공주객사 뒤편 언덕에서 북쪽으로 촬영한 전경 사진 ··············· 173

그림 4-15. 공주 시내 사진 ····························································································· 173

그림 4-16. 《1872년 지방지도》 전주부, 전주객사 부분 ··················································· 175

그림 4-17. <완산부지도 십곡병풍> 객사 부분 ································································· 175

그림 4-18. <전주지도> 객사 부분 ··················································································· 175

그림 4-19. <강원감영도>의 객사 부분 ············································································ 176

그림 4-20. <기성전도(箕城全圖)> ···················································································· 179

그림 4-21. <함흥읍도(咸興⾢圖)> ···················································································· 180

그림 4-22. 평양 을밀대 전경 ························································································· 181

그림 4-23. 평양 을밀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005978) ···························· 181



- 293 -

그림 4-24. 을밀대에서 모란대를 본 전경 엽서 ······························································· 181

그림 4-25. <부벽루연회도>,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향연도》 ·········································· 183

그림 4-26. <부벽루>, 《관서명승도첩》 ············································································· 183

그림 4-27. 부벽루 사진 ·································································································· 184

그림 4-28. 부벽루에서의 조망 ························································································ 184

그림 4-29.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향연도>, 연광정 ······················································· 186

그림 4-30. <연광정>, 《관서명승도첩》 ············································································· 186

그림 4-31. 작자미상, <樂民樓>, ≪咸興內外⼗景圖≫ ························································ 190

그림 4-32. <북관산수도 병풍>의 낙민루 부분 ································································· 190

그림 4-33. 구한 말 낙민루 모습 ···················································································· 190

그림 4-34. 구한 말 만세교 모습 ···················································································· 190

그림 4-35. 아래에서 촬영한 낙민루 사진 전체(위)와 난간 부분(아래) ····························· 191

그림 4-36.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평양팔경도》 중 <연광장락> ········································ 192

그림 4-37. 송암미술관 소장 <평양성도>의 장대 부분 ····················································· 193

그림 4-38.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기성도병>의 장대 부분 ··············································· 193

그림 4-39. <북관별과도> ································································································ 195

그림 4-40. 캐나다인 선교사 던칸 맥레(Duncan M. McRae)가 촬영한 함흥성 서쪽 성곽의 
장터 사진 전체(왼쪽)와 무검루 부분(오른쪽) ················································ 201

그림 4-41. 필자미상, <해주성도병풍> 부분 ····································································· 202

그림 4-42. 1872년 지방지도 해주목 부분 ······································································ 202

그림 4-43. 규장각 소장 《1872년 지방지도》 <공주목지도> 부분 ····································· 203

그림 4-44. 일제강점기 공북루 사진엽서 ········································································· 204

그림 4-45. 일제강점기 진남루 사진엽서 ········································································· 204

그림 4-46. 금강에서 바라본 쌍수정과 공북루 전경 ························································ 205

그림 4-47. 일제강점기 쌍수정 사진엽서 ········································································· 205



- 294 -

그림 4-48. 대구읍성 주승루 ··························································································· 206

그림 4-49. 대구읍성 망경루 ··························································································· 206

그림 4-50.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향연도> 대동문 부분 ················································ 209

그림 4-51. 평양 대동문과 한양 숭례문의 전경과 도면 비교 ··········································· 210

그림 4-52. 함흥 남대문 사진 ························································································· 211

그림 4-53. 해주의 도상자료에 나타난 남문의 모습 ························································ 211

그림 4-54. 해주 남문 모습 ····························································································· 212

그림 4-55. 해주 전경 사진 ····························································································· 212

그림 4-56.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 십곡병풍>의 풍남문 부분 ························· 213

그림 4-57. 현재의 풍남문 전경 ······················································································ 213

그림 4-58. 대구읍성 남문인 영남제일관, ········································································ 213

그림 4-59. 대구읍성 서문인 달서문, ·············································································· 213

그림 4-60. <관서도지도(關西都地圖)> 평안감영 부분 ······················································· 215

그림 4-61. 권복의 평안감영 후원 이동 경로 ·································································· 217

그림 4-62. <기성전도> 감영과 후원 일대 부분 ······························································· 218

그림 4-63. 송암미술관 소장 <평양성도>의 오순정 부분 ·················································· 219

그림 4-64.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기성도병>의 오순정 부분 ··········································· 219

그림 4-65. 평양 오순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 000097) ·························· 220

그림 4-66. <필자미상 서경명승첩> ················································································· 220

그림 4-67. <평양전도(平壤全圖)> 감영 부분 ···································································· 221

그림 4-68. 평양 행재소 옆 풍경, 순종 서북순행 사진 ···················································· 221

그림 4-69. <선화당>, 《관서명승도첩》 ············································································· 222

그림 4-70. 安載健, <城市圖> ··························································································· 222

그림 4-71. 평양 평원당 기념촬영, 순종 서북순행 사진 ·················································· 223

그림 4-72. <북관별과도>의 이화정, 지락정, 문소관 부분 ················································ 224



- 295 -

그림 4-73. <함영읍지도(咸營⾢地圖)> 부분 ······································································ 226

그림 4-74. 1917년 함흥 지도 부분 ················································································ 226

그림 4-75. <북관산수도 병풍>의 지락정 부분 ································································· 227

그림 4-76. <지락정>, 《함흥내외십경도》 ········································································ 227

그림 4-77. 지락정 일대에서 함흥 시내를 내려다 본 전경 ·············································· 228

그림 4-78. 함흥 객사 주변 전경 ···················································································· 229

그림 4-79. 함흥 객사 주변 전경의 겨울 모습 ································································ 229

그림 4-80. <강원감영도> 선화당 후원 부분 ···································································· 230

그림 4-81. <봉래각전도>, 평원합집 수록 ···································································· 230

그림 4-82. 일제강점기 강원감영 영주관(관풍각) 사진 ····················································· 231

그림 4-83. 2018년 복원된 강원감영 후원 전경 ····························································· 231

그림 4-84. 강원감영 후원 발굴조사 전경 ······································································· 231

그림 4-85. 강원감영 후원 방지 남쪽 호안석축 발굴 모습 ·············································· 231

그림 4-86. <해주성도병풍>의 백림정 ·············································································· 233

그림 4-87. 《1872년 지방지도》 해주목의 백림정 ···························································· 233

그림 4-88. <경기감영도> ································································································ 234

그림 4-89. <경기감영도> 서지와 천연정 부분 ································································· 237

그림 4-90. 모화관 연지와 천연정 전경 ·········································································· 237

그림 4-91. 일제강점기 천연정 모습 ················································································ 237

그림 4-92. <경기감영도> 선화당 후원 부분 ···································································· 239

그림 4-93. 경기감영 터 연못의 발굴 조사 현장 ····························································· 239

그림 4-94. 1917년 공주 지도 ························································································ 240

그림 4-95.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 십곡병풍>에서 감영과 동헌의 주요 건물과 누
정 부분 ········································································································ 241

그림 4-96. <한국경성전도>(1903)의 대구시가 부분 ························································ 242



- 296 -

그림 4-97. 조영화(2000)가 추정한 여수각의 위치 ·························································· 242

그림 4-98. ｢각관찰도거래안｣에 수록된 경상감영 공해도 전체(왼쪽)와 선화당‧징청각 부분
(오른쪽) ······································································································· 243

그림 5-1. 대동강 건너편에서 바라본 평양성 전경 ·························································· 246

그림 5-2. 대동강 위에서 바라본 평양성 전경 ································································· 246

그림 5-3. 평양성 내부에서 대동강 방향을 바라본 전경 ·················································· 247

그림 5-4. 1910년대 강원감영과 원주 읍내 전경 ···························································· 250

그림 5-5. 함경감영 후원에서 함흥 시내를 바라본 전경 ·················································· 257



- 297 -

Abstract

The Landscape Garden of
Provincial Offices in the Joseon Dynasty

Hansol Li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plores the background and the development process through 
which the provincial office (監營, gamyeong) landscape gardens, or traditional 
gardens of the regional and municipal administr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actualized, to propose its historic significance and aesthetic 
accomplishment. Establishment of Joseon Dynasty and its politics brought 
great shifts in the ideology and policy, making lasting impact on the practice 
of government-run landscape garden in major cities including the capital. 
This thesis focuses on the landscape gardens of the provincial office in 
Korea’s eight provinces and their development processes, demonstrating a 
possibility that these government-run landscape gardens were instrumental in 
advancing and spreading the unique qualities of Joseon landscape garden. 

Joseon landscape garden style is simple and subdued in comparison to the 
styles found in other East Asian nations or even those of its predecessing 
dynasty. The existing scholarship has interpreted the Joseon landscape 
garden based on the broad id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East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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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which has not considered sufficiently the principles and the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articularities of Joseon landscape garden 
proliferated. This thesis finds that the landscape garden principles under the 
neo-Confucianist ideology, the dominant belief during the Joseon period, was 
manifested and actualized through the capital landscape gardens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Because of the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rship, the 
government-run landscape gardens effectively spread the landscape garden 
principles and practices across the nation; in this regard,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occupy a significant position in history as they are 
the most influential case for such a practice. This thesis focuses on the 
cases of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which has remained largely 
missing in the academia, to found principles through which the 
particularities of Joseon landscape garden were formulated as part of the 
East Asian cultural discourse and to discover basis from which the regional 
developments ar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 of Joseon landscape garden is first and foremost 
founded on the neo-Confucianist view of nature where the qualities of 
nature and man can be interpreted in single principle. The neo-Confucianist 
view of landscape garden in Korea was developed and materialized in early 
Joseon period when King Taejong built capital landscape gardens. Capital 
landscape gardens such as the Gyeonghoeru Pavilion landscape garden and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rear garden were maintained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one can argue therefore that these landscape gardens enjoyed 
visits by the greatest number of literary figures and bureaucrats for the 
longest time. Based on the neo-Confucianist views, the capital landscape 
gardens functioned as the ideal typology and the point of restraint when 
building other government-run landscape gardens, effectively positioning 
itself not as a mere literary reference but an actualized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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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close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the regional political system was repaired to include the provincial 
governor (觀察使, Gwanchalsa) system. This system was used throughout the 
Joseon period and brought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in regional cities. The provincial office system shifted 
from mobile office (巡營) to fixed location office (留營) during the 17th 
Century. This shift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e provincial office was 
run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or’s tour and inspired developments in the 
landscape gardens of the official guesthouses. The official guesthouse 
landscape gardens were used by the governors as place of work, rest, and 
official events; recognized as a model political practice, many regional cities 
followed suit.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e provincial offices were run 
in fixed location within a city. As the provincial office became a fixture, it 
became the center of population and resources. The cities blossomed while 
their infrastructure was repaired, paving way for development of landscape 
gardens adjacent to city walls and the rear garden at the provincial office 
headquarters.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were established in conjunction to 
the official guesthouse, the city walls, and/or the provincial office 
headquarters. As such, each type demonstrates a different course of 
development. The official guesthouse landscape gardens propagated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across the nation, leading the government-run 
landscape garden culture; however, its significance reduced significantly after 
the Imjin War (1592). A military facility, the city walls were connected to 
landscape gardens with its height and views. Commander’s podium (將臺, 
Jangdae) were constructed over the walls and functioned as landscape 
gardens while the upper stories of the city gates were recognized and 
adapted as garden pavilion (樓亭). The earliest cases can be foun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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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Joseon period; it became a wide-spread phenomenon in the late Joseon 
period with the repairs of fortress walls following the two consecutive wars. 
The provincial office rear gardens began to appear after the provincial office 
system became the norm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and facilities specific 
to the system began to develop. What is interesting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provincial office rear gardens is the varied development levels among 
the different provinces. The rear gardens at Pyeongan, Hamgyeong and 
Gangwon provincial offices were large-scale and elaborate, with defined 
boundaries as gardens. Those at Hwanghae and Gyeonggi provincial offices 
were smaller in scale. In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ial 
offices, one cannot find a defined area that may be specified as landscape 
gardens. 

As the garden run by the office whose role is to mediat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gions, or between the king and his subjects, 
the landscape gardens at the provincial offices manifest central authority 
while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 as part of the public city infrastructure, bring focus among the 
stylized landscape and imbue landscape with symbolisms. There are a 
number of ways through which the provincial offices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These gardens developed in varied manner, in relation to the 
physical situation of the location, the cultural tradition of the city, the 
landscape garden resources, the nature of regional politics, etc. In terms of 
its landscape,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reflect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by bringing in the adjacent scenery by means of carefully 
selected views. However, there are cases also where local identity beyond 
visual character made significant impact on the gardens. For example, at the 
Gangwon provincial office in Wonju, which was considered by the literary 
figures and bureaucrats as lacking in terms of mundane landscape in 
comparison to the rich natural landscape in Gangwondo Province, a 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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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with artificially designed nature, the most elaborate nation-wide, was 
developed. 

The significance of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 as a typology in 
the landscape garden history lies in its location and exterior.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while located in city centers, remained exposed to 
the outside. The fact that it was visible from outside the city boundaries, 
and vice versa, is a key characteristic of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Considering the traditional landscape gardens in East Asian culture 
typically sought for a refuge from the secular world,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seem to evade the traditionally binary concept of the 
urban and the nature. The key landscape strategy embodied by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that appropriate such characteristics is 
the use of view. View corresponded to the neo-Confucianist landscape 
garden view and engendered the aesthetic quality specific to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rather 
than creating an artificial nature within its fenced walls, emphasized the 
view afar. The perspective one enjoyed at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 conveyed harmony between the nature and the city; this vision 
allowed for literary figures and bureaucrats to contemplate over the 
universality of existence and to strengthen their will for good governance. 

The history of the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s reflects the social 
shifts of its time while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to the regional 
situations, thereby developing in diverse ways. However, the preference for 
the view afar and the aesthetic taste for moral accomplishment remains 
relatively unchanged. This is because the neo-Confucianist ideology 
maintained its status throughout the Joseon period, and regardless of the 
national crisis, the government system based on such ideology remained 
intact without significant social upheaval and/or cultural shock. This thesis 
has defined and demonstrated the principles and the process through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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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the Joseon landscape gardens developed by exploring 
the neo-Confucianist ideology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run landscape 
garden practices. This thesis will be a turning point in further explorations 
regarding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Joseon landscape gardens while 
inspiring re-interpretive research on other typologies such as palace, house, 
academy, and Gu-gok valley.

Keywords : Joseon Period, Provincial Governor System, Provincial Office 
Landscape Garden, Government-run Landscape Garden, Official 
Guesthouse Landscape Garden, Gyeonghoeru Pavilion, 
Neo-confucianist View of Landscape Garden, History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Particularities of Joseon Landscape 
Garden, Temporal-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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